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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수원지역에서 사람이 거주하였던 흔적은 구석기시대부터이다. 우리나라 

에서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로 추정되 

며， 수원지역에서는 지동과 이의통 고색동 · 파장동유적 등지에서 중기 구 

석기시대 후기와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화서동 

꽃외유적 · 율전동유적과 옛 수원 지역이었던 화성 동학산유적 등지에서 신 

* 경기대학교사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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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채집되었고 서둔동 여기산유적 등지에서 집 

자리와 유물이 출토되어 오랜 시기에 걸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실이 확 

인되었다. 

이 시기의 거주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대하여 일정한 명칭을 붙였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청동기시대 이후부터는 성읍국가의 

존재가 인정되는 만큼 자신들의 나라에 국명을 붙였을 것은 틀림없다 r삼 

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소국들의 이름이 그것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대한확실한위치비정이 어려운만큼수원지역에 대한당시의 이름을정확 

히알수는없다 1) 

대체로 수원지역의 고지명으로 알려진 것은 매흘’ 에서부터이다. 매홀은 

고구려어인데， 그 이전 수원지역을 점령하였던 백제에서도 수원을 백제어 

로 불렀을 것이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 

로 매흘이 기록으로 알수 있는수원의 가장오래된 지명이라고할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수원의 지명 변천에 대하여 그 시기를 매홀의 시기에서부터 

현재의 수원이라는 지명이 처음 이루어지는 고려후기까지 이지역의 지명변 

천과정과 그 관할지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후로는 조선시대가 

되면서 비교적 소상한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지만， 

지명변천이라는 관점보다는 행정관할구역의 변경 등 행정적 측면에서의 접 

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져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비록 

영성한 자료지만 당시의 시대상과 수원의 행정제도상 지위， 지명의 변천과 

위치 비정의 변화등을알수있는데 도움이 되기를바란다. 

1) 상외국(훌外國， 지금의 화성시 우정읍 · 장안면 일대)， 원%뇨국(쫓農國， 화성시 남OJ동 일대)， 모수국 
(후水國， 옛 수원 지역) 등의 수원과 관련된 지명들이 전해오고 있다. 특히 모수국의 뭇은 물나라로 
쓰인 것 같다고 한다.(천소영 r수원지명총럼， 수원시 수원문화원， 1999， 53쪽) 모수국은 광개토 
왕릉비문의 모수국으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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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국시대 : ‘매홀’ 과 ‘수성’ 시기 

〈그림 1) r.동여비고」 고구려 남변 

삼국시대는 전투가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삼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 

하여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가장요지인 한강변과그 

일대를 차지하는 것은 삼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 

하여야 히는 과제였다. 특히 중국과의 교통이 편리한 당항성이나， 좋은 항 

구와 넓은 평야를 가진 수원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 

여 수원은 4세기말까지 수원은 백제지역이었으나 5세기에 접어 들어 고구 

려의 영역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알수 있는수원의 가장오래된 고지명은고구려어의 형태로 

남아 있다. 당시의 지명은 매홀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r삼국사기」 

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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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D 이훌州) 水爛얻 본시 買忽챔3인데， 景德王이 改名하였으니 지금 

水州다.이 

@(楊廣;휩 水州는 원래 고구려의 買忽郵인데， 신라 경덕왕이 水城

컴ß으로고쳤다 3 

위의 두 자료의 내용을 보면 고려시대 「삼국사기」가 편찬되던 고려전기 

에는 수주였는데， 신라때는 수성군이었고， 그 이전은 매홀군으로 불렸는데 

매홀군은고구려 점령 당시의 지명이라는사실을알려주다. 

매홀의 매는 고구려어로 ‘물’ 이라는 뭇이며 ‘홀’ 4)은 성이라는 뭇에서 유 

래하여 고을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매홀은 ‘물고을’ 이라는 의미 

이다. 경덕왕은 이를 ‘의역’하여 한자어인 ‘수성’으로 비꾸었던 것이다 5) 

그러므로본래 수원이 가지고 있었던 ‘물’과관련된 지역의 상징성이 바뀌 

었다고 할 수는 없다 6) 한편 조선후기에 작성된 지도인 r동여비고』에서는 

백제의 북쪽지역과 고구려의 남쪽지역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그림 1> 
과 〈그림 2>를 보변 수원을 매홀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 

에도 수원을 매홀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흔적이자 백제에서도 고구려 

와 마찬가지로 수원을 매홀로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현 

재 한국 사학계에서의 연구성과에 비추어 볼 때 백제에서도 고구려와 마찬 

가지로 매홀로 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한국사학계에 

서의 통설은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동류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배층의 이 

2) r심국사기」 권35 지라2 신라 한주 수성군조. 
3) r고려사」 권56 지리1 양광도. 
4) 구루는 성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쉰L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조에 나온다. 홀은 곡 구루 구려 등과 
동음이사 현상이며， 이 구루는 고구려의 국명이 된다 연천에 있는 호로고루는 종전까지 호로고루 
성으로 불렸으나， 여기서 고루는 성이므로 중복이 된다고 하여 지금은 호로고루로만 부르고 있다. 
한편 호로고루도 호로로만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호로나 고루가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5) r삼국사기」 권9 신라 경덕왕16년(75η 12월조. 
6) 수원의 고지명을 모수(후水)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도 물과 같은 뭇으로 볼 수 있다. 호로고루처럼 
물수라고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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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휩측;. .1활 3上 }차鍵 i쩍강 

〈그림 2) r.동여비고」 백저I~백북변지도 

동이 부여 • 고구려 • 백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들의 언어 

의 유사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점령한 

이후라도 백제에서 부르던 지명을 변경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 

다 71 위의 내용을 보면 매흘이라는 지명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인 757 

년 이후부터 수성군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때 개명이 되면서 

수성군이라고 한 것을 보면 신라 지방제도 아래에서 주 이하의 행정구역이 

었음을 알 수 있다 81 이 시기 수성군의 관할지 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단지 앞에서 소개한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이는매홀의 위치와같은지역이라는점은위의 자료에 지명 변화이외의 

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그렇게 본다면 수성군의 위치는 

지금의 수원시보다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성군은 당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였던 당은현에 합병되었던 

7) 오히려 백제가 이 일대를 점령한 이후에 명칭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은 많다 
8) 신라 점령 이후 이 일대는 553년에 신주， 557년에는 북한산주 561년에는 남천주를 설치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9주 5소경의 설치에 따라수원은 한산주(漢山州)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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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다. 다음의 기록이 참고가된다. 

B. (현덕왕} • 15년(823) 2월， 수성군과 당은현을 합병하였다 9) 

위의 내용으로 보면 수성군은 823년 이후부터 당은현에 합해졌던 것으 

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행정구역상의 변회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수성군을 당은현에 합병을 한 것인지， 당은현 

을 수성군에 합병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하위의 행정구역 

을 상위로 병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수성군에 당은현이 합병된 것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당은현은 수성군의 통제를 받는 하위 

행정구역의 하나가되었던 것으로추정된다. 수성군의 관할현의 하나가되 

었을것이다 1이 

당은현이 수성군의 하부로 위치하게 된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 

런데 당은현이 한때는 당은군으로 되었던 적이 있었다. 

C. 당은군은 본시 고구려의 당성군으로， 경덕왕이 개명하였는데， 지금은 다 

시 예전대로 하였다. 영현이 둘이다. 거성현은 본래 고구려 상(혹은 차) 

홀현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였으니 지금의 용성현이다. 진위현은 본래 고 

구려 부산현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 일걷는다1ü 

위의 r삼국사기』 지리지의 내용에는 당은군이 당성군의 개명이라는 사실 

은 밝히고 있지만， 당은현으로 되었던 사실은 기록하지 않고 았다. 또한 당 

9) r심국사기』 권264 신라본기 현덕왕15년 2월조.(合水爛g當恩縣) 
l이 ‘合水城都當恩、縣’ 의 해석을 수성군을 당은현에 합병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 
라면 무언가 수성군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단위의 공과로 인하여 승강을 
하는 것은 자주 행해졌던 방법이다. 망이 망소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11) r.삼국사기」 권36 지리2 신라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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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군과 수성군과의 관계도 밝혀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리지에서 누락된 

것이거나， 헌덕왕 15년 이후에 또 다시 개편이 있었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 

이다. 그것은 어떻든 헌덕왕 15년에는 당은현이 있었고， 수성군에 합병되 

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고려전기 : ‘수주’ 시기 

1) 수주로의 지명변호}와 관할구역 

신라말까지 수성군은 현재의 수원 남쪽에 있었던 군(那) 단위의 행정구역 

이었다. 이러한 수성군이 비약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된 시기는 고려초에 이 

르러서이다. 고려 태조대에 군 보다 행정기관으로서의 격이 높은 주(州)로 

승격되고았는것이다. 

D. 고려 태조가남방을 정벌할 때 이 군의 사람인 金七， 崔承珪등 2백여명이 

태조에게 귀순하여 협력하였으므로그공로로하여 수주로승격시켰다 12) 

위의 내용을 보면 수성군은 군의 인물인 김칠 · 최승규와 200여인이 고 

려 태조를 도와 남방정벌을 도운 공으로 수주로 승격되었다는 것이다. 군에 

서 주로 승격되었다는 사실은 수성군으로서는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수성군의 위치가 수주라고 효}는 넓은 지역의 주치딩'Ii폐가 

되었다는 의미로， 행정단위의 등급에 따라 처우를 달리 했던 고려사회에서 

는 일종의 신분적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실이었다. 

1잉 댐국사기」 권264 신라본기 헌덕왕15년 2월조.(合水城都當‘뽕J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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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군에서 수주로 승격된 시기는 대체로 940년(태조 23)으로 추정된 

다. 고려 태조는 자신이 점령한 지역을 행정 편제화하면서 지배체제를 확 

립해 나갔는데， 기록상으로 고려시대의 행정구획이 처음 정비된 시기가 바 

로 940년이기 때문이다. 이때 태조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주 · 부 · 군 · 현 

으로 구분하여 그 명칭을 고쳐 설정하였다고 한다 13) 수성군도 그 가운데 

하나로 수주로 승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때의 행정단위는 지 

역의 넓고 좁음이나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태조에 대한 충성과 신뢰 

에 상응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지역의 호족인 김칠 · 최승규 등이 귀순하여 공을 세운 것이 가장 큰 배경 

이었을것이다. 

성종 141윤에는 수주에 도단련사(都團練f휩를 두게 되었다 14) 이 성종때의 

지방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전국을 107H도로 하고， 12개 주에 각각 절도 

시를 두었다. 당시 설치된 10개의 도는 관내 · 중원 · 하남 · 영남 · 영동 · 

산남 · 해양 · 삭방 · 패서도이며 그 아래 주와 군의 총수는 5백 8십개였 

다 15) 이때악 도는지금과같은 영역이 있는것은아니었다. 이때 도에 절도 

사를 두었다고 한 것을 보면 수주와 같은 주에는 도단련사 혹은 단련시를 

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삐 성종때 설치된 수주의 도단련사는 목종 8년에 폐 

지되었다 17) 

그리고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 년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현종 

9년(1018)에 실시된 지주사제로 되면서 지방행정의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개혁내용은 절도사를 폐지하고， 전국에 5도호와 

13) r고려사」 권56 지리 1 
14) r고려써 권56 지리1. 개관 
15) r고려사」 권56 지리1， 수주조. 
16) 995년에 12목제를 군사적 성격이 강한 절도새節度{훤 · 도단련사(都團練{했 • 단련사 · 자사(刺 

{힘 · 방어사(뼈뿔{했 처1제로 전환하면서 안변(安邊 . 영흥) . 안서(安西 : 풍산) . 안동(安東 : 김 
해) . 안남(安南 : 영암)도호부를 추가했다 

17) r고려써 지리지1 수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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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도안무사를 두었다가， 얼마 후 안무사를 파하고， 4도호와 8목을 두었다. 

그뒤 5도양계로정하게 되었는데 즉양광· 경상도· 전라도 · 교주도 · 서 

해도와 동 · 북계이다. 전국에 총계 경 4개， 목 8개， 부 15개， 군 129개， 현 

3357fl, 진 29개를 두었다. 

이 현종때의 지방제 변화에서 수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 수주 

에만 국한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현종 9년에 지주사(知州事)로 

고쳤다.’ 뻐 는 내용으로 보면 수주는 이 무렵 주 등급의 행정체계상의 위치 

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5도 양계체제하에서 수주로 있으 

면서 지방관으로 지사가 관장하였다. 그 뒤로도 수주라는 명청은 계속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역도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E. CD 명종 25년 춘정윌 계묘 왕이 수주 정곡촌에 노구가 있어 나이 104세 

인데 자손으로 장정된 자가 95인을 모두 요역에 이바지한다는 말을 

듣고 짧 30석을주었다.에 

@금년 12월 16일에 이르러 수주의 속읍인 處仁部曲의 작은 성에서는 

바야흐로 전투를 할 때 괴수 敵禮햄을 활로 쏘아 죽이고， 사로 잡은 

것도 또한 많았다. 남은 무리는 궤멸하여 흩어졌다. 이로부터 기세를 

상설하여 안정함을 얻지 못하여 이미 군시를 돌이켜 같다. 그러나 일 

시에 모아서 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먼저 가고 혹은 뒤에 가며 

혹은 동으로 혹은 북으로 가고자 하여 가히 시일을 지정하지 못하겠 

으며 또 어느 곳으로 향하여 가는지도 알수 없다.잉) 

18) r고려써 지리지 수주조 
19) r고려샤」 권20 명종세가 
20) r고려사」 권23 세가 고종 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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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煩安之의 자는 원로이니 역시 송나라 개봉부인이다. 아버지 수가 문 

종조에 배를 따라 왔는데 학식이 있고 또한 의술에 정통하여 과거에 

놀라 벼슬이 수사도죄복야 참지정시에 이르러 치사하니 공헌이라 시 

하였다. 안지가 예종과 인종 이조를 섬겨 水州를 맡았을 때에 정사함 

이 맑고 엄숙하여 관속은두려워하고 백성은사모하였다 2D 

위의 내용에서 수주에 정곡촌이 있었고， 처인부곡이 속읍으로 있었으며， 

당시 수주를 관장하였던 신안지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었다. 

고종 이후까지 수주라는 명칭이 변하지 않았다는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r고려묘지명집성」 에서도 그 사례가 확인된다 22) 

2) 고려 현종 9년(1018)의 수주의 관할범위 

고려시대 수주의 관할범위는 어느 정도였을까? r고려사」 지리지 개관에 

는 수주에 속한 현이 7개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수주에 7개의 속현이 

있었던 시가는 고려말에 해당한다. 고려사를 편찬하던 시기와 가장 가까웠 

던 시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수주의 시기가 아니라 이미 수원도 

21) r고려사」 권97 열전 유재 부 신안지전. 
22) 몇가지 예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의 이름은 사위이고， 자는 동환으로 한남도 광주목 관내 수주사람이다. <최사위 묘지명， 문종 

29(1075), r역주고려묘지명집성J(상)， 김용선 역주， 200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5쪽.) 
- 공의 이름은 계방이고， 자는 복시이며， 성은 최씨인데， 선조는 수주 출신으로 삼한의 대족이다. 
〈최계방 묘지명， 예종 12년(1117) ， r역주고려묘지명집성J(상)， 김용선 역주， 2001， 한림대학교 아 
시아문화연구소， 54쪽 >
임금이 일찍이 간관 송단을 남쪽 지방에 보내어 10년 이래 전후 수령들의 다스린 성적의 우열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수주에서 공이 다스린 일이 최고로 꼽힌 지가 무릇 30년이나 되었다.(윤승해 
묘지명， 고종대 추정 r역주고려묘지명집성J(상)， 김용선 역주， 200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 
소， 632쪽〉 

- 공의 이름은 함이고， 지는 자화이며， 성은 최씨이다.8대조 서천은 한남사람이니， 한남은 지금 수 
주이다. <최함 묘지명， 의종 14년(116이 r역주고려묘지명집성J(상)， 낌용선 역주， 2001， 한림대학 
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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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체제 이후의 사실이므로 수주의 관할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려의 

지방제도가 가장 정비되었던 시점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여러차례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편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 

장 고려의 전형으로 보는 지방제도가 5도 · 양계제이다.5도 · 양계제는 현 

종 9년(1018)에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수주의 관할범위를 살펴 

보는 것이 수주의 사정을 아는 데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관계기록을 

살펴보면다음과같다. 

F. CD 안산현(安山縣은 원래 고구려의 장항구현輝項口縣인데 신라 경덕 

왕이 장구군障口都)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안산군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 본 수주에 소속시켰으며 후에 감무옆짧)를 두었다가 충렬왕 

34년에 문종이 탄생한곳이라는 이유로 지군사로 승격시켰다. 

@ 영신현泳辦;tt， 烏ßt， 또는 永豊이라고도 한다)은 현종 9년에 본 주에 

소속시켰다. 

@쌍부현雙車縣은옛날의 육포떠혜로서 현종9년에 본주에 소속시켰다. 

@용성현(龍城縣은 원래 고구려의 상홀현止낌縣， 車忽이라고도 한다.) 

인데 신라 경덕왕은 차성(車뼈으로 고쳐서 당은군禮恩혜9의 관할 하 

의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수주에소속시켰다. 

@ 정송현(貞챔輪은 옛날의 송산부곡없山部曲)으로서 현종 9년에 지금 

명칭으로부르고수주에 소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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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위현銀威縣)은 원래 고구려의 부산현옆山縣， 옛날의 、縣좋部曲인 

바 金山縣， 또는 松村活達이라고도 한다.)인데 신라 경덕왕이 지금 명 

칭으로 고쳐서 수성군의 관할 히에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에서도 그 

대로 소속시켰고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으며 후에 현령관으로 승격 

시켰다. 

@ 양성현O場城縣)은 원래 고구려의 사복홀ψ代忽)인데 신라 경덕왕은 

적성으로 고쳐서 백성군(白懶ß)의 관할 때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5년(1015)에 본 주에 소속시켰으며 

명종5년(1175)에 감무를 두었다. 

@당성군演城那)은 원래 고구려의 당성군인데 신라 경되왕이 당은군 

(康恩렘9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옛 명칭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수 

주의 소속군으로 되었다. 후에 본 인주(1=1'i'I)에 소속시켰다. 명종 2년 

에 감무를 두었고 충렬왕 16년(129이에 홍다구뺑茶f티의 내향이라는 

이유로 지익주사양n益!’|‘|事)로 승격시켰으며 후에 또 승격시켜 강녕도 

호부(강녕도호부)로 되었고， 34년에 또 다시 승격시켜 익주목효1"’뱃 

으로 되었는데 충선왕 2년에 전국의 목이 폐지 됨에 따라 낮추어서 

남양부(南陽府)로 되었다. 대부도야部島)， 소우도”、牛島)， 선감미도 

뻐협彈島)， 영흥도泳興島)， 소물도(검꺼島)， 승황도뼈黃島)， 인물도 

(仁物島)， 이즉도(伊則島)， 잡량꽂도離良뿔島)， 시야꽂도ψ멍뽑島)， 

난지도漢歡n島)， 목력도(木力島) 등이 있다. 

@재양현顧짧쩌은 옛날의 안양현(安養縣으로 현종 9년에 지금 명칭 

으로부르고수주관하에소속시켰다가뒤에인주에소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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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보면 현종9년의 수주의 속현은 모두 9개이다. 이 가운데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안산 등 다른 지역의 속현으로 변한 경우가 나오지만， 수 

주의 관할 범위는 9개의 속현을 가지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설득 

력이 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주의 관할지역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종 9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수주의 속현과 관할지역(현종 9년， 1이8) 

언번 | 챔볼 | 삼국선대 I 경덤왕 ] 고려획 현종5년 t 현종9년 r? I 비과이볕도.)1 웹|비정 

안산현 
고구려 

ε템구현 
장구군 | 안산군 수주 

시흥군 

수암먼 

안산 

수암동 a--
• 

여
 ” 

포
 

마
i” • 

g
「

오
 ) 랩

純
 

지
기ν
 

수주 영신 

수주 
f + 

쌍부 

4 I 용성현 
고구려 차성 

(당은군) 남쪽 j 안정 

F 휴 t-'--l--- 청증 

수주 
화성 평택 

쌍흘현，차현 

5 I 정송현 | 송산부곡 

부산현 

6 I 진위현 j 여 -닥-닙 ‘고 · 
금산현 

송촌활달 

고구려 

사복흘 

8 I 당성군 당성군 

9 I 재S현 안g변 

호}성 평택 

송탄 진위 

안성 안성 

。C〉F·C:f〉 앙성 

회성 화성 

남양 당성 

인주 

1 

야
。
 

깅
와
 나
디
 

개영 

10 I 처인부곡 시기미상 
용인 

처인구 

위의 〈표 1>을 참고하면 고려 현종9년에는 수주의 관할지역에 속현이 9 

23) 처인부곡은 그 뒤 처인현으로 바뀌었다. 최서가 최서현령으로 보직된 바가 있다.(최서묘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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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처인부곡잉)까지 포함하여 10개의 독립된 단위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있다.찌 그 가운데 당성군과 재양현은 뒤에 인주로 소속이 바뀌고 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면 속현이 7개로 『고려사」 지리지 개관조에 기록된 내용 

과 같아진다. 그렇지만， 현종 9년에는 속주가 9개이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처인부곡까지 포함해 10개 구역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그 지명이 현재에도 남아 있는 것이 많다. 앞의 〈그림 1>을 참고 

로하고선학의 연구를비교검토하여 위치 비정을하면수주지역은지금의 

수원시보다는 화성과 남양， 시흥 등 수원시의 외곽에 퍼져 있으며， 안성천 

과 서해안에 닿아 있다. 또한 재양현의 경우는 이전에는 안양현이라고 하였 

는데， 이 안양현도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이다 25) 그리고 어느 때인지는 정 

확히 모르겠으나， 처인 일대도 수주의 관할이었던 때가 있었다 26) 이 밖에 

도 안산현은 현재의 안산에 해당되며 진위현은 평택의 진위면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현재까지도 살아 있는 지명들을 고려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지도에 비추어 보면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 개략을 짐작하는 데는 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수주는 안산 · 용인 · 안성 · 평택 

등지의 일부를포함하는넓은지역을관할하였다. 

그런데 위의 지역들을 총괄하여 수주의 속현 분포를 살피게 되면 지금의 

수원과는 지리적 성격이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의 수원시는 내륙에 위 

치한분지와같은도시이다.수원시를흐르는하천은광교산을발원지로한 

수원천이 있다. 그러나 결코 물이 많은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 

24) 고려의 지방제도를 군현제영역과 부곡제영역으로 나누기도 한다.(박종기 r고려시대부곡제연 
구J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25) 안양현은 지금의 안양 일대로 보면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안양시사에 보면， 안양시의 기원으 
로 두가지 설을 제시히고 있는데 그 하나가 고려 태조가 건립했던 안양시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을 제기한다. 고려시대에도 안양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고증은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이지만 r고려사」에 나오는 재%댄=안양현은 지금의 안양시외는 다르다. 이 시기의 안양 
은 지금의 남양이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26) r고려샤」 권23 세가 고종 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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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불리던 현종 9년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수주는 당성군과 인접한 안성 

천과 가까운 지역， 즉 물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주치가 있으며 그 서쪽은 서 

해와연결된물과아주가까운지역이었다.즉 ‘물의고장’이되는것이다. 

한편 수주의 관할범위에는 많은 향 · 부곡 · 장 · 처 등이 속해 있었던 것 

이 알려져 었다 r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지리지에 의하면， 고려시대 

수주에는 정송현의 전신인 송산(松山)부곡을 비롯하여 20여 향 · 부곡 · 

장 · 처가 나타난다. 부곡은 포내미 · 육내미 · 쟁홀 · 제촌 · 청구 · 사량 · 공 

촌·양량·감미탄·마전·신곡·처인 등이다. 향은 주석 ·분촌·공이 등 

이 있었고， 장과 처는 오타장 · 종덕장 · 송징삐) . 사정처 · 금음촌처 · 삼봉 

처 · 고등촌처 · 심곡처 · 유제처 등이 있었다고 한다 28) 

4. 고려후기 : ‘수원’ 시기 

오랫동안 존속해왔던 수주의 명칭과 행정구역상의 성격 변화는 1271년 

(원종 12)에 일어난다. 수원이라는 이름은 몽골 간섭기와 관련이 있다. 이 

와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G. CD 원종 12년(1271)에 칙량(볕핑 주둔 몽고 군사들이 대부도(大部島)에 

침입하여 그 곳 주민들을 약탈하므로 섬 사람들이 격분하여 원한띨 

품고 몽고 군시들을 살해하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부사끊|備 안열(安 

‘뼈이 부대를 동원하여 폭동군을 진입하였다. 그 공로로 하여 수원도 

호부(水原짧露府)로 승격되었다 29) 

27) r세종실록 지리지」 에는 장r.통국여지승람」에는 부곡으로 나온다. 
28) 화성시사편찬위원회 r화성시시J 제1권， 2005. 
29) r고려사」 권56 지리l 수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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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에 착량을 방수하던 몽고병이 대부도에 들어가 주민을 침탈하니 

백성이 심히 원망하더니 대부인이 숭겸렐蘭 등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몽고인 6명을 죽이고 반하거늘 수주부사 안열(安뼈이 

군시를 거느리고 토평하니 질(행 5품을승진시켰다.떼 

위의 내용은 수원부사 안열이 대부도에서 몽고병을 죽인 대부도민의 난 

을 진압한 공으로 수주를 수원도호부로 승격시켰다는 사실을 전한다. 그리 

고 이때 수원이라는 지명이 기록상으로 최초로 나타난다. 그리고 수원이라 

는 명칭은 도호부라고 하는 군사적 기능을 가진 행정기구화 되면서 명칭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도호부는 변경지역에 설치한 군정이 일치 

하는 행정기관으로 처음에는 새로 정복한 변경의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그러나 점차 시일이 경과하면서 자국내에도 중요한 거점에는 

도호부를 설치하여 국방과 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도호부는 

주보다행정기관의 격이 한단계 높아진 것으로서 그만큼중요한위치에 처 

하게 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31) 

수주가 수원도호부로 명칭이 바뀌며 지역의 격이 한단계 높아진 계기는 

바로 앞에샤 인용한 대부도사건과 직접 관련된다. 그런데 이 대부도사건은 

30) r고려써 권27 세가 원종 12년 2월 신축 
31) 중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쉰L국시대에는 당탬)이 도호부를 설치한 적이 있었다. 고려의 건국해인 

918년(태조 1) 여전족을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해 평양에 대도호부를 설치했으며， 936년(태조 19)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전주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설치했다 광종 때는 고부(高車)에 안남 
도호부， 경종 때는 상주에 안남도호부를 두었다 983년(성종 2)에 12목(뼈을 두면서 남부의 도호 
부를 폐지하고 안주에 안북대도호부를 두었다 995년에 12목제를 군사적 성격이 강한 절도사(節 
度{혔 · 도단련사(都團練{했 • 단련사 · 자사맹IJ使) . 방어사(防빵했 체제로 전환하면서， 안변(安邊 
· 영흥) 안서(安西 : 풍산') . 안동(安東 : 김해) . 안남(安南 : 영암)도호부를 추가했다 1018년에는 
안동(경주) . 안남(전주) . 안서(해주) . 안북(영주)의 4도호부제를 실시했다 1022년(현종 13)에 안 
남도호부가 전주로， 1030년에 안동도호부가 동경유수(東京留守)로 개편되었는데， 기록상에는 계 
속 4도호부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에도 도호부의 수와 지역은 변동이 있었는데 대체로 
해안지역에서 내륙으로 이동했다 관원은 초기에는 사(使 4품 이상) . 부사(몹M훗 :5품 이상) . 판 
관겸장서가(判官暴掌書記 ’ 6품 이상) . 법조(法舊 :8품 이상) 등을 두었다가 나중에는 사와 사록 
(司錄)‘ 또는 사와 법조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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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에서 조명하였을 때 상당히 평가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위에서 예시한 내용으로 대부도사건을 수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원부사 안열의 전과 확대를 위한 전투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동을 일으컨 대부도민을 진압하고 그 결과로 국가로부터 받은 은 

전(恩典)과 같은 논공행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발단에서 결과까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며， 이 사건이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였다는 점 

에서도 다서 검토하고 념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원도호 

부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더욱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도사건의 발단은 고려 정부가 몽고와 강화를 하면서 출륙환도의 문 

제를 두고 조정의 견해가 대립되면서 나타난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깊게 연 

결되어 있다 32) 이미 삼별초는 진도를 거점으로 대몽항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육지와 강화도는 몽고군에게 점령 당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강화 

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반몽감정이 높았던 것 같다. 그 대 

표적인 사건이 바로앞의 인용문 B에 보이는숭겸 · 공덕의 대몽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3히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H. (j) 춘정월 계사에 관노 뿔議 · 功德 등이 그 도당을 모아 다루가치鍾홈‘ 

花i}F)와 나라의 높은 직위에 있는 자를죽이고 진도에 往짜할 것을 꾀 

하였다. 대정 宋思均이 변을 고하자 왕이 장군 崔文本과 趙子-에게 

명하여 이를 국문케 하였다. 이유고 지후 辛住宣이 여헝에 7~8인이 

32) 삼별초는 출륙환도에 반대하였으나 원종은 1270년(원종 11)5월 27일 개경으로 돌아갔다. 그리 
고 같은 해 5월 29일 장군 김지저(金之底)를 강화도에 보내어 삼별초의 명부를 압수하자， 삼별초 
는 6월 1일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승화후 온을 왕으로 세우고 항봉전을 펼쳤으나， 실패하였다. 
그 뒤 제주도로 옮겨 저항을 계속했으나， 1273년(원종 14) 김방경 등이 이끄는 고려 · 몽골 연합 
군에 의한 탐라 공격으로 소멸되었다. 

33) 당시의 고려라는 국가 정체성으로 본다면 난이라고 표현되어야 하지만， 삼별초의 대봉항쟁과의 
일련의 과정에서 설명한다면 대몽항쟁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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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말하는 것을 보고 달려와왕에게 말하기를 “일이 급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 해가 저물어가므로 재추 및 승선 · 중방 · 내사 · 다방이 

서로 돌아보고 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지추밀원사 李玄

原 · 상장군 쩔呼與를 보내어 구원을 脫갖兒에게 청하니 탈타아가 홍 

다구 등과 더불어 재추를 모아숭겸 등 10여인을 집아국문하니 모두 

自服하였다 34) 

@2월 을미삭， 숭겸 등 4인은 기시하고 그 나머지는 다 석방하였다. 송 

사균으로 섭별장을 제배하고 은병과 購릅 등의 물품을 사하였다. 기 

해에상장군정자여를몽고에보내어방보와숭겸의난을고하였다. 

위의 내용이 숭겸의 난의 전말이다. 숭겸의 신분은 관노인데 이들은 몽골 

의 다루가치와 조정의 중요 인물을 죽이고 삼별초에 합류하였으나， 사전에 

발각이 되어 실패에 돌아갔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주변에 상당히 컸던 것 

같다. 바로 대부도민들도 숭겸의 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몽고군을 살해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도민의 몽고병 살해는 출륙환도 

를 한 개경정부에 있어서는 반정부적인 폭도이지만， 삼별초의 입장에서는 

일련의 대몽항쟁과 관련을 갖는 것이다 35) 

수주가수원도호부로승격된 것은바로 이러한당시의 고려 정세의 미묘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바로 대몽항쟁의 방법에 대한 차이에서 빚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대몽항쟁은 같은 지역민이라고 해도 

대응하는 자세가 달랐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도 잠깐 나온 방보의 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34) r고려사J 권27 세가 원종 12년 춘정월 계사. 
35) 운용혁 r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J ， 일지사， 2000.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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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정월 병술， 밀성군인 方南 · 桂年 · 朴平 · 朴公 · 朴慶純 · 朴慶禮 등이 

군인을 소취하여 장차 진도에 응하려 하여 이에 몹Ijf;更 李運를 죽이고 드디 

어 攻國兵馬使라 칭하고 군현에 이첩하며 그 당을 보내어 청도감무 林宗

(혹 崔良掉)을 죽이자 청도군인이 거짓으로 항복하였다. 그리고 술을 마 

시어 취하게 하고 모두 죽여 버렸다. 이때에 밀성인 趙따이 일선현령이 

되었는데， 적이 천을불러 함께 모반하고자 약속하니 천이 쫓기로 하였다 

가 이어 그 당이 청도에서 섬멸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군인 쯤進과 더 

불어 적괴를죽이려 하다가 안렴사 李敎(혹 李淑흉)가 금주방어사 金嗤과 

경주판관 嚴守安으로 더불어 군시를 거느리고 문득 이르매 천 등이 방보 

등을베고항복하니 적이 드디어 평정되었다.뼈 

방보의 사건은 당시 삼별초를 비롯하여 몽고에 대한 일반민의 정서가 얼 

마나혼란스러웠는가를알수 있다. 이러한시기에 수주부사로 있던 안열이 

대부도의 몽고군을 죽이고 모반한 백성들을 평정하여 품질이 5품으로 승진 

하였다는 것은 일종의 동족 상잔의 비극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 

디까지나몽고와강회를한고려에 있어서 삼별초는반란군이었고， 방보의 

무리는 반란군과 내통한 부하뇌동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반란의 

무리를 진압한 수원의 부사 안열을 위한 최고의 포상은 수주를 승격시켜 그 

와함께 안열의 지위를높이고 그지역민을우대하는것이었다. 이러한연 

유로 수주는 수원도호부로 승격이 되었다. 

수주가 수원도호부로 승격 된 것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이 일대 백성들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을 것 

이다. 다른 하나는 몽고군을 죽인 대부도인을 토평한 안열의 직무지였던 수 

주를 승격시킴으로써 안열에 대한 배려와 함께 몽고로부터의 비난을 면하 

36) r고려사」 권27 세가 원종 12년 춘정월 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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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했던 조처였을 수도 있다. 수원이라는 지명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그 이후로수원은도호부격의 지역으로 지속되었다. 물론잠시 수 

주로 환원된 적이 있으나 이 시기에는 도호부보다 격이 높은 목으로 승격 

되면서 이루어진 처사였으므로 그 위치에 크게 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 

다 37) 그리고 충선왕 2년에는 전국의 목(救)이 폐지됨에 따라 낮추어서 수원 

부(水原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원이라는 지명은 행정기관의 고 

저와 관련없이 시용되었다.뼈 다음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J. 공민왕 11년(1362)에 홍건적이 선봉부대를 파견하여 양광도 내 각 주 · 군 

에 항복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때 수원부 사람틀이 가장 먼저 적을 맞아 

항복하였으므로 수원군으로 격하되었다. 그런데 수원군 사람들이 당시 

재신(宰면)인 김용(짧짧)에게 많은뇌물을주어 부府)로고치게 되었다.뼈 

위의 내용을 보면 1362년 홍건적이 공격을 하였을 때 수원부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항복하여 수원군으로 격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군으로 격하되 

었지만， 수원이라는 지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뒤로도 수원이라는 

지명은 변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원의 고려말까지의 지명 

37) ‘뒤에 다시 승격되어 수주목(水州뱃으로 되었다.’ (f고려써 지리지 수주조.)는 기록이 있으나 연 
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38) 관할구역의 변회는 계속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고의 논고가 펼요하다. 
39) r고려사」 지리지 수주조 r고려싸 권131 반역 김용 열전과 r고려싸 권56 지라지1 천안부 안성 
현에도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다. 안성현조에는 ‘(홍적의 침입)때 안성군인은 수원 임내의 陽良
섬彈휴 • 馬田 · 흙짝의 네 부곡을 떼어 주었으나 뒤에 김용이 뇌물을 받았으므로 세 부곡을 도로 
수원에 소속시켰다. 공민왕 10년에 홍적이 송도에 들어와 왕이 南썩하매 적이 선봉을 보내어 양 
광도의 주군을 초항코자 하니 이르는 곳에 감히 그 예봉을 꺾지 못하였으나 오직 현인만이 거짓 
항부하는체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먹이고는 그 취한 톰을 타서 괴수 6인을 참살하니 적이 이로 말 
미암아 감히 남하하지 못하였다.11년에 그 공으로 지군사로 올리고 수원 임내의 陽良 · 범짧휴 · 
馬田 · 흙各의 네 부곡을 떼어 주었으나 뒤에 검용이 뇌물을 받았으므로 세 부곡을 도로 수원에 
소속시켰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수원(水原)의 지명 및 관할구역의 변천과정 125 

변화과정을정리하면다음의 〈표 2>와같다. 

〈표 2> 고려말까지 수원지명의 변화 
연혁 비고 

r삼국지」위지동이전 

고구려 

(475년 ~553넨 
-매흘군{買忽짧) 

553년 신쥐納111) 설치 
신라 

(553년 ~ 668년) 
-557년 북한산쥐北漢山州) 설치 

- 561년 남전주(南)11州) 설치 
1 • • -, • •• - --• 

통일신라시대 1 - 685년 한산쥐漢山州) 

(668년 ~ 935년) 1 -757년(경덕왕16) 한쥐횡li'I) 수성뀐水爛ß) 

- 940년(태조 23) 수주(水州) 승격 

-1271년(원종 12) 수원도호뷔水原웹옳府) 승격 

-1308년(충렬왕 3띠 수주목(水州收) 승격 
고려시대~조선초 

(918년 ~ 1392년) 
-1310(충선왕 2) 수원부(水原府) 격하 

-1362년(공민왕 11) 수원군{水原짧) 강등 

-1366년(공민왕 15) 수원부 승격 

-1413년(조선 태종 13) 수원도호부 

5. 수원의 지정학적 위치 

지금까지 수원의 지명에 관하여 연원에서부터 관할지역에 관하여 살펴보 

았다. 그리하여 수원의 고지명 가운데 ‘매홀’ 이 고구려어로 가장 오랜 된 

형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의미가 ‘물고을’ 로서 지금의 수원과 크 

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뒤로도 ‘물고을’ 이라는 의미로서 

수원은 신라 경덕왕때에 ‘수성’ , 고려 태조때에 수주로 바뀌었으나 물과 관 

련된 고을이라는 의미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수원이라는 지명은 1271년(원종 12)에 처음 수원도호부로 개편되면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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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임을 살펴 보았다. 그 이후로는 수원이라는 지명이 이 지역의 대표적 

인 지명으로 변하지 않고 시용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원이라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변천은 지금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매홀’ 과 ‘수성’ 시기에는 아마도 독립된 군으로서의 영역 

과 그에 맞는 행정조직을 가졌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단지 

비록 후대에 나온 지도를 통하여 그 위치는 다소 지금의 수원보다는 서남 

쪽 방향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고려의 ‘수주’ 시기에는 그 관할지역이 상당히 넓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 

다. 특히 1018년(현종 9)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지금의 수원일대는 물론 수 

주에 속한 9개의 현의 범위가남양· 안성 · 양성 · 직산· 안산등지금의 용 

인군 · 안산시 · 안성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지역들을 포함한 수주는 대부분의 지역이 안성천을 끼고 있거 

나， 해안가에 위치한 ‘불고을’ 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러한 관할구역은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고려 후기까지도 크게 

변화없이 자속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륙도시라는 

인상의 수원과는 엄청난 지리지거 차이가 있고 지역적 특성도 크게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원의 물고을로서의 지리적 특정에 대하여 다음의 

기록이참고가된다. 

K. 6월 병신， 감찰사가 상언하기를 “그유히 튿건대 乘與가 수원에 행차하 

여 궁궐을 경영코자 한다히옵니다. 그러나 수원은 좁고 바다에 가까이 

있어 왜구가 염려되오며 맨 처음 홍적에게 항복하였으니 인섬을 보장하 

기 어렵나이다. 청주는 이미 순행을 준비하였고 또 삼도의 요충에 당하 

여 %댁운반에 편리하고 적이 능히 개f이 승찌 못할 것이오니 원컨대 

아직 청주에 어기를 멈추었다가 서서히 농사의 틈을 기다려 경성의 근지 

를 가려 써 이어할곳을삼으소서. 이제 농무가 바야흐로 성한데 어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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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난리를 치른 백성을 시용하여 공역을 일으커오리까?’하니 도첨의사 

에 내려 이를논의케 하였다.예 

위의 내용은 홍건적의 침입이 심해지자 천도할 지역을 선별히는 과정에서 

나온기록이다. 여기에서 보면 수원의 지리적 특성을수원은좁고바다에 가 

까어 있다고 하였다. 수원이 좁고 바다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물고을’ 로서 

의 수원의 특성을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바다에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수원은 자주 바다로부터 온 외적 

인 왜구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L. CD3월， 왜가 남양에 침구하여 드디어 수원부를 불사르고 노략하였다. 

부사 신안도는 겨우 몽만 건졌고 원구 · 왕빈은 더불어 싸우다가 패 

전하여 군사증강을 청하니 밀직부사 박수경으로 하여금 전투에 임하 

게하였다 41) 

@5월， 왜가 서주 비인현에 침구하고， 또 수원 · 용구 등 처에 침구하자 

호장 李富가 10여인을 금획하였다 4잉 

@11월， 왜가 수원의 工二椰에 침구하자 府使 討操가 戰의 課者 3인을 

집았다 43) 

@우왕초 ~- 왜 5α짧가 다시 강햄1 침입하여 府使 김인귀를 죽이고 

1，000여 인을 사로잡고， 또 수원에 침입하자 나세가 원수 양백연과 

더불어 전함 50척을 거느리고 이를 쳐서 쫓아버렸다 44) 

40) r고려싸 권40 세가 공민왕 11년 6월 병신조. 
41) r고려싸 권133 반역열전 신우4년. 
42) r고려사」 권133 반역열전 신우4년. 
43) r고려사」 권135 반역 열전 선우 10년 11월. 
44) r고려사」 권104 나세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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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적(왜구)이 안성에 들어와서 삼받에 복벙하고， 포로 3~4명을 

시켜 밭두링 위에서 밭을 매며 농부같이 하여 속이게 하였다. 수원부 

사 朴承直이 3원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 역시 군시를 거느리고 와서 

밭을 매는 자에게 묻기를 ‘적이 물러갔느냐73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쩍은 이미 물러가고 3원수는 이를 추격하고 있다” 

고 하였다. 승직이 이를 믿고 관아에 바로 들어가니 적의 복병이 뛰어 

나와 포위하자 승직이 單騎로 포위를 뚫고 탈주하니， 사졸이 많이 죽 

고 포로가 되어 수원에서 양성 · 안성에 이르기까지 숙연히 다시 인가 

의 연기를 볼 수가 없었다.쩌 

위의 내용을 보면 수원은 왜구로부터 침략을 자주 당하고 있다. 그 까닭 

은 군사 지휘부인 도호부가 있으므로 당연히 군사공격 목표의 거점의 하나 

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상으로 침투하는 왜 

구들의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왜구들의 침구가 해양에서부 

터 시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수원의 지리적 위치가 해양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기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수원의 지정학적 위치는 현대에 이르면서 고대와 

는 그 특성이 크게 변하였다고 하겠다. 고대에서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수원은 ‘물고을’ 이었으나， 점차 수원의 속현들이 독립화하는 과정에서， 특 

히 해안에 위치한 남양 등과 같은 지 역들이 떨어져 나가 수원은 내륙 도시 

화되어 지금과같은형태로남게 되었다고할수있다. 

45) r고려사」 권126 간신 왕안덕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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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원의 역사적 재평가 -결론에 대신하여46) 

‘수원(水原)’ 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271년(원종 12)이 

다. 그러므로올해는수원이라는명칭이 생긴지 740년이 된다. 수원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물이 많은 고장이라는 모수(후水) . 매홀(買忽) . 수성(水 

뼈 · 수주(水州)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수원의 지리적 위치로 볼 때는 왜 물이 많은 고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 그 이유 

는 수원에 대한 역사지리적 이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r고려 

묘지명집성』에 나오는 수주최씨들의 출신에 대한 설명 가운데 ‘수주’ 에 대 

한 역자의 번역은 ‘경기도 수원시의 고려시대 이름’ 이다 47)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실제 수주최씨의 세거지는 ‘경기도 수원시’ 라고 하기 보다 ‘경기 

도 화성시’ 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연구자의 

불찰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수원시나 수원에 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수 

원의 역사저리적 위치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하고싶다. 

신라나 고려시대의 ‘州’ 의 관할 범위는 매우 넓었다. 광주 · 양주 · 무 

주 · 상주 등은 지금의 도의 범위에 버금간다. 그런데 많은 인물들의 출신을 

‘광주인’ · 장주인’ · ‘수주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경우 좀 더 구 

체적으로 지금의 시 · 군을 밝혀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제로 그 지명 

이 현재의 시 · 군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국한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다. 

광주의 왕규 같은 경우가 그렇다. 왕규는 광주인이라고 하였으므로， 그의 

출신지를 지금의 광주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의 광주는 일제 

때 광주군의 중심부가 된 곳이며 실제로 왕규 생존 당시에는 지금의 하남 

46) 수원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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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광주의 대표적 지역이었다. 

이러한 경우가 수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수주최씨 

의 세거지랴고 하면 지금의 수원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 수주가 

넓어서 수주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시 수주의 읍치(물治)라고 하면， 지금의 경 

기도 화성시 봉담면 보통리 일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수주최 

씨의 경우에 수주는 ‘경기도 수원시’ 가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 라고 해야 

당연하다. 

한편 지금의 수원을 대표하는 화성은 조선 후기의 시설물들이다. 수원의 

본래의 모습은 지금의 경기만과 안성천을 포함한 광역의 행정구역이었다. 

그리고 그 행정기관의 격도 군 · 현(지금의 시 · 군)보다 높은 목 · 도호부 · 

주(지금의 도 · 광역시)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수원은 지명상으로는 

‘물고을’ 이면서 ‘물 없는’ 수원이 되고 말았다. 행정기관의 단위로서는 

군 · 현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수원은 통과인구나 유동인구로 볼 때 

는 이미 광역시의 기준은 념어선지 오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원에 대해 

서는 지명의 역사적 근거와 함께 행정기관의 격에 관해서도 ‘물있는’ 수원 

과 ‘격이 높은’ 지역이라는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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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몸훌훌l 

신라말까지 수성군으로 불렸던 수원일대는 고려 태조대에 군보다 행정기 

관으로서의 격이 높은 수주로 승격되었다. 수성군에서 수주로 승격된 배경 

은 ‘고려 태조가 남방을 정벌할 때 이 군 사람인 김칠， 최승규 등 2백여명 

이 태조에게 귀순하여 협력하였기때문이다. 

고려 태조는 자신이 점령한 지역을 편제화하면서 지배체제를 확립해 나 

갔는데， 고려 지방행정 구획이 처음 정비된 것은 940년(태조 23)이라고 한 

다. 태조는 이때 전국의 행정구역을 주 · 부 · 군 · 현의 명칭으로 설정하였 

다. 수주는 성종 14년에 도단련사(都團練{혔를 두게 되었다. 이 성종때의 

지방제도 변천을 살펴보면 전국을 10개도로 하고 12개 주에 각각 절도사 

를 두었다. 당시 설치된 10개의 도는 관내 · 중원 · 하남 · 영남 · 영동 · 산 

남 · 해양 · 삭방 · 패서이며， 그 아래 설치한주와군의 총수는 5백 8십개였 

다. 이때의 도는지금과같은영역이 있는것은아니었다. 이때의 도에 절도 

사를 두었다고 한 것을 보면， 수주와 같은 주에는 도단련사 혹은 단련사를 

두었던것을알수있다. 

그리고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 년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현종 

9년(1018)에 실시된 지주사제로 되면서 지방행정의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개혁내용은 절도사를 폐지하고， 전국에 5도호 

와 75도안무사를 두었다가， 얼마 후 안무사를 없애고， 4도호와 8목을 두게 

되었다. 그 뒤 5도 양계로 정하게 되었는데 즉 양광· 경상· 전라· 교주· 

서해도와 동계와 북계였다. 그 뒤 전국에 계 4경， 8목， 15부， 129군， 335 

현， 29진을두었다. 

이 현종때의 지방제의 변화에서 수원이 어떠한 변회를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현종 9년에 지주사로 고쳤다.’ 는 내용으로 보면 수 

원은 이 무렵 다시 주단위의 행정체계상의 위치에 있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 

진다. 다시 말하면 5도 양계제하에서 주로서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그 

뒤로도 수주라는 명칭은 계속하여 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역도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 수주는 속현을 9개나 두었던 넓은 관할 

지역을총괄하는행정단위였다. 이 수주라는명칭은그뒤로도계속하여 사 

용되었던것같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수원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 

는 1271년(원종 12)이었다. 수원부사 안열이 폭동을 진압한 공으로 수주에 

서 수원도호부로 승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뒤 다시 1308년(충렬왕 

34)에는 목으로 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 수원부로 격하되었다. 그리고 

다시 1362년(공민왕 11) 수원군으로 강등되 었다가. 다시 1366년(공민왕 

15) 수원부로 승격된 뒤 1413년(조선 태종 13) 수원도호부로 되었다. 수원 

이라는 지명은 1271년부터 시용되어 옹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는 수원이라 

는 지명을 시용하게 된지 740년이 되는 해이다 

* 주제어 : 매홀， 모수국， 수성군， 수주， 수원도호부， 수주목， 수원부，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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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칩 1 ‘몰고을’ 수원(水原) 한반도의 배팝율 꿀꾸다 

조선시대 수원의 상무전통과 

f무향(武觀)’ 의 형성 

-17서|기 방어사와 총융청의 설치를 중심으로-

정 해 은* 

/ 、

1. 머리말 

2. ‘활쏘기에 힘쓰는’ 수원사람들 

3. 17세기 군영 설치와 ‘무향(武쨌)’ 의 형성 

4. 읍지에오른무인들 

5. 맺음말 

v 

1. 머리말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회유산 화성(華빼이 자리한 수원은 주로 18세기 

후반 이후의 역사가 주목받는 면이다. 수원하변 화성이고 화성이변 수원이 

라 할 만큼 수원에 대한 관심은 화성이 건립되고 장용영 외영이 설치된 정 

조대에집중되어 있다. 

이와함께 수원의 군사위상 역시 화성이 축조된 시기를중심으로조명되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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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수원이 정조 대에 장용외영이 설치되고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18 

세기 후반 경기에서 중요한 군사적 위치를 점했던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 

다. 그래서 “18세기 말 정조대의 신도시 화성 건설로 인해 수원은 정치， 경 

제， 군사， 문화면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를 부여받아 역사의 전면에서 큰 주 

목을 받았다”고 빨H지거나， “수원은 이제 왕가의 발상지이자 무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고 펑가받고 있다1) 

그런데 수원이나 화성에 대한 연구가 18세기 후반에 집중되다 보니 그 이 

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조시대 화성이 조성 

되기 이전의 역사는 옛 읍치(몹治)로서의 수원만 조명되고 있을 뿐이다. 그 

러다보니 수원이 정조 대에 부각되어 도성 방어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정조시대 수원에 대한 이해가 

주로 화성의 건설 과정， 화성의 구조 및 방어력 등에 치중하다보니 정조가 

왜 수원에 화성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애매모호한 편이다.잉 

이 글은 18세기 후반 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건설한 배경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18세기 이전 수원의 군사 상황에 대해 

서는경기군의 정비 문제를논하면서 간략하게 언급한글이 있을뿐이다 3) 

사실 수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18세기 이전에 이미 수원은 도성 

의 보장처로서 부각되고 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시션을 끈 자 

료가 17세기 후반 실학자 유형원(柳醫遠)이 편찬한 r동국여지지(東國與地 

1) 최홍규 r.수원지방의 역사적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화」， r경기사학J 4, 2000, 6쪽 , 배우성 r정조 

의 유수부 경 영과 화성 인식」， r호택사연구J 127, 2004, 260쪽 
2) 수원 및 화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최홍규 「제7장 조선후기 경기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특히 
화생과 수원지방사 연구와 관련하여」， r정조의 화성 경영 연구J(일지사， 2005)에 자세하게 소개되 
어 있다. 정조대의 군사사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김준혁 r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J(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2~7쪽에 자세하다. 

3) 이태진 r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J(서울， 한국연구원， 1985), 90~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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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M1656년)였다. 이 책에서 유형원은 수원의 풍속에 대해 “농사에 열심이 

며 활쏘기에 힘쓴다"고 기록하였다. 유형원의 지적은 수원의 상무 전통을 

화성 이전으로 소급해야 하며 수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7세기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 글은 정조가 수원에 주목한 배경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론으 

로서 유형원의 지적에 근거하여 수원이 언제부터 ‘무향(武짧~)’으로자리 잡 

았는지를 밝힌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수원이 무향으로 형성된 시기를 

추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갔다. 첫째， 임진왜 

란 이후부터 1601년 방어사의 설치까지 수원의 연혁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수원의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이와함께 임진왜란 이후도성 수비에 대한 인식이 수원이 중요군사지 

역으로 부상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탐구해보았다 4) 둘째， 인조 

대 총융청의 설치를 통해 방어사 설치 이후 달라진 수원의 위상과 함께 수 

원이 무향으로 거둡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셋째， 17세기 수원 지역의 특 

성을수원읍지의 인물조를분석하여 접근해보았다. 수원인들이 기억하고 

싶은 무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수원의 무풍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얻을수있다고여겼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글은 단순히 수원의 상무 전통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 

의 군사적얀 변화를 통해 수원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것은 

‘무(武)’ 라는 프리즘을 통해 수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이며， 18세기 후 

반 정조시대의 수원을 이해하기 위한 전초 단계이기도 하다. 이 글이 수원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4) 17세기는 아니지만 18세기 후반 화성과 도성의 연계성을 논의한 논문으로 장필기 r정조대의 화성 
건설과수도방위체제의 재편」， r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J(서울학연구소， 1998) ; 배우성， 앞의 논 
문이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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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쏘기에 힘쓰는’ 수원사람들 

17세기 후반의 지식인 반계(播홉 유형원(柳聲遠， 1622~ 1673)은 1656년 

(효종 7)에 『동국여지지(東國與地志:)J라는 역사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이 책 

에는 수원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 수원의 상무 전통과 관련해 재미 

있는 사실이 실려 있다. 곧 풍속조에 “농사에 열심이며 활쏘기에 힘쓴다 "5) 

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중에 “활쏘기에 힘쓴다"는 표현이 유난히 눈에 들 

어오는데 전국을 뒤져봐도 이렇게 표현된 지역을 찾기 어렵다 6) 

유형원은 수원지역에 대해 꽤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다. 유형원은 『반계 

수록」에서도 수원에 대해 “북쪽 들 가운데 지세를 보고 생각하니 지금의 

읍치도 좋기는 하나 북쪽 들은 산이 크게 굽고 땅이 태평해 농경지가 갚고 

넓으며 규모가 광원하여 성을 쌓아 읍치로 삼으면 참으로 큰 번진(灌鎭)이 

될 수 있는 기상이다. 그 땅의 안팎에다 1만 호(戶)를 수용할 수 있다 "η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수원에 대한 자세한 지적으로 보아 유형원이 수원을 

답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활쏘기에 힘쓴다는 지적도 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 사람들이 활쏘기를 열심히 한다는 지적은 18세기 중반 영조 대에 편 

찬된 전국 읍지인 r여지도서團地圖書)J(1757~1765)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곧 수원사람들이 “무예[武技]를 좋아하고 인심은 질박하다. 글을 아 

는 사람이 적고 밭농사를 즐겨 한다"히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지도 

서」에 실린 이 내용은 r수원부읍지J(편년미상 19세기후반 추정)나 「수원군 

5) 유형원 r東國與地志」 권2， 경기 수원도호부， 풍속 “務m홈 力於射藝’
6) 참고로 r여지도서」에서 경기지역을 조사한 결과 武에 관한 언급된 지역으로 진위와 廣州가 있다. 
진위는 “재능과 기예가 있으나 무인이 선비보다 많다기 廣州는 “문()() . 무(武)를 숭상한다 ”고 되 
어있다 

7) r;播漢隨錄j 보유 권1， 군현제， 수원도호부 
8) r.與地圖書」 보유편(경조 • 송도 • 수원) 수원부읍지， 풍속. ‘好武技 A心쫓質 小文而好田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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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J(1899년)에도 그대로 올라 있다. 이처럼 「동국여지지』를 시작으로 『여 

지도서』를 비롯하여 각종 읍지에 실린 내용으로 보아 수원의 지역적 특성 

이나분위기가 ‘무(武)’와밀접한 연관을맺고 있음을알수 있다. 

그렇다면 수원에서 활쏘기나 무예를 즐겨하는 분위기가 언제부터 형성되 

었는지 궁금해진다.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수원의 연혁에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수원에 진(鎭)이 설치된 시점은 도 

호부 시절언 1455년(세조 1) 이었다. 세조가 내륙도 변방처럼 요해처를 설치 

해 외적을 방비하려는 목적으로 전국의 주요 거점 지역에 거진(巨$행을 설치 

하고 인근 고을을 소속시켰던 것이다. 이 때 경기의 거진으로 선택된 곳은 

광주， 양주， 부평이었고， 수원은 부평도의 좌익(左寶)에 소속되었다 9) 곧 이 

때만 하더라도 수원은 군사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457년에 다시 전국이 진관체제로 개편될 때에 부평 

도에 소속된 수원이 거진으로 승격되었다. 이때 경기의 거진으로 선정된 곳 

은 광주， 수원， 양주， 강화， 개성이었다. 독진@離흉)이던 강화 및 개성을 거 

진으로만들고부평 대신에 수원으로교체한 것이었다. 수원은 거진이 되면 

서 부평 · 인천·금천·안산·남양·진위 ·안성 · 양성 등근처 지역의 군 

사를통솔하게되었다. 

그 후 진관체제는 수정을 거쳐 전국의 읍을 주진(主鎭:첨절제사) • 거진 

(巨鎭:통첨절제새 • 제진(講흉:절제도위)으로 세분화하여 『경국대전(經國 

大典)J (1485)에 실리게 되었다 r경국대전』에서 경기의 주진으로 최종 결정 

된 곳은 광주， 수원， 양주， 장단이 었다 10) 

9) r.세조실록」권2， 세조1년 9월 계미 
10) 민현구 r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J(서울， 한국연구원， 1983), 243~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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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진관 l 광주목사 여주목사 이천목사 g딴목사 
광주판관， 여주판관， 지평현감， 

음죽현감， 앙지현감， 죽산헌감， 과전현감 

수원진관 수원부사 
부평부사 남앙부사， 인천부사 수원판관， 진위현령， 앙천현령， 

안산군수，안성군수 용인현령， 금천현령， 앙성현감， 통진현감 

。gJ=4-~고E:f 앙주목사 l 따주목사， 고S발수 
영평헌령， 포천현감， 적성현감， 

교하현감，가평현감 

ε반진관 
장단부사 J 강화부사 풍덕군수 삭녕군수 

마전군수 
연천현감，교동현감 

수원이 평범한부(府)에서 거진에 이어 주진으로승격한배경은무엇보다 

도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한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15세기경 수 

원은 전국얘서 경지면적이 1만결 이상에 달한 군현 22개 가운데 한 곳이었 

다. 수원이 경지면적이 넓었다는 사실은 18세기 후반에 다시한번 확인된 

다. 정약용(T若購)은 민호의 수와 전결수를 함한수를 기준으로 전국의 읍 

을 대주(大州)부터 잔읍健둠)까지 8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가장 큰 읍인 대 

주 15개에 수원이 올라있다 lD 

이뿐만이 아니 었다. 수원은 군정(軍丁)도 많았다. 1470년(성종 1) 3도의 

군정을 재정비할 때에 수원은 전국에서 군사 1천이 넘는 20곳 가운데 하나 

였고， 경기에서는 최고로 많은 군정을 보유한 곳이었다. 당시 경기의 군정 

6， 373명 가운데 수원의 군사만 1， 249명으로， 광주(245명)나 개성(728명)， 

강화(250명) 등을 제치고 경기에서 으뜸을 차지하였다.잉) 1466년써1조 12) 

11) 최영준 r영남대로 한국고도로의 역사지라적 연구-J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411~412쪽 
12) r성종실록」 권3， 성종1년 2월 기묘 경기의 군시규모를 보면， 지평 25명， 양천 21명， 영평 21명， 
김포 21명， 부평 207명， 가평 51명， 진위 136명， 파주 107명， 죽산 184명， 교통 36명， 과천 55명， 
마전 10명， 용인 172명， 양주 262명， 삭녕 93명， 양성 218명， 포천 89명， 인천 89명， 안성 191명， 
양근 59명， 안산 55명， 수원 1， 249명， 양지 92명， 적성 25명， 강화 250명， 음죽 147명， 연천 55 
명， 광주 245명， 풍덕 117명， 남양 198명， 여주 231명， 이천 257명， 통진 101명， 교하 127명， 개성 
728명， 고양 167명， 금천 55명， 장단 1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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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판관을 수원에 둔 것도 지역이 넓어서 수령만으로는 다스리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3) 

이와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물적 인적 요소가 풍부하던 수원이 거진 · 

주진으로 승격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과정 

에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각종 자료에 수원이 주진으로 승격한 사실만 

나올 뿐 수원의 군사적인 요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조선전기에 함흥을 중심으로 한 함경도를 풍패지향(豊뻐之椰)이라 하면서 

무풍(武風j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과 같은 정책을 수원에서는 찾아보 

기 어려웠다. 물론 수원이 주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중요 지 

역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관체제에서 주진일 뿐 

이지 다른지역에 비해 특별히 따로무풍을진작시킨 지역은아니었음을 의 

미한다. 

하나의 예로서 조선왕조실록에서 16세기까지 수원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 

면 진(鎭)의 설치 이외에 군사에 관한 기록이나 특정을 말해주는 기록을 좀 

처럼 찾이볼 수 없다. 또 15~16세기에 편찬된 『서l종실록J 지리지 (1454년) 

나 r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聲)J(1530년) 등 읍지를 조사해도 수 

원의 풍속이나 특정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원이 군 

사 방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읍이 아니었다는 단서로 활용할 수 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에 수원의 특성을 상무와 연관시킨 기 

록은 아마도 r동국여지지」가 처음이며 수원이 ‘무풍(武風j’ 의 도시로 각인 

되기 시작한 것도 17세기 무렵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뒷 

받침하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으니 수원에 파견된 수령들의 명단이다. 

오늘날 r여지도서團地圖書)J와 『수원부읍지」l4)에는 〈부사선생안(府使先 

13) r세조실록」 권38， 세조12년 1월 무오 
14) 본고에서 이용한 r수원부읍지i규장각소장)， r.수원군읍지」땅서각소장)， r:회성지i규장각소장)는 r국역 
수원뷔군) . 남양뷔군}읍지J(2006， 화성시)를 이용하였다 이하에서는따로각주를법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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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案)>이 남아있다. <부사선생안〉에는 선조 대 부터 수원이 유수부가 되기 

전인 1793년(정조 17)까지 수원에 파견된 수령들의 명단과 함께 출신 성분 

을 표시해놓았다. 수령이 문과 출신이변 ‘문(文)’ , 무과 출신이면 ‘무(武)’ , 

음관 출신이 면 ‘남(南)’ 으로 기록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록이 풍부하게 남 

아있는 『수원부읍지』를 기준으로 수령들의 출신을 정리했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15) 

〈표 2) 선조~정조연간 수원에 파견된 수령의 출신성분 

〈표 2>에서 보듯이 r여지도서」에는 수원이 문 · 무 출신의 수령이 교차로 

파견된 곳으로 되어 있으나，16) 실제로 비중이 낮긴 하나 음관도 파견된 지역 

이었다. 표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선조~인조 대에 무신 수령의 비중이 

45.8%, 42.9%, 50%로서 꽤 높았다는 사실이다. 현종 대 이후로 수원 부사 

는 문신 위주로 파견되었는데 유독 선조 및 인조 대에는 수원부사의 절반 

15) 참고로 r수원부읍지J <부사선생안〉에 문 · 무 · 음이 기록된 시기는 선조 대 현감 우성전부터 수원 
이 유수부가 되기 전인 1793년(정조 17)까지이다. 현감 우성전이 언제 부임했는지 알 수 없으나 
1581년(선조 14) 2월에 파직되었다.( r선조설록」 권15， 션조14년 2월 을미). 

16) r여지도서」 보유편(경조 · 송도 · 수원) 수원부읍지 관직. ‘힘職 홉ß護府使薦兵馬左防쩔討補使〈文 
三品武二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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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무신으로 파견되어 문신 수령과 격차가 큰 편이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문 · 무 출신 수령을 교차로 파견된 지역은 주로 군 

사적으로 중시된 연변지역에 집중 분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 · 무 교차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문신의 임용이 우세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무신의 임용이 우세한 지역도 있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에는 전반적으로 

는문 · 무교차지역의 경우문 · 음 · 무교차지역 내지는무신 파견 지역으 

로 변해가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17) 그러나 수원은 이 경향과 다소 차이가 

난다. 문 · 무 교차 지역으로서 선조~인조 대까지 무신 수령의 비중이 높다 

가 현종 대 이후로 문신 파견 지 역으로 변해가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 션조(宣뼈 이전 시대의 수원지역 선생안(先生案)이 남아 있지 않 

아단정할수 없으나 연대기자료에 근거하여 볼 때 조선전기에도 수원은문 

신이 주로 엄용된 지역으로 판단된다. 중종 대에 사헌부에서는 수원에 무신 

이나 남항 출신을 수령으로 임명될 때마다 “수원은 경기의 큰 고을이요， 지 

역도넓고사람과물산이 많기 때문에 예로부터 다스리기 어려운곳으로 일 

컬어 왔습니다"고 하면서 문관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기 일쑤 

였다 1잉 

임진왜란기도 수원의 사정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진왜란기 수 

원에 파견된 부사 8인은 음관출신 부사 유영건을 제외하고 모두 문관이었 

다. 더구나 유영건의 경우 1597년에 사간원에서 “수원은 경기의 큰 고을로 

양호(兩湖)의 요충지이자 서울의 보장지이고 또 산성을 지키는 일과 군병을 

조련히는 책무”가 있다면서 그를 파직하는 대신에 문무를 겸비한 사람으로 

임명하자고 건의하였다 19) 결국 유영건은 파직되었고 새로 임명된 부사는 

17) 구완회 r조선후기의 수령제운영과 군현지배의 성격J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25~29쪽 
18) r.중중실록」 권64， 중종24년 1월 병오 ;r.중중실록」 권93， 중종35년 5월 경술.1529년에 문제가 된 
김구는 1510년(중종 5년)에 무과에 장원 급제한 인물이다.( r중종실록」 권10， 중종 5년 3월 정축) 

19) r선조실록」 권87‘ 선조30년 4월 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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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출신정엽이었다. 

이처럼 무신이나 남항 출신의 수령을 꺼리던 수원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는 1604년(선조 37)으로 선조가 집권하던 후반기였다.1604년 이후부 

터 1608년 선조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파견된 수령 8인이 모두 연거푸 무신 

이었다. 광해군도 집권하면서 계속 무신을 파견하다가 사간원과 비변사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 1614년부터 문신 수령을 파견하였다. 그러다가 인조 

연간에 다시 무신 수령이 늘어나게 되었다. 

수원에 파견된 무신 또는 문신 수령의 경향성은 조선 관료제의 특정이나 

문치주의(文治主義) 속성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문제이나， 필자가 본고 

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한 사항은 1604년이라는 시점이다. 1604년 이후 

부터 인조 대에 걸쳐서 무신 수령의 비중이 높았다면 수원의 역할이나 위상 

이 이전 시기와 달리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 

신과무신 수령이 비율이 같은효종대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변화가 17세기 

초 · 중반에 걸쳐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위에서 언급한 『동국여지 

지』의 편찬 시기와 겹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수원은 17세기 초에서 중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r.동국여지지』에서 활쏘기를 좋아한다는 내용과 

함께 무괴출신의 부사가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변화로 인식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변화란 여러 정황으로 살피건대 군사적 

인 사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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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세기 군영 설치와 ‘무향(武劉)’ 의 형성 

1) 임진왜란과 방어사의 설치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수원은 경기의 다른 읍과 마찬가지 

로 일본군의 침입을 겪었다. 특히 제2차 평양성전투와 행주대첩 이후 조 · 

명연합군에 쫓기던 일본군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20) 그러 

나 일본군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물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풍요로운 

편이었다. 

1592년 9월 무렵 비변사에서 “(수원은) 창고의 곡식과 군민(軍民)이 제일 

넉넉하고도 많아 경성의 울타리가 되어 왔으며 적도가 여러 차례 들어갔으 

나 물력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21}고 보고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 

준다. 1593년 말에도 “수원이 경기에서 조금 온전하여 온갖 경비[調度]를 

여기에서 장만하였다”고 할 정도였다 22) 

임진왜란기 물산이 풍부한 수원에 찾아온 가장 큰 변회는 군사적인 평가 

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비변사에서는 “강화는 해로의 보장처이며， 

수원은 또 남쪽길의 요충이니 요새를 설치하고 곡식을 저장하여 서로 견제 

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 실로 기의(機宜)에 합당합니다 "23)고 하면서 강화와 

수원을 호응관계로 파악하였다. 또 “수원은 경기의 큰 고을로 양호(兩湖)의 

요충지이자 서울의 보장지이고 또 산성을 지키는 일과 군병을 조련하는 책 

무가 있습니다 "24)는 지적처럼 서울의 보장지이자 양호의 요충지로 부상하 

였다. 전쟁 중이던 1593년 . 1594년에 왕세자(광해군)가 수원에 두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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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렀던 일이나，25) 선조가 친정(親↑正) 의사를 밝히면서 ‘주원과 공주 사이 

를 왕래하면서 독전하려한다"잃)고 말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 

을것이다. 

무엇보다도 임진왜란기 수원을 군사요충지로 만든 요소는 독성산성의 존 

재였다. 사실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 

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성산성에 대해 373년 이전에 축성되었으며 삼남으 

로 통하는 요충일 뿐만 아니라 백제초기부터 군사적으로 중시해온 산성으 

로보고있다 27) 

그러나 독성산은 r삼국사기」에 한 번 등장한 이후 「고려사』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 28) r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조에도 독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r동국신증여지승람』에서 ‘독성산(秀城 

山)’으로등장하는데 “부남쪽 77리 되는곳에 있다”고설명되어 있을뿐이 

다.영) 이처럼 독성산성의 존재는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그저 평범한 산에 불 

과하였다. 

독성산이 요새로 부각된 때는 1593년을 전후한 시기였다.1593년 1월에 

조선 정부는 명군 지휘부의 요청으로 전국에 주둔해있는 병력수를 조사하 

여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군사 4천을 이꿀 

고 수원에 주둔했다가 행주로 옮겨갔다.떼 그런데 수원의 각종 읍지를 검토 

해보면 권율이 주둔한 곳은 다름 아닌 독성산이었다. 

1603년(선조 36) 이정구(李廷龜j가 쓴 독성산성의 기문(記文)에 따르면 

‘만력 임진년에 왜구가 크게 이르자 도원수 권율이 여기저기서 싸우다가 

25) r_선조실록」 권45， 선조26년 윤11월 경자 . r선조실록」 권54， 션조27년 8월 무진 
26) r션조실록j 권83， 션조29년 12월 25일(정해) 
27) 최홍규 r.수원지방의 역사적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화」， r경기사학J 4, 2000, 14~15쪽 
28) r고려사」에 나오는 ‘독산’ 은 평안북도 강동성 근처에 있는 지역이다. 
29) r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경기， 수원도호부 산천 
30) r선조실록」 권34， 션조26년 1월 병인 . r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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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들어가거점을삼아여러 번 적병을물리쳤다. 이에 사람들이 이 성 

의 형편이 나라의 요충이 되는 곳임을 알았다 "81)고 한다. 곧 독성산은 

1592년에 권율 장군의 분투가 계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었다 

는의미다. 

독성산을 요충지로 주목한 사람은 임진왜란기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 

f휩로서 군무를 주관한 유성룡때n成홈링이었다.1593년 유성룡은 “원주 · 지 

평 · 양근에는수어할만한곳이 많고， 광주의 남한산성， 수원의 독성， 금천 

의 금지산은 모두 특이한 요새로 되어있어 여기를 지키변 호남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고 건의하였다 32) 이듬해에도 유성룡은 “산성을 지키는 것이 매 

우 좋습니다. 수원 · 인천 · 행주 등의 경우로 보면 산성을 지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합니다"잃)고 하면서 독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독성이 산성으로 면모를 갖춘 해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 수원 읍지 

는 모두 1602년으로 되어 있다. 이와 달리 『만기요람』에는 1593년에 쌓았 

다고 한다 r대통지지(大東地志)J에는 1592년에 “옛 성을 수축했다”고 하면 

서 1602년에 변응성이 수축했다고 함께 적고 있다 r선조실록」에는 1594년 

9월에 독성에 곡식을 비축하기 위한 창고를 설치하고， 1595년 10월에 성첩 

을 쌓고 포루도 설치히는 등 제반 시설을 정비했다고 나와 었다.없) 

수원의 읍지들에 나오는 1602년은 수원에 방어사가 설치된 직후이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보면 독성이 임진왜란 직후에 수축되었다가 방어 

사가 설치되면서 거듭 보강 작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분명한 사 

실은 1596년 무렵에 독성산이 일본군이 다시 침입할 때 지키기 좋은 곳으 

로 꼽혔다는 점이다 3딩 1597년 1월에도 선조가 독성산성에 대해 묻자 노직 

31) 유형원 r東國與地志」 권2， 경기 수원도호부 성곽 . r水原都둠誌J 산성 
32) r.선조설록」 권43， 선조26년 10월 임인 
33) r.선조실록」 권53， 선조27년 7월 계사 
34) r선조실록」 권55， 선조27년 9월 갑오 . r선조실록」 권68， 선조28년 10월 병인 
35) r선조실록」 권82， 선조29년 11월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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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으니 하삼도에는 이렇게 험하고 견고한 성은 없다고 합니다"고 대답 

한 것도 확 달라진 독성산의 위상을 알려주고 있어 대단히 인상적이다 36) 

여기서 독성과함께 짚고 념어가야할사안이 방어사이다. 수원이 중시되 

고 독성이 부각되면서 수원에 방어사(防響使)를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 

등해진 것이다.1593년에 유성룡은 독성을 주목하면서 경기방어사를 차출 

해 광주 · 아천 등지의 군사를 취합해 서울을 방어하자고 건의하였다 37) 

1595년 비변사에서도 독성산성에 방어에 요긴한 무기를 갖추고 군사 단속 

을 전담시거기 위해 방어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38) 

그러나 여러 건의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 방어사 설치는 불발로 끝나고 말 

았다. 그러다가전후복구과정에서 다시 논의되면서 방어사가설치되었다. 

1601년 윤두수는 경기 방어책으로서 “수원은 경기 가운데 가장 큰 고을로 

서 무인이 거의 1천 명에 이르니 실로 우리나라의 정병이 있는 곳입니다. 

전에도 누차 군사를 조련하였고 독성과 같은 요새지도 있습니다 "39)고 하면 

서 수원에 병영을 설치하고 지휘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결국 

1601년(선조 34) 9월에 김거병이 수원 부사 겸 방어사로 임명되면서 수원 

도방어사를둔지역이 되었다 40) 

이상에서 살핀 대로 수원은 임진왜란 동안 군사 요새로 중시되었고 1601 

년에는 방어사까지 설치되었다. 수원에 무신 수령이 파견된 시점 역시 

1604년 이후로서 방어사 설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수원이 임진왜란기에 주목된 배경은 무엇일까? 또 조선전기까지 그저 산에 

불과한 독성에 산성을 쌓아 요새화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임진왜란기 수원에 대해 쏟아져 나온 평가에서 수원 

36) r선조실록」 권85， 선조30년 2월 병술 
37) r선조실록」 권43， 선조26년 10월 임인 
38) r선조실록」 권67， 선조28년 9월 경오， 임신 
39) r선조실록」 권135 ， 선조34년 3월 을묘 
4이 각종읍지에는 1602년에 수원에 방어사가설치되었다고하는데 r선조실록j에는 1601년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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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울의 보장지이자 남쪽길의 요충지로 강조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 

다. 이는 종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지적으로 수원에 대해 도성 보장지의 역 

할을 부여했음을 뭇한다.1592년 비변사가 서울을 회복하는 방책으로 “남 

쪽군사가 수원 등지에 주둔했다가 바로 경성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4Ü이라 

한 것도 도성 보장처로서 수원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수 

원의 군사적 성장이 지니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조선의 수도 한성이 크고 작은 산과 길고 짧은 

하천들이 막고 감싸있어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좋은 곳이라고 평하고 있 

다 42) 이러한 평가는 처음 한성을 수도로 정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신료들의 평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성종 대에도 노사신 · 양성지 등은 

“그 지세의 훌륭함은 동방의 으뜸이요 천연의 요새지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 사람들의 인식은 다소 달랐던 것 같다. 한성이 외적이나 

반란군에게 점령당한 역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도성의 방어력에 대해 그 

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1712년(숙종 51) 판중추부사 이유는 “도 

성이 넓고 커서 지커기 어려운 것은 실로 동쪽과 서쪽이 평탄하기 때문이 

다"고 했으며 숙종 역시 “도성은 지형이 평탄하고 주위가 넓어 방어하기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43) 

또 수도 한성을 둘러싸고 있는 도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도성의 기능이 외 

적 방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75년에 조사된 서울의 도성 

길이는 약 18km정도다. 한양을 둘러싼 도성은 1398년(태조 7) 2월에 완성 

되었다가 세종 대에 다시 보수되었다. 1421년(세종 3)에 보수된 도성은 성 

의 높이도 종전보다 더 높아졌으며， 성 위에다 낮은 담장인 여장을 신축하 

41) r선조실록」 권31， 선조25년 10월 기유 
42) 최창조 r.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J (민음사， 1992), 243~245쪽 ; 원영환 r조선시대 한성부 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199이， 25쪽 
43) r.숙종실록J 권51， 숙종38년 4월 신유 ; r숙종실록J 권38， 숙종29년 3월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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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구(城口) 16， 000개 정도를 설치해 방어력을 높였다 44) 

그럼에도 조선전기의 도성은 주변국 성곽에 비해 다소 방어력이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중국 북경의 지금성이나 일본의 오λ바성에 비해 성곽의 높이가 

2분의 1도 안될 정도로 낮으며 위의 성들이 너비 20~30m 이상의 해자 시설 

이 있는 반면에 해자도 없는 구조이다 45) 프랑스 왕 샤를 5세가 잉글랜드의 

공격으로부터 파리를 지키기 위해 1370년에 동쪽 교외에 세운 성곽 요새인 

바스티유(Bastille)도 높은 성곽과 함께 너비가 24m의 해자가 있었다.뼈 

그렇다면 조선은 외적으로부터 도성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내려고 했을 

까? 조선이 건국되면서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한 존재는 북방의 여진과 남 

방의 왜구였다. 그래서 조선초 국방의 관심은 도성이나 내지보다는 변경 지 

역에 집중되었다. 조선이 선택한 방위전략은 적을 국경에서 곧바로 물리쳐 

적이 조선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었고，47) 그런 

가운데 도성도보장되어야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국방 체제는 변경의 관방(關防)을 중섬으로 수립되었다. 

관방이란 요충지에 험한 시설을 만들어 방어를 튼튼히 하는 것을 말한다 48) 

조선후기 도성 방어의 확립을 꾀한 영조조차 “강토를 방비하면서 외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上策)이고 도성을 지키며 외부의 원조를 

기다리는 것이 중등의 계책이고 횡급하게 파천하는 것이 가장 하책이다."49) 

고 했듯이 방위전략의 으뜸은 적을 변경에서 막아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16세기 말조선이 직면한현실은초기에 상정한국경 중심의 방위 

전략을 고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 

44) 원영환， 앞의 책， 131~138쪽 
45) 이기봉 r조선의 도시， 권위와상정의 공간J (새문사， 2008) ， 34쪽 
46) 버나드 로 몽고메리 지음， 승영조 옮김 r전쟁의 역사(A History of Warfare)J (책세상， 1995), 

283~284쪽 
47) 김호일 r양성지의 관방론」， r한국사론J 7, 국사편찬위원회， 1981, 22쪽 
48) r萬機要魔j 군정편 4, 관방(민족문화추진회 간행본， 1989， 2책 363쪽) 
49) r영조실록」 권10， 영조2년 9월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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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전황이 불리하자 선조는 한성을 포기하고 백성을 뒤로한 채 피난길에 

나섰고 예상대로 도성은 수성처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를 계기로 국토방위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했고 도성 방위의 펼요성이 전면 

으로부상하였다. 

선조는서울환도후도성을점령당한경험을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성 

의 외곽인 경기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성곽을 축조해 도성을 지키려고 시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성룡에 의해 북한산성의 축성이 건의된 일이었 

다. 그러므로 임진왜란기 수원을도성의 보장처로 평가하고그에 걸맞는방 

어처를 갖추기 위해 독성을 새롭게 주목한 이유도 달라진 조선의 도성 방어 

론에서 찾아야한다고생각한다. 여기에는수원의 풍부한물산과군정이 충 

분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수원에 방어시를 설치한 것도 도성 방어의 연장선이었다. 방어사가 조선 

전기에 임시 비상체제에 따라 요해지에 파견되다가， 왜란 이후 수원을 비롯 

하여 광주 · 파주(이후 장단)에 증설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펼요가 

있다. 왜란을 비롯하여 이괄의 난 호란 등을 겪는 동안 수도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는 난국을 당하자 수도권 방어를 위해 설치한 것이 방어사였 

던것이다 50) 

요컨대， 조선이 일본과 전면전을 치르면서 도성이 함락된 경험은 그때까 

지 분명하게 천명되지 않던 도성 방어를 새롭게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풍부한 물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수원이 도성을 보호할 새로운 지 

역으로부각되었고， 전쟁 이후방어사가설치되면서 군사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5이 차문섭 r조선후기 병마방어영 설치고」， r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J ，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255~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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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융정과 수원군의 역활 

수원은 1601년 방어사가 설치되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달 

리 중요한지위를부여받았다. 임진왜란동안문신이 파견되던수원에 방어 

사 설치 이후 무신이 파견된 것도 달라진 수원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수 

원이 방어사 설치를 전후한 시기에 무의 중심지로 부각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자리하였다. 

첫째， 수원을 군사 요충지로 공고히 한 데에는 독산성의 역할이 컸다. 

1610년(광해군 2) 비변사에서 경기의 산성이 17곳이나 되는데 오직 수원 

독성만 꾸준히 수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임진왜란 이후에도 계속 중시 

되었음을 알수 있다 5ü 인조 대에도독산성이 수어(守響)와관련이 있는곳 

으로 중시략면서 파손 여부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52) 

하지만 독산성은 두 가지 약점이 있었다. 성 안이 좁고 물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미 선조 대에 우물을 조성하는 등 단점을 보강하는 노력을 기울였 

다. 정조 대에 우하영(禹夏永)도 독성산성의 단점을 들어 신읍(新물)으로 이 

속하는 것이 수원의 방어와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건의하였다 53) 그 

럼에도 독성은 방어사 설치 이후로 오랜 기간 수원의 방어 요새로 기능하였 

다. 현륭원 조성을 마무리한 이듬해인 1790년(정조 14) 강유(姜뼈가 수원 

의 신읍치에 성을 쌓아 구읍치를 방어하던 독성산성과 서로 방어체제를 구 

축하면 어떤 적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듯이，5씨 화성 축조 이전 

까지 수원의 방어 중심에는독산성이 자리하였다. 

둘째， 충청도 · 경상도의 군사 거점이 이동하면서 수원의 지리적 여건을 

51) r.광해군일기」 권24， 광해군2년 1월 17일(갑오) 
52) r.승정원일기J 10책， 인조3년 11월 8일(계축) 
53) 장펼기 r정조대의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재편」， r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J ， 서울학연구 

소， 1998, 175쪽 
54) 김준혁 r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J ，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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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킨 것도 수원이 무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 

원은 서울과의 거리가 1백리로서 하루걸이[一日f뢰여서 서울이 위급할 때 

군사를 바로 파견할 수 있었다 5히 또 수원은 전라도와 충청우도 방면의 삼 

남로(三南路)와 경상우도에서 추풍령을 경유하는 상경로가 모이는 교통요 

지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수원부 자체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곳으로，56) 수원이 조선초부터 좋은지리적 여건을갖춘것은아니었다. 이 

역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형성된 측면이 크다.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경상도에서 도성에 이르는 길은 대구-조령-충주­

죽산-양재-한양으로 이어지는 축선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전쟁 직후 충청 

도와 경상도의 군사 거점이 바뀌면서 수원의 지리적 위상도 달라졌다.1598 

년에 충청감영이 충주에서 공주로 이전되고 1601년에 경상감영이 상주에 

서 대구로 옮겨졌다. 그 결과 충주와 상주로 수렴되던 경상우도 및 충청도 

동부지방의 교통량의 일부가 대구-김천-추풍령-청주-천안-수원을 잇는 

축선으로 아동했고， 그 과정에서 수원이 재발견되었다. 정조대에 화성이 완 

공된 후에는 아예 양재 찰방이 폐지되고 화성 북문 밖에 영화역이 신설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기도 했다 57) 곧 충청도 · 경상도의 군사 거점의 이동이 

수원의 지리적 이점을획기적으로개선시켜 놓았다고할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수원은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군사 지역으로 주 

목받았고， 이에 힘입어 인조 대에 군사 도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 배경에는 인조의 도성 방어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필자 

가 보기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대두된 도성 방어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 

로 실천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때는 인조연간이라고 판단된다. 인조는 재위 

55) r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2월 갑인 ; r승정원일기J 19책， 인조 5년 10월 2일 
56) 김동욱 r18세기 화성의 도시 발달과 성곽 축조」， r정조시대 화성 신도시의 건설J ， 백산서당， 

2001, 89~90쪽 
57) 최영준 r영남대로-한국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J(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J ， 1990, 

152~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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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에 무려 세 번이나 도성을 비우고 다룬 지역으로 피신한 국왕이었 

다.1623년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인조는 반정 후 채 1년도 안된 1624 

년 1월에 반정 공신 이괄의 난에 직면하자공주로 피신하였다.1627년 정묘 

호란 때에도 후금군이 침입하자 인조는 강화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난을 피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기에도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1달 

보름동안도성을비웠다. 

이 같은 인조의 경험은 17세기 조선의 방위전략을 도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곽을 방위하는 보장처의 강화로 바뀌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장처란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전략적 거점 지역을 의미하며 동양의 병법 가운데 하 

나인 퇴전(退戰)을 위한 대비책이다. 퇴전이란 아군의 병력이 열세할 때 병 

력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58) 곧 보장처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국왕이 도성을 지킬 수 없을 때 잠시 후퇴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거점지라고할수있다. 

인조는 이괄의 난 직후에 남한산성을 축조해 1624년(인조 4)에 완료하였 

다. 이와 함께 도성 외곽을 방비한 군대로 어영청과 총융청을 창설하였다. 

이 가운데 수원과관련있는군영이 총융청이다. 총융청은 인조반정 이후후 

금과 관계가 악화되고 이괄의 난 등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해지자 수도를 외 

곽에서 수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624년(인조 2) 인조가 경기군을 정비 

하고 이서(李暑)의 관할군을 총융군으로 명명한 것이 시초였다. 그러다가 

1646년(인조 24) 총융군의 일부가 궁궐 숙위를 담당하면서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으로 구분되었다. 본청인 내영은 도성에 있고， 주 방어거점인 외 

영은 북한산성에 설치해 도성 방어를 주요 임무로 하였다 5잉 

58) 이근호 r.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r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J ， 서울학 
연구소， 1998, 16~ 17쪽 

59) 총융청에 대해서는 차문섭 r조선후기 중앙군제의 재편」， r한국사론.J 9, 국사편찬위원회， 1991 ; 
이태진 r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J (한국연구원， 1985) ; 최효식 r조선후기군제사연구」 
(신서원.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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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융청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진척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수원과 관 

련한 사항만 짚어보기로 하겠다. 총융청은 시기에 따라 5영에서 3영으로 

변화를 거둡했는데 창설 때에는 수원 · 광주(廣州) . 양주 · 장단 · 남양의 다 

섯 곳이 주영(主營)을 형성하였다. 이 다섯 곳의 진영 가운데 수원 · 광주가 

중시되었다.삐 

수원은 인조 즉위 직후부터 경기의 중심지이자 중진(重鎭)으로 평가되면 

서 도성 방어를 위한 중심지로 커워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수원 

은 경기의 중요한 곳이므로 중병(重兵)을 총괄하여 도성을 상호 수어하는 

형세를 이루어야 한다"는 비변사의 의견이나，6U 수원 · 장단 · 양주에 군영 

을 만들어야 한다는 경기감사 이서의 발언이 이를 증명해준다 62) 인조 즉위 

직후 경기군을 정비할 때 첫 번째로 물망에 오른 곳도 수원군이었다. 인조 

는 인조반정 당시 훈련대장이던 이흥립을 수원부사로 임명해 부내의 출신 

6백여 명과 삼수병 2천 여 명을 정비하게 하였다 63) 

수원이 총융청에 소속된 이후 수원군은 훈련도감에 버금가는 군사로 대우 

받았다. 훈련도감 군사처럼 수시로 도성으로 와서 국왕호위는 물론 각종 행 

사에 참여하였다. 수원군사들은 서울에서 결진을 연습했으며， 교외에서 습 

진할 때에도 훈련도감군과 함께 합동훈련[合빼에 참여하였다. 또 인조의 호 

위군으로 수원군을 뽑아 배치하기도 하였다.뼈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원군사 

들은 국장 관련 행사가 있을 때에도 도성으로 와서 호위에 참여하였다 65) 

수원군들이 인조 초부터 중시되다보니 반란이나 외적 침입이 있을 때마 

다 어김없이 동원되었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수원부사 

60) 최효식 r조선후기군제사연구J (신서원， 1995), 74쪽 
61) r인조실록」 권권， 인조 1년 윤10월 병오 
62) 이태진 r조선후기의 정치와군영제 변천J (한국연구원， 1985), 92쪽 
63) r인조실록」 권3， 인조원년 11월 임술 
64) r.승정원일기J 17책， 인조5년 1월 28일(병신) ; r승정원일기J 27책， 인조7년 7월 23일(병오l， 28일 

(신해) 
65) r인조실록」 권12， 인조 4년 4월 병신 . r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7월 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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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립이 이끄는수원군은 임진강을지켰다. 당시 수원군이 비록파수에 성 

공하지 못했으나 쓸 만한 군졸이라는 평가를 이꿀어냈다 66) 무엇보다도 인 

조가 수원에 보내는 신뢰는 이괄의 군시를 피해 공주로 피난 갈 적에도 수 

원 독성에서 히룻밤을 지내고 환도할 때에도 수원부를 거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67)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발발했을 때에도 이시백이 이끄는 수원군 3 

천명이 도성으로들어와국왕을호위하였다. 이 때 수원군은군량을스스로 

준비하여 종군하였다 68) 정묘호란 당시 조정에서 방어책을 논의하면서 수 

원군을 임진강으로 파견해 후금군과 싸우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결국 훈련도감군 · 어영군과 함께 어가의 호위 병력으로 강도에 들어갔다. 

그 결과 “훈련도감 포수와 어영군과 수원병은 바로 나와 생사를 같이 한 군 

졸”이라는 평을 받았다 69) 

1636년 병자호란 때에도 수원군의 활약은 여전하였다. 병자호란기 수원 

군의 활약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어서 여기서는 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병자호란당시에는 이미 남한산성을 전담하 

는 수어청의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군사가 인조를 호종한 군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종전 후 병조참판 이시백이 남한산성에 

서 조선군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수원군사 태반이 포로가 되었다고 보고했 

듯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희생도 컸다.때 

그 결과 수원군사들은 효종 대에 이르러 훈련도감군에 버금간다는 평가 

를 받기에 이르렀다.1651년(효종 2) 좌의정 이시백은 “수원군사들은 그 뭇 

이 도감군사보다 뛰어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일찍이 습진할 때에도 신지 

66) 이태진， 앞의 책， 98쪽 
67) r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2월 계사， 갑진 r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월 계해 
68) r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1월 을유， 3월 을유 
69) r인조실록」 권15 ， 인조 5년 1월 병술 
70) r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3월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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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地:약속장소)를 약속하자 일제히 모였습니다"라고 평가하였고， 효종도 

수원군이 훈련도감군의 규모와 유사한 5천 명으로 파악되자 놀랄 정도였 

다.7Ü 1654년에도 총융청 소속의 경기 읍들의 군사 및 무기를 점검할 때에 

수원이 경기 도내에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7잉 이 일로 효종은 수원부사 유 

혁연이 무장임에도 승지로 발탁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수원군은 인조 대에 총융 

청이 설치되고 이괄의 난 정묘 ·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군사력이 성장하고 

있었다.1653년 대사성 이일상이 효종에게 “수원의 군병은 훈련도감에 견 

주어 더욱성대하고그사람들은무사(武事)에 익숙한데다쓰여지기를좋아 

하고 있습니다"고 보고하자 효종이 “수원은 본디 무향(武챙m으로 과연 경 

의 말과 같다 "73)고 대답하듯이 수원은 17세기 중반에 중앙의 훈련도감 못 

지않은 무풍을 떨치면서 무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었다. 

4. 읍지에오른무인들 

수원의 무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수원의 무과급제자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었다. 오늘날 현전하는 조선시대 무과방목은 약 138개 

정도이다. 조선시대 무과를 실시한 횟수인 800회분의 약 17.3%에 불과한 

상태다. 그것도 대부분 조선후기에 실시된 무과의 합격자명단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전하는 무과방목을 통해 부족하나마 조선시대 무괴급 

제자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찌) 

71) r.승정원일기J 122책， 효종2년 10월 23일(정묘) 
72) r.효종실록」 권13 ， 효종5년 12월 신유 
73) r효종실록」 권10， 효종4년 2월 경신 
74) 조선시대 무과방목에 대해서는 정해은 r조선시대 무과방목의 현황과 사료적 특성J r.군λ뇨 4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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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얼마나 많은 무괴급제자를 배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전하는 

무과방목 가운데 임진왜란이후부터 고종연간의 무과방목에 실린 16， 537명 

의 거주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서울이 5.745명 (34.7%)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두 번째는 평양으로 699명 (4.2%)이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무과급제자를 배출한 지역이 바로 수원으로 총 445명 (2.7%)이 

었다 75) 

조선후기 무과급제지를 배출한 지역이 총 372곳인데 이 중 수원이 세 번 

째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수원의 지역 특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전해 

준다. 경기에서 군사요충지역들의 무과급제자배출현황을보면광주 305 

명， 양주 113명， 강화 236명， 개성 338명이다. 이처럼 수원 사람이 인근 지 

역에 비해 무과시험에서 탁월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수원을 무향으로 불 

러도손색이 없다고할만하다. 

또 이 수치와 함께 주목해야 할 통계가 하나 더 있다. 임진왜란 이전인 

1583년과 1584년의 무과급제자 80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통 

계에 따르면， 수원출신이 12명(1. 5%)으로총 180개 지역 가운데 홍주와함 

께 공동 6위를 차지하였다. 1위는 서울 186명 (23.1%)， 2위는 흥양 20명 

(2.4%), 3위는 해주 17명 (2.1%) ， 4위는 장흥 16명(1. 9%)이며 공동 5위는 원 

주 · 연안 각 15명(1. 8%)으로 수원의 순위가 높은 편이다 7에 이 통계에 나타 

나듯이 수원에서 무과급제자의 배출이 16세기 후반부터 이미 많아졌다고 

할수 있어 수원의 변화와관련하여 눈여겨볼부분이다. 

그러면 본 장의 주제인 수원의 무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차례이다. 

오늘날 수원의 읍지 가운데 인물조가 들어있는 대표적인 읍지로는 18세기 

중반의 r여지도서J(1757~1765).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r수원부읍지J(편찬 

75) 정해은 r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J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25~126쪽 

76) 심승구 r조선전기 무과연구J ，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76~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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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미상)와 r수원군읍지J(1899년) 등을 꼽을 수 었다.π) r신증동국여지승 

람」에는 고려의 인물 1명 r동국여지지」에는 고려의 인물 2명만 올라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현전하는 수원의 읍지를 기준으로 보면， r신증동국여지 

승람」과 r동국여지지」 다음으로 수원에 대해 알려주는 읍지가 r여지도서」 

이며， 수원의 인물들이 r여지도서」가 편찬되었을 무렵에 정리되었을 가능 

성이높다고할수있다. 

위 읍지에 기록된 인물조를 조사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r여 

지도서」의 경우 조선시대 인물 56인 가운데 무인만 35인(63%)이다 f.수원 

부읍지」도 조선시대 인물 56인 가운데 무인만 35인(63%)인데， 『여지도서』 

에 실린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여 『여지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으로 보인다 r수원군읍지」는 조선시대 인물 25인 가운데 무인만 17인 

(68%)이다. 이처럼 읍지 인물조에 실련 사람 가운데 무인이 각각 6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수원이 무향(武챙m으로 불릴 만 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읍지에 실린 무인들을 종합하면 중복인을 제외하고 총 38인으 

로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인물조에 오른 사람들의 성뼈은 권(權)， 김(金)， 류(柳)， 

박(;H)’ 오(吳)， 원(元)， 유(柳)， 유(劉)， 윤(尹)， 이 (李)， 장(弼， 전(田)， 정 (鄭)，

최(崔)， 형0f~) 등 14개이다. 현재 38인의 본관은 전부 알 수 없으나 파악된 

사람만 살펴보면， 김체건 · 김대건 · 김성 · 김우추는 해풍김씨， 김양서는 닥 

안김씨， 김준룡은 원주김씨，뼈 유몽룡 · 유찬광 · 유찬선은 강릉유씨， 윤정 

준은 파평윤씨， 정탁은 영일정씨， 최덕인 · 최만득은 전주최씨， 최종두 · 최 

정현은 수원최씨， 형협은 장흥형씨이다. 나머지 사람들의 본관은 조사가 더 

77) 수원의 읍지에 대해서는 최홍규 r조선후기 수원지방의 읍지」 r경기향토사연구J 2, 1998년 ; 수 
원시사편찬위원회 r.수원시사 부록 자료 · 해제 J (경기출판사， 1999) ， 참조 

78) 읍지에는 김준룡을 모두 金天龍이라 기록했으나 조사결과 김준룡이어서 ‘김준룡’ 으로 바로 잡 
았다. 현재 번역본도 김준룡으로 고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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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원 읍지에 기록된 무인 38인의 이름과 활동 

이률 기채사항 

권정길(樓#농) 

훨동시기 

조선후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움 

김체건(金購î) 1605~1667 
무과급제. 김우추 손Af， 김대건 동생. 세자 봉림대군 근횡을 알 

아보기 위해 단신으로 정에 들어감 

김계남(金繼男) 조선후기 [ 병자호란 임금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감 

김기획金꿇표) 1 1613~? 무과 굽제 병자호란 때 인조 호증 

김대건(金大乾:) 1 1583~? 무과 급저1. 김우추손자 이괄의 난으로 진무공신 1등 

김 성(金뼈 1 1625~1않8 1 무과 글제 장단 · ε땐 절원 · 회렁 · 영변 · 김해 부사 역임 

김양세金良뽕!) 1 1541~? 무과급제(1583넨 병마절도사 

김우추(앓麗j() 1 17，세기후반 1 17.세기후반 활동. 여진 정벌의 공이 큼 

김준룡{金{題힘 I 1586~1642 I 무과급제， 병자호란기 광교산전투 참여. 
김축남(金표뿜) 병자호란기 김계남과 함께 임금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감 

김하중{金夏重) I 1656~1698 I 무과 급제， 부사 
박응신(朴應信) 1 무과급제. 군수 

오대남(吳大南) 가선대부. 병마절도사 

오도홍(월훌弘) I I 무과 급제， 병마절도사 
원승선(元承善) 인조연간 j 병자호란기 임금 호종 

류세월柳世뼈 | 중종연간 | 중종반정으로 2등 공신이 됩 

유몽룡{劉觀힘 | 선조연간 1 임진왜란기 전공을 세워 선무 일등공신이 됨 

유찬랭꿇廳\';) 인조연간 | 유몽룡 아들. 영국공신(훨행功닮)， 수군절도사 
유찬선團續혔) 인조연간 | 유몽룡 아들， 영국공신， 수군절도사 

윤정쥔尹廷f썼 I 1580~1624 I 무과 급제. 강홍립을 따라 요동 파견 이괄의 난에 전공 세움 
이득남(李得男) 활쏘기 · 말달리기 질할 무과급제. 병자호란 때 임금 호휠H 전공 서|움 

이유현(혐體) 인조언간 | 무과 급제 병n띔도사 병자호란 때 유진쟁留鍵뼈으로 적을 맨뱀 

이응춘(李應春) 무과 급제 

이저언(李짧言) 인조연간 1 무과 장원 병자호란 때 전사 

이탁남{李卓男) 무과 답제 영장 

장세걸(張世빼 무과 급제 뒤늦게 궁마를 익혀 무과 합격， 병마절도사 

전 봉(田圖 무과 급제 병마절도사 

정 척(뼈댐1) 무과급제 경력 

정 탠鄭{후) 인조연간 | 무과 급제， 정몽주 8대손 병자호란기 인조 호증하다가 전사 
정한기(鄭漢앓 j 인조연간 1 1637년에 박형(朴왜) 등과 함께 8장사에 들어 소현세자 배종 

최덕인(崔德1=) 무과 급저1. 1638년(인조 16) 선전관 
최동로(崔東老) 무과 급제 가선대부로서 방어사가 됨 

최만탁崔曉得) 무과 급제. 버드나무를 뚫는 재주가 있음 

최응일(崔應-) 인조연간 1 무과 급제 강동현감으로 진무공신(1臨功톰)이 휩 

최정현(崔i표뼈 | 인조연간 ) 무과 급제 소현세자가 심앙에 인질로 들어갈 때 세자 호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두(崔宗斗) 무과 급제， 영장 

최천인(崔주仍) I 1606~? 무과 급제， 영장 

형 협(뼈빼 무과 급제 무재가 뛰어났음 

* 근거자료.r，여지되qJI"수원부읍재1"수원군읍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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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실정이다. 

그런데 얀물조에 오른 무인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정을 

발견할수 있다. 곧읍지에 오른무인 가운데 병자호란과관련된 인물이 14 

인이나 된마. 곧 권정길， 김체건， 김계남， 김기축， 김천룡， 김축남， 원승선， 

이득남， 이유현， 이저언， 정탁， 정한기， 최덕인7에， 최정현이 그 주인공들이 

다. 이들은 인조를 호종해 남한산성에서 싸우거나 인질로 심양으로 잡혀가 

는 소현세자를 호종하거나， 광교산 전투 등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밖에 인조의 정권 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도 5인이나 된 

다.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을 세운 김대건， 윤정준， 최응일이 있으며， 심기 

원 역모사건을 진압한 공으로 영국공신이 된 유찬광， 유찬선도 있다. 이처 

럼 수원의 읍지에 오른 무인 총 38인 가운데 병자호란을 포함하여 인조와 

연관을 맺은 사람이 19인(50%)으로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렇다면 읍지 인물조에 오른 무인 가운데 50%가 인조시대와 연관을 맺 

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수원의 무인들이 인조 

대에 펼친 활약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원은 임진왜란 

이후 방어사가 설치되면서 경기에서 무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도성수비책 

의 일환으로 설치한 방어사는 실제로 도성이 이괄의 난 및 정묘 · 병자호란 

등 정변이나 전쟁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큰 힘을 발휘하였다. 

1651년(효종 2) 좌의정 이시백은 효종에게 수원 무사에 대한 진작책을 건 

의하면서 수원의 군사들이 정묘 · 병자호란 때에 어떻게 싸웠는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시백은 이귀의 아들로서 1627년 정묘호란 당시 수원부 

사로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수원을 잘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다. 

79) 최덕인은 읍지에 따르면 군량을 싣고 북쪽으로 가다가 영유에서 배가 난파되어 사망하여 인조가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r인조실록」에는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 비변사에서 “한 
절과 최덕인은 모두 남한산성에서 힘을 다해 씨운 사람툴”이라 하면서 血典을 건의하였다.(r인조 
실록」권40， 인조18년 2월 무인(27일)) 



621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정묘년에 병시를 정발할 때에 아침에 표선을 받고 오후에 행군하여 동작진 

을 건너 결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왕이 이를 기특하여 여겨 3천 6백여 명 

에게 각각 포 1필씩을 주고 장관 70원에게도 전복戰뼈을 위해 금단(鎬짧 1펼 

씩 지급했는데 소신도 홍금단 1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술을 내리셨습니다. 

병자년에 구인후가 방어사가 되었을 때에도 아침에 명령을 받아 저녁에 출발 

하여 처음부터 꿀까지 호종하였습니다 80) 

정조 대의 무신 송규빈(宋奎뼈도 독성산성에 대한 수비책을 논하면서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이 독성산성에서는 군사가 아침에 

출동， 저념에 서울에 도착하여 즉시 적을 막아내는 공을 세워 성조(聖祖j의 

큰 포상을 받았다 "81)고 적고 있다. 두 사람의 발언에서 공통점은 수원군이 

이괄의 난을 비롯해 정묘 ·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지체하지 않고 즉각 서울 

로 달려가 근왕(動王)했다는 점이다. 

특히 병자호란에서 수원군의 활약은 더 두드러졌다. 병자호란 때에 인조 

가 피신한 남한산성은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이후 유사시에 대비한 보 

장처로 부각되면서 1626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되었다. 그 후 정묘호란 

후평안도군사력을회복하기 어려운형편에서 경기 특히 강도보장을위해 

남한산성의 방비가 새롭게 강조되었다. 이에 1628년에 광주 읍치를 산성 

안으로 옮겨서 광주 목사가 남한산성방어사를 겸임하고， 총융군 중 일부인 

광주 군사를 소속시켜서 산성 관리를 맡도록 하였다.없) 그러다가 남한산성 

을 전담하는 수어사를 두었으며 유사시 성으로 들어오는 병력도 전국적으 

로 배분하였다. 배분된 병력 규모만 해도 병자호란 직전인 1636년 7월에 

12， 782명이었다.없) 

8이 r승정원일기d22책， 효종2년 10월 23일(정묘) 
81) 송규빈 r水原秀城매城形1~ ， r，風없遺響J (성백효 번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96쪽) 
없 이태진 r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J (효댁연구원， 1985), 117~121쪽 
83) 최효식 r조선후기군제사연구J (신서원， 1995),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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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수성군은 수어군으로만 구성되지 않았 

다. 남한산성으로 들어온 인조는 산성 방비를 위해 훈련대장 신경진， 어영 

대장이서， 총융사구굉， 수어사이시백에게 각각남한산성의 동성 ·북성 · 

남성 · 서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8씨 즉 남한산성에는 수어군 이외에 경군 

인 훈련도감 · 어영청의 군사， 총융사 소속의 군사도 들어와 있었다. 

총융청에 소속된 수원 군사의 경우 전군(全軍)이 입성했다고 말할 정도로 

수원부사 구인후를 쫓아 남한산성으로 들어와 남문을 담당하였다 85) 병자 

호란 이후에 구인후가 성을 지킨 공로가 큰 수원의 장관을 수령으로 임명하 

도록촉구한것도바로이러한사정에서 연유한다 86) 

병자호란기 수원 군시들이 남한산성에 들어간 규모를 알려주는 또 다른 

자료는 병자호란이 끝난 해인 1637년 8월 24일에 실시한 정시(處試)의 합 

격자 명단이다. 이 방목에 따르면 급제자 총 5， 536명 가운데 수원 출신이 

1， 022명 (18.5%)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는 광주 출신으로 

354명 (6.4%)이었다 87) 광주는 남한산성이 소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 

원과 격차가 큰 편이다.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한 군사들에 대한 위무책 

으로 실시된 과거시험에서 수원 거주자가 전체 합격자의 18.5%를 차지했 

다는 점은 병자호란기 수원군의 활약상을 그 어떤 자료보다 명백하게 알려 

주고있다. 

이상으로 수원의 읍지에 오른 무인 38인 가운데 절반이 인조 시대와 연 

관을 맺고 있는 점은 17세기가 수원의 역사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는 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준다. 이는 방어사 설치 이후 수원의 군사적 역량 

이 강화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인조 대에 수원이 중시된 결과라고 

84) r연려실기술」 권5， {피g朝故事本末 因子廣옮LT표南漢出城 12월 15일 r인조실록j 권34， 인조15 
년 1월병얀 

85) r인조실록」 권34， 인조15년 1월 병인(26일) ; r승정원일기J 77책， 인조19년 2월 10일(을묘) 
86) r.승정원일기J 63책， 인조16년 2월 18일(임자) ; r승정원일기J 68책， 인조17년 1월 15일(계유) 
87) 정해은 r병자호란 시기 軍功 免願의 무과 급제와 신분 변화-정축센문무과방목(1637년)을 

중심으로」 r조선시대사학보J 9, 1998,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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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괄의 난과 정묘 · 병자호란에서 수원 군 

사들의 활약은 수원을 무향으로 거둡나게 한 동력이었고 이후 군사 중심지 

로성장할수있는여건이 되었다고본다. 

5. 맺음말 

이 논고는 17세기 수원지역의 특성을 ‘무(武)’ 라는 프리즘을 통해 조명한 

글이다. 필자가 17세기 수원을 주목한 계기는 수원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 

다가 17세기 후반의 지식인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지(東國與地志)J에 

수원에 대해 “농사에 열심이며 활쏘기에 힘쓴다"는 기록을 접하고 나서였 

다. 그리고 『여지도서』에 “무예[武技]를 좋아하고 인심은 질박하다. 글을 아 

는 사람이 적고 밭농사를 즐겨 한다"는 언급을 다시 보면서 수원의 상무 

전통에 대해 눈을돌리게 되었다. 

오늘날 수원이 화성이 자리한 도시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말은 어쩌면 

당연한 언급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한 사항은 유형원이 

살던 17세기라는 시점이었다. 도대체 17세기 수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유형원이 이런 기록을 남겨두었을까 하는 소박한 질문에서 이 글을 시작하 

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략하게 언급되던 17세기 수원의 역사블 면 

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었다. 

앞서 머리말에서 말했듯이 현재 수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정조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원 화성의 역사적 의미와 정치 배경， 화성의 축 

조 방식과 구조 등이 세밀하게 밝혀지는 성괴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18 

세기 후반이 집중 조명되다 보니 18세기를 전후한 수원의 상황은 제대로 

연구되거나 조명될 기회를 얻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정조시대 화 

성을 이해하는 전초단계로서 17세기를 주목했고 17세기 수원을 들여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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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키워드로 ‘무향(武鄭)’을선택하였다. 

조선전기에 수원은 거진(巨鍵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무풍(武 

風j을 진작시킨 지역이 아니었다. 수원이 무풍의 도시로 부각되기 시작한 

때는 17세기 무렵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부터이다. 수원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사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는 무엇보다도 1604년 이후부터 인 

조 대에 걸쳐서 무신 수령의 비중이 높아진 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조선이 

일본과 전면전을 치르면서 도성이 함락된 경험은 그때까지 분명하게 천명 

되지 않던 도성 방어를 새롭게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풍부한 

물력과 군샤력을 보유한 수원이 도성을 보호할 새로운 지역으로 부각되었 

고， 전쟁 직후 방어사가 설치되면서 군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 

룩했다고여겨진다. 

이와 함께 수원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에는 독산성의 역할이 컸다. 독산성 

은 성 안이 좁고 물이 부족하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화성 축조 이전까지 

수원의 방어 중심지였다. 또한 충청도 · 경상도의 군사 거점이 이동하면서 

수원의 지랴적 여건을 개선시킨 것도 수원이 무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에 

큰 도웅이 되었다. 충청감영과 경상감영이 바뀌면서 경상도에서 서울에 이 

르는 길이 대구-김천-추풍령-청주-천안-수원을 잇는 축선으로 이동했 

고， 그 과정에서 수원이 재발견된 것이다. 

수원을 군사적으로 성장시킨 계기는 단연 총융청이었다. 인조 즉위 직후 

부터 경기의 중심지이자 중진(重鎭)으로 평가된 수원은 총융청에 소속된 이 

후 서울의 최고정예부대인 훈련도감군이나 다름없었다. 이괄의 난을 비롯 

해 정묘 · 병자호란기의 활약으로 인해 수원군은 효종 대에 이르러 훈련도 

감군에 버금간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또 수원의 읍지에 오른 무인 38인 가 

운데 절반이 인조 대와 연관이 있는 점은 17세기가 수원지역에 특별한 변화 

를 가져온 시기였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준다. 

요컨대， 수원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방어사가 설치되고 총융청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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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무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특히 인조 대에 이괄의 난과 

정묘 · 병자호란에서 수원 군사들의 활약은 수원을 무향으로 거듭나게 한 

동력이었고 이후 군사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훈련도감군과 비견될 만큼 수원 군사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수 

원은 무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17세기 수원지역의 특성을 ‘무(武)’라는프리즘을통해 조명한 

글이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華행m이 자리한 수원은 주로 

18세기 후반 이후의 역사가 주목되면서 정조 대에 도성 방어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이해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의 학자 유형원(柳醫 

遠)은 수원의 풍속에 대해 “농사에 열심이며 활쏘기에 힘쓴다"고 기록하였 

다. 유형원의 지적은 수원의 상무 전통을 18세기 이전으로 소급해야 하며， 

수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7세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 

다. 조선전기 수원은 거진(巨鍵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무풍(武 

風j을 진작시킨 지역이 아니었다. 수원이 무풍의 도시로 부각되기 시작한 

때는 17세기 후반으로 임진왜란이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기 동안 독성산 

성이 요새로 부각되면서 수원이 서울의 보장처(保障處)로 주목되었고， 

1601년에 방어사까지 설치되었다. 또 전쟁 직후 경상도의 군사 거점지역이 

바뀌면서 경상우도 및 충청도 동부지방의 교통량의 일부가 대구-김천-추 

풍령-청주-천안-수원을 잇는 축선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수원이 재 

발견되면서 수원이 무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후 수원이 군사적으로 괄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시기는 인조연간이었다. 총융청에 소속된 수원 군사 

들이 이괄의 난과 정묘 · 병자호란기에 눈부신 활약을 펼친 결과， 수원군사 

들은 서울의 최고정예부대인 훈련도감군에 비견되었고 수원을 무향으로 거 

둡나게 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 주제어 : 수원， 호녕(華뼈， 무행鍵ß)， 상뭐尙武:)， 방어새防製倒， 총융청 
(總꼈廳 



The Traditions of ‘Respecting Martial Arts and 

Military Readiness' in the Su’ weon!水原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Sri’ weon’ s 

Reputation as the ‘Town of Martial Arts(武鄭)’

-Examination of the Installation of the Bang’eo-sa officer in the 

area, and of the role of the Su’weon soldiers who served under 

command of the Chong’yung-cheong office, in the 17th century-

Chung , Hae-eun 

In this artic1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weon area in the 17th century 

are examined through the concept of ’Martial arts(武). ’ Su’weon has the 

Hwa’seong/華城 (fortress), which is now designated by UNESCO as part 

of “ Wor1d Heritage," so people came to tak:e interest in the history of this 

city, especial1y the history a없r the 18th ce뻐ry’s latter half Natural1y, they 

came to believe that this city on1y began to serve as a critical center for the 

defense ofthe capital during the reign ofKing Jeon，밍o. 

πlen again, a sch이ar named Yu Hyeong-weon/柳l聲遠 who live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while discussing the traditions and folk 

culture of Su’weon, described the people living in the region as “ hard 

working peasants who were also deft at archeη." Ifwe tak:e his description 

of the Su ’weon area and its residents into account, then we should 

recogl꾀ze the fact that there was already a tradition of respecting martial 

arts before the coming of the 18th century. So, in order to gain a more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the Su’weon area, we should look into the 

history of the 17th century as well. 

During the early half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Su’weon, althou양1 it 

was already a rather large defense center(巨鎭) at the time, was not that 

different from any other region in terms of its residents' respect for or 

interest in the concept of martial arts. The people of Su’weon only came to 

display such tr없t around the 17th century, when the wh이e country was 

struck by the war with the Japanese which broke out in 1592. During that 

war, which lasted for seven years, the Doksan San’seong fortress(充城山城)

newly became a critical facility for defense, and the importance of Su'’weon 

also rose as well, as the area became quite integral in the government’s 

overall efforts to provide defensive capability for the capitaL In 1601, a 

Bang’eo-sal防響使 Commander, Protector officer in charge of defense, was 

dispatched to the area as well. 

Also, right after the waζ as the crucial defense posts located in the 

Gyeongsang-do province shifted to new locations, some of the usual traffic 

in the Gyeongsang Wu-do province and the east side of the Chungcheong­

do province was routed to the Dae’gu• Gimcheon• Chu’pung-ryeong-• 

Cheongju• Cheon’an.• Su’weon line as a result. In the process, Su’weon 

was recogniz떠 with a new-found importance, and also developed into an 

area where martial arts became a valued part of its culture. 

Later, during the reign of King 1띠0， Su ’weon displayed another 

breakthrou항1 in even more strongly establishing itself as a mili때yasset. 

The soldiers stationed in the Su’weon area, under the jurisdiction and 

command of the Chong’yung-cheongj總행廳 o:ffice, proved to be quite 

instrumental in crushing the insurrection of yi Gwal/李造， and they also 

served the country well during the war with the Manchurian forces. The 

Su’weon area soldiers were pr려sed as invincible ones just like the capital-



basedHun’ryeonDo’gam(訓練都藍) sol띠ers， who were deemed as ‘best of 

the best' at the time. Accordingly, Su’wεon as well was hailed as the ‘town 

of military capability and martial arts. ’ 

* Keywords _ Su’ weon, Hwa’ seong(華城)， the “Town of Martial Arts" 

(“Mu’ hyangj武짧n Respect for Martial arts(尙武)， Prαector officer 

in charge 이 Defense(Bang’ eo-sa/I防훨使)， Chong’ yung-cheong(總

꼈廳)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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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라말 

이 정 일* 

、

"__If 

정조대 이루어진 읍치 이전(移轉)과화성(華뼈 건설， 그리고 잇따른수원 

육성책의 실시는 고려시대 이래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수원 지역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때 만들어진 화성성곽과 시가지들이 현재 수 

원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 시기는 수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현 

재 수원 -화성 지역의 뼈대가 형성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다룬 그 

*화성시청 전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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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연구는 정조가 화성지역에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에 초점을 맞추 

고 있어， 그러한 정책들이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수백년간 속해있던 행정구역에서 벗 

어나 수원지역 사람으로 편입되었고 신읍치가 조성되면서 이 지역 사람들 

이 이용하던 장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정조가 실시한 수원지역 인재 육성 

책으로 기존에 세거해 온 문중은 물론 새롭게 편입된 문중까지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인물들을 배출하면서 유력 문중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 

서는 이렇듯 정조 시기 이루어진 각종 정책들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수원지역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 

게 되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2. 행정구역과 조직의 정비 

1) 관할지역의 정비와 확대 

읍치의 이전과 함께 수원도호부의 행정구역은 약간의 변동이 있게 되었 

다. 구읍치 시기 부내(府內) 등을 포함하여 47개 면(面)1)으로 이루어져 있었 

던 수원의 행정구역은 이읍 직후 50개 면(面)으로 재편되었다가 유수부 승 

격 후 다시 40개 면(面)으로 개편되었다.잉 

이 시기 행정구역의 변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부내〔府內)의 구성 변화와 송 

동면(松洞面) . 일용면(一用面)의 이속(移屬)에 따른 관할지역의 확대이다. 

1) r을사년 읍지(ζE年둠짧」 「방리(方멸)J 조. 
2)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해득 「정조대 수원이읍(水原移물)과 이후(以↑웠의 변화 양 

상」， r경기사학」 제3호， 경기사학회.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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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읍치 시기 문수당(文珠堂) 1수 3수 5수 6수로 이루어져 있었던 부내(府 

內) 지역은 이읍懶몹)과 함께 문수당면(文珠堂面)과 시봉면(市峰面)으로 편 

성되었다가 이후 문시면(文市面)으로 통합되었다. 반면 새로운 읍치는 초기 

에는 남리(南里)와 북리(北里)， 고등촌면， 광교면으로 편성되었으나 이후 고 

등촌면과 광교면이 각각 남리와 북리에 통합되면서 화성성곽을 중심에 두 

고 20개 동으로 구성된 남부(南部)와 14개 동으로 구성된 북부(北곱m로 재편 

되었다. 이때 편성된 남부와 북부 지역이 이후 수원읍을 거쳐 수원시가 되 

었다는 점에서 이때의 행정구역 개편이 현재 수원시 탄생의 출발점이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r화성지(華城誌).1를 통해 남부와 북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남부(南部:) : 남창통(南힘l혜 · 남수동(南水洞) . 매향동(悔香洞1) • 구천동(龜 

川洞) . 산루동(山樓洞) . 교동(校洞) . 하류천(下柳川) . 장지촌(長호村) . 향목 

정뭘木亨) . 독산리댔山里) . 상유천u::柳)1 1) • 하지장포(下쫓휩南) . 상지장포 

(上쏠長浦) . 별리(拿里) . 세동리“머洞里) . 권동(權洞) . 천동(J II洞) . 내동(內 

洞) . 우만리(牛滿멜 · 신폭(辦副 

북부(北部 : 보시동(普觸|해 · 북수동여벼(洞!) . 징반동(長安洞1) • 군기된軍 

器洞) . 선풍동(新豊洞) . 관길동(觀吉洞) . 역촌C戰) . 용연동(龍淵洞) . 지소 

동(紙所洞) . 광교동야敎洞) . 서둔동촌(西힘東村) . 고양동(高陽洞) . 화산동 

(花山洞) . 서둔촌(西힘村) 

한편 정조는 1789년(정조 13) 광주부에 속해있던 송동(松洞) . 일용(一用) 

양면이 지라적으로수원과더 가깝다는점을들어 수원으로이속시켰다. 송 

동면과 일용면의 이속으로 달라진 수원지역의 경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송동면은 빈정리(演n里)， 중촌(中村)， 야목리댐敵里)， 현천(玄)11)， 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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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주부 시기의 송동 일용면(경기도부충청도지도.1776년 이전으로 추정) 

〈그림 2) 화성유수부 시기의 송동 일용면(수원부지도.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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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휩， 송라동(松羅洞)， 만평리(陳t平里) 등 7개 동으로 구성되었고 일용면 

은 미륙당(彈햄堂)， 파동(똘洞)， 일림리健林里) , 대송죽리야松竹里)， 조원 

(事園) , 정산리(亨山里)， 진목정(員木享) 등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송동면과 일용면의 이속으로 수원의 관할구역이 서북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일용변에 속해 있던 광교산(jt敎山)과 정자산(후子山)이 수원지역의 경계로 

들어오게 되었고， 송동면의 빈정포(慣n1볍)가확보되고송동면을통해 남양 

의 구포없j웹南)와도 연결되어 뱃길을 통해 서해로 이동하기가 수월해졌다. 

또한 1785년(정조 9)경 11. 604결 61부4)이던 수원부의 전결(田結)도 양 면에 

속해 있던 전결 217결 56부5)가 수원부에 속하게 되면서 11， 821결 61부로 

늘어났다 6) 한편 일용면의 전결 중에는 양향청(觸廳) 소속 둔전이 포함되 

어 있었는데 이곳이 함께 이속되면서 수원부는둔전에 대한값으로광주부 

에 30냥을 지급하였다 7) 

『여지도서(與地圖書)J에 의하면 당시 송동면은 4개리(里)에 165호， 남자 

429구， 여자 463구가 거주하였고 일용면은 2개리(里)에 203호， 남자 290 

구， 여자 632구가 거주하였는데 이들도 모두 수원부로 편입되었다. 일용면 

과 인근의 형석면댐i石面)을 통합할 것인지를 논히는 자리에서 일용면의 경 

우 반호(lj1戶)가 많고 민호(民戶)가 적다，8)고 한 것으로 보아 일용면은 반촌 

(班村)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동면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 

로 일컬어지는 포저 조익을 비롯하여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조복양， 부 

제학을지대고소론의 영수로활약한조지겸 등의 인물을배출한풍양조씨 

문중의 세거지였으며， 이들 삼대가 배향되어 있고 지역 유생들의 여론 형성 

3) r，화성지(華城誌JJ (박기수(朴結壽)， 1831) 방리(方里)조. 
4) r을사년읍지(L.E.年물誌씨 (1785) 전결(田結)조. 
5) r중정남한지탤訂南漢志)J (홍경모(洪敬園.1847) 전결(田結)조. 
6) r신해년읍지(辛갖年물짧J (1791) 전결(田結)조. 
7)-用面移屬水原後 짧價三十兩 康申훗 出付書更廳 업辛西至丁~p 井llJ本1IJ(碩샘滿百兩後 買土收規
以充滅數( r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J 둔전 부관둔량향둔(힘田 附官힘狼뼈다잉조) 

8)-用面則班戶多 而民戶少(r승정원일기J. 정조 15년 1월 21일(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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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지가 되었던 명고서원(明뿔書院)이 위치해 있기도 하였다. 두 지역 

은 모두 민촌(民村) 보다는 반촌(班村)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늘 

어난 인구에서도 양반。l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수부 승격과 함께 성립된 수원의 행정구역은 이후 한말까지 별다른 개 

편 없이 40개면， 449동의 상태를 유지하였다. 

2) 행정조직의 변화 

도호부 시기 수원에는 도호부사 이하 향소뺑~?R) 4원， 아전(衛前") 92인， 

통인(通引) 39인， 사령(使令) 10명， 뇌자(후子) 24명， 기수願手) 24명， 취수 

(吹手) 24명， 관노(官썼) 47명， 기생(娘生) 23명， 비자@뽕子) 50명 등 총 

345명의 이속使屬)이 배속되어 있었다.에도호부사는겸병마좌방어사토포 

사(寒兵馬左防響使 듬#볍f했를 겸직하였으며 관할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으로 

써 향소와 아전들의 도움을 받아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 

1793년(정조 17) 정조는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 로 승격 

시켰다. 이로써 수원은 도호부사(都-護댐휩가 수령인 종3품의 외관직(外官 

職 아문(衛門)1이에서 경관직(京官職인 유수(留守)가 파견되는 정2품 아문으 

로 승격되었고11) 화성유수부는 개성 · 강화 · 광주와 함께 경기지역의 4유수 

부의 하나가 되었다. 유수부로의 승격은 행정조직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r화 

성지(華城誌)J에 기록된 유수부 승격 후 행정조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흠職 ] 留守二물 :l' IJ官-員 中軍-물 察닮-員 守F體二員 檢律-員

{훔任 l 都有司-員 有司四員 掌懷八員 色掌四員 힘11長=員 

鄭官 | 座首-員 各흥藍官六員 風憲三十九員

9) r신해년읍지(辛家年둠誌.l/관직(官職」조. 
10) r경국대전J ， 이전(更典)， 외관직(外官職， 경기(京幾)조 
11) 都護府 正宗朝쫓표 置留守今移錄(r대전회통」이전(更典l， 경관직(京官職， 정이품아뭔표二品解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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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軍-員 從事官-員(判官.Øl.嚴) 帶率軍官표員 jjl擬土左右~I.網各-員 ?통행썼E1J횡-員(中軍例 

훌) 표司把總各-물 別五렘總各-員 協守쩌양밍據-員 4.牙兵把總-員 F헤횟혐-員(迎훨훌 

뚫깨]嚴) 五뢰뼈官二+五員 別重官-톰員 빼腦牙챔용-員 통챔웠없젊용-員 激홉혐六員 #훌 

報將十二員 代兵將十二員 훈빼]혐官五員 別五司뼈官二+Jì.員 協守D혐官二員 擺윷牙兵O혐官三 

員 g초帶策蘭업官四물 知짧官+員 敎練官/χ員 觸행官四十員 別武土四+물 守쌓軍官四+二 

員 ã'.l1협軍官二+t員 않錢jjl網-員 峰隨앓官十三員 馬뽑-人 

물投 | 홈更九+.A. 廳直五十A 使令四+名 官如四+六名 官牌四十名

이처럼 화성유수부는 유수 등 중앙에서 임명하는 관리 7인을 포함하여 

유임 19인， 향관 46인， 겸직을 제외한 장관 400인， 원역 266인 등 총 738 

인을 거느린 거대한 행정조직으로 개편되었다. 화성유수는 경기감사가 겸 

직하는 1원과， 실질적으로 화성유수부 행정의 총책임을 맡은 1원 등 2원이 

배정되었다. 승격 직후 화성유수는 비변사제조 · 장용외사 · 행궁정리사를 

겸하였고 1801년(순조 D 화령전(華寧關 건립 후에는 화령전제조도 겸하였 

으나.1802년(순조 2) 장용영이 혁파되고 총리영(總理營)이 설치되면서 장 

용외사와 행궁정리사의 겸직은 없어지고 총리사(總理{휩를 겸하게 되었다. 

화성유수는 화성행궁에 마련된 집무처에서 서리(書更) 70인， 청직(廳直) 32 

인， 사령(使令) 22인， 관노(官썼) 31인， 관비(官牌) 24인을 거느리고 유수부 

의 행정을 관리 · 감독하였다. 

유수의 아래로 유수의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판관(判官)의 배치되었 

다. 원래 조선 초기 수원도호부에는 판관의 직책이 마련되어 있었다.1456 

년에조 2) 집현전직제학(集賢願直提學) 양성지꽃誠之)는 당시 현안에 대 

한 24개 조목의 상소(上統j를 올리면서 

여러 주洲)의 판관〈判官)에 대해서입니다. 대개 관청(官廳을 설치하고 관 

리를 두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큰 주(1'1'1)는 부서(構書)가 구 

름처럼 쌓이고 객(客)이 떼를 지어 모이니 수령 한 몸으로 어느 겨를에 농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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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하며， 어느 틈에 송사를 청리廳팽〕하겠습니까? ... 정기의 수원 · 양주， 경 

상도의 선산 · 성주 · 김해 · 밀양 전라도의 굉주 · 님원등의 고을에 특별히 판 

핀을두게하소서 I잉 

라고 건의하였다. 큰 고을의 경우 권농(歡農)과 접빈객(接實客) , 청리(聽 

理〕 등의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수령이 흔자 처결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판관을 두어 수령을 보좌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 r경국대전」에 

는 수원에 판관직이 설치되었다 13) 그러나 이때 설치된 판관직은 이후의 기 

록에 나타나지 않는것으로보아어느시기인가혁파된 것으로보인다. 

1793년(정조 17) 유수부 승격과 함께 혁파되었던 판관직이 복설(復設)되 

었다. 판관직이 복설되면서 판관이 거주하며 정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건 

12) 諸州判官 경흩張官置更 本以寫民-t!! 今大州짧書雲委 使客隻 守令YÄ-身何假動農事 f可隔聽詞Bi} ... 

京幾 水原 · 楊州 慶尙道 홈山 · 星州 · 金悔 · 密陽 全繹道 光州 · 南原 等州 *총設*11官(r세조실록」 
세조 2년 3월 28일(丁西)) 

13) 從五品 判官 五員 左道水週， 右道水運， 廣州， 훌州， 水原( r경국대전」 이전(更典)， 외관직(外官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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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펼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궁의 남동쪽에 이아(옮語끼가 건립되었 

다. 유수가 정무를 보는 곳을 상아(上衛) 또는 상영(上營)이라고 한데 비해 

판관의 집무처는 부아(府衛) 또는 이아(옮倒라고 불렀다. 화성유수부의 이 

아는 지방관아의 동헌(東輯)에 해당되는 화청관(華講홈)을 비롯하여 내아 

(內衛)격인 축리당(祝鐘堂)， 서리청(書更廳) 등 102칸의 비교적 큰 규모로 

지어졌다. 판관이 주재하는 이아에는 판관의 행정업무를 돕기 위하여 서리 

20인， 통인 15인， 사령 18인， 관노 11인 관비 12인이 배치되었다 14) 

그러면 화성유수부의 행정조직 내에서 유수와 판관의 업무는 어떻게 구 

분되었을까.1793년 1월 26일 화성유수 채제공은 해당 읍 사무의 재결(載 

決)을 주장(主調하는 일은 상영(上營)과 이아(뭘倒 간에 반드시 귀책되는 

한 곳이 있은 디옴에라야 읍 사무가 흐지부지되지 않고 민정(民↑혜 또한 현 

혹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당장 품지(異읍)하지 않을 수 없다)5)고 하면서 유 

수와 판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대개 체모(體親j로 말한다면 읍세(울務)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판 

관에게 위임하고 유수는 대체(:kft劃만 맡는다변 그 체통을 높이는 태 해가 되 

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본부는 물(物)이 많고 땅이 넓어 여러 

도의 군읍椰울) 가운데 최고인데 판관은 군수의 이력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 

고 재구(才具)도 혹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니 비록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음관 

應官)이나 경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마도 감당하기 어려울듯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유수로 하여금 서무뼈爾)를 주장하게 하고 판관으로 하여금 보좌하게 

하여 자연히 소민”、民)이 그 위중滅重)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 

니， 송심(松폐의 예가또한이와같습니다. 

14) r화성지(華城誌JJ (1831) 원역(員投)조 
15) 第其둠務之主張鐵央，.1:營 · 옮衛之間，~'1릅所歸一然後， 물事不至洋煥， 民情亦無B효뽕， 此不可不及
時훌릅훗( r비변사등록」 정조 17년 1월 26일(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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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民訓에 있어서는 소소한 것은 모두 이아鳳倒로 올리고， 그 중에 일 

이 혹 큰 것은 의송議용의 예에 따라 유부(留府)에 올리게 한다면 마땅하게 

처리될 듯합니다. 사객(使客)의 지공&뺏은 유부(留府)가 탐당해서 하되， 사 

리와 체면을 따져서 지금 이애옮倒에서 거행하게 하려면 재력財力)이 반드 

시 넉넉하게 마련된 연후에리야 뒤따르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16) 

화성유수부의 행정실무가 경험이 부족한 판관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유 

수가 사무를 담당하고 판관은 유수를 보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 백성들의 송사념상事)에 대해서는 작은 일은 판관이 처리하고 큰 사건은 

의송의 예와 같이 판관을 거쳐 유수에게 올려 처결하게 하며， 사신이更많)을 

접대하는 일은 유수가 담당하되 판관이 거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력을 마 

련하여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유수와판관이 어떻게 행정업무를처리했는지를보여주는행정문 

서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문서들을 통해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는 1676년(숙종 2) 수류면(水流面) 하리(下里)에 사는 유학(功學) 

최숙(崔淑)에게 발급된 준호구이고 〈그림 5)는 1804년(순조 4) 장족면(長 

足面) 매탄리(梅휴里)에 사는 유학(캠學) 최안석(崔安錫)에게 발급된 준호구 

이다.η) 좌측에 기재된 발급자 부분을 비교해보면 수원도호부 시기에 발급 

된 〈그림 4)의 준호구에는 7챔P護府使’ 의 착관(養官)과 서압(暑뼈)만 보이 

는데 반해 유수부 승격 후에 발급된 〈그림 5)의 준호구에서는 ‘行留守’ 의 

16) 蓋以體銀듬之， J!IJ둠務無論巨細， 皆委之判官， 留守J!IJ持大體而E者， 不害馬尊其體統， 而f닫念本府物 
累地大， 寫諸道영1’둠之最， 判官不過업ß守關歷之A也， 才具之或大或小， 雖難f敗0， V).陰官歷漢者， 似
難容易獨壓，iIt寧使留守主張tfE務， ~IJ官承住， 則自然使小民， 個其威重， 松iC，之例亦如此훗， 至於民
訴， J! IJ小IJ、者皆물옮衛， 其中事或有大，J!IJ~議送例， 像물留府， f以得宜， 至힘更客支供， 留府之擔當寫
之， 實f員事面， 而今欲使옮衛題行， J! IJ財力4씨劃훔健練然後， f댄可無後製( r바변사등록」 정조 17년 1월 
26일(경신) 

1η 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수성 최씨 한림공파 기증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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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원도호부사가 발급한 준호귀43X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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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화성유수가 발급한 준호귀72X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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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관과 서압 아래 양IJ官’ 의 착관과 서압이 나타난다. 판관의 착관이 기재되 

는 것은 행정절차상 판관의 결재를 거쳐야 했음을 발해준다. 이를 통해 준 

호구의 발급행정에 유수의 보좌관으로써 판관이 관여하도록 제도화 되어있 

었음을알수있다. 

한편 채제공은 백성들의 송사(뚫事)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작은 일은 판관 

이 처리하고큰사건은판관을거쳐 유수에게 올려 처결하게 하자고건의하 

였다. 그러면 실제 소송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그림 6)은 1840년(헌종 6) 5월 서울에 사는 윤참판댁(尹參判힘) 노쨌〕 

흥춘(興春)이 화성유수부 가사면(佳士面) 삼도(三島)에 있는 주인댁 어장(뻔 

場)을 빼앗으려는 무리들이 있으니 사실을 조사해서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 

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의송鐘送)이고， <그림 7)는 1년 후인 

1841년(헌종 7) 4월 같은 내용으로 노 흥춘이 올린 소지댄f志)이다 1잉 〈그림 

6) 의송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이 문서의 수취자를 ‘水原留相使道主’ 라 

고 기재하였고 판결에 해당하는 제사(題解)의 작성자를 나타내는 착관은 

‘暴使 라고 되어 있다. 의송은 관찰사에게 올라는 청원서이며 겸사(暴{했는 

관찰사겸순찰사(觀察使薦逃察f했를 줄여서 표현한 착관이다.뻐 즉 이 의송 

은 경기관찰사에게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경기관찰사를 ‘水原

留相使道主’ 라고 표현한 것은 화성유수 2인 중 1인을 경기관찰사가 겸했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송은 1차로 해당 지역의 수령에게 청원한 후 2 

차로 올리는 문서이므로 이 의송을 올리기 전 화성유수부에 올린 소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물은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이때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는지 흥춘은 1년 뒤 같은 내 

용의 소지를 다시 올렸다. <그림 7)의 소지는 수취자가 ‘水原上營使道主’

18) 규장각 소장 ‘尹參#IJ힘如興春議용(뺑‘옮)’ 및 ‘尹參#IJ毛썼興春所志(總짧)’ 
19) 심영환 r조선시대 소지류뻐志觸의 착괜훌官) 연구」， r장서각J 1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9C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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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사의 작성자를 나타내는 착관은 總‘理f更’ 라고 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판관을 될t衛 라고 칭한데 비해 유수는 ‘上營’ 으로 칭 

했으므로 ‘수원상영사또님’ 은 화성유수를 말하며 화성유수가 총리사를 겸 

했으므로 제사도 화성유수가 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소지의 제 

사에는 유수의 착관과 서압만 있을 뿐 앞서 준호구에서 보였던 판관의 착관 

이나 서압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판관에게 올리는 소지와 유수에게 

올리는 소지가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먼저 판관에게 1차로 청 

원을 하고， 1차 청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유수와 관찰사에게 2차 청 

원을 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소지가 많지 않아 유수의 관 

여 없이 판관이 단독으로 처리한사례가 있는지는확인할수 없다. 

판관의 보좌 없이 유수가 처리하는 것이 확실한 업무도 있다. <그림 8>은 

1808년(순조 8) 숙성면(宿城面) 유학 조종렬(趙鍾烈)을 좌수(座首)에 임명 

한 차접(差뼈)이다 )þ핀 인(印)에 가려지기는 하지만 발급자의 직함이 ‘行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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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 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서두에 총리영에서 차정(差定)한다고 되 

어 있으나 화성유수가 총리사를 겸하고 있으므로 화성유수가 발급한 문서 

로 보아야 할 것이다.때 그러나 유수부 시기에 발급된 문서임에도 유수의 

착관과서압아래에 있어야할판관의 착관과서압은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 문서의 작성에 판관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좌수의 임명은유수의 단독권 

한이었음을말해준다. 

3. 인구 변화와상엽의 발달 

1) 인구의 변호fl) 

읍치 이전(移轉)을 전후한 수원부의 인구 변동은 1785년(정조 9) 편한된 

r을사년읍지(ζE年둠誌)J와 1831년(순조 31) 편찬된 r화성지(華城誌:)J의 

호구 기록악 비교를통해 파악할수 있다. 그 내용을정리하면 다음과같다. 

r을사년읍지』에 의하면 구읍치 시기 수원의 인구는 14， 696호에 남자 

28， 373명， 여자 27， 307명 총55， 680명이었고 약 40년 후인 순조 31년 수원 

의 호구는 14， 588호， 인구는 남자 30， 183명， 여자 27， 858명， 총 58， 041명 

이 되었다1"화성지』의 인구에서 송동 · 일용면의 인구를 제하고 구읍치 시 

대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호구 464호， 여자 260명이 감소한 반면 남자는 

1， 091명이 증가하여 총인구수는 831명이 증가했다. 당시 전국의 인구변화 

를 보면 기록상 정조 10년(1786) 이후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2이 이 문서 뿐 아니라 유수부 시기에 발급된 다른 분서들에서도 유수와 총리사의 착관(훌官)이 착종 
(錯經)되어 사용된 것이 종종 발견된다. 유수가 총리사를 겸하기는 하지만 두 직책의 직무와 권한 
도 구분되지 않았던 것인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부분이다. 

21) 제3장 제1절은 이정일 r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변화J ，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을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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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읍지 

(정조 9) 

화성지 

(순조 31) 

t=I 
-r 

〈표 1) 18"-'19세기 수원부의 인구 변화 

계 

부외 13,811 

총 계 14,696 

성내 I 1 ，34끼9.2%) 

성오11 13.241 30,183 

겨1 1 14.588 

27.858 

234 

655 

55,680 

58,041 

있으며 특히 정조 13년(1789)에서 순조 31년(1831) 사이 크게 감소하고 있 

다. 이 시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인구감소는 그것이 질병이나 기근 등으로 

인한 실질적 감소이건， 미비한 호구 조사에 따른 자료상의 감소이건 전국적 

인 차원의 것이었고 수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원 

지역의 경우 호구는 감소하였지만 남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었다. 이 시기 남자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화성 

건설과 정조의 수원육성책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된다. 즉 몇 차례에 걸친 

조세 감면과 수원에 거주하는 유생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 특별 시취(試 

륙잉， 철저한 임금 노동으로 진행된 화성 건설 과정에서 모여든 유랑민들 중 

일부가 성역이 끝난 뒤에도 상주하면서 발생한 결과인 것이다. 순조 31년 

이후 기록상에 나타나는 수원의 인구는 전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과 마찬가 

지로 점차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광무 3년(1899)에 이르면 

12， 579호에 남자 27， 632명， 여자 22， 076명， 총 49， 708명으로 감소한다 22) 

22) r.수원군읍지」， 「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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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역 중심지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읍 전 수원의 중심 

지는 부내로 기록된 문수당 1수， 3수， 5수， 6수였으며 885호에 남자 1,543 

명， 여자 1， 346명， 총 2， 889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수원 지역 전체에 

서 호구로서는 약 6%, 인구로서는 약 5%에 해당된다. 그러나 행정관사가 

밀집된 실질적인 중심지의 인구는 읍지의 기록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측되 

며 수원 지역에서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도 더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읍 초기 신읍치의 호구수는 구읍치 이주 대상 319호잃)와 신읍치 

지역의 원주민을 합하여 400여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잃) r화성 

지』는 호구를 부내， 부외로 나누어 기록하지 않고 성내와 성외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이것은화성 건설 이후성내가수원지역의 행정 · 경제적 중심 

지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성 

내에는 1， 347호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수원 지역 전체에서 약 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원 지역 중심지의 호구는 이읍과 화성 건설 이후 19 

세기 전반에 들어 약 3%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읍 초기 400여호가 거주하 

던 수원 성내 지역이 순조 31년에 이르면 1. 300여호가 거주하는 도시로 성 

장해 있었다.1785년(정조 9)의 부내 보다 1831년 성내의 면적이 훨씬 좁은 

점을 감안하면잃) 성내의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구읍치 시기 수원 지역은 농업이 주요산업이었고 상업이 크게 발달해 있 

지 못했던 점으로 미루어 농업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리라 짐작된다. 그 

러나 읍치 이전 및 화성 건설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인구 구성에 변화가 나 

타났다. 영우원이 화산 아래로 천장됨과 동시에 읍치가 이전되고 행궁과 관 

시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23) r일성록」 정조 13년 9월 신해(辛~) 
24) 정조는 신읍치 원주민이 불과 5.6호라 하였지만( r정조실록J 39권 18년 1월 계표(쫓qP)) 실제는 
이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5) 손정목은 r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에서 성내의 면적을 약 1. 3떼(1， 289 ， 262m')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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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부승격과장용외영 설치에 따라관리와군인의 파견도증가하였다. 이 

읍 후 정조가 수원부의 부로(父老)들에게 내린 유시댐i示)를 보면 새 고을에 

사는 백성들은 태반이 군교나 아전 하인이나 종 같은 부류들2히이라 하였 

고， 또 같은 해 부사직(副司直) 강유(姜i혜가 올린 상소에서도 새 읍에 집을 

짓는 자는 절반이 유생27)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수원， 특 

히 신읍치의 인구구성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원부 유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취(試取)의 실시로 유생들이 이사해 왔고 철저한 임금노동에 

의해 이루어진 화성 건설 과정에서도 수많은 유랑민이나 기술자들이 몰려 

들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시취팅式B찌와 화성 건설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수원 

에 머물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남자인구 

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그러므로 정조 말기 수원 지역 

의 인구 구성은 비농업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을 것이다. 특 

히 유수부승격 이후늘어난관리와그들의 가족 및 노비， 매달실시되는시 

취(試륙찌를 보기 위해 읍치 주변으로 이주한 유생과 시전 및 장시 주변의 상 

업 인구를 합하면 성내 인구 중 상당수가 비농업 인구였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다만 정조이후에는 시취(試取)가 줄어들어 유생의 수는 정체되거나 감 

소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교통과 상업 발달에 따라 상인의 수가 증가하였을 

것으로보인다. 

19세기 전반 장용외영의 혁파는 수원 지역 인구수와 구성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용외영 주둔과 함께 증가했던 군인의 비율이 장 

용외영의 혁파와 그 군인들의 이속(移屬)과 더불어 축소되었을 것이다. 그 

러나 19세기 전반에도 수원은 계속하여 유수부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여전 

히 많은 관아와 행궁 등을 관리해야만 했다. 따라서 군인의 비율 감소를 제 

외한 인구 구성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26) 論水原府父老日 ... 新治居民太半是若校若史若慧若꼈之屬 ... (r정조실록J29권 14년 2월 병인(며寅)). 
27) 副허直姜游l:Ií'rf.S"'X聞藥室於新울者半是偶生i: ... (r정조실록J30권 14년 6월 기미(ê，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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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전 설치와 잠시의 발달，28) 

인구의 증가와 인구 구성의 변화는 수원의 상업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읍치 이전과 화성 건설은 

단순히 관아 건물과 성곽의 건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었다. 읍치의 이전 

과 잦은 능행(陸:1'ÿ)은 수원지역 교통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화성의 건설과 

더불어 북수문(北水門)인 화홍문(華뾰門)과 남수문(南水門)을 지나는 하천 

이 만들어지고， 팔달문앞십자로와그에 연결되는간선도로들이 생기는등 

성안 도시 전체의 구조를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정조가 실시했던 여러 가지 상공업 진흥책도 이 지역의 상업 발달 

에 한 몫을 담당했다.1790년(정조 14) 2월 수원 행차 후 정조는 별도로 수 

원에 사람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며칠 후 올라온 좌 

의정 채제공(蔡濟옆)의 제안은 서울 시장의 전방團房)과 서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석 달 뒤인 5월 수원부사 조심태가 새로 

운상업 진흥책을올렸다. 즉본고장(수원) 백성들중살림밑천이 있고장사 

물정을 아는 사람을 골라 읍 부근에 자리 잡고 살게 하면서 그 형편에 따라 

관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장사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각 관청에서 무변 

전(無邊鐵 6만 냥을 고을 안에서 부자라고 이름난 사람 중에 받기를 원하 

는 자에게 분급(쇄)하고 3년을 기한으로 이자와 본전을 거두어들인다면 

백성을 모으고 산업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쩌 이 안 

은 좌의정 채제공과 우의정 김종수(金鍾秀)가 쾌히 찬성하여 균역청(均俊 

廳에서 6만 5천 냥을 대부 받아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그 결과 수원 성내에는 비단(織짧을 판매하는 입색전(立色團， 어과(魚 

28) 제3장 제2절에 대해서는 이정일 r조선후기 수원지역의 장시연구」， 「경기사학J 제6호， 경기사학 
회.2002을 참고하였다. 

29) r정조실록J 30권 14년 5월 정유(丁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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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를 판매히는 어물전(魚物團 백목(白木) 저포(추布)， 목화(木花) 등을 판 

매하는 목포전(木布團， 소금과 상을 판매하는 염 및 상전(廳及皮團， 잡 

곡 · 백미(白米) . 남초(南草) . 변자懶子) 등을 판매하는 미곡전(米뤘團， 유 

철전(鍵載團， 관곽전(植爛團， 지혜전(紙蘇團 등 8개의 시전(市團이 설치 

되었다. 관(官)의 지원을 받은 이들 각 전민〔塵民)들에게는 도고뽑F賣)행위 

를 허용했던 듯 하며 그 때문에 이읍 초 전민의 미곡도고(米뤘都賣)로 인해 

소민(小民)들의 실리(失利)가 자못 심하여 한때 이주민이 감소되는 부작용 

과 폐단이 뒤따르기도 했다.떼 

1795년(정조 19) 정조의 화성행치를호종하고 지은 이희평의 『화성일기」 

를 보면 이 시기 화성 안 시장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이희평은 

장안문 안풍경을묘사하면서 길 좌우로 여염집과높은관리의 집들이 밀집 

해 벚나고 있는데 한양과 다름이 없고 종루 십자가(十字街)에 시정(市井)이 

문을 열고 앉은 것， 선 것이 서울 종루와 같다31)고 하였다. 이 글에서 묘사 

된 여염집과 높은 관리들의 집은 이읍 후 화성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된 유생과관리들의 집일 것이다. 종루 십자가에 문을 연 시정은 시전을 말 

하고 앉은 것， 선 것은 보부상이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수공엽품을 판매 

하는 농민들이었을 것이다. 즉 팔달문에서 장안문에 이르는 십자가 양쪽에 

시전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좌판을 벌인 장사치들이 즐비하여 화성 안에 

서 상업이 서울 종로 일대와 같이 크게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양과비교될 정도의 여염집과높은관리들의 집들이 바로시전과장시의 주 

요한 수요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원도호부 대다수 일반인들의 물화교역(物貨交易)은 시전보다 

는 장시가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70년 간행된 『동국문헌비고」와 

『도로고(道路考)J에 의하면 구읍치 시기 수원도호부에는 읍내장(몸內場)， 

30) 최홍규 r18세기말화성지방의 번영과상엽진흥책」， r근대를항한꿈J ， 경기도박물관， 1998, p.97. 
31) 강한영 교주〈校품， 이희평 r화성일기J ， 신구문고， 1974，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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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장(驚山場)， 팔탄장이香場)， 석현장(石rl見場)， 안중장(安中場)， 사슬꽂 

장(沙쫓申場)， 오타장(五갖場) 등 7기의 장시가 개설되었다 32) 개시일별로 

살펴보면 읍내장， 안중장， 오타장， 석현장이 1.6일， 사슬꽂장이 4.9일， 

오산장이 3.8일， 팔탄장이 5.10일로 동일한 날에 개설되는 장이 4곳이 

나 됨을 알 수 었다. 이처럼 개시일이 중복되는 장시가 많은 것은 당시 수 

원도호부의 장시가 아직까지 시장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각 지역의 필요성 

에 의해 설치되어 개별 · 고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장권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추세 

였다. 그러므로 수원도호부의 장시 발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늦은 것 

으로볼수있다. 

다음으로 19세기 전반 화성유수부의 장시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세기 전반 화성유수부의 장시 현횡영) 

임원십육지(1830) 화성지(1831) 여도비지(1851-56) 대동지지(1863년경) 수원부지도.(1872)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北門外場 2.7 

南門外場 4 ‘ 9 南r'l9~~옳 南F뺑}場 4.9 南r~9~~융 4.9 南r'l9~:場

烏山場 1.6 ，烏梅場 ，없짧융 3.8 烏山場 3.8 烏山場

細籃t융 細籃場 1.6 細籃場 1.6 

/냉觀 /강難場 5.10 /많함훌 5.10 發安場

32) 7기의 장시 외에 선기장(新機場)이 기재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산리 아래쪽 마을의 지명 
이 ‘신기산(新機山)’ 인 점에 ξ변f하여 신기장을 현 태안면 기산리에 있었던 장시로 보았다. 그러나 
‘신기산 이라는 명칭이 1애기말에도 시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다른 문헌에서는 수원 
의 신기장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r임원십육지」 등에 남양부로부터 서쪽으로 20랴 떨어진 수산 
면(지금의 송산면 일대)에 신기장이 있는데 매월 4. 9일을 개시일로 가진다고 되어있다. 개시일이 
같고 이후 수원의 장시에 관한 다른 기록에서 신기장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남양부의 장시가 수원 
의 것으로 잘못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 

33) 이 외에 1800년 간행된 r통국여도」에 장시에 대한 짧막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앞의 
r도로고」와 일치하고 특히 읍치 이전후 개설된 남문외장 북문외장 대신 읍내장이 기록된 점으로 
마루어 당시의 기록이라기 보다는 구읍치 시기의 기록을 옮겨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동 
국여도」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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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십육지(1830) 화성지(1831) 여도비지(1851-56) 대동지지(1863년경) 수월부자도(1872)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n~見場 石비방융 1.6 ￡휠융 1.6 

安{中場 安1#융 2.7 安中場 2.7 安中場

沙土E블場 沙士$i윷 4.9 沙土뽑場 4.9 沙土훌場 

읍치 이전 후 화성유수부의 장시에는 신읍치에 북문외장과 남문외장이 

신설되었고 구읍치 읍내장이 세람장으로 바뀌었으며 오타장여 폐지 혹은 

흡수되는 벌화가 나타났다 34) 북문외장과 남문외장은 이읍과 화성 건설 이 

후 신읍치에 개설된 장이다. 앞서 살폈듯이 이읍 후 화성 주위에는 식량과 

생펼품을 구매에 의존하는 소비층인 관료 · 상인 · 노동자 등의 비농업인구 

가급증하였다. 이들의 소비욕구를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전과함께 두 기의 

장시가 개설된 것이다. 그러나 북문외장은 『임원십육지』 이외의 문헌에서 

는 보이지 않는다. 즉 북문외장은 1830년대 이후 폐지되었거나 남문외장으 

로흡수되어 규모가축소됨에 따라기록에서 제외된 것으로생각된다. 북문 

외장과 시전의 축소 혹은 폐지로 성안밖에 증가된 유생， 관리 등의 생필품 

조달을 떠맡게 된 남문외장은 화성지역 장시의 중심역할을 하며 19세기 후 

반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개설되었다. 남문외장은 남문 즉 팔달문 밖에 개 

설된 장이므로 현재 수원시 권선구 중동에 북문외장은 수원시 장안문 밖인 

장안구 북수동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같은 군현내라 하더라도 장세(:1:;購청)에 따라 장세액(場脫觸에 차이를 두 

었기 때문에35) 장세액과 장시의 크기는 비례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직 

접적으로 이 지역의 장세(場勢)를 기록한 것은 없지만 『화성지」 「재용」 조 

34) r임원십육지」에는 북문외장， 남문외장， 오산장 등 3기의 장시가 기록되어 있다 r.동국문헌비고」나 
r도로고」에 비해 5기의 장시가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r화성지」， r여도비지」， r대통지지」와 비교해 
볼 때 r임원십육지」의 기록은 당시 수원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대표적인 장시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머지 장시들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5) 김대길 r조선 후기 장시연구J ， 국학자료원， 1997,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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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세전’ 에 기록된 각 장시의 세액을 비교함으로써 대략적인 장세를 비 

교해 볼 수는 있다1"화성지」 「재용」 조의 f각장세전’ 을 보면 남문외장 309 

냥 6전， 세람장 33냥， 오매장 309냥 6전， 팔탄장 111냥 9전 6푼， 석현장 

157냥 8전， 안중장 53냥 4전， 사사꽂장 55냥 8전의 장세를 부담하여 총 

1， 031냥 1전 6푼의 장세가 징수되고 있다 36) 

남문외장과 오매장이 가장 많은 장세를 부담하였고 다음으로 석현장， 팔 

탄장이 많은 장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 사시꽂장， 안중장， 세람장은 비교적 

적은 장세를 부담하고 었다. 장세와 장시의 크기가 비례한다변 화성유수부 

에서는 남문외장과 오매장， 즉 오산장이 가장 큰 장시였고 세람장이 가장 

작은 장시였다고 할 수 있다 r화성지』 보다 약 40년 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r부역실총(眼彼實總)J에 기록된 인근 장시의 장세(場뼈를 보면 

전국 10대 장시에 든다는 안성장(安城場)에 720냥， 용인의 읍내장(물內場)， 

김령장(金領場)， 도촌장(道村場)에 총 216냥， 과천의 군포천장(軍浦川場)에 

144냥의 장세가 부과되고 있다. 시기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기록과 비교해 보면 남문외장， 오산장이 제법 큰 장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문외장과 오산장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연결되는 제5로에 위치하여 

큰 장이 형성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남문외장은 북문외장과 

시전의 폐지 혹은 축소로 성안밖에서 급격히 증가된 소비인구의 구매욕구 

를 충족시킬 유일한 장시로서 더욱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람장은 구읍치 인구의 대다수가 신읍치로 이동하여 소비인구가 감 

소하였기 때문에 장시의 명목만을 겨우 유지하는 작은 장시로 축소되었다. 

이후 고종 6년(1869) 5월 각종 군병(軍兵)과 사령(使令)의 급료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원의 전대방(塵大房)에서 300냥， 남문외 

36)-千프十-兩-錢i六分 二百九兩六錢南門外場脫 三十三兩細藍場親 三百九兩六錢烏梅場親 →百
十-兩九錢六分八難했R →百五十七兩八錢石h見場親 五十三兩四錢安때場脫 五十五兩八錢沙士
뽑場親 有間湖則加 植雨下JlIJ減(r화성지J r재용」조 각장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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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각旅聞) 4곳에서 120냥， 오산장 여각 1곳에서 30냥， 그 외 여각 2곳 

에서 30냥의 세금을 거둔 기록이 있다.잉) 이는 시전에 대방(大房)의 조직이 

생기고장시에 여각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모습을보여준다. 

이 지역 장시의 거래 물품은 대체로 경기도나 전국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품목과 일치하고 있다 r임원십육지』 「예규지({兒圭志)J 권제4， 화식(貨뼈 

팔역장시α域場市)조에 의하면 수원의 장시에는 주로 미곡， 면포， 채소와 

과일， 해산물， 소금， 다시마， 담배， 송아지 등이 거래되었다. 조선후기 조세 

의 금납화에 따른 미곡과 면포의 상품화는 전국적인 추세였다. 따라서 미곡 

과면포는전국의 장시에서 가장많이 거래되는물품중하나였다. 특히 18 

세기말수원의 실학자우하영(禹夏永)은 『관수만록』에서 ‘본부의 구역내에 

백성들이 돈을 쓰는 길은 오직 농사에 있으며 농사 중에서도 벼농사에 가 

장 힘을 쓴다. 따라서 시장에 팔려고 내는 물건이 오로지 미곡이라서 대체 

로 쌀장사로 생활하는 자가 경향에 줄을 잇는다’ 38)고 할 정도로 당시 이 지 

역에서는 미곡 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조의 농업진흥책의 결 

과수리시설과둔전이 확충되어 미곡의 생산량은더욱늘어났을것이고， 부 

내에 거주하는 관리와 상인 등 식량을 시장에 의존하는 비농업 인구가 증가 

하면서 미곡의 거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염과 다시마는 수원과 가까운 해안지역인 남양으로부터 유입되어 거래 

되었다. 특히 소금의 거래에 대해 우하영은 ‘지금본부는남쪽과북쪽시장 

에서 소금장사가 이익이 가장 크다. 남쪽 시장은 보통 때 한 번 열리는 장의 

매매량이 항상 백여바리가 되고 3.4월과 8.9월의 장을 담거나 김장할 

때는 하루엠 팔리는 소금이 수백 바리나 된다.’ 잃)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37) r화영선정식절목(華營新定式節目)J r各色軍兵及色騙使令等料布橋鄭節目」
38) 且本府界內民A用錢之道 專在於農뤘 而農業之中最務未農 故其所出市者專是未뤘 而R於場市以米
商寫業資生之徒觸織뺑챙ß( r관수만록」 「모민흥판지책(幕民興飯之策)J ). 

39) 顧今府下南北場市體利嚴巨 南場則平時每場賣買之數 ↑를寫百餘敵 而휩흩三四月八九月況醫퍼菜之 
時則-B所賣朝I至數百餘歐( r관수만록./모민흥판지책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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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세기 전반에도 계속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장시에서 

가장많이 거래되는물품은미곡과소금이었을것이다. 

이와 더불어 채소나 연초 등 상품작물의 재배 및 판매도 활발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우하영은 『관수만록』에서 미곡과 보리의 경작보다 미나리나 채 

소의 재배가이익이 커 도하의 민인들이 미나리와채소를싣고부내로팔러 

오는 자가 도로에 줄을 이을 만큼 많다고 하였다 40) 이것은 당시 장시에서 

상품작물의 매매가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전반 도로의 정비로 교통 

이 발달하고 읍치의 소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작물의 재배 및 판매도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의 거래도 많았다. 앞서 말했듯이 『임 

원십육지』에는 ‘우독’ 즉 어린 송아지가 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수원의 우시장(牛市場)은 성내 · 성외 시장을 합하여 1년에 거래 

되는 소가 2만여 마리를 념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장시로 성 

장하게 된다 41) 이러한 우시장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미 조선 

후기부터 형성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구읍치 시기 수원도호부의 장시를 개시일별로 살펴보면 1.6일 4기 

(읍내장， 석현장， 안중장， 오타장)， 3.8일 1기(오산장)， 4.9일 1기(사슬꽂 

장)， 5' 10일 1기(팔탄쟁로 나타난다. 반면 읍치 이전 후인 1860년대의 장시 

는 1.6일이 2기에람장， 토진장)， 2.7일이 2기(북문외장， 안중장)， 3.8일 

이 1기(오산장)， 4' 9일이 2기(남문외장， 사사꽂장)， 5' 10일이 1기(팔탄장)로 

나타나 18세기에 비해 중복된 개시일이 다소 조정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개시일 조정 과정은 이 지역의 시장권 형성과관련된다1"대동지지』에 기 

록된 장시들을 거리와 개시일을 중심으로 나누어보면 대체로 수원 남부와 

40) 水田種웹十斗之地 種J'?=斗 則可獲힘田十斗之i'IJ 몰田種찢十斗之地 種菜=斗 則可f후찢田十斗 
之利 故近年以來 都下民A之敵좌륨짧 而轉飯於府內者 相織않路(r관수만록J r경세권농지책 
(輕規動農之策)J ). 

41) 강만길， 앞의 논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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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두 개의 시장권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토진장(1. 6)-안중 

장(2 . 7)-사사꽂장(4.9)-팔탄장(5 . 10)이 남부의 시장권을 형성하고 세 

람장(1. 6)-오산장(3 . 8)-남문외장(4 . 9) 팔탄장(5 . 10)이 북부의 시장 

권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이 지역 백성들은 원하는 날짜에 편 

리하게 장사를 이용할 수 있었고 상인들은 열흘을 단위로 두 시장권의 모든 

장시틀을 한번씩 돌면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 

남부의 시장권은 특히 해상 교통 및 해산물의 유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 9년(1872)의 「수원부지도』를 보면 발안천이 현 

재보다 훨씬 내륙 갚숙이 까지 들어와 토진면과 발안장 부근까지 흘러 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시꽂장 또한 그 명칭에서 해상교통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토진장과 안중장은 그 위치로 보아 평택과 충 

청지역으로부터 올라오는 물품을 수원에 조달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팔탄장은 구포장(1 . 6)-남양 읍내장(2 . 7)-남문외장 

(4 . 9)-팔탄장(5 . 1이으로 이어지는 남양의 장시와 연계를 가지며 서해안 

의 풍부한 어염과 해산물을 수원지역에 조달하고 수원지역의 미곡， 채소나 

과일 등을 남양지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반면 북부 시장권은 육상교통로를 통해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품들 

을 수원과 인근 지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산장은 서울과 제주를 

잇는 제5로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청호역이 설치되어 있는 등 큰장이 형성 

될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수원지역뿐 아니라 가까운 용언， 

진위 등의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또 안성장(2 . 7)과 

남문외장(4 .9)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남문 

외장은 서울의 물품을 받아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인근의 물품을 받아 서울 

에 공급하는 서울과 수원 이남 상권의 중계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 년간 노량진에서 수원까지의 도로가 확장 · 정비되었고 그로 인해 수 

원은 전국적 물자유통의 중심지였던 서울의 상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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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반 두 지역의 상권은 더욱 긴밀해졌다. 순조 초년 노량진에서 사 

근펑(韓觀t平: 현재 의왕시와수원시의 경계부근의 뜰)까지의 도로가 정조때 

보다 다시 몇 파(把)이상 그 폭이 확장되 었고 시흥의 도로도 크게 확장 · 개 

수되어 서울 수원의 길은 19세기 이후 10대로에 포함되는 간선도로로 승 

격하게 되었다 42) 이것은 이 시기 서울-수원간 물자 유통의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또 안성의 곡물， 남양 · 팔탄의 어염， 평택을 통해 올라오는 삼남지 

방의 물화가 이 장에서 집하되어 서울로공급되었다. 이처럼 남문외장은부 

내 민인들의 식량 및 생필품을조달함과동시에 서울상권과 연계되어 서울 

로부터 유입된 물화를 주변 장시에 공급하고 삼남에서 올라오는 물품을 서 

울로 공급하는 기능까지 맡고 있었다. 이리하여 19세기 남문외장은 서울 

이남경기지역의 대표적인장시로성장하게 된다 43) 

4. 화성 응제(應製) 실시와 문중의 성장 

1) 화성 응제(應製)의 실시 

정조가 화성에서 설행(設行)한 시취않iJ:\lí지는 제2차 원행이 있었던 1790 

년(정조 14)과 제7차 원행이 있었던 1795년(정조 19) 두 번에 걸쳐 시행한 

별시와 1790년부터 1795년까지 거의 매달 시행된 응제m똥製)로 구분된다. 

『은대조례(銀훨l쨌IJ)J í예고禮考)J에 의하면 응제(應製)란 특지로 인해 설 

행(設께되는 시험으로 황단(皇煙 · 종묘(宗願) . 문묘(文願) 등 국왕의 행차 

에 참여했거나， 원점(圓뽕돼을 받았거나， 행차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유생 

42) 고통환 r조선후기 교통발달과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r문화역사지리」 제8호， 한국문화역사지리 
학회， 1996, 3쪽. 

43) 이헌창 · 김종학 r경기지역의 시장변동」， r경기지역의 향토문화」 상， 한광문화사， 1997 ，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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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왕이 직접 시험하는 것과 제학(提學)에게 패 

초牌招)하여 시험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으며 절차는 절일제(節日制)와 

동일하다고때 되어 있다. 응제(應製)는 원래 국왕의 명에 의해 시문(詩文)을 

짓는 것으로 조선초기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25년(중종 

20) 응제(應製)에서 수석(首席)을 차지한 부제학 정옥형에게 활을 상으로 

내린 것45)과 같이 응제應製)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국왕이 특별히 하사품 

을내리기도하였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신진(新進)들을 권장한다는 명목으로 관원들에 대한 

응제(應製)를 수시로 실시하고 직접 고시(考짧하여 성적이 좋은 관원에게 

는 상을 내리고 그렇지 못한 관원에게는 훈계와 처벌을 내렸다. 주로 입직 

(入直) 관원과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대상 

이 정해지면 시제(試題)를 써서 승지(承답)를 통해 전달하고 즉시 지어 올리 

도록 명하였다. 시권(試췄)이 작성되면 승지가 거두어서 응시자의 신상이 

기록된 부분을 봉한 후 입시하여 정조에게 올렸다. 고관(考官)을 정하여 고 

시(考듬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독관(對讀官)이 시권을 읽게 하고 정조가 

직접 평(評)과 과차(科次)를 매기기도 하였는데， 시권이 많을 때는 밤늦게까 

지 해도 마치지 못하여 다음날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46) 고관(考官)이 

우수한 시권을 추천하면 정조는 좋은 글귀에 비점(批뽕꾀하도록 하고47) 채점 

이 끝나면 봉미(좋맴爾)를 뜸어 누구의 시권인지 확인한 후 성적에 따라 상을 

내리거나 직접 불러 격려하기도 하였다 48) 정조는 이렇게 그동안 관원이나 

성균관 유생들에게 실시하던 시험인 응제를 화성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44) 因特톱設行 參班(훌t홈宗蘭文願)迎蠻迎與圓點養路댐홈生합 親臨與提學牌招試取 節次同節制 承史
及關內外入直門隆官或命製進 而無試官慶練 直寫入혐 門隆則或命試官鷹練 而諸般節次同{需生應試
(r은대조례(銀臺f쨌1])/여l고(禮考)J 응제조應製{짧) 

45) r.중종실록j 중종 20년 6월 7일(을미) 
46) r일성록」 정조 2년 윤6월 29일(정해) 
47) r일성록」 정조 2년 10월 6일(임술) 
48) r일성록」 정조 2년 7월 1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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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것이다. 

화성에서 실시된 응제는 새로 조성된 읍치에 많은 유생들을 이주하게 하 

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읍내 원거인(原居A) 및 신접인(新接 

A)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삭시(湖짧라고도 하였으며 매월 초하루에 

실시하는 것이 상례였던 것 같지만 몇 달치를 합설(合設)하는 경우도 있었 

다. 화성 응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 

록상으로는 1790년 2월 2차 원행(園↑r) 다음 달인 3월 처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1793년(정조 17)까지는 정기적으로 매달 시행되었고 1794 

년에는 5, 6, 9, 10, 11월의 5회， 1795년에는 1월과 2월， 6월 3회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49) 정조는 매달 시제(試題를 기재한 봉서(封書)와 응제 시 

행에 대한 당부를 적은 전령을 규장각 각신(聞닮)이나 별군직(別軍職 등을 

통해 화성유수에게 전하였다. 화성유수는 정조가 내려 보낸 시제를 응시한 

유생들에게 반포하여 시취한 뒤 시권을 거두어 장교애혐핫)를 통해 올려 보 

냈다. 화성 응제의 고권(考卷)도 관원과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했던 응제 

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된다. 정조가 친히 고권하여 과차(科次) 

를 정한 후 성적별로 상품을 정하고 시권， 거수(居首)에게 내리는 방(補)， 상 

품을 함께 내려 보내면 화성유수가 받아 해당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당시 화성 유생이 었던 조만원趙萬元 1762(영조 38)~1822(순조 22))이 

작성한 시권과 그 성적을 기록한 응제방은 이러한 수원 응제의 과정을 상세 

하게 보여준다. <그림 9)는 1790년(정조 14) 5월 5일 시행된 응제에서 조만 

원이 작성한 시권이다.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 시제燦也者樂其所自成)와 과 

목(휠이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의 할거(劃去)된 부분에는 응시자의 신 

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중앙에 답안을 작성하였다. 과거(科學)의 시권에 

는 본인의 직역職投)， 성명， 연령， 본관， 주소， 부 · 조 · 증조의 관직 및 성 

49) 화성 응제의 시취 현황에 대해서는 정해득 r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이읍 연구J ，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39~2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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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외조의 관직 · 성명 · 본관을 5행으로 쓰는데 반해， 이 시권에서는 응시자 

의 직역， 성명趙萬元)， 연령(그十九)， 본관(豊圍， 거주지(水原 北里)， 부(父) 

의 관직(通訓大夫行永柔縣令安州鎭管兵馬節制홉ß周)과 성명(象存)을 2행으로 

썼다. 작성이 완료된 시권은 이동의 편의를 위해 위로 한번， 옆으로 6번 접 

고， 접수변호(一黃)를 기재한 후 신상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거 

된 부분을 종이끈으로 묶고 그 위에 근봉(護封)을 써 넣었다. 시권을 받은 정 

조는 고권(考卷) 과정에서 잘된 구절에 붉은 색의 방점을 찍고 점수를 매겼 

고 이 점수가 시권 중앙에 붉은 색으로 기재되었다. 모든 시권의 고권이 끝 

나면 봉미(銷爾)를 풀어 응시자를 확인하고 국왕이 친히 고권했다는 표시로 

시권의 중앙 상단에 ‘어고(倒]考)’ 라고 기재된 노란색 쪽지를 붙여주었다. 

이 시권이 작성된 응제시는 5월 5일 실시되어 5월 6일에 표(表) 30장， 시 

(詩) 64장이 서울로 보내졌고 50) 당일 채점이 이루어졌다 51) ‘한나라 뭇 신 

하가 미앙궁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축하한다腦漢群닮뿔置酒未央宮]’ 이라 

는 제목의 표(휠와 ‘스스로 일걷길 신(昆)은 술 속의 신선이다〔自稱많是酒 

中仙]’라는 제목의 고시(古詩)를 시험하여 표(表)는 삼상(三上) , 삼중일(三 

中一)， 삼중이(三中二) 각 1명， 삼하(三下) 12명， 초삼하(草三下) 3명， 차상 

(次上) 6명， 초차상(草次上) 7명으로 시상하였고， 고시(램훈)는 삼상일(프上 

一)， 삼상이(프上-)， 삼상삼(三上프)， 삼중(三中) 각 1명， 삼하(三下) 4명， 차 

상(次上)10명， 초차상(草次上) 8명을 뽑아 시상하였다 52) 즉 표를 시험 본 

유생은 전체가 모두 입격하였고 떼 고시를 시험 본 유생은 64얀 중 26인만 

5이 r수원하지초록」 경술 5월 초2일 및 경술 5월 초6일 
51) r일성록」 정조 14년 5월 6일(병술) 
52) 앞의 r수원하지초록」 경술 5월 초6일의 기사에는 표 30장을 상송止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r일성록」과 r내각일력」의 입격자 명단에는 총 31인이 시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3) 이와 관련략여 채점을 끝낸 정조는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표(훨를 지어낸 시권이 전달에 비해 많 

이 우수해져서 권장하는 뭇으로 이번에는 시험에 응시한 유생 전체에게 엽격(入格)을 주었으니 여 
러 유생들은 이러한 뭇을 알고 앞으로 더욱 공부에 힘쓰라고 당부하도록 지시하고 았다. (r수원하 
지초록」 경술 5월 초6일) 



102 I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이 입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의 삼상에게는 팔자백선0χ子百選) 1건과 대 

장지(大봐紙，) 1권， 삼중일과 삼중이에게는 각각 정음통석(표륨通*뚫) 1건과 

차장지(次봐紙) 1권， 삼하에게는 붓 3지， 먹 1정， 부채 2병， 초삼하에게는 

붓 2지， 먹 1정 ， 부채 1병 ， 차상에게는 부채 2병， 그리고 초차상에게는 부채 

1병씩을 상으로 내렸다. 또 고시의 삼상일에게는 팔자백선 1건과 대장지 1 

권， 삼상이와 삼상삼에게는 각각 팔자백선 l건과 차장지 1권， 삼중에게는 

정음통석 1건과 차장지 1권， 삼하에게는 붓 3지와 먹 1정 ， 부채 2병， 차상에 

게는 부채 2병， 그리고 초차상에게는 부채 1병씩을 상으로 내렸다. 

한편 정조는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차지한 사람에게 시권 및 상품과 함 

께 방(勝)을 주도록 하였다 54) 응제방은 응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생 

들의 성적과 그에 대한 상품을 기록한 성적표 겸 상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응제방은 1792년(정조 16) 10월 초하루에 擬本朝홈孔子七十二代孫 

孔]뻐닫謝於讀周南首章之日特陽及第命以雅樂導至j半宮’ 이라는 제목으로 전 

(뚫)을 지으라는 응제에 참여한 유생들의 시권을 채점하여 21일에 작성한 

것이다 55) 방(橋)의 형식을 살펴보면 오른쪽부터 작성날짜와 문서제목을 쓰 

고 시험과목을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낮은 점수 

54) r일성록」 정조 14년 6월 7일(병진) 
55) r일성록J 정조 16년 10월 21일(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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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사람의 순으로 점수， 응시자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 부 

(父)의 관직 및 성명， 상품을 차례대로 기록하였다. 차상일(次上一)을 받은 

조만원이 가수(居首)를 하여 씨를 뺀 목화 2근과 이 방(勝)을 상으로 받았고 

다옴으로 차상(次上)을 받은 이득양(李得養) 외 2명은 씨를 뺀 목화 1근을 

받았다. 그외에 이 응제방에는다른방에서는보이지 않는 ‘위(違)’를받은 

유생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위(違)’ 는 위격(違格)， 즉 격에 어긋 낫다 

는 뭇으로 시험과목으로 내준 과목의 형식에 맞지 않은 글을 지어 냈다거 

나， 자신의 신상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달의 응제에서 

는 신광식 외 8명이 위(違)를 받았는데 이렇게 위격을 범한 응시자들에 대 

해서는 서제(書題)를 내려서 다시 시취하기도 하였다.없 

〈그림 11> 응제방의 인장 

현재까지 화성지역과 관련된 이러한 형태의 방(;橫)은 조만원의 유생 응제 

방 4건과 장용군빠勇軍) 황철민(黃喆願에게 발급된 무사시취방(武士읍胡X 

56) r.수원하지초록」 경술(1790년) 6월 초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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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 등 5건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문서의 어디에도 발급자가 누구인지 

명기되어 았지 않다 r일성록』 등의 응제 관련 기록에서도 방(精)을 내린다 

는 내용은 나오지만 발급주체가 누구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 문서 

에는발급자를찾아낼 수 있는한가지 정보가남겨져 있다. 문서에 답인되 

어 있는 정방형 인장 5개가 그것인데 인문(印文)을 읽어보면 “合大”라고 되 

어 있다. 이것은 r주역(周易).n í.상경(上찜」편 건패(乾폐에 나오는 한미음 

을 가지면 큰 의미(意味)의 대화합(大和合)을 이룰 수 있다는 뭇의 보합대화 

(保合大*미를 줄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합대화”는 정조가 평소 자신의 정 

치적 신념으로 자주 언급하였던 것으로 이를 줄여 인장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서의 발급주체는 인장의 주인인 국왕 정조로 볼 수 

있다. 

한편 『일성록」과 『내각일력」， 『수원하지초록』 등에서 화성응제 관련 내용 

들을 종합해 보면 점수는 이중일(二中一)을 최고득점으로， 이중(二中) . 이 

하(二下) . 삼상(프上) . 삼중(三中) . 삼하(르下) . 차상(次上) . 치중(次中) . 

차하(次下)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단위에서 다시 이중일(二中一) . 이중 

이(二中二) . 이중삼(二中三) . 이중사(二中四) . 이중(二中) . 초이중(草=中) 

과같은형태로세분화되었다. 시험과목은부願)， 시(詩)， 표(表)， 전(쫓)， 의 

(義)， 송(뺑， 고시(古詩)， 명(銘) 등 다양하게 출제되었는데 그 중 부〔眼)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상으로는 『팔자백선U\子百劃.1 . r정음통석(표륨通 

釋:).1 . r대전통편(大典通編퍼 . r규장전운(奎章全題).1 . 새로 간행한 『대학(大 

學).1이나 r송서백선(宋書百劃』과 같은 서책류 종이 · 붓 · 먹 등의 문구류， 

생선 · 쌀 · 고기 · 솜 · 자흑모(榮黑매릅) 등의 생활용품이 주어졌다. 그리고 

여름철에 해당되는 3월~5월에는 부채를 겨울철인 11월과 12월에는 황장 

력(黃뺨層)， 백력(白團)， 중력(重層) 등의 책력(冊歷)을 상으로 주는 등 시기 

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상은 회 

시(會듬해나 전시廠調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직부(直빠’ 였다. 직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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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直합觀짧는 초시(初듬해나 복시(覆試)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급제자의 석 

치를 정하는 전시(購뾰)에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과거 급제를 의미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아무 시험에서나 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 

다. 화성 응제의 경우 매년 정조가 화성에 행행(行幸)했을 때 치른 친림(親 

臨) 응제， 정조 14년 8월의 응제 및 정조 15년 이후 세자(순조)와 어머니 혜 

경궁이 태어난 달인 6월에 치러진 응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직부의 자격 

을상으로내렸다. 

이렇게 화성 유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응제를 실시하고 상(賞)을 베 

푼 것은 유생들에게는 더욱 학업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관계에 진출 

하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었고 국왕에게는 응시자들의 재능을 직접 시험 

함으로써 마음에 드는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 

정조가 친허 문제를 출제하고 손수 시권을 채점한 후 ‘어고(細考)’ 의 표식 

을 남겨 국왕이 고권(考卷)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의 정치이념으로 삼 

았던 ‘보합대화(保合大和)’ 를 뭇하는 ‘합대(合大)’ 의 인장을 답인한 응제방 

을 거수(居首)자에게 내려주는 것은 시취에 응시한 유생이 정조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으며 국왕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화성 응제를 통해 관계에 진출하는 관리들을 근신(近보)으로 키우 

고자 하는 의도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수원지역 문중의 성장 

정조의 수원지역 육성책 특히 문 · 무과 응제 실시가 가져옹 가장 큰 변 

회는 이 지역 출신 인물들의 관로 진출 확대와 그로인한 문중의 성장일 것 

이다. 1790년(정조 14) 8월의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한 이회검(李會險)을 

비롯하여 매년 6월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한 12명은 직부회시(直합會듬해를 

받았고 매년 친림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한 임희존(任希存， 1791년)， 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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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倚， 1791년)， 5η 임후상(任훔常， 1792년)， 윤지승(尹持昇， 1793년) , 조만원 

趙萬元， 1793년)， 민영조(閔榮祖， 1794년) 등은 직부전시를 받아 다음번 

식년시 등에서 급제하여 곧바로 관직에 등용되었다. 또한 1795년(정조 19) 

7차 원행(園f'f) 중 시행된 별시(5]IJ試)에서 장원(뾰元)을 한 최지성(崔之聖) 

도관제로진출하였다. 

이들 중 주목되는 인물로 조만원 윤지승 임희존 등이 있다. 조만원은 원 

래 광주부 송동변에 세거해 온 소론 성향의 들목(풍양) 조씨 문중의 인물로， 

들목 조씨 문중은 1789년 송동면이 수원부로 이속되면서 이 지역의 유력한 

문중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1790년 2월 11일 현륭원願逢園)을 천장한 후 

가진 첫 수원 원행 중， 정조는 화성 행궁의 득중정(得中亨)에서 ‘고굉군(股 

貼那)’ 을 제목으로 부(願)를 짓는 별시문과를 실시하여 수원에서 3인， 과천 

과 광주에서 각 1인씩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 시험에서 광주 사람인 이덕 

승(李德升)이 삼하(프下)의 점수로 거수(居首)를 차지하였고 오성근(吳聖tlV 

이 과천 사람으로， 신덕우(辛德?13D， 김성운(金월휠， 조만원(趙萬元)이 수원 

유생으로써 입격하였었다. 그러나 조만원， 김성운， 신덕우는 3식년(式年) 

동안 수원에 적을 두고 살아온 유생에 한정되었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 

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응시하여 입격한 것이 밝혀져 조정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은 완고한 

입장을 취해 세 사람의 입격을 취소함과 동시에 변방으로 충군(充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조는 이 시험이 다른 과거와 다르 

고 이미 합격을 알리는 창명띠昌名)을 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채제공이 다시 지난해 남한별시(南i棄別 

룹뼈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음을 들면서 합격 취소 

를 주장하고， 대사간 홍문영(洪文泳) 또한 후대에 폐단이 될 우려가 었으므 

5η 1791년(정조 15) 6월 화성 응제 부(뼈 과목에서 거수를 한 심휘진(얘激鍵은 직부전시를 받은 것으 
로되어 였으나무슨이유에서인지 문과방목에는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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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격을 취소하고 충군(充軍)할 것을 주장하는 등 여러 신료들이 합격취 

소와 충군(充軍)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정조는 합격을 취소하고 

조만원 등에게 부득이하게 합격을 취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이후의 과거에서 다시 발탁되기를 도모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월 13일 응교(應敎) 정만시@鄭萬始) , 부응교(副應敎) 

유문양(柳文養) 등이 조만원 등을 절도(紹島)로 충군(充軍)할 것을 요청하였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시험은 이덕승이 갑과(甲科)， 이여희(李屬照， 

이서조(李瑞朝)가 을과(ζ科) 오성근(吳聖*없 이운행(李運ff)야 병과(며科) 

로 선발되고 조만원 등 3인은 합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피칭펼휠i일) 
ι」→→--=r-"-→」

2월湖試 

〈표 3) 조만원의 호셉 응제 응시581 

入格

1790 F월햇품 L 睡 [ 두T • j 장ÃI 2권 
(정조 14) 

1792 

(정조 16) 

1793 

(정조 1끼 

5월湖試 | 表

8월湖試 

11월 힘없式 

4월행없￡ 

1월湖試 表 |居홉 직부전시 

58) r일성록」， r내각일력」， r수원하지초록」의 화성응제 관련 기사에서 발춰1 

2차 원행 별시， 응시자격 

미달로입격취소 

5차원행친림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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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화성별시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보호하에 

무사할 수 있었던 조만원은 바로 2개월 후부터 지속적으로 화성 응제에 응 

시하였다. 기록에 남아있는 조만원의 응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만원은 1790년의 별시를 포함하여 총 13차례 화성응제에 응시하였다. 

그 중 1790펀 8월의 응제에서는 정조가 특별히 사관(史官) 서유문(徐有聞) 

을 보내 현륭원을 봉섬(奉審)한 후 ‘上皇來遊 를 제목으로 하는 부(眼)와 

擬漢群많뿔移新豊’ 을 제목으로 하는 표(表)를 내걸고 신읍의 유생들을 시 

험하여 각각 거수를 차지한 사람을 다옴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직부(直起 

하도록하였다. 이에 따라부에서 거수를차지한유학(혜學) 이회검(李會險) 

과 표에서 거수를 차지한 유학 권의(權倚)는 함께 직부회시에 나아가게 되 

었고， 다음 등수를 차지한 조만원 등에게는 각각 2분의 점수가 내려졌다. 

또 정조 15년 6월 응제에서는 삼상일(三t一)의 점수를 받아 식년감시회시 

(式年藍試會듬펴에 직부(直빠되기도 하였으나 조만원은 이 시험에서 탈락되 

었거나 응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조만원은 여러 번 응제에 응시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 

지 못하다가 1792년(정조 16) 1월 제5차 현륭원 원행 후 실시된 친림 응제 

(親臨 應製)에서 표(휩의 거수(居首)로 뽑히게 되고 그에 대한 상으로 직부 

전시(直합魔펴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794년 

(정조 18) 2월， 정순왕후의 오순(五句)과 혜경궁의 육순(六句)을 축하하기 

위해 실시된 친림춘당대정시문과(親臨春塊臺健試文科)에서 병과(因科) 19 

인으로 급제함으로써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관직에 진출한 조만원은 규장각 초계문선에 선발되어 1799년(정조 23) 

초계시(妙힘폐에서 세 번 수석을 하여 4품에 오르는 등 정조의 특별한 배 

려를 받았다. 이후 이조 · 호조 · 예조 · 병조 · 형조의 참판(參判)을 거치고 

대사성， 강화유수를 거쳐 형조판서 · 한성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조만원 이 

후 아들 조학년(趙關年， 1786~1854)도 1828년(순조 28) 화성유생응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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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城偶生應製調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어 문과에 급제한 후 대사헌과 

예조 · 형조 · 이조의 판서를 거쳐 종1품의 숭정대부 겸예문관제학지실록사 

(뿔政大夫 薦藝文館提學知實錄事)에 임명되었고 손자인 조희철(趙熙哲， 

1815~1897)도 1844년(헌종 1이 증광시(增廣試)에 병과(因科) 6위로 급제한 

후 한성부 죄윤 및 우윤(漢빼存 左尹 · 右尹)， 승정원도승지뼈政院都承릅) 

를 거쳐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임명되는 등 들목 조씨 문중은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名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793년 친림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하고 직부전시를 받은 윤지승(尹持昇， 

1741~1815)은 공제행齊) 윤두서(尹斗縮)의 증손이다. 해남 윤씨 윤선도(尹 

善劃 집안의 후손들은 정조가 수원 신읍치의 인구 조성책으로 실시한 시취 

텅胡지에 응해 집단 이주한 대표적인 실례로 자주 거론되어 왔다. 해남 윤씨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r은사첩댐、願매려).1 중에는 정조가 수원부사 조심태에 

게 내린 전령(傳쉐을등서觸劃한것으로추정되는문서가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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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해남 윤씨 소장 은사접 수록 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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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790년 12월 9일， 정조가 당시 수원부사였던 조심태趙心泰)에 

게 내린 전령의 등서본이다. 조심태는 1789년 7월부터 1790년 12월까지 수 

원부사로 재직하면서 현륭원 천봉찮醫)과 신읍치 조성을 실질적으로 주관하 

여 정조 년간의 가장 중대한 두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이러한 공을 인정하여 정조는 조심태의 집안 사람은 수원 

에 옮겨와 살거나 서울에 살거나를 논하지 말고 수원부에서 실시하는 시취 

(調지에 응시할 수 었도록 허락핸 특혜를 베풀었다. 이러한 점을 환기하면 

서 정조는 윤씨 집안도 조심태가 세운 공과 견줄만한 공이 있으니 이들에 대 

해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고， 먼 곳에서 이주해온 해 

남 윤씨들이 수원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록 식 

솔들을 거느리고 오지 않았더라도 윤선도의 직손임이 분명하다면 수원에서 

실시하는 순제(句製)와 과시(科調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정조는 이 전령을 내린지 한 달 여 후인 1791년 1월 16일 제3차 원 

행으로 수원에 도착한 후 저녁 무렵에 관교(官校)를 보내 해남 윤씨들을 부 

므게 해서 한 명씩 접견하고， 그들의 직얘關과 성명， 나이， 과거 공부를 한 

햇수와 과거 응시 여부 등에 대해 세세히 묻고 과거 공부가 부족해 보이논 

사람에게는 더 수학하고 오도록 권고하였다 59) 위의 전령에서는 시권에 보 

이는 이름이 8인이라고 하였으나 이 문서에 의하면 약 20인의 해남 윤씨들 

이 수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날인 1월 17일 정조가 현륭원 

전배를 마친 후 실시한 시취(試IfX)에서 ‘文王孫子本支百世’ 로 부L眼)를 지 

으라는 과제에 유학 윤지승 윤지홍이 3등을 차지하며 상으로 각각 2푼(分) 

씩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해남 윤씨 문중 인물들은 계속해서 응제에 응시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해남 윤씨 문중 

인물들의 응시결과는 다음과 같다. 

5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r고문서집성」 제3권 해남윤씨편 정서본-， 1986, 871~872쪽.(잡문기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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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윤지승은 1792년의 제4차 원행에서 실시된 친림 응제에서 삼하 

이(三下二)의 성적으로 직부회시(直합會試)를 상으로 받았으며 다음해인 

1793년 제5차 원행 친림 응제에서는 ‘人情者聖王之田’ 라는 주제로 부(眼) 

를 지으라는 과제에 응하여 거수(居首)를 하고 직부전시(直합願試)의 자격 

을 얻게 되어 1794년 춘당대친렴정시문과(春塊臺親團雄試文科)에서 병과 

(內科) 36인으로 급제하게 된다. 그러나 그 외에 화성 응제에 응했던 해남 

윤씨 중 과거에 급제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해남윤씨 집안은수원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정조의 특별한관심 

과 배려를 받으며 화성 응제에 응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 

러나 그들 중 과거에 급제한 인물은 윤지승 한 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당시 

수원으로 이주했던 인물들 중 수원에 정착한 인물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 

하기 어렵다. 다만 윤규백(尹奎白)삐이 1803년의 별시에서 병과(因N) 9인 

으로 급제하게 되는데 당시 그의 거주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이 집 

안에 ‘水原힘’ 61)이라는 택호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읍 초기에 수원으로 

이주하였던 해남 윤씨들 중 일부는 수원에 남아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 

된다. 

엄희존(17 48~ 1828)의 본관은 풍천(豊川)으로 자는 신지(身之)이고 증조 

는 형조참의를 지낸 임순원(任짧元) 조부는 군수를 지낸 임수관(任守寬)이 

다. 1791년 화성 친림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하여 직부전시를 받은 후 

1794년 정시健랩에서 병과(因科) 24위로 급제하였다. 1795년 수원에서 

시행된 혜경궁의 회갑연 때 경모궁(景模宮) 친향대축을 담당하여 가자(加 

資)되었으며 이후 한성부판윤 · 공조판서 · 판의금부사 · 지중추부사 등을 

6이 초명은 윤지방(尹持房) 
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앞의 책 539~540쪽(간찰류 125번). 576쪽(간찰류 306번). 한편 간찰류 

243번에는 짧昌毛’ 이라는 택호와 함께 신읍(新울)에 도착해서 남영:의 선산을 살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남창댁도 당시 남부(南部)의 남창동(南흉洞)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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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하였다. 화성 응제에는 임희존을 비롯하여 임후상， 임희계이王希季)， 엄 

정상(任鼎常)， 임우상(任禹常)， 임백겸(任百議)， 임백풍(任百豊)， 임 익상(任 

益常)， 임백선(任百選)， 엄천백(任天白) 등 풍천 임씨 문중 출신으로 추정되 

는 인물들이 수 차례 참여하였다. 이 문중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 

요하다. 

한편 정조 시기 장용영 설치와 무반에 대한 시취(試IfJZ)를 계기로 관직에 

등용된 인물을 배출한 문중들도 았다. 화성지역 무반 가문 중 정조시기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가문은 해풍 김씨 남양쌍부파이다. 해풍김씨 남양쌍부 

파는 화성지역에 500년간 세거하며 6명의 공신을 비롯하여 다수의 병마 · 

수군절도사， 삼도통제사를 배출해낸 화성의 대표적인 무반 가문이다 r화 

성성역의궤」에 의하면 해풍 김씨 남양쌍부파의 김후(金煩: 1751~1805) ， 김 

희(金爆: 1749~1811) ， 김혁(金懶: 1751~1814) 등이 화성 축성과정에 참여 

하였다. 화성성역을 시작할 당시 김후는 경기중군(京鍵中軍)으로 재직하였 

으며 성역에서는 별감동(딩IJ藍휠의 직위를 맡았다. 이후 독성의 중군으로 

옮겨 제수되었으나 성역에 관해서는 잡물책응도청의 임무를 겸하여 맡았 

다. 화성성역이 끝난 후 김후는 성역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 황해도 병마 

절도사로 승진하였다. 김혁은 1795년 1월 감동의 임무를 맡아 화성성역에 

참여하였고， 김희도 별군직으로 근무하며 감궤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충 

청도병사로 승서順激)되었다. 

또한 김종철(金宗喆， 1759~1812)과 김의(金爆， 1755~1817)는 무과 급제 

후 장용외영에서 근무했다. 무과에 급제한 후 오랜 기간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던 김종철은 첫 관직으로 장용영초관에 임명되었다가 6개월 후 이직하 

였으며， 이후 장용외영의 좌사좌초관에 임명되어 다시 한번 장용영과 인연 

을 맺기도 하였다. 김의는 과거 급제 후 선략장군행오위도총부도사， 어모장 

군훈련원정 등의 관직을 거쳤다. 그리고 장용영 초관과 장용외영의 친군위 

별장으로 임명되어 장용영에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정조 시기 화성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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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용영 설립 등의 기회를이용하여 해풍김씨 남양쌍부파문중의 무신들 

은 활발히 관직에 나아갔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판서를 배출하는 등 무반 

명문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때 

동탄면 산척리에 세거해 온함평 모씨 문중또한 정조시기에 성장한무반 

문중이다. 산척리는 조선 후기 어탄면 산척동에 해당하며 이 지역의 함평 

모씨는 스스로를 오산지구파라고 자처하고 었다. 함펑 모씨 오산지구파의 

산척리 업향조는 14대 모방형(후方亨)으로 알려져 있으며63) 입향 계기에 대 

해서는 임진왜란 때 전쟁을 피해 이 마을로 숨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전하 

고 있다. 이 집안의 23세 모응운(후應運， 1751~몰년미상)， 모응훈(후應勳， 

1748~몰년미상)， 모응린(후應購， 因午生~몰년미생64)이 화성지역에서 활 

약했던 인물들이다. 모응운의 자(字)는 일강(一鋼)으로 1798년(정조 22) 장 

락우부장(長樂右폼I쩌종)에 임명되고65) 1805년(순조 5)에는 훈련원주부(럼11練 

院主繹)의 자격으로 정순왕후국장도감(貞純王팀國蔡都藍)에 거안자(짧案 

者)로 참여하였다 66) 장락위는 장용외영의 장안문 일대를 지키는 장안위， 

팔달문 일대를 지키는 팔달위， 화성문 일대를 지키는 화서위， 창룡문 일대 

를 지키는 창룡위， 화성행궁을 지커는 신풍위 등 5개 부대를 일걷는 명칭으 

로 모응운이 임명된 우위(右衛)는 화서위에 해당한다 r함평모씨오산지구 

파보減平후民烏山地區派讀)J(1978)에 의하면 모응운은 이 경력으로 인하 

여 정조의 어진을 모시고 제시를 지내던 화령전(華寧關의 겸수문장(寒守門 

62) 정해은 심영환 r해풍김씨 남양쌍부파J ， 화성시 · 화성문화원， 2008 참고. 
63) r함평 모씨 오산지구파보」에 의하면 모방형의 묘는 오산시 벌음리에 위치하고 산척골에 처음 묘를 
쓰기 시작한 것은 17대 모일보(후→寶)부터이다. 

64) 병오(며牛)에 해당하는 해는 1726년이나 1786년이지만 아버지인 모광훈(1732~ 1803)과 형 모응 
훈(1748)의 생볼 년과 맞지 않으며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본인의 활동 시기와도 맞지 않아 오기 
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안 내력에 참고한 r함평모씨오산지구파보.J (l978)은 이처럼 오기인 것으 
로 추정되는 부분이 여러 곳이어서 앞으로 구보(舊뽑와 비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65) rB省錄」정조 22년 10월 29일(기미) 
66) r貞純王尼國裵都藍廣主뻐義뾰，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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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훤6끼을 지내고 이후 종4품 상계인 선략장군 행부산진관서평만호(宣略將軍 

行옳山鎭管西平萬戶)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68) 

모응훈의 자(字)는 순서(짧빼로 족보에 의하면 종5품 상계인 통덕랑(通德 

뼈의 품계에 올랐다. 장용외영 친군위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한 활쏘기 

시험 중 1795년(정조 19) 7월 기추(騎짧) 분야에서 좌열친군위(左列親軍衛) 

에 소속되어 있던 한량(閔良) 모응훈이 삼중(三中)의 성적을 거둔 기록이 있 

는 것69)으로 보아 그가 장용외영 소속 부대에서 활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모응린의 자(字)는 운서(雲瑞)로 족보에 기록된 그의 관력은 선략장군 행 

가덕진관옥포수군만호 겸장용외영부장(宣略將軍 行加德鎭管玉浦水軍萬戶

薦將勇外營훌i쩌쯤)이다 r，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그는 1783년(정조7) 부장(部 

R쯤)， 70) 1785년(정조9)에는 수문장(守門셔원，7D 1787년(정조11)에 다시 부장(곰n 

꺼좀)에 임명되었다 72) 그리고 1798년(정조22)에는 장락위 후부장(後部將; 장 

안위부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73) 1795년(정조 19) 장용외영 친군위의 활 

쏘기 시험 중 6월의 유엽전(柳葉簡) 부분에 참여한 우열친군위(右列親軍衛) 

소속 전만호때萬戶) 모응린은 관일중 변일중(實一中 邊一中)의 성적으로 

목(木) 1필(一Æ)을 상으로 받았고 7월의 유엽전 부분에서도 변이중(邊=中) 

의 성적으로 목(木) 1필을 받았으며 기추(騎짧) 부분에서는 이중(二中)의 

성적으로 전죽(簡竹) 15개와 모자 1립(立)을 상으로 받았다 74) 이들은 정조 

시기 화성유수부에 장용외영이 설치되면서 부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군관직 선발에 이 지역 사람들을 우대하여 선발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였던 

67) 화령전의 겸수문장의 임명과 임무에 대해서는 r화령전응행절옥(華寧願應行節덤)J이 잠고된다. 
68) 長樂部將因寫參上部將華寧嚴尊守門將 넓|陳院主績 宣略將軍 行옳山鎭管西平萬戶(r，威平후K烏山 
地區派讀J)

69) r日 省錄j정조 19년 8월 19일(정유) 
7이 r承政j院日듬è.J정조 7년 6월 24일(갑신) 
71) r;承政院B등려정조 9년 6월 24일(신축) 
72) r，承政院日릅è.J정조 11년 1월 24일(계사) 
73) r日省짧정조 22년 10월 29일(기미) 
74) r日省錄j정조 19년 8월 19일(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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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보인다. 

또 다른 무반가문으로 남산밑 차씨라 불리는 연안 차씨 문중이 있다 75) 남 

산밑 차씨들은 조선 초의 공신 차운혁을 파조로 하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이 

곳에 언제， 어떤 과정으로 세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공신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현달한 인물을 배 

출하지 못하여 쇠락해가고 있었던 남산밑 차씨 문중은 정조의 현륭원 천봉 

을 계기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륭원 조성을 둘러싼 일련의 사 

업진행 과정은 인근에 세거하는 남산밑 차씨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었다. 식목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791년 4월 정조는 원소(園所) 경내에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고 흙을 돋우고 잔디를 깎는 등， 현륭원 주변과 용주 

사를꾸미는 여러 가지 일들이 끝났다는보고를받고공역에 관계된 인사들 

에 대해 상을 내리도록 지시하였다 76) 현륭원의 식목사업과 이후의 송추 보 

호는 현륭원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남산밑에 거주하는 이 집안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남산밑 차씨 집안의 종손인 차도항 

(車道J直， 1732~1805)은 수원부의 초관(뼈、官)으로 이 공역에서 나무를 심 

는 일에 참여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자(加資)되었다 77) 식목 사업을 

위한 공사는 시작된 지 3년 만인 1792년 4월에 이르러 완료되었다. 이때 

정조는 이 사업에 참여한 인시들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차등 있게 상을 주 

라고 하교하였는데7에 이 시상에서도 차도항은 공로를 인정받아 다시 한번 

가자(加資)되었다 79) 두 번에 걸친 가자(加資)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의 품계에 오른차도항은그로부터 2년 뒤 종2품실직언 어진봉안각위장(細 

75) 남산믿 차씨 문중에 대해서는 김혁 · 이정일， 정조의 현륭원 조성과 남산밑 차씨 집안의 대응 r남 
곡최홍규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한국사의 탐구J ， 논총간행위원회， 2005 참고 

76) r정조실록」 정조 15년 4월 16일 
77) r일성록」 정조 15년 4월 16일. 
78) r정조실록」 정조 16년 4월 4일. 
79) r일성록」 정조 16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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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奉安聞衛將)에 임명되고 이로 인해 차도항의 3대도 추증되기에 이른다. 

차도항이 어진봉안각위장에 임명된 1794년(정조 18) 1월， 어진봉안각 관계 

자들에 대한 시상에서 차도항은 윤치홍(尹致힘)과 함께 위장으로써 궁자(당 

子) 1장을 받았다 80) 공신의 먼 후예로 관직진출지를 배출하지 못하여 쇠락 

의 길을 가고 있던 남산밑 차씨 문중은 차도항이 실직 2품에 임명되면서 향 

촌사회에서 웬만한 경제력과 위세를 획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860년(철 

종 11) 세거지인 남산밑(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에 차운혁의 충신 정려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충신정려를 받음으로써 당시 남산밑 차씨 집 

안의 훈예로서의 위치와 향촌사회에서의 지위는 더욱 안정될 수 있었다. 

5. 맺음말 

읍치의 이전과 유수부 승격으로 수원지역의 관할구역이 넓어지고 행정조 

직도 변화되었다. 송동면과 일용면의 편입으로 수원의 북쪽 경계는 광교산 

까지 확장되었고 빈정포와 구포를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 

게 되었다. 양 면은 모두 반촌(班村)으로 그 동안 광주에 속해있던 문중들과 

인근지역의 여론 형성지였던 명고서원이 수원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화성유수부의 행정은 총책임자인 유수와 보좌관인 판 

관이 맡아관리하게 되었다. 

19세기 전반수원 지역의 인구는구읍치 시기에 비해 호구는감소하였으 

나 남자의 급증으로 전체적인 인구는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 

소의 증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조 시기 이루어진 각종 수원육성책과 면 

세조치 등에 의해 증가된 인구가 이 시기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80) r일성록」 정조 18년 1월 14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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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이다.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인구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자인구의 급증이다. 이것은 정조년간 실시된 잦은 시취(試100에 따른 유 

생의 증가와 철저한 임금노동으로 이루어진 화성 건설 과정에서 유입된 인 

부들의 일부가 수원에 정착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성내의 인구증가도 주 

목된다 r화성지」 「호구」 조에서는 기존의 읍지와 달리 ‘부내’ 의 호구를 기 

록하지 않고 ‘성내’ 의 호구를 별도로 기록하였는데 이때 성내의 인구밀도 

는 구읍치 시대 부내와 비교하여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구성에 

있어서도 비농업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성내주변에는 관리와 상인， 유생들 

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세기 후반까지 고립적 · 분산적으로 개설되어 옹 수원 지역의 장시는 

정조대 조정게調整期)를 거치고 19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큰 장시를 중심 

으로 시장권을 형성하여 개설되었다. 남문외장 오산장， 석현장， 팔탄장과 

같이 좀 더 규모가 큰 장시를 중심으로 개시일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되어 

이들이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 

에는 한달 내내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남문외장과 

오산장은 가장 큰 장시로서 이 지역 상업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장시에서는 주로 미곡과 어염이 많이 거래되었고 채소와 소의 거래도 활발 

하였다. 

수원지역 인재 육성책으로 실시된 별시와 응제에서 정조는 친히 문제를 

출제하고 재점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취(試取)를 주관하였다. 수십 차 

례의 응제를 거치는 동안 수원지역 유생들은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보다 

빠르고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정조는 마음에 드는 인채를 골라 등 

용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채점한 시권에 ‘어고때]考)’ 의 표식을 남기고 자 

신의 정치여념을 담은 ‘합대(合大)’ 의 인장을 찍은 응제방을 상품과 함께 

승싸하는 과정을 통해 화성 응제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유생들을 자신의 

근신(近많)으로 키우고자 도모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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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 이루어진 수원 육성책과 그로 인한 인구 증가， 상업 발달은 수원 

지역의 도시와 농촌을 분게分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시행된 육 

성책들중대부분은수원을자족적 도시로만들기 위한것이었고주로신읍 

치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읍치의 발전은 19세기 전반에도 계속되 

었다. 그 결과 19세기 전반에는 도시와 농촌의 분기가 뚜렷이 나타나 읍치 

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19세기 전반 성내의 인구 집 

중과 성내 장시의 발달， 그리고 비농업 인구의 증가 및 분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계속된 읍치 부양책으로 읍치의 인구가 증가하여 순조 31년(1831) 

에 이르면 성내 호구가 1. 347호로 전체 수원 지역에서 9.2%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좁은성내 면적을감안하면 이 시기 읍치 지역의 인구 밀도가상당 

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 팔달문 밖에 개설된 남문외장은 이 지역 상품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서울의 상권과 연계되어 서울 상권과 수원 

이남의 상권을 연결하는 장시로 발전하였다. 상업 발달에 따라 상인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관리， 유생， 상인 등 수원 지역， 특히 성내 지역에서 비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구읍치 샤기 읍치는 중앙 정부가 파견한 관료들의 거주지이자 행정 활동 

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 경제적으로는 주변 농촌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농업에 의존하여 상업활동은 부진했다. 따라서 정치 

적 성격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읍치는 관 

아나 향교 등이 밀집해 있고 관료들이 거주하는 농촌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신읍치 지역 특히 성내외 지역은구읍치 시기의 읍치 

와는 달랐다. 인구 밀도가 월등히 높아졌고 각종 행정 관사와 더불어 시전 

이 설치되고 장시가 발달하여 상공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리하여 수원의 읍치 지역은 기존의 권력의 ‘저장소’로서의 기능에 상공업 

적 기능이 추가되어 경제적으로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 

고 이때 화성성곽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가 현 수원시의 모태가 되었다. 



국톨효톨 

읍치의 이전(移轉)과 유수부 승격으로 수원지역의 관할구역이 넓어지고 

행정조직도 변화되었다. 수원의 북쪽 경계는 광교산까지 확장되었고 서쪽 

으로는 빈정포와 구포를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 

다.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화성유수부의 행정은 총책임자인 유수와 보좌관 

인판관이 맡아관리하게 되었다.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인구는 구읍치 시기에 비해 호구는 감소하였으 

나 전체적인 인구는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조 시기 이루어진 

각종수원육성책과면세조치 등에 의해 증가된 인구가 이 시기에도 어느 정 

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내의 인구증가도 주목되는데 신 

읍치 시기 성내의 인구밀도는구읍치 시기 부내와비교하여 훨씬높았던 것 

으로 나타난다. 인구구성에서는 비농업 인구가 증가하였고， 특히 성내주변 

에는 관리와 상인， 유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세기 후반까지 고립적?분산적으로 개설되어 온 수원 지역의 장시는 19 

세기 전반에는 큰 장시를 중심으로 개시일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되어 시장 

권을 형성하여 개설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에는 한달 내내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게 되었다. 장시에서는 주로 미곡과 어염이 많이 거 

래되었고채소와소의 거래도활발하였다. 

수원지역 인재 육성책으로 실시된 별시댐IJ試)와 응제(應製)에서 정조는 

친히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취(듬式聊를 주관하였 

다. 수십 차례의 응제를 거치는동안수원지역 유생들은관직에 나아갈수 

있는 보다 빠르고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정조는 마음에 드는 인재 

를 골라 등용할 수 있었다. 

정조대 이루어진 수원 육성책과그로 인한 인구증가와상업 발달은수원 

지역의 도시와 농촌을 분기(分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시행된 육 

성책들 중 대부분은 수원을 자족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주로 신읍 

치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구읍치 시기 읍치가 중앙 정부 



가파견한관료들의 거주지이자행정 활동이 이루어지는곳으로 정치적 성 

격이 강했던 반면， 19세기 전반 신읍치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각종 

행정 관사와 더불어 시전이 설치되고 장시가 발달하여 상공업 활동이 활발 

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화성성곽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읍 

치 지역이 현 수원시의 모태가 되었다. 

* 주제어 : 수원， 화성， 정조， 장시， 응제， 들목 조씨， 해남 윤씨， 해풍 김씨， 함 
평모씨， 남산밑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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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ving of administrative office and socio­

economic transition in Suwon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Jeongjo 

Lee , Jeong-ill 

The moving of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promotion to 

Usubu(metropolitan city) made Suwon’s sphere broader and caused its 

administrative structure to change. The border of Suwon extended to Mt. 

Gwanggyo to the north and took the routes to the sea throu맹 Binjeong­

po(port) and Gu-po(port) to the east. The adminisπation of Hwaseong was 

going to be supervised by yusu, or chief, and pangwan, or assistant, due to 

reorganization in administrative sσucture.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population in Suwon had overall increased 

than the old district, 삼10U밟1 its households had decreased. This means that 

the population, increased by a variety of promotion plan and tax exemption 

during the reign ofthe King Jeon잉0， had remained constant to some extent. 

The increased population inside city wall is worth noting, because the 

population density inside city wall during the new district seemed more 

than the population during the old district. πle non-agricultural population 

had increased, in particular officials, merchants, and Confucians mainly 

seemedto l1εside near inside the city wall. 

By the late 18th century, the market which had been opened separately in 

Suwon came to be opened on different opening days 잠om the big market in 

the early 19th century, fol1ffiÍllg their own market zone. As a resu1t, there 



were always the fairs all the time each month in Suwon in the early 19깐1 

century. They main1y traded grain, fish, and salt, as well as vegetable and 

cattle. 

In the plan for talented persons in Suwon, the King Jengjo himselfwould 

man웰 此 ex없1Ïnation， such as m밟ing the questions or giving marks, in 

the byeolsi(the irregular examination) and Ungje(the examination before 

the king).Through dozens of Ungje, the confucians in Suwon could have 

more opportunities to take up 안le 0퍼ces and thus the king Jeon밍o could 

appoint the talented men for hinlself. 

Due to the promotion pl때s and thus the increased population and the 

developed trade during the reign of Jeongjo, the towns and rural 

communities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Suwon. At that time, most of the 

promotion plans had been implemented to make Suwon the self-su퍼cient 

ciη， thereby implemented primarily in the new district. For this reason, 
while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here officials dispatched from the central 

govemment dwelled and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had been brought, was 

strong in political features, the new administrative district had the hi양ler 

population density, shop facilities as well as various administrative offices 

and houses of the officials, and the more lively trade and manufacture 

activ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arkets or fairs. The new 

administrative district, formed around the Hwaseong fortress at the time, 
has become the basis of present Suwon city. 

* Keywords : Suwon, Hwaseong, Jeongjo, market zone, Ungje (the 
examination before th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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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집 1 ‘물고을’ 수원(水周 한반도의 배꼽을 꿈꾸다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특징 

김 인 호* 

、

1. 들어가며 : 두 개의 계기에 대하여 

2. 지주제는 강화되고， 전통수공업만 잔존하고 

3. 1930년대， 토착시장을 바탕으로 

4. 전쟁특수를안고 

5. 나오며 : 지주제가 강한 곳에 조선인 자본가도 

튼튼했다 

/ 

1. 들어가며 : 두 개의 계기에 대하여 

오랫동안 수원은 농업의 중심지였고 오곡이 풍성했다. 이는 일본인 눈에 

도 그러했다. 1923년 사카이 (酒井政之助)는 “원래 우리 수원은 기후가 옹 

화하고 땅이 기름지며， 다른데서 보는 조선 특유의 하천범람도 없으며 가는 

곳마다 작은 개천이 있어 관개에 편리하고 오곡이 풍성하여 조선 중앙부의 

커다란보물단지라불리기도한다”고하고， 마치 ‘京都 옆의 奈良’1)에 수원 

* 동의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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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유하였다. 그만큼 이 지역이 문화적 전통이 강한 지역이면서 경부철도 

개설 이후급속히 일본의 근대화세례가강하게 영향을남기는지역이었다. 

즉， 부재지주 중심의 수원읍[남변과 북면]이 소작농 중심의 각 변을 마름을 

통한 지배를 지속하는 등 공업화 이전의 수원경제는 전통적 지주제가 여전 

히 강고한 지역이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와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고품종을개량하는등근대적 농법과자본주의 경영이 일찍부터 실 

험되던곳이었다. 

그 동안 근대 수원지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민족운동2) 영역의 연구가 대 

부분이고， 사회 · 경제적 측면의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 수원지 

역 주민의 생활을 다룬 연구3) 그리고 개괄적으로 수원시의 역사적 흐름을 

다룬 연구가 근대시기 수원사의 공백을 매우는 정도이다.이 다만， 김인호는 

종래 수원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과도한내재적 계기에 대한비판을통하여 

수원의 공업은 전통적인 장시와 수공업의 발전에 따른 공업화는 지체되고 

오히려 지주제가 강화되고 있었으며 직물업이나 일부 공업 발전도 침략전 

쟁 시기 일본인 자본의 도입이나 정치적 선전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히 

즉， 수원경제의 근대화는 침략전쟁의 계기(외삽적 계기)가 내재적 계기를 

압도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나치게 외적 동기만강조한듯하다. 수원의 직물업 발전에는유 

난히 이유복， 홍사운 등 토착 조선인 자본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은 침략전쟁 시기 이전부터 조선마직 등으로 결집하였고， 새로운 시장 

과 활로를 개척하고 적극적인 시설확장과 재화를 동원하고 있었다. 그러므 

1) 酒井政之助 r水原:及附錄1(1923) ， 23쪽. 
2) 수원지역의 근대 민족운동에 관해선 조성운 r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J(국학자료원， 2003) : 
박환， r1920년대 수원고등농업학교 학생비밀결사.f길현익 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J ， 1996) 등의 
연구를참조할만하다. 

3) 이창식 r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i수원문화원， 2003) 
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r.수원시λbC수원시， 1996) 
5) 김인호 r근대 수원경제의 특정과 진로」， r수원학연구」제2집， 수원학연구소， 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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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략전쟁 동인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수원산업사 연구틀은 실제의 역사 

와는거리가있는듯하다. 

따라서 일제강점시기 수원지역 산업을 지주제 확대에 따른 조선인 자본 

의 대대적인 직물업 진출이라는 내재적 계기와 침략전쟁에 따른 직물 수요 

라는 외적 계기는 수원경제의 근대적 변모를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분석틀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인 농업사회로서 강고한 지주제가 여전히 맹위 

를 떨치는 가운데 전쟁특수와 토착시장 그리고 지역인맥， 지역 자산， 지역 

권력을 통하여 근대적인 산업을 새롭게 확장해가는 수원지역 산업의 특이 

한 역사적 변화상을 밝혀내는데 목적을 둔다 6) 

2. 지주제는 강화되고 전통수공업만 잔존하고 

1) 소작농만 퇴적되는 수원 

1930년대까지 수원은 지주제 압박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격심한 지역으 

로 지속적으로 상대적 과영인구가 포진하였다. 그래서 공업화에 필요한 안 

정적인 노동력 공급원은 마련된 셈이었지만 현실은 지주제는 안정된 반면 

공업화의 기초는 미약했다. 

1920년대 수원지역의 농업구성 〈표 1)에서 잘 나타난다. 

6) 다만 연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현재의 행정구역이 한말 · 식민지시대 수원군의 행정구역에서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1914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수원군이 크게 확장된 다음 남북면을 합쳐서 
수원면이 되었으며 1931년 수원면이 수원읍이 되고， 1949년에는 수원읍이 수원시가 되었다 이때 
수원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수원과 분리되어 화성군이 되었고， 1995년 반월면 일부(권선구)， 
태안면 일부(팔달구 영통)가 수원으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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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원군 농업구성의 변호1-계층별 구성(1923"-'1937) 
〈단위. 천호〉 

‘ 농가호당 
구분 지쥐갑i 지쥐홉) ι 1 자학 자소확ι 1ι 소작 껴l 

경지면쩍 
; 

수원 287 640 1730 8247 11.652 22,556 
1921 - - - - ~‘ 

비율 1.3 2.9 7.8 36.7 51 .4 100 

3:;←서」 17,157 81926 534.9 971.9 1.106.60 27.12.5 15.9 

비율 0.6 3 19.7 35.8 40.8 100 
1923 

수원 288 651 1728 8255 11.659 22,581 15.2 

비율 1.3 2.9 7.7 36.6 51.6 100 

3:;서」 19.735 83,832 544.5 910.2 1,184.40 27,42.7 

비율 0.7 3.1 19.9 33.2 43.2 100 
1926 

수원 207 769 1,873 6,311 13,586 22,746 

비율 0.9 3.4 8.2 27.2 59.7 100 

수원 1,769 6.144 16,424 24,337 
1937 - - --‘ 

비율 7.3 25.2 67.5 100 

수원 1,693 5,604 16,699 24.366 
1940 

비율 6.9 23 68.5 100 

출전 : 훌觸흉뽕督府 r종觸흉鍵府행끊f年報，(1923년판 및 1926년판) : 水願;， r輔흉聽府生活賣첼鎬置」 其카{/ 
기〈펌랩않圖졸資料}/ 28집， 1929 京짧道 r農事統응tJ(1937). 13쪽 및 16쪽 (194이， 13 ’ 16쪽 華城영8史編簽쫓員 
會 •. 華城郵史」 上 ’ j명#政之助. '7]<，原，及附錄，(1923)， 27쪽 

비고 1) •. 華城都史」 통계는 지주(갑)을 조선， 지주을을 일본인지주로 마약했지만， 사실은 부재지주와 재지지주 
를 나타낸다 낀 지주조사는 1931년까지만 조사됨 3) 1937년과 40년 전업 및 겸업자 총계와 농민계층별 총계 
가 다른 것은 후X삐 피용자 즉 무신노동자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3) 단위에서 조선은 천 호 기준， 
수원은호기준， 

먼저， 지주와 소작농은 날로 급증하고 자작과 자소작농은 날로 감소하는 

특정을 볼 수 있다. 1921년 농업구성을 전조선의 경우와 비교하면 수원군 

에서는 갑지주가 1. 3%로 전조선의 0.6%보다 높다. 지주 중에는 을지주가 

증가하고 갑지주가 감소했다. 즉， 갑지주 경우 3년내 절대호수가 감소한 반 

면 을지주는 0.5% 증가하여 1920년대 중반 수원 농업경제의 독특한 특성 

을 보여준다. 자작농은 전조선이 평균 19%대인데 반해 1937년까지 거의 

7~8%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소작농은 1921년 이미 51.4%이며 192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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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9.7%로 급증한다. 1921년과 비교할 때 8.1% 상승하여 5년 만에 소작 

농호는 1， 900호 이상 증가하였다. 1920년대 전조선의 자작호 비율이 

19~20%인 것과 비교하면 자작농 비율이 무척 낮다. 

둘째， 농민의 노동자로 전환이 무척 어려운 사정이 드러난다. 농민의 임 

노동자화 경향은 대체로 소작농 감소와 농업피용자 증가에서 그 특성을 읽 

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피용자는 1934년 381명에서 1940년 370명으로 줄 

었다.η 조선 전체적으로 소작호가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수원에서는 소작농 

호가 1926년에 전농가의 59.7%이던 것이 1937년에는 오히려 67.5% 그리 

고 1940년에는 68.5%로 증가했다 8) 소작농이 증가해도 피용자가 오히려 

감소하는데 이는 1923년 전조선의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보다 수원의 경작 

면적[전조선 15.6단보: 수원군 15.2단보]이 적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소작농이 되고 경작지가 줄어도 마땅히 나갈 곳이 없어서 평균농가당 

경작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수원읍과 다른 읍면과의 경제적 불균등 실태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수원군내 읍먼별 농업구성(1923) 

면벌 I .부채X쁨 「 째짜뿜 I x댄f I τ Z싹작 | 소작 | 계 I 초작호해옳 

學줬灣-_ --혔L-- 1경」 웰 l--~~명 521 1.132 46.02 

746 69.17 

1,154 31.63 
- - - - - - _-- -

863 58.52 

555 860 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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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農事統듬b 1934년판， 1940년판. 
8) 당시 조선 전체적으로 자작농은 전농가의 18%정도로 소작농은 1941년까지 52~54%였으나 1943년 
에는 49%로 하락한다. 따라서 수원의 소작농 비율은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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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뽑칸 t 법I~쯤ι 
마도 

송산 

성호 

동탄 

태장 4 
판룡 -1-----4-1 • 39-t--- 1.져 360 824 

43.37 

38.6 

69.31 

51.13 

49.9 

50.11 

46.57 

39.38 

49.41 

50.66 

51.77 

57.33 

1,374-1- -59.97 
비고 1) 수원읍은 현재 수원시 2) 의왕 오산 · 안산은 현재 각각 시로 분리.3) 봉담 (남앙). 매송 · 동탄 (태 
안)‘팔탄 우정 ·ε엔·앙감 항남·정남·비봉 송산 마도·서신은현재 화성시 소속 4) 안룡 태장·일 
형 음덕 성호 반월 등은 지금 행정구역에 없으나 각기 일형은 수원시로， 안룡 · 태장면은 해안면 그리고 음 
덕은 는방면， 성호는 오산먼으로 소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태안면 영통구가 현재 묻딸구 영통이고， 반월면은 
1995년 수원시 권선구 및 나머지는 안산 및 군포시로 각각 분리되었다 

출전 〈표 1>과동일 

먼저 갑 지주[부재지주]는 대체로 수원읍에 집중되었고 <135호〉 기타 일 

형면[55호]과 음덕면[38호]에도 비교적 많은 부재지주호가 있다. 또한 재지 

지주는 면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탄과 음덕， 일형에서 

50호 이상의 재지지주가 있다. 소작호 비율은 반월이 365호로 32%, 수원 

은 123호로 36%, 송산 39%로 다른 면에 비해 무척 낮고 반대로 의왕은 

746으로 69%, 서신은 69%, 음덕은 60%, 봉담은 65% 안룡은 60% 등으로 

비율이높다. 

따라서 수원읍은 주로 지주 · 자작계급이 중점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반 

면， 음덕은 부재지주와 소작농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9) 아울러 일형은 재지 

9) 酒井政之助 r.發展ìÌ:0水原J(1914).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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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와 자작농이 집중되어 있고 반월은 지주는 취약하고 자작농 중심으로 

존재한다. 또한 재지지주 20호 이하 면의 소작호 비율을 보면 재지지주호 

가 적다고 해서 소작호가 적은 것은 아니다. 이는 재지지주가 적은 곳이라 

도오히려 부재지주가많아서 소작농이 많았던 것으로보인다. 단지 반월의 

경우만 소작호 비율이 낮은 ‘자작농 중심’ 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면마 

다 지주제 수준은 달랐으며， 편차도 컸다. 

수원읍의 경우지주호특히 갑지주[부재지주]호가몰려있었기 때문에 주 

로 사음을 통하여 먼 지역의 소유지를 경작했다. 다른 지역이 소작호가 높 

다는 면에서 이는수원군내 읍과면지역 사이의 분업구조를말하며， 지역단 

위로 계급관계가 악회될 가능성 읍 사람에 대한 다른 면 사람의 ‘경계심’ 

이 커질 가능성 등을 말한다. 이는 수원읍에 재지지주가 거의 없고 경작인 

중에서도 자작 · 자소작농이 많았다는 점에서 변간 경제력 격차도 포함하고 

있다. 

수원지역에서도 그 지역 지주는 경성이나 수원읍에 거주하면서 사음에게 

자기 소유지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자도 있으 

며， 오직 시음에 의지하고 있기에 시음이 부정을 함부로 하고 소작계약에서도 

계약서를 쓰거나 연한을 정하는 일이 없고 지조나 종자는 지주가 부담하는 대 

신 추수할 경우 절반을 나눈다. 해마다 기을 사음이 감독히는 아래서 벼는 절 

반은 걸량료榮量料라고 하여 1결[5되]은 걸량하는 인부에 지불하고， 끝자락이 

l말이 안되는 단수의 갔은 사음이 착복하는데 그래도 사음은 그것에 만족하 

지 않고 지주가 받는 분량 중에서 비용 및 자기 이익을 빼고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지주는 실수납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꾸짖 

는 것은 대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여 묵과하고 만다 10) 

10) 상통.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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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1930년대 전반기에도 대동소이한데 이는 1937년 통계에 

서 1937년 전호수의 67.5%가 소작농이었고 1940년에는 68.5%라는 점에 

서 알 수 있다. 반면 자작농은 1926년에 8.7%였지만 1940년에는 6.9%에 

불과하다. 만약 지주층을 자작농에 포함한 통계일 경우 실질적인 자작층 감 

소는 더욱 크다. 그나마 소폭으로 감소한 것이 자소작농이었는데， 1921년 

36.7%에서 1940년도에는 25%로 하락했다. 

요컨대， 일제하 수원지역의 농업은 지주제의 강화와 소작농의 비약적 확 

대 그리고 상대적인 자작 · 자소작농의 몰락이라는 틀에서 지주제가 더욱 

강화되고 았다. 그리고 임노동으로 소작농이 전환하는 것도 무척 제약되어 

있었다. 이는 식민농정의 파행이 고스란히 식민지에 반영되고 있고， 특히 

수원은 그러한 모순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항간에서 

농촌진흥운동이니 자작농창정계획이니 하여 일정하게 자작농이 증가한상 

황과는 대조적으로 수원군만큼은 식민지 내내 시종일관 자작농 감소와 소 

작농 급증이라는 봉건적 분해양상을 보여준다 11) 

2) 영세 수공업만이 일자리의 모든 것 

그런데 문제는 공업이었다.1904년 수원에 농상공학교가 1906년에 수원 

농림학교로 개칭되어 발전하였다.1909년에는 수원상업강습소가 개설되었 

고， 1906년 6월에는통감부소속권엽모범장이 설치되었다. 이런움직임에 

도 불구하고 1920년대까지도 수원의 공업상태는 농촌지역에서 퇴적한 과 

11) 일제 말 조선의 농업호수 상황을 보면 1933년 이후 자작농은 전농가의 18%정도로 크게 늘지 않으 
나 자소작농의 경우 1933~1940년 24%정도였으나 이후 28%로 상승한 반면， 소작농은 1941년까 
지 52~54%였으나 1943년에는 49%로 하락한다， 전체적으로 자작농 상승은 미약하나 소작농 또 
한 전시체제기에 들어오연 비중이 하락한다 r朝蘇經濟年報J ， 朝購R行調출部， 1948 ， 1 28~29쪽 
미곡생산량은 1939년까지 r출購m農業J ， 1942, 198쪽. 1941년부터는 「朝蘇經濟統計要寶J ， 1949, 
26쪽(문영주 r촌락금융조합의 금융활동J(r식민지조선경제의 종말J ， 신서원， 2000. 12), [표 14], 
307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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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인구를 포함할 만큼 성장하고 있지 않았다. 즉 『수원군생활상태조사」에 

따르면 1926년 현재 수원군의 인구는 2만 7，182명으로 조선인 2만 6,338 

명， 일본인 787명， 중국인 56명， 영국인 1명이었다. 이 시기까지 공장수는 

10개정도 였고， 노동자는 137명정도 그리고 자본금은 38만 3천 원 그리고 

생산액은 89만 4， 125원， 생산물은 전기 력 2만 4,522kw, 인쇄물 510만 매 

조선지 11만 8천 매， 백미 2， 378석， 현미 1만 9， 954석， 생사 80관으로 나타 

난다 12) 즉 당시 수원지역의 공엽은 인쇄 · 제지 · 정미 · 생사업으로 나타난 

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수원지역에서 직물 · 방적 · 화학공업 등 일본자본 

의 직접투자가크지 않았다는것이다. 또하나는불과 137명의 노동자수를 

염두에 둔다면 하강 분해하는 소작농 1만 1， 659호(1923)~1만 6 ， 424호 

(1937)를 수용할 만한 공업시설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근대적 대공업의 미발에도 불구하고 〈표 3)처럼 산업화의 단서로 

〈표 3) 1926년 수원군 수공업 상황 

1 종류 : 수행재) 생산액(원} 종사호쉬호) 호당생산액(월} 

도자기 156,200 17,650 36 490 
소소물 72,300 14,520 12 1,210 
와 15,000 750 750 

금은세공 3,893 2,406 6 401 
조선연관 1,800 540 2 270 
종이류 895 13,425 2 6.713 

나막신대Iq) 1.500 600 2 300 
조선나막신 950 385 6 64 
대나무제품 2.850 600 2 300 
상.3..~효子} 300 900 900 
관，망건 530 530 3 177 
앙복 1.900 41,700 5 8.340 
조끼 12.478 11,238 43 261 

출전: 京짧道 「水原都生活狀옳뚫厭훌，(1929) 

12) r華城那史~(상).4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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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원의 수공업이 전통적인숙련노동과개인경영 형태로발전하고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자기 · 소소물 · 기와 · 금은세공 · 조선연관 • 종이류 · 나 

막신 · 조선나막신 · 대나무제품 · 삿갓 · 모자망건류 · 양복 · 조끼 등이 존 

립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양복과 조끼와 같은 의류 생산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양복엽의 경우 호당 평균생산액이 8.340원으로 가내공업 수준을 

념은 수준이며， 종이류도 생산액이 호당 6， 713원에 달한다. 이는 수공엽을 

기반으로 하여 근대적 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응한 초기 매뉴팩처로 볼 수 있 

다. 그런데 조선의류보다는 이처럼 서구적인 의복관련 수공업자가 많은 것 

은 당시 수원의 사회적 풍속에서 조선의복이 서구의복으로 급변한 증거이 

며 이후 침략전쟁 시기에 수원에서 일본인 및 조선인의 투자로 피복 • 직물 

업 공장이 급증하는단서로보인다. 

물론 이러한 소공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의 여파가 남았던 1932 

년 현재 수원경제는 실로 참혹한 지경이었다. 

근래 경제적 대공황은 세계적으로 靈來하게 되어 언의곳에느 곳)을 꺼論하 

고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잇지만은 特히 수원군은 금융기관이 발달된 건만큰 

(발달된 것에 비해) 그 반면에는 자본집적이란 원칙에 의하야 일반경제 상태는 

날로 파멸의 길에 드러가극단의 질곡을 고하고 잇다고 한다. 어제 수원군내에 

산재한 각 금융기관의 대출잔고를 총계하야 全 那戶數에 분배하여 보면 매호 

당 2백 여 원이라 하며， 다시 차용인 전반에 평균하여 보면 1인당 천여원에 달 

한다고 한다. 그릿막면(그렇다면j 다시한번 追求하여 보자. 전군을통하여서는 

9할 가량이 빈곤민이라는데 何處플 꺼論하고 우리들의 생활이 2백 원 이상의 

생활자료를 保持한 이가 누가 잇는가. 그네들의 장부상 差引高를 본다면 *字

만이 남어 잇슬것이며 전부가채무자가되어잇다한다.떠 

13) r水原經濟狀態」， r每日申報J193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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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을 지낸 수원에서 전부민이 금융자본의 볼모가 된 채 농업의 붕괴 

와 공업의 미발이 더하여 전 부민의 9할 가량이 200원 이하 생활자료 보유 

자로서 극한의 생활고에 처했으며 나머지 유산자 1할도 앞을 내다볼 수 없 

는 채무자의 가능성이 큰 형편을 전하고 있다. 

3. 1930년대， 토착시장을 바탕으로 

1) 부업 중심 직물업 

1930년대에도 경기도의 산업은 여전히 중소공업이나 가내공업 중심이었 

고， 거기에 수원의 상공업계도 여전히 부업 중심의 생산이 지배적이었다. 

1934년 말 경기도의 경우 총 공장수는 1046개 있었고， 이중에 상시 50인 

이상노동자를사용히는대공장은겨우 81개공장 기타 965공장은중소공 

업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4) 그런 현상은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럼에도 일부 산업의 경우 조선인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먼저， 직물업의 경우 20년대에도 주로 수공업단위로 양복업 등이 주목 

되었는데， 1930년대에는 직물공장이 출현했다. 수원상회직물공장이 그것 

인데， 1934년의 경우 1년에 약 74， 200원 정도의 마직물을 생산하였다. 그 

해 경기도내 공장직물 생산 총액인 9， 530， 768원의 0.78% 정도로 수원에 

서 공장공업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는 아직 한계가 많았다 15) 반면 부 

업으로 이뤄지는 직물 생산은 면직물 방면에서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4) 京幾道 r京鍵;휩효勢厭要J ， 1936， 566쪽 
15) r소화9년 공장생산직물 생산액조」. r京幾道道勢漸要J ，1936 ， 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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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34년 경기도와 수원의 (부업)직물생산액 

명
 
-
9
-

도
 

F
-
-
넘
‘
 

• 

기
 

>gf

• 

/
-
겨
。
 

(단위:원) 

겨| 

26.158 

1,232,096 

2.12% 비율 

출전- 소화 9년 (부업) 직물 생산액조， 京앓道 r경기도도세개요J(1936). 

〈표 4>에서 보듯이 1934년 부업으로 생산된 직물생산액 상황을 보면， 수 

원의 경우 직물생산의 경우 강화부와 양평부에 이어 경기도 총 21개 부군 

에서 총 3위인 22， 772원을 차지하였다. 그중 면직물은 경기도내 총생산액 

207， 208원의 11%정도인 22， 72원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은 마직물， 부업은 

면직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용인군 기흥면 출신이자 전직 중추원 의관이던 吳性善이 관직을 그만두 

고 器興面으로 돌아온 이래 지방개발과 산업개량에 진력하여 홈흩水機業組合 

을 설립하였다. 경기도는 용수기 업조합에 대하여 1928년부터 기 업기술원 

급보조금을 매년 200원씩 1933년까지 총 1200원 지급했고， 기 업강습회 보 

조금으로 1926, 1927년 각각 180원씩 총 360원이 지급되 었다 16) 

〈표 5) 기업개량기계기구설비비보조상황조 

훌훌 회전정리기 精條훌짧(金) 짧鋼金) 훌趣共同 쌓色흰司 
언*fl단체 

보조글{대쉬 보조급대쉬 보조급대쉬 보조금{대쉬 f뺑힐훌 作業~

융텅〈機業組合 600(26) 100(1) 100(1) 100(20) 20 

23개 경기도 
9,750(527) 820(12) 400(4) 1,117(230) -230 1,050(12) 700(3) 

군면 농회조직 

출전 .r기업개량기계기구설비비 보조상황조」， r경기도도서|개요.J(1936)， 경기도， 여3쪽 

16) r.機業技術貝給補R微況調J ， r경기도도세개요'J(1936). 경기도， 5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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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개량기계 설비 보조 상황을 보면 경기도 23개 군면 농회에 

대한 지원중에서 용수기업조합에 대한 보조로는 機臺 26개(600원) , 회전 

정리기 1대 (100원)， 환강 20대로 나타난다. 이처럼 부업 중심의 수원 직물 

엽은 외형적으로 수원에서 여전히 직물업이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후 수원지역에서 직물업이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했 

다. 단순한 외래기업， 특히 일본기업에 의한 직물업 이식이 아니라 부엽의 

발전이라는 내재적 토대가 강력하게 전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1936년 2월 수원에서 자본금 50만원 규모의 수원 

마포주식회사를 창립하였다. 

수원도 점차 공장지대화하여 감에 따러 각종의 공장이 날로 들어간다는 바 

수년전부터 방직공장을 설치하고저 사계에 유력자인 실업가 홍사훈洪思助(필 

자 : 1共思運의 사촌형)씨와수원직물공장주 金學培씨 李有福씨 등의 발기로 전 

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활동한 결과 수일전에 전기 三씨가 당 지방의 실 

업가인 卓在潤와 츄澤搖三郞 등 제씨가 제휴하야 수원지방 발전상 또는 수원 

공업계를 변창시키고저 일방 빈궁민 구제 겸 수원마포주식회사를 창립하게 

되엇다. 총자본은 50만원으로서 삼백명 이상의 직공을 수용할 예정이라는 바 

불원간 동 공장을 건축코저 위치를 물색 중이라는데 수원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공장인 만큼 앞으로 펙으로나 유망하다고 한다 17)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대공장 수립계획을 주로 차재윤， 이유복， 홍사훈@共 

思、助) 등 민족주의 성향의 조선인 자본이 중심이 된 점이다. 마포공장을 지은 

것은 그동안수원직물에서 마포를 생산한 공장주 김학배의 영향으로 보인다. 

1끼 「자본금 50만원으로 수원에 직물공장， 조선인을 중심으로 불원공장 착수예정」 r동아일보J ， 
193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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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 공업의 성장 

직물업 이외에도 다양한 소공업이 성장하고 있었다. 먼저， 수원의 잠업은 

1913년 수원에 잠종제조소를 설치한데서 성장을 토대를 갖추기 시작하였 

고， 17년에는 수원 잠종제조소를 잠업시험소로 개칭하고 1929년에는 농사 

시험장 산하 잠사부로 개편하였다 1잉 1935년까지 수원의 양잠호는 3， 638호 

로 경기도내 23개 군 중에서 8위 그리고 뽕나무 면적은 7위로 408야드， 잠 

종 종묘장수는 9위로 3， 579개. 누에고치 생산량은 9위로 6만 6， 176톤， 공 

판액은 10위로 3만 8， 553톤이었다 19) 

둘째， 수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소금 생산이 활발했다. 즉， 소금은 수원군 

의 지정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일찍부터 발달한 산업으로 1930년까지 전오 

염[전통적인 소금생산방식으로 끊여서 소금을 추출하는 방법] 생산 상황은 

〈표6>과같다. 

〈표 6) 수원군의 전오염 생산상황 

1930 

193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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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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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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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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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고 : 1930년도 제조업자수는 주로 겸업자만 조사됨 1934년 제조업자는 종업자 456명을 뺀 순업지만을 대 
상으로함 
출전 : 京뚫道~商l水훌統응tJ ， 1930년핀， 잃쪽 및 1934년판， 쩌쪽. 

즉， 1930년에 비해 34년은 업자수와 전오염 생산 가마수가 많이 줄고 있 

다. 반면 염전 면적은 60%가량 늘었는데도 생산량은 12만 근 감소했다. 1평 

당 생산고를 보면 1930년은 37근이었지만 34년에는 22근이다. 대신 생산 

18) 華城都史編훌훌委員會 r華城都史」止) 399쪽. 
19) 京幾道，'"llB和 10年 醫業統計.J (1936.4) ，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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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높다. 이는 생산감소에 따른 가격등귀의 결과로 보인다. 가마당 생산 

고가 1930년 3만 2， 663근에서 34년에는 3만 9.276근으로 상승하였다. 따 

라서 1930년경에는소금의 채산성이 무척 낮았고 이에 1934년에는상당한 

생산자가 정리 통폐합하여 전오염 생산에서 이탈한 점을 알 수 있다. 즉 업 

자는 266인에서 213인으로 줄었고 업자당 염전면적도 1930년의 412평에서 

1934년에는 830평으로 커졌다. 염전 확장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소에 따른 

생산고의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전오염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전근대 

적 소금제조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부수와 업지수 그리고 수량과의 관 

계는 비례할 수밖에 없었다. 즉 수원의 염업의 과제는 천혜의 입지에도 근 

대적 천일제염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기존방식을 고수한데서 나타났다. 

넷째， 1930년대 수원의 산업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가마니제조업과 도자 

기 공업이었다. 가마니공장에서는 193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46만 

9， 267개를 생산하여 금액으로 39만 5， 082원 72전인데， 이 수치는 예년수 

확보다 13만 5， 396매， 1만 6， 630원 5전 많다고 한다 20) 또한 〈표 7)에서 보 

듯이 1934년 경기도내 도자기 공장은 160개인데 그중에서 18곳이 수원에 

있다. 또한 종업원도 133명으로 공장이나 종업원이나 12%내외의 비중을 

보이지만 생산액은 16309원으로 7%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공장의 규모 

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영세하다는 말이다. 다만 생산액 면에서 수원은 경기 

〈표 η 1934년 경기도와 수원의 (부업)직물생산액조 

부군명 공징수 ~종업원수? ν 

수원 18 

경기도 160 

비율 11.25% 

출전. r소화 9년 각 군별 도자기 생산 상황」， r경기도도세개요J(1936)‘ 경기도， 558~9쪽. 

밍) r동아일보J 1938.3.19. r水原都內따生盧高 四十萬圓臺突뼈. 

(단위.원) 

생산액 

16,309 

240.153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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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시흥， 김포에 이어 3위를보이고 있다. 

다섯째， 1930년대 광산업이 증가하였다. 1930년 9월 14일 등록한 수 

원군 마도면의 광구평수 983천 평 규모의 홍승렬 광산， 1934년 3월 7 

일 등록의 수원군 마도면에 소대한 887천 평 규모의 한인수 광산 그리 

고 1934년 6월 1일 등록하고 텅스텐 · 수은을 채굴하는 752천 평 규모 

의 남양중석광산과 1930년 9월 14일 등록한 244천 평 규모의 삼봉광 

산 등이었다 21) 주로 1930년대 전반기에 채굴을 개시하고 조선인 소유 

가많았다. 

3) 축우교환 시장에서 공산품 시장으로 

이러한 공업생산은 당연 상품 교환에 필요한 시장을 매개로 하여 자본축 

적을 강화한다. 대체로 1917년과 1931년의 시장상황을 살펴보면 거래내역 

의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911년까지 수원군 지역의 전통적인 장시는 성내장 · 성외장 · 오산장 · 

발안장 · 안중장등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오산장에서 활발한물자거래가 이 

뤄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22) 이처럼 수원의 옛 시장은 전통인 장시를 통해 

전개되었다. 수원시장은 1922년경 규모가 3， 373평， 성외시장이 2 ， 965펑 

규모였고， 시장 내에 사무소 2동과 가옥 · 축우계류항 등의 설비를 갖추었 

다. 시장의 개시일은 10일 간격으로 성내 시장이 음력 9일 19일 29일 성외 

시장이 4일 .14일 .24일에 열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일장이 었다고 한 

다.잃) 그런데 수원 및 오산시장의 규모는 1917~1931년간 대단위로 유지되 

고 있지만， 수원성 내외시장은 1926년 이후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21) 華城那史編養委員會 r.華城郵史~(上)， 490쪽. 
22) r한국수산지J(1911)의 기록， 華城都史編養委員會 r華城햄3史~(上)， 452쪽에서 재얀용. 

23) r수원시λh(상J ，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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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전통장시의 거래량은 1917~1926년 구간에서 크게 성장했으 

며， 역시 수원 성내외시장과 오산장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신흥 반월시장과 

남양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1926~1931년 구간에는 전체적으로 수원 

내외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며 전체 장시의 거래량도 미약하다. 

〈표 8) 수원지역 시장규모 

시징명 소쩨지 
1917 

1년간거래액 

1926 

증가율 

1931 1926"'3111917"'31 
개시일 

수월성내시장 수원읍북수리 179,299 408,171 383,524 -94 214 9 

수월성외시장 동산루리 165,830 503,422 387,266 -77 234 4 

오산시장 성호면오산리 174,307 238,564 306,854 129 176 3,8 

발안시장 향남면발안리 37,264 91 ,109 99.590 109 267 5.10 

남앙시장 음덕연남양리 9,151 30,360 38.086 125 416 3,8 

신기시장 송산먼사강리 24.329 138.285 568 2,7 

삼괴시장 우정면조암리 -1 60,870 4.9 

반월시장 반월먼건건리 2.422 21.270 22,560 106 931 1.6 

계 568.273 1,317,225 ,438,035 109 253% 

출전 1931년 통계는 경기도 r.상공수산통겨IJ(1931). 58쪽 1917년 통계는 화성군사펀찬위원회 r.華城都史」 上，
452쪽 

오산장은 계속 성장하는 한편 새로운 신기시장[동기간 568% 성장]과 

신흥삼괴시장때설 직후곧바로 6만 870원의 거래량]이 크게 성장했다. 

당시 수원시장에 집산되는 1개월당 출하량은 〈표 9)와 같다. 주로 

쌀 · 콩과 같은 생필품과 더불어 소와 소가죽이 많다. 정작 면제품이나 

공산품 출하는 미약하다. 그런데 소나 쌀 이외 엽연초 출하가 주목되는 

데 이는 당시 용인군이 대단위 엽연초 산지로 수원시장을 통해 반출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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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류 

쌀 

콩 

〈표 9) 1929년 수원시장 1개월 출하량 

170석 

〈표 10)을 보면 성내외시장에서 가축류 매매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반 

면 직물류는 극미량임이다. 성내시장에선 총 40만 6， 321원의 매매액에서 가 

축류만 31만 970원(76.5%)이고， 성외시장도 총 41만 75원 중 31만 3， 829원 

(76.3%)이 그것이었다. 농산물이 각각 11.6%와 12.2%이었다. 그러나 직물 

류는 각각 3， 529원ω.8%) ， 3 ， 549원ω.9%)으로 총 매매고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장과수공업의 유기적 연관이 얼마나취약한지 보여주는것이다. 

1920년대 후반 신흥 시장의 성장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적어토 생산관 

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곳 즉 지주제가 약하고 자작농이 비교적 발달한 지역 

이라는 변에서 시장의 확산과 자작농의 안정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당 

연히 새로 개시된 다음 급속히 성장한 신기시장 · 삼괴시장의 경우도 비교 

적 소작호가 적은 송산[소작호 비율 38%]과 우정면(51%)에 위치한다. 자작 

농이 많을수록 교환의 기능성이 높고， 새로이 교환관계의 성장 바꿔 말해 

상엽의 발달이 추동된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신흥장시가 전통적 

인 장시규모를 능가할 정도는 아니었다. 

〈표 10) 1922년 수원성 내외시장의 1년간 매매고 

시장명 
소찌지 재AI 1년간 매uH3l 

(경엉!Ãt) 회수 농산물 수산물 직물) ?홉륜; 기타 합져l 
개시월 

수원 북수리 47얘5 915 3.529 310.970 43,422 406.321 
36 9일 

성내시장 (수원면) -11.60% -0.2 -0.80% (76.5) -10.7 -100% 
-- -‘ 

수원 산루리 50,011 800 
37 

3,549 313,829 41,855 띠0，075 
4일 

성외시장 (수원면) -12.20% (0.2% -0.9 -76.3 -10.2 -100% 
」 」 • 

출전 훌關흉빵협府， 빽群@市場，(1924).[수원시사펀찬위원회， '7]<原市史」上(1996)， 257'쪽의 [표]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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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의 성장의 두번째 이유는 당시 거래내역에서 나타난다， 1934년 

당시 수원군내 7개 장시에서 거래되던 상품총액은 204만 6， 727원이었는 

데 축류가 단연 수위였고[139만 780원] 잡품[29만 5， 022원]-직물[16만 

5， 756원]-농산물[14만 5， 207원] 순이었다 25) 물론 기축 매매가 가장 거래 

가 많은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1934년의 상품 거래내역을 〈표 

10)과 비교하면 1920년대까지는 직물류의 출하가 거의 없지만 1930년대 

는 잡품이나 직물 등 공산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6) 

4. 전쟁특수를안고 

1) 전쟁과 직물업의 성장 

침략전쟁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원에 독점자본의 진출이 예정되었다. 우 

선 1937년 1월에는 대일본방이 청진에 인견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2월 17일 

에는 수원에 공장건설 계획내용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직물업 성장의 

기회가 왔다 27) 하지만 대일본방은 수원 대신에 영등포에 공장을 건설 

(1938, 5‘ 3 입찰)하기로 하면서 무산되었다.잃)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원의 조선인 자본기들은 당면의 침략전쟁을 

자본축적의 유리한 조건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수원지역에서 공장이 출 

25) 華城都史編養委員會 r.華城那史」냐)， 455쪽의 g표3 참조. 
2에 실제로 1930년대 이후 공업화 기운에 따라 수원에는 당분이나 화장품 판매방면의 상업자도 증가 
했다，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1934년 10월에 개설된 수원 당분상 협동조합 상황을 보면， 조합원 
12명， 동업자수 14명， 불입공제출자금 2，300원이었고， 화장품상의 경우도 조합원 8명， 동업자 9 
명 출J.t공제금 1， 550원을 보이는 등 당분과 화장품 방면의 상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상동， 
360-361쪽. 

27) r.동아일보J 1937.2.18. 
28) r.통아일보J 193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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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매체에서 ‘수원의 공도화’ , ‘확장일로의 수원공 

업’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침략전쟁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공 

장들이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36년의 수원마직에 이어 1939년 

11월 홍사운이 朝蘇明細를 주로 제직하는 동아직물공장을 설립하였다. 

수원 지방에는 최근 각공장이 군렴하야 공장지대로 화하여가며 잇다는데 

금년 끄월중또공장이 개소나창립되엿다는데 동아직물공장은수원읍매향정 

에다 설치하고 수원의 교육가인 홍사운씨가 단독으로 경영한다는데 공장에서 

순조선 명주를 제직한다고 한다.뼈 

洪思、運은 1933년경에는 일본에 유학했고， 일경은 그를 조션인민족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조선으로 들어와 수원의 직물업에 투신 

하여 1939년 동아직물공장을 건설했으며 30) 1942년에는 직 기 22대를 유지 

하고 새롭게 신공장 건설을 예정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31) 해방 후에도 이 공 

장은 종래의 명주생산 대신 학생복지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하였으 

나 사장은 李起弘으로 바뀌었다.앓) 昌和織物工場의 주인이자 홍사운과 함 

께 마포회사를 열었던 李有福도 마찬가지로 1942년 경에는 직기 21대를 가 

진 중소기업가로 성장하였으며， 수원직물공장의 김학배도 직기 60대 이상 

을소유하고시설확장을도모하고 있었다. 이렇게 태평양전쟁 이후수원의 

직물업이 활황인 것은 전쟁이 곧 수요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1939년 12월 

29) r東亞織物Ii뚫”立 水原I都化도 不遠J r동아일보J 1939.11.17 
3이 그는 「在日韓國A民族主義系團體-聲~(1933年12月末現;(:E)(朝蘇民族獨立運動 ][)에 따르면 홍 
사운은 재일한국인 민족주의계 단체열람에서 재일유학생동창회의 일원으로 김여환， 고병국， 조홍 
제 등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 해방 후에도 직물공장을 계속 유지했는데 r全國企業體總鷹J(1956년 
판)에는 그가 洪쌓織I場을 현재 수원시 장안동 30번지에서 운영하였다고 하고， 1958년판에는 같 
은 장소에서 洪圓織物I場을 운영하면서 인견직물 등을 생산하고 었다고 한다. 

31) r식은조사월보J 1942년 4월호， 71쪽. 
32) 본점은 경기도 수원시 매향동 98( r.광업및제조업사엽체명부J 1959‘ 국사편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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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에는 수원실업협회(소재지 수원읍)가 주최가 되어 수원신사에서 경제 

보국 선서식을 개최하는 등 시국행사에도 적극 나섰다 33) 

이러한 직물업의 성장은 급속히 본토산 면사 수요의 증가를 초래했고， 이 

는 통제경제의 강화와 함께 심각한 면사 품귀를 초래하였다. 원자재 문제는 

1940년 1월 16일 당일에 있었던 수원직물조합이나 수원가정직물조합 등의 

창립총회에서도 제기되었다 34) 

종래 수원읍에는 삼년전부터 가내공업으로 직물을 가지고 생활히는 자가 

상당한 수에 달해f 수원에 없지 못할 산업의 부문이엿섯는데 금보벼l 불자통 

제의 바람은 여지없이 부러 가내공업자에게도 일대 영향을 던지고만 것이다. 

즉， 면사배급이 극소히야 종래 산업조합이없는 가내업자로서는 사활의 문제에 

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극히 우려하든 나머지 관계당국은 물론유지 

까지 분거히야 일치협력조합결성에 매진하든 중 작 16일 정오부터 수원군 회 

의실에서 관민유지 다수 참석하에 수원직물조합 창립총회를 결성하엿다는데 

정관이외 제 결의사항은 만장일치로 가결을 짓고 내빈출사와본군군수의 간곡 

한 고사로 일동 감격한 가운데 무사히 2시경에 회를 마첫다한다. 당일 송정된 

역원은다음과같다. 

역원 조합장洪吉善 이사 禹永根， 李有福

감사 徐廷烈， 梁成夏 평의원 朴昌淑， 洪思、運， 고문 수원군수， 수원경찰서장， 

수원읍장 

초대 조합장인 洪吉善은 1904년생 수원 출신으로 培材中學과 東京武藏

野音樂學校를 졸업하고， 1929년에 설립한 수원양조(주)의 사장이었다. 아 

울러 수원금융조합 조합장， 수원주조조합 이사장，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장， 

33) r.동아일보J 1939.12.25. 
34) r.수원직물조합창립총회 개최J r.동아일보J 1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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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공회의소 부회두를 역임한 대표적인 수원 실업계의 거물이었다 35) 

한편， 수원마포주식회사에 참가하였던 이유복， 홍사문 등이 각각 이사와 평 

의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직물조합에는 이러한 수원지역의 직물업자뿐만 아니라 고문으로 수원군 

수와 수원읍장， 그리고 수원경찰서장까지 선임된 것으로 보아 조합에 대한 

국가통제가한층강화하고 있음을보여준다. 이처럼 수원유지들이 면사배 

급을 명분으로 혹은 가내공업 지원을 명분으로 수원직물조합을 창립한데 

이어 1940년 1월 16일 3시에는수원읍본정 4정목에서 동아직물공장등을 

비롯하여 수원지역 가정직물소공업 등이 결집하여 수원가정직물조합을 결 

성하였다. 

수원지방은 근년에 와서 각종 직물 소공업이 날로 확장되어 오던 중 수원군 

에서는 동아직물공장을 비롯하야 전수원군에 잇는 가정직물소공업의 발전을 

위하야 수원가정직물조합을 조직하고 창립총회는 16일 오후 3시 수원읍 본정 

4정목 에 잇는 영락관에서 개최하엿는데 수원군내에서 직조한 직물은 본 조합 

에서 검사를 하여서 조합병의로 판매한다고 한다. 뻐 

이렇게 같은날수원직물조합과수원가정직물조합이 양립하고각각창립 

한 것은 당시 직물원자재 특히 면사에 대한 배급량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35) 홍길선은 1904년생 수원 출신 배재중학， 동경무장야음악학교를 졸엽하고， 수원양조주식회사 사 
장， 수원신풍공립국민학교 후원회장， 수원매향녀자중학교 후원회장， 수원공렵녀자중학교 후원회 
장， 수원금융조합 조합장， 수원주조조합 이사장，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장， 수원상공회의소 부회두， 
조선소년단 수원군련합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수원에서 초대민의원(제헌국회의원， 선거구 
경기도 수원， 대동청년단 수원단 단장) , 2대 민의원(민주국민당)， 무소속，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 
장， 제4， 5대 민의원의원(선거구 경기도 수원， 소속정당 민주당) 역임하였다. 해방 후에는 수원주 
조조합 이사장， 수원금융조합 조합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달성학원 이사장을 역엄했 

다 그리고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민주당 중앙당무위원， 민주당 정책위원을 역임하였다 이후 
캐나다 거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J 

36) r.수원업자들이 직물공조 창립 생산품은 조합에서 판매」 r동아일보J ， 194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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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적 과제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원직물조합 평의원인 홍사운이 

수원가정직물조합을 주동한 사실도 그러하다. 즉， 총독부가 추진하는 배급 

통제에 적극 나서는 길만이 조선인 직물업자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었던 것 

이다. 

한편， 수원실업협회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 

1941년 1월 20일 역원회의에서 수원상공회의소 창립을 위한 발기 인을 전 

형하고， 인가신청수속을 하기로 결정한데 이어서 2월 11일에는 수원읍내 

京電 수원지점에서 최고 중역회의를 개최하여 회장 이하 9명이 모여서 창 

립 일정을 조율하였다. 결정된 사항은 첫째 사회자인 高山在爆(조선명 최 

재엽)이 창립운동에 대한 경위 및 경과보고를 하도록 했다.윈) 둘째는 상공 

회의소 창립 신청서에 부속하는 동의서를 받고 2월 25일경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그 사이에 회두와 사무담당자 등이 회의소 정관을 정성하고 예산 

을 편성하도록 하는 일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동의서 제출 대상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당시 상공 

회의소 회원이 될 수 있는 수원지역 영업자 즉 영업세 7개월 이상을 납부 

한 숫자가 총 330명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개인이 305명， 법인이 25개였 

다 38) 그리고 동의서는 이들 330명의 3분의 2인 2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야 했다. 이어서 3월 2일 수원읍 공회당에서 수원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37) 최재엽(崔킴擺)은 1895년 京幾道 水原둠 山樓里에서 출생하였고 보성전문을 졸업했다 배우자 金
順德(1911년생， 金奎煥의 딸， 평양여고보 졸)과 결혼했다 조선총독부 那屬으로 근무했으나 퇴관하 
고， 금융업，무역상을 경영했다. 1935년 현재 재옥상을 하는 외에 경기도 道會議員， 수원금융조합 
및 동 實業協會 投員， 보통학교 후원회 부회장의 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l 

38) 京鍵道 警察部長 r水原實業協會 俊員會 開{뽑에 관한 컨」 문서변호 京高秘 제460호 r思想에 關한 
情報(14)J ， 1941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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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오후 4시 수원읍에 있는 京電 수원지점 루상에서 역원회의를 개 

최하여 회원 高山감擺 외 17명이 집합하여 사회자로부터 상공회의소 창립준비 

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동시에 자문과 여러 가지 협 

의의 결과 3월 2일 오전 10시 수원읍 공회탕에서 개최할 것으로 결정하고 창 

립사무소는 수원읍 宮메에다 두고 사법서사住伯二郞편에 창립인가까지 설치 

하기로했다 39) 

그런데 경기도경찰부장은 이러한 수원상공회의소 설립움직임에 대한 상 

세한 첩보를 1941년 3월 4일부로 경고비 제460호-2 즉， 비밀문서로 경성 

지방지원 검사정， 경성헌병대장 각도 경찰부장， 부내 각 경찰서장까지 통첩 

하고 있다. 그만큼 조선인 중심의 새로운 조직에 대한 총독부의 의심은 깊 

었다.1941년 12월 26일 마침내 수원상공회의소 설립 인가가 났으며， 이듬 

해 3월 22일 의원선거가완료되었다 40) 또한수원시 남수동에 1941년 4월 

27일 수원상업전수교가 개교하였는데， 이후 홍사운(洪思運)의 사촌형 홍사 

훈(洪思助)이 기금 20만원을 출연하여 매교동 부지에 학교를 짓기로 하고 

1941년 10월 27일 기공식을 가졌다 41) 마침내 1943년 2월 매교동 교사(校 

舍)로 이전한뒤 6년제 수원중학교가되었다. 

태평양전쟁 이후 수원의 직물업 상황을 보면， 먼저， 조선총독부 고시 124 

호(1942. 1. 29)로 「조선상업조합령」에 기초하여 水原컵ß生活必需品小賣商業 

組合을 지정하였다 42) 이는 직물에 대한 일반 유통을 전면적으로 국기통제 

39) 京鐵휠 警察部長 r水原實業協會 彼員會 開健어1 관한 건」 문서변호 京高秘 제460호-2， 댐想에 
關한 情報(l4)J ， 1941년 3월 4일(수신자 京爛@方法院檢事표， 수신일 3월 6일) 

40) r.水原商I會議所 초대의원선거 완료」， r每R新親J 1942.3.28. 
41) r水原商業專修校 二十七日， 開校式畢frJ ， f.每日新報J 1941.5.2, 및 「水原상전교 기공식」， r每日新
報J 1941.10.31. 

42) 水原那生活必需品小賣商業組合은 1941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읍 본정 1정목 91에 설립하였고， 
적립금은 총 80,150 원인 상업조합이었다 朝購R行會剛g合要錄(1942년판H국사편찬위원회 한 
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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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두겠다는 포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는 태평양전쟁 이 

후 활황을 보였다 r식은조사월보.1(1942년 4월호)에 「직물공장 발전」이라 

는 제하로 수원지역의 직물공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東亞織物I場경영자 洪思運 직기 22대 신공장건설 논의 중/ 昌和織物工場

경영자李有福 직기 21대 

수원직물공장 경영자 金學培 직기 60대 새롭게 직기 44대 및 염사기 6대 

구입공장확장계획중 

4、鋼짧物I場 경영자 車在潤 직기 180대 새롭게 염사공장 건설을 계획중 

염사기 20대 

이외에도 100대 전후의 직기 공장으로 하여 목하 내수해야할 부지를 물색 

인 것도 2개가 있다 이상의 실현하려면 당지는 조선에서 유수한 직물생산지 

가된다 43) 

이어서 8월 호에는 선만주단 수원직물공장과 소화직물제3공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조지아 계열에서 자본을 대고 있는 선만주단 수원공장은 

이후 1943년 4월에 준공되어 선경직물 평동공장이 되었는데 기기는 100대 

정도였다. 그런데 1944년 8월 기업정비 실행으로 인해 조선직물산하의 회 

사로 흡수되었다. 조선직물은 1934년에 경기도 안양에서 설립된 인견직 전 

문생산업체로 부지 13만 5300m2(4만1000평) 건물 3만 30m2(9100평)이 었 

다. 안양공장이 항공기제조창으로 징발 당한 대신 수원에 산재해있는 직물 

공장들을 전부 접수한 것이다 44) 이에 당시 수원에는 선경직물 외에 선일직 

물공장， 수원직물공장， 동흥직물공장 등 6개 공장이 있었는데， 접수한 직후 

43) r織R調훌月報J(1942년 4월호l， 71쪽. 
44) 이한구 r.한국재벌재 10 SK편 - 1화 창엽주 최종건의 구슬땀이 SK의 ‘초석’ 」， r일요신문J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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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9월에는 매산동에 있던 선일직물을 조선직물 제1공장으로， 세류동 

으로 본사를 옮긴 선경직물을 제2공장으로 개편했다. 이리하여 조선직물 

제2공장(선경직물)은 1944년 9월부터 세류동에 있던 동흥직물로 옮겨지면 

서 벌말의 공장과 더불어 제1， 2공장체제가 되었고， 기모도식(木本式) 직기 

100여대와 염색가공설비， 보일러， 기숙사 등을 완비하고 종업원 200여명 

(남자 약 40명)으로 태평양전쟁 와중인 1943년 봄부터 인견과 시루빠 

(Silver)를 직조했다 45) 

그리고 차재윤의 소화직물공장도 1942년 7월에 제3공장(연사공장)을 준 

공했다. 

1. 선만주단 수원직물공장 : 정지옥계와 경도직물의 합자로 당지 대구정에 

(선만주단) 수원직물공장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미 동지 1만 5천평의 

매수를 완료하여 자재의 배당을 기다려 기공을 예정함. 기기는 100대 

2. 소화직물 제3공장 : 나카타(치}재윤씨가 경영에 매탈리고 있는 소화직물 

공장의 제3공장(연사공장) 예정계획중인바 5월 초순부터 공시를 개시하 

여 7월중에 준공할 예정임 제3공장을 완성하면 연사제직 및 염색의 일 

관작업이 가능하여지고 통고장의 생산고 증가가 기대되어 진다. 이외에 

도 지난번 이래 용지를 물색중인 직물공장이 2개소(직기 각 200대)이고， 

근자에 확정될 예정이다 4에 

물론 이 공장도 44년 8월의 정비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도 

새롭게 직가 200대 규모의 직물공장 2개소가 건설 예정되어 용지를 물색 

중이라고 하는데 규모로 보아 대규모 공장이 이주 예정된 듯하다. 하지만 

실현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증언에 나타나는 

45) 이한구， 상동 r일요신문J ,2011.12. 06. 
46) 태훌銀調훌月報J(1942년 7월호)，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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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一織物과 東興織物일 가능성이다. 이는 먼저 최종건의 증언에서 동흥직 

물과 선일작물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먼저 수원 세류동에 있던 동흥직물은 

1944년 9월 선경직물의 본사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47) 또한 수원시 매산동 

에 자리한 蘇一織物은 극동연합군사령부가 조사한 『일본인 해외 자산 실태 

보고서J <그림 1)에 보이는데 자산평가액이 무려 38만 5천 달러였다. 선경 

직물의 16만 9천 달러보다 2배가 넘는다. 해방 후 1946년 7월 3일 선일직 

물에서 여공 100여명이 임금인상 등 대우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일으켰 

고， 4일 경찰의 습격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격변을 겪기도 했다.쟁) 

한편， 1949년도 r경제연감」에 의하면 수원지역 직물회사로 大和有暗織

物[수원읍， 대표 崔敏鍾]49) • 조선견직 (주)[수원군 세서동?] . 선경 직물 

(주)[수원읍， 대표 黃淸i可]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조선인 직물공장은 연사→제직→염색에 이르는 일관작업 

이 가능하였다 50) 창씨개명을 한 공장주가 적은 것을 보아 그것은 총독부가 

전쟁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자동원을 위하여 조선인들이 적극적으로 

공업에 참가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고려’ 인 듯하다. 

이러한 직물업 발전과 더불어 성냥 인쇄 양조업 등에서도 전쟁경기에 

편승한 공업성장이 두드러졌다. <표 10)은 1937년 이후 1942년까지 수원 

지역에서 조사된 제조[광업 · 철도 포함]회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942 

년까지 수원에는 성냥 · 인쇄 · 양조 · 제탄 등의 회사가 있었지만 비교적 큰 

회사가 조선경동철도[자본금 300만 원]이나 남양광산[자본금 200만 원]였 

4끼 “그날로 최종건은 박윤환을 데라고 수원시 매산동 선일직물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고철로 팔려고 
내놓은 직기들이 공장 한 쪽에 가득 쌓여 있었다. 그중에 성한 것으로 10대를 골랐다. 다시 세류동 
에 있는 동흥직물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낡은 직기 50대를 주문했다 "r최종건의 SK 창업 비사 
@ 아버지 몰래 땅 문서 훔쳐다 줘」 r중앙일보J ， 2007.05.02 

48) r대우개선요구코 선일직물 수원공장 파업J ， 댐代 日 報J ， 1946. 7.8 
49) 大和有職繼끼이 해방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1955년 국세청 납세지원국에 

서 정세과에서 인계감사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 최민종이 다른 사람에게 이 회사를 인 
겨l한것으로보인다. 

5이 r植銀調훌月報1(1942년 4월호).71쪽 : (1942년 7월호l.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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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중일전쟁 이후(1937"'194이 수원지역 주요 저|조[광산 · 철도]호|사 상황 

구분 설립일시 본접위치 자본금/대표자 사업내용 

조선경동철도 1928.8.27 수원읍매산정 1정목 300만원/융U힘훌雄 철도부설하역 

남앙광산 1935.7.2 음덕연 북앙리 산109-1 200/樓*-秀雄 광업 

수원인촌 1937.12.27 수원읍 영화정 124-2 101m周芳文 성냥저|조 

수원인쇄 1918.5.29 수원읍궁정 74 6(1.8)만 원/줌山弘 인쇄 

수원앙조 1929.3.22 수원읍본정 1정목 14 2이5)梁훨흩 조선주 

수원앙조(합자) 1919.4.3 수원읍북수리 316 21上原陸郞 앙조 

-A「임 념?Æ 1927.5.26 수원읍본정 2정목 5(2.5)/富山{二行 주조，보험 

동앙인쇄 1928.1.16 수원읍남수리 0.5/朴貞烈 인쇄 

수원장위합재 19185.29 수원읍본정 3정목 0.6/짧鍵太郞 간장，일본된장 

천일제탄공쟁합Af) 1940.6.17 수원읍남부정 189 0.8/井村宇神 목탄대용품 

오산주조 1942.7.13 오산면오산리 388 8/伊東軍造 주조 

출전 -국사펀찬위원회 효택사데이터베이스 효택근현대 회사조합자료 탤願월밝힘꿇윷，(1937 . 1939 . 1없2년판) 

고， 수원인촌51)과 수원양조[조선인 경영] 정도가 자본금 10만 원을 넘겼고， 

水原購造52)7} 자본금 7만원(불입 5만원) 水原印메가 자본금 6만원(불입 18 

천원) 규모였다 53) 이외는 대부분 자본금 2만 원 이하 혹은 1만 원 이하의 

영세한 회사나 합자회사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수원양조는 1919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기 업을 유지하는 등 전쟁기간 특별히 나타난 신흥 중소 

기업은보이지않는다. 

51) 水原憐"t(빼은 1937년 12월 27일 자본금 100,000 원(불입금 100,000 원)으로 성냥의 제조 및 
판매， 전항의 목적에 관한 일제의 사업 경영 또는 출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 뻗여잣山作~ 
(이새I해田松治， 圖田暴治， 뺑뼈山作太郞， (감새圓尾宗次郞， 失嗚메밟상이었다 본점은 수원읍 영화 
정 124이었다. 

52) 이 회사는 1929년 3월 22일 수원읍 본정 1정목 14에 설립되었고， 자본금 7만원， 불입금 5만원으 
로， 조선주의 제조 및 그의 부대엽 및 일반 상업 경영을 목표로 했다. 배당률은 1942년 현재 9% 
를 유지하고， 사장/대표가 洪吉善이었다 전무는 大峰廷玉 이사는 洪原官利， 감사는 車南舞， 趙
敎甲이 맡았으며， 총 주식 2000주 중에서 주주는 10명이며， 趙敎錫(538) ， 洪思憲(361) ， 大峰廷￡
(300) 등이었다. 

53) 이 회사는 1918년 5월 29일 정기도 수원군 수원읍 궁정 74에 설립하였고， 1942년 현재에도 기업 
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총 1200주의 주식 중에서 사장인 香山弘이 500주， 이사인 |폐田옳道 300 
주， 後購五十子 100주 등을 소유하고 있다. 中村資良，~朝購R行會祝g合要錄)>(1942년판)， 東亞
經濟時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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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회사로는 1920년 5월 18일 수원읍 매산리 124에 설립된 水原商事가 

자본금 10만원(불입 3만원) 규모로서 1935년까지도 운영되고 있었으나 

1942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1940년 2월 수원읍 본정 1정목에 설립 

된 水原商I(자본금 10만원/불입 25천원)이 비교적 규모가 컸는데， 수원직 

물조합 조합장인 홍길선이 전무로 활동하고 있었다 5이 

2) 적산 선경직물의 향방 

선경직물(수원시 평동 4)은 1939년 만주 일대를 대상으로 직물을 수출하 

던 조지야(丁字屋) 계열에서 세운 조선의 蘇滿織段과 일본의 京都織物이 

1941년경 합작한 것이었다. 합작에 의한 수원공장은 1943년 4월에 완공되 

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輔輪聯段(械55)의 ‘蘇’ 자와 교토직물의 ‘京’ 자를 

딴 것이다. 교토직물은 직기를 현물 출자하고 선만주단은 공장부지와 공사 

비를댔다. 

훗날 선경직물의 소유자가 된 최종건의 아버지 최학배는 21세 때 결혼과 

함께 서해 바닷가인 수원군 팔탄면 해창리에서 수원 평동으로 이주， 그곳에 

서 대성상회를 개설하고 수원잠업시험장에 벗짚과 왕겨 등을 납품하는 한 

편 미곡상을 경영했다. 이재(理財)에 밝아 사업이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인 

근의 선경직물공장을 건설할 때는 골재와 자재를 납품하기도 했다 56) 그는 

선경직물(특히 蘇i敵搬당잉이 처음 수원 벌말에 공장부지를 조성할 때(1941 

54) 양회사에 모두 香山弘이 대주주나 이사로 활통하고 있다. 
55) 선만주단은 1936년 8월 15일 경성부 장곡천정 65에서 자본금 50만원으로 설립되었고， 처음 대표 
지는 11'*1\源六， 모면 견마 인견 기타의 직물 및 가공품의 매매 및 이에 부속하는 샤업 및 중립대리 
업을 중심으로 했으며， 중역으로 (이사없木文次郞， 小林喜太郞， 小林源次郞， (감새中村宗太郞， 
上木金- 등이 있었고， 여기서 지배인이 黃淸河였다. 中村資良， 쨌購銀行會樹路要錄}>(l937 
년판l， 東亞經濟時報社

56) 이한구 r.한국재벌사 10 SK편 - 1화 창업주 최종건의 구슬땀이 SK의 ‘초석’ 」， r일요신문J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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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경) 일본인 공장측과 조선인 지주측 사이에서 공장 부지를 매매히는데 

적극흥정해준이력이있었다. 

일본인 소유의 선겸직물은 1940년 10월 수원시 평동 4번지에다 공장부 

지 8000평을 매입할 수 있었는데， 당시 선경은 조선인 지주에게 1차로 

8， 000평에 대한 토지대금 2만 4， 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잔여분 

4， 000평은 2차로 5년 이내에 시가에 따라 매수키로 하며 지주 차철순과 선 

만주단 측이 공동명의로 하였다. 그리하여 훗날 차철순과 공동명의로 된 

4， 000평은 적산에서 빠지게 된다. 이렇듯 최종건의 부， 최학배는 일본인이 

설립한 선경직물과 설립 당초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였던 바， 1944년 아들 

최종건이 쉽사리 선경직물에 취직하는데도 유리하였다. 
_" -~. __ .. __ .- ‘ ““ · … _ •••• _._ •• __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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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한국학중앙연구원 펀 r해방 직후 한국소재 일본인 자산 관련 자료J， 139쪽(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Japanese External Assets 
as 01 August 1945J!volume1), 1948,9,30, p.106), 

1945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면서 선경직물은 일본인 재 

산으로 미군정의 관리를 받다가 정부 수립 이후 정부에 귀속되었다. 이후 

1953년 10월 崔鍾建이 불하받아 선경직물로 재출범하였다. 그는 19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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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군 벌말(현 수원시 평동 7)에서 아버지 최학배의 8남매 중 장남 

으로 수원 평통7에서 출생했다. 신풍중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4월 京鍵

工業高等學校(경성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하였고， 곧바로 일본인의 선경 

직물에 입사하여 3급 견직기사로 일하다 1949년 퇴직하였다. 이후 여러 사 

업을 했으나 실패하였다. 

선경직물은 해방 후 일본인 자산 즉 귀속재산으로 분류되어 미군정의 관 

할이 되었다.1948년 9월 GHQ는 선경직물을 경기도 내 중급 일본인 자산 

으로 보고， 자산규모를 169.000달러로 평가하였다. 당시 수원시 매산동에 

소재하던 蘇-縮&物은 385.000달러로 평가하는데 선경직물 자산의 2배가 

넘는다. 미군정은 해방 후 부터 종래 회사 지배인이던 黃淸河를 선경직물의 

대표로 삼았다. 황청하는 본래 1936년 8월 선만주단이 설립될 때 이 회사 

의 지배인이었다. 이와관련 하여 최종건은다음과같이 회고하였다. 

새롭게 공장의 경영인이 된 사람은 황청하와 김덕유였다. 일제 치하에서 조 

선에 새로 회시를 세우려면 명목상으로 조선인 주주가 있어야 했고 두 사람이 

각각 100주씩 갖게 된 것이다. 전체 50만 주 가운데 두 사람은 200주밖에 없 

는 ‘소액주주’ 였지만 일본인이 철수하고 난 다음엔 ‘최대 주주’ 였다 571 

최종건은 황청하와 김덕유가 전체 50만주(액면가 1원) 중에서 100주씩 

밖에 가지지 못한 소액주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힘으로 최대주 

주가 되고 대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58) 하지만 황청하는 단순한 100주 소유 

자가 아니라 이미 1936년 선만주단 설립 당시부터 황청하는 지배인이었고 

57) r최종건의 SK 창엽 비사 @ 아버지 몰래 땅 문서 훔쳐다 줘j r중앙일보J ， 2007.05.02 
58) 이렇게 된 데 대해 이한구는 미군정법령 ‘적산관리요령’ 의 내용 중 “적산업체의 주주 또는 당해 
적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관리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에 따라 선임된 것이라고 
밝혔듯이 (이한구， 상동 r일요신문J ， 2011.12.06). 근속 측면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고 본다 따라 
서 황청하가단순히 주주였기에 관리인이 되었다는주장은 일부운제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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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선만주단을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미군정은 황청하와 김덕유를 

선경직물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대표이사 황청하， 전무는 김덕유가 맡았다. 

이때 최종건은생산부장이었다. 

선경직물은 1946년 2월부터 조업을 재개했는데 공장장은 황청하의 동생 

황철하가， 총무부장에는 김덕유의 조카 표덕은， 생산부장에는 최종건이 임 

명됐다.1947년부터 다시 선경직물이 본격적인 기동을 했으나 1948년부터 

북한의 대남 斷電으로 동력원을 확보하지 못해 조업에 차질을 빚었다. 

1949년 여름 최종건은 선경직물을 퇴직하였다. 이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 

고， 최종건은 다시 1952년 5월에 수원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선경직물을 어떻게 해서 최종건이 인수하였을까? 1953년 3월 

경 관재청에서 선경직물의 불하고시를 했다. 아무래도 한국전쟁으로 선경 

직물이 크게 파괴되었지만 무척 어려운 정부 재정으로는 회사를 도저히 운 

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선경직물의 불하대 

금을 130만환이라는 당시로선 무척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당시 옛 선경직물 부지는 1만 2000평이었다.8000평은 회사 소유였고， 

나머지 4000평은 지주인 차철순과 일본인 공동명의였다. 이에 최종건은 

수원한량 소리 듣던 방구현의 조언을 듣고 선경직물 공장부지 3만 9600마 

(1만2000평) 중 차철순의 지분 1만 3200m'(4000평)을 우선 매입한 다음에 

귀속재산 우선매수원을 차철순과 공동명의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은 

당시 최종건이 아버지 최학배로부터 200만환을 받은 것이었다. 이것으로 

선경직물 부지 1만 2， 000평 중에서 4， 000평을 매입할 수 있었다. 

1953년 7월 27일에는 관재청으로부터 선경직물의 ‘귀속재산 매각 통지 

서’를받았다. 

당시로서는 귀속재산 매각통지서를 손에 넣는다는 것이 곧 큰 행운을 잡는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귀속재t띨불하 받아서 손해 보는사람은 아무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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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귀속재산은 으레 시가보다 싼값에 매각되기 마련이었으며 매수대금도 5 

년 내지 15년까l 장기분납이 가능했다. 매수계믿띔에 해당하는 1차 납부금도 

매수총액의 1/10만 납부하면 되게 됐으며 게다가 매수대금은 액면가보다 휠 

씬 싼값에 살수 있는 농지증권으로 대납할수 있었다. 그 뿐 아니라 날이 갈수 

록 치솟는 인플레로 화폐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귀속재산을불하받는다 

는 것은 횡재나 다름없었다”떼 

본래 선경직물의 우선불하권자는 황청하와 김덕유 차철순 순이었다. 그 

렇다면 왜 황청하나 김덕유는 불하를 받지 못했을까? 이는 해방 직후 최종 

건의 행적에서 유추된다. 즉 그는 해방되자마자 선경치안대를 조직했고， 

우익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다.삐 이런 그의 反共 경력이 ‘불하 특혜’ 의 중 

요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총 매각 대금은 130만환이었는데 당시에는 1/10씩 분할 납부할 수 있었 

다. 그래서 매수 계약금 13만환은 차철순에게 차입하여 지가증권 형태로 

지불하였다. 결국이러한과정을거쳐서 선경직물 50만주중주식 50만주 

중 황청화， 김덕유 몫(각각 100주씩 소유)를 제외한 49만 9800주를 받을 

수 있었다. 선경직물은 최종건 주도가 되면서 운전자금은 선경직물의 고철 

을 팔아 확보한 돈으로 원사를 구입해 생산을 개시했다. 차철순 차입금마저 

도 추석 대목에 인조견 400펼(1필에 900환)을 내놓아 36만환을 확보하여 

9월 30일 차철순에 지가증권 13만환을 상환하고 공동매수인권리 포기각서 

를 받아 최종건은 선경직물의 주인이 됐다. 그리고 1953년 10월 1일 선경 

직물창립을선포하였다. 당시 직기는 20대였고 종업원은 60명이었다 6]) 

59) r선경40년사〈약사)J ， 378면. 
6이 이후 그는 ‘수원태백문회통지회’ ‘평동대통청년단’ 같은 우익 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으로 인해 인 
민군 치하에서 고초를 겪었고， 京幾道 水原市議會 議員(4년 역임)， 美國TC總會 韓國代表 참석， 
韓國繼끼工業協同組合聯合會 會長 蘇京盧業珠~會社代表理事도 역임하였다. 

61) r최종건의 SK 창업 비사 @ 아버지 볼래 땅 문서 훔쳐다 줘J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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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 지주제가 강한 곳에 조선인 
자본가도튼튼했다. 

일제하 수원 경제의 발전 동인에는 지주제를 기반으로 한 토착 조선인자 

본의 자본축적과 이들에 의한적극적인 직물업 도자기업 등에 대한투자라 

는 내재적 계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특수에 부응한 적극적인 시 

국활동과 일본인과의 교분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적극적인 기술 및 설비 동 

원이라는 외적인 계기도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토착시장을 매개하여 

성장한 평양메리아스처럼 수원의 직물업은 내적인 발전 요소가 유난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수원의 근대적 진로는 1930년대까지 철저하게 자작 · 자소작농 감소， 소작 

농의 비약적 증대라는 농업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낙후된 생산양식에 기초 

하여 존립했고， 늘 소작농 및 그 주변에 피용7.}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그러 

한 지주 · 소작 모순은 일변 수원읍과 기타 변사이의 모순 즉 도 · 농 사이의 

모순 및 수원읍에 집중한 일본인과 기타 변에 집중한 조선인과의 모순을 매 

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도시=일본인=지주와농촌=조선인=소작농이라는 지 

역분업 및 계급구도로 농업의 ‘과도’ 자본주의적 특성을 확산하고 있었다. 

공업 방면에서 1930년대 이전에도 성냥 · 양조라든가 조선경동철도 · 남 

양광산 등 큰 자본이 투자된 기 업이 있었으나 직물업 등 노동집약산업은 크 

게 발전하지 못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 다만， 직물업에서 소공업， 가내공업， 부업 등이 직물 자급적 유형으로 

수원지역 하층경제를 광범위하게 위효하였다. 물론 1937년 전쟁물자 보급 

과 관련하여 대일본방의 수원 진출계획이 알려지면서 직물업 발전의 기대 

를 모았다. 그러나 대일본방이 그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본인의 진출은 선만 

주단 등이 진출하는 1941년 이후에야 가능했다. 대신 조선인자본에 의한 

직물업 발전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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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부터 지주제의 지속적인 강화와 원축의 취약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공업 및 중소직물업이 크게 확장국면에 있었다. 특히 홍사운 이 

유복， 김학배와 같은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분류된 조선인 자본가들이 직물 

업 방면에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들이 주동이 된 조선마직을 비롯 

하여 동아직물(홍사운)， 昌和織物(李有福) 수원직물(金學培) 등이 속속 설립 

되었다. 또한 훗날에는 최종건 등이 부친인 최학배의 재력으로 적산 선경직 

물을인수하였다. 

하지만 야들 ‘민족적’ 조선인 기업들의 판로는 역시 침략전쟁이었다. 수 

원실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 시국활동에 나선 것이 그것을 대변한다. 

1940년 이후 중국 지역을 석권한 일제가 조선의 황해권 지역에 대대적인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직물업은 크게 활성화되었다.1942년 경 조선인 소유 

의 동아직물 창화직물， 수원직물， 소화직물 등이 대대적으로 시설을 확장했 

고， 1943년에는 조지아계의 선경직물이 준공되었으며 곧바로 확장에 들어 

가 두 개의 공장을 거느렸다. 직기 200대 규모의 대규모 공장이 부지를 고 

르고 있었다. 아마도 동흥직물， 선일직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역시 최종적으로 선경직물이 해방 후 수원지역 직물업의 주역 

이었다. 선경직물의 성장 동력은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조지아 계열인 

선만주단이 선경직물을 설립하는과정에서 최종건의 부， 최학배의 재력과 

인맥이 깊숙이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최학배는 해방 후에도 현역 수원시 의 

회의원이자 지역의 재력가로서 자신의 인맥과 권력， 자산으로 아들 최종건 

이 황청하， 김덕유 등을 띠돌리고 선경직물을 인수하도록 힘을 실었다. 둘 

째는 친구 방구현， 지주 차철순 거상 임명한 등 수원 지역의 재력가와 부유 

층 친구들과의 교분이었다. 이는 특히 자금 동원 측면에서 유리했다. 세번 

째는 선경치안대，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이는 반 

공지상주의 풍조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로부터 선경직물을 불하받거나 보호 

받게 되는 역사적 경험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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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일제강점시기 수원산업은다른지역과달리 지주제가오히려 강 

고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것은 심각한 소작쟁의를 초래했지만 한편으로 

조선인자본가의 성장에도일정한기여를한듯하다. 지주들의 아들들은 일 

본 유학 등을 통하여 민족주의적 의식을 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직물업 방 

변의 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수원에서 일본인 자본보다 먼저 직물업 발전을 

선도할수 있었다. 물론 이들은지역 유지답게 지역 단위의 인맥과재력 그 

리고 일본인과의 교분을 충분히 이용하였다. 민족주의와 친일성이 교묘히 

배합되어 조선인 본위의 직물업 경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r 멸훌훌혹‘1 

본 연구는 일제하수원지역의 산업 발달을 전통적인 농업 중심 사회로서 

지주제도와 토착시장， 일본의 침략전쟁에 따른 전쟁 특수， 그리고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지역 인맥， 자산 등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하수원 경제의 발전은 지주제에 기반을둔조선인 자본가의 자본축적 

과 이들에 의한적극적인 직물업 도자기업 투자라는 내적 계기가중요하다. 

그리고 전쟁특수에 부응한 적극적인 활동과 일본인과의 교분 그리고 일본 

의 기술 이전 및 강제적인 설비의 동원이라는 외적 계기도 있었다. 

먼저 내적 계기에서 1930년대까지 수원은 자작 · 자소작농의 감소， 소작 

농의 증대 현상을보였다. 이것은아직 생산양식이 낙후되었다는증거이다. 

아울러 도시=일본인=지주와 농촌=조선인=소작농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도 

보이고 있었다. 공업에서도 1930년대 이전에는 성냥 · 양조라든가 철도 광 

산 등에 많은 투자가 있었다. 1937년 이후 전쟁물자 보급과 관련하여 대일 

본방의 수원 진출계획이 알려지면서 직물업 발전의 기대를 모았다. 

1930년대부터 지주제의 강화와 원시적 축적의 취약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공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홍사운 이유복， 김학배와 같은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분류된 조선인 자본가들이 조선마직을 비롯하여 동아 

직물(홍시운)， 昌和織物(李有福) 수원직물(金學培) 등을 창립하였다. 

하지만 이들 ‘민족적’ 조선인 기업들의 판로는 역시 침략전쟁이었다. 수 

원실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 시국활동에 나선 것이 그것을 대변한다. 

1940년 이후 중국 지역을 석권한 일제가 조선의 황해권 지역에 대대적인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직물업은 크게 활성화되었다.1942년 경 조선인 소유 

의 동아직물 창화직물， 수원직물 소화직물 등이 대대적으로 시설을 확장했 

고， 1943년에는 일본 재벌 계열의 선경직물이 준공되었으며 곧바로 확장에 

들어가 두 개의 공장을 거느렸다. 

이중에서 역시 선경직물이 주역이었다. 선경직물의 성장은 3가지였다. 

첫째는 조지아 계열인 선만주단이 선경직물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건의 



아버지， 최학배의 재력과 인맥이 많이 동원되었다. 둘째는 친구 방구현， 지 

주 차철순， 거상 임명한 등 수원 지역의 재력가와 부유층 친구들과의 교분 

이었다. 세번째는 선경치안대，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에 적극 가담한 것이 

다. 이는 반공지상주의 풍조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로부터 선경직물을 불하 

받거나보호받게 되는 역사적 경험이기도했다. 

요컨대， 일제강점시기 수원산업은다른지역과달리 지주제가오히려 강 

고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것은 심각한 소작쟁의를 초래했지만 한편으로 

조선인 자본가의 성장에도 일정한기여를한듯하다. 지주들의 아들들은 일 

본 유학 등을 통하여 민족주의적 의식을 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직물업 방 

면의 투.A}를 감행했고， 결국 수원에서 일본인 자본보다 먼저 직물업 발전을 

선도할수 있었다. 물론 이들은지역 유지답게 지역 단위의 인맥과재력 그 

리고 일본인과의 교분을 충분히 이용하였다. 민족주의와 친일성이 교묘히 

배합되어 조선인 본위의 직물업 경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 주제어 : 선경직물， 선만주단， 동아직물， 선일직물， 조선마직， 적산불하 침략 
전쟁，전쟁특수 



Suwon~’ s industrial development under the J apanese 

rule tirne 

Kim , In-ho 

πùs research is purpose for understanding process of Suwon’s industrial 

development under the Japanese mle time. And this is deals with speci떠 

war procurements originated Invasion war, Korean capitalist’s region­

faction 뻐d prope따. More than anything else, understanding of Suwon’s 

econollÙc development is important for analyzing inner primary factor like 

Korean capitalist’s accumulation of capital based on land owner system, 

active investment on textile factory and pottery business. Also there is 

extemal primary factor. Korean capitalist acceded to demand of the speci떠 

warprocurεments，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Japanese business, acceded 

to the government general’s policy that moving Japanese technology from 

Japan-mainland. 

First, inner primary factor come into tendency of independentof 옮nner 

class reduce and tenancies class increas at that time in Suwon. This is 

showed that Suwon’s agriculture system was fall behind in Japanese rule 

time. In addition that showed dual composition of Suwon’s economy like as 

city=Japanese=land owner, village=korean=tenancy. Age of proto­

industrialization, there are many investment of match, brewing, railroad, 

mine before 1930s. There is Suwon citizen’s expectation on development of 



Suwon economy as invite the Great Japanese spinning and weaving 

company extending to supply war-goods for War After 1937. 

From 1930s,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industry was increased 

even though there was difficult of enhance land ownership, weakness of 

accumulation. Especially Saun-Hong, Yubok-Leechosun, Hakbae-Kim 

who classified tend to nationalist were established Chosun linen textile 

company. Dong-A textile(Saun-Hong), Changhwa textile(Yubok-Lee), 
Suwon textile(Hakbae-Kim). But also market ofnational korean capitalists 

came from Japanese invasion war. As Japanese invader process grand 

Korea industrialization policy in Yellow sea in time of occupied China. So 

Korean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textile factory was more 

increased After 1940s. Sun-kyung textile company had bright prospects for 

the future better than the others. In the formalities process of incorporation 

Sun-kyoung, Jonggun-Choi's father and Hakbae-Choi's financial power 

was play an important role. Secondly, Jonggun-Choi, the president of Sun­

석때19 textile was good friends with wealth class as Kuhyeon-Bang, land 

owner Cheolsun-Cha, wealthy merchant Myeonghan-Lim. 

Third, he positive support to the right faction like Sun-석rung public 

security unit, the Great Korean young men’s association etc. This tendency 

of anti-communism was important factor that obtaining disposed license of 

Japanese Sun-kyung textile and protecting corporation from the new 

Korean govemment . 

* Keywords : Dong-A textile(Saun-Hong), Changhwa textile(Yubok­
Lee), Suwon te앙ile(Hakbae-Kim)， Sun-kyung 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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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의 수원은 세계문화 유산인 ‘화성’ 축조(1796년)로부터 기원한다. 

수원은 18세기에 만들어진 계획신도시로서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울 

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군사， 행정 ，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목표를 두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 화성성곽의 축조와 시가지를 조성 

함으로써 오늘날의 수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수원시는 2010년 현재 인구 

11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 · 문화도시이다. 

’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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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949년 시급 도시로 승격되어 1962년에 10만인， 1980년에는 

30만인에 이르렀으며 1987년에 인구규모 50만인의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이후에도 도시성장이 지속되어 2002년에 100만인의 거대도시 

(megalopolis) 인구규모에 이르렀다. 수원은 인구규모 측면뿐만 아니라 도 

시의 역사성， 지족성， 문화수준에서 세계 초일류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 반면에 개발연대의 압축성장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수원시의 도시성장특성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수원시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되는 도시정책방헝: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기별 도시공간구조의 변천 특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공간구조 

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도시계획적 접근 특성을 분석한 

다. 이울러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수원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21세 

기 도시계획의 접근방법을 접맥하여 수원시가 초일류 도시로 거듭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수원의 도시성장 특성 

1) 신도시 화성 건설 이후의 도시변화 

신도시 화성은 정조의 왕권강화와 개혁왕정을 상징하는 정치도시로서 또 

수도에 버금가는 행정 · 군사 · 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동기에 

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정조 24년(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더불 

어 강력한 왕권의 상징과 화성의 군사력으로 설립했던 장용영의 해제로 인 

해 화성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1905년에 개화(開{I:，)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왕조중흥의 왕권을 상징하던 

화성 행궁자리에 최초의 서양식의 의료기관인 자혜의원(鉉惠醫n돼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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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고 화성 행궁은 수난과 퇴락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1920년대 초에 

는 병원 증축으로 인하여 대분의 행궁건축물이 철거되었고， 이후 도립병원 

으로 지정되고 주변에 경찰서와 민가 학교가 들어서면서 정조때 왕권강화 

의 상징물이었던 행궁의 웅장하고 운치가 있는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 

게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수원 도시계획 수립은 일제치하인 1934년에 제정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 에 의하여 1944년에 수립되었다. 이 때의 수원은 

7， 572호(36，146명)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의 계획은 1974년(30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시가지 가로망， 토지구회정리사업， 공원 및 녹지， 

풍치지구 계획 등이 주요 골자였는데 이것은 일제 말기의 전통적 시가로서 

지방민의 유화책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디. 이 계획에 의한 최초의 도시개 

발사업은 팔달토지구획정 리사업(팔달문 주변)이다. 

〈그림 1) 화성 축성당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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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0년대 화성 조감도 

2) 1950 rv 1960년대의 도시변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 · 북으로 나 

누지었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으로 수원의 문화재 대부분이 파괴되 

어 도시는 더욱더 황폐해졌다. 전쟁이 끝난 ‘50년대에는 새로운 개발보다 

는 전 · 후 복구에 치중하였던 시기이다.1960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진 

전되어 농업 위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성장해온 지역사회 중심도시였던 수 

원은 정부의 농공병진(農工拉進) 시책에 따라 지역사회 개발 및 자주경제 

확립을 위한 지방행정 중심의 교육문화도시로 성장시커는 도시정책이 추진 

되었다.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은 도시을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되면서 수원시는 경기도의 광역행정중심지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관리기능의 수부도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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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10년대 수원시가지 현황도 

〈그림 4) 1950년대 수원시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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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0년대의 도시변화 

1970년대는 수원을 크게 변화시킨 시기이다. 한국경제가 후진국의 위치 

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경공업이 발달하기 시 

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도 서울은 과밀과 혼잡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과밀 방지를 위해 서울에 입지한 공장들을 서울 주 

변 위성도시로 이전 재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삼성전 

자등 대규모의 공장들이 수원으로 이전되었다. 수원 도시정책도 정부의 농 

공병진(農工拉進) 시책에서 탈피하여 산업화에 따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결과로 선경 (SK)의 모태인 선경합섬공장(권선구 평 

동 일원) 건립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담배인삼공사(KT&G) ， 금강(KCC) , 한 

일합섬， 선경화학(SKC) 등의 공장들이 유치되었다. 이들 대기업 공장이 운 

영되면서 197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산업기능이 도시발전은 물론 수 

〈그림 5) 1970년대 수원시가지 현황도 



역사문화도시 수원의 성장특성과 향후 도시정책 방향 1171 

원 경제를 이꿀어 나갔다. 공업화 진전은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구와 주 

택수요를 증가시켜 ‘화성’ 주변에 고화지구， 영화 1.2지구， 역전 1.2지구， 

파송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시가지가 크게 확산되었다. 특 

히， 경부고속도로(수원~서울) , 제1호선 전철(수원~서울)의 개통으로 교통 

의 요충지로 수도서울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림 6> 1970년대 수원시 항공사진 

4) 1980 rv 1990년대 도시변화 

80년대는 과거 1960~70년대 고도경제 성장에 수반하여 나타난 수도서 

울의 교통 · 환경과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수원시도 이에 편승하여 도심외곽지역에 대단위 택지개 

발(매탄지구 외 4개 지구)이 진행되어 시가지가 확산되고 인구가 급속히 증 

가되었다. 특히， 동수원권 신도시개발은 수원의 공간구조를 개편시켰다. 동 



172 I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수원 지역은 제2 부도심으로서 중심상업 · 업무기능이 부여되고 시청이 현 

위치로 이전하는 등 수원권 개발의 발핀-을 마련하였다. 

〈그림 η 1980년대 수원시 위성사진 

90년대는 수도권의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200만호 주태공급 정책이 시행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수원에도 대규모 택 

지개발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동 수원 지역의 대 

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주택 개발사업을 통하여 인구의 증가와 북부와 서부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동 수원지역으로 개발이 확산되어 분당 신도시 

에 버금가는 영통신도시가 개발되었다. 또한 ‘화성’ 문화재가 1997년 12월 

4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세계문화 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에서 문화 

재 및 문화 예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 

었다. 이로써 화성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 

되어야 할 세계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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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도시정책들이 ‘화성’ 을 모티브로 하는 역사 · 문화 관광도시로 발 

전 유도하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림 8) 1 990년대 수원시 항공사진 

5) 2000년 이후의 도시변화 

2000년대에는 국경없는 세계화시대의 진전으로 국가 단위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간의 직접적인교류와산업 활동이 활성화되는 개방화· 세 

계화 및 지식 · 정보시대가 도래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의 도시정책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문화와 경제로 번영하는 수원의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특히， 

세계문화 유산 화성’ 의 활용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수원화성의 보존과 정비를 통한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의 활성 

회를 위한도시 공간조성을통한도시 매력도증진과다OJ=한볼거리， 줄길 

거리， 관광 상품개발，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인근 관광지와의 관광벨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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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00년대 수원시도시계획도 

〈그림 10) 2000년대 수원시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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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세계문화유산 ‘화성’ 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정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도시재생을통한낙후구도십지역의 활력 증진과수 

원의 미래를 준비히는 국제적 수준의 차별화된 자족형 행정복합의 광교신 

도시 건설， 낙후된 서수원권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등이시행되고있다. 

6)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천 

수원시는 1970년에 5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영화1 

지구， 영화2지구， 팔달지구， 역전1~2지구， 고화지구 등의 사업을 1978년 4 

월에 완공하였다.5개의 사업지구 총면적은 3.060(천m')에 달하며， 사업시 

행자는 수원시장이다.5개의 사업대상지 모두 기존시가지와 인접하여 있거 

나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80년에는 2개 지구(우만 · 인계지구 권선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5개 지구(신매탄지구， 구운지구， 매탄지구， 매탄1지구， 매탄2지구)의 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11월 완공되었으며， 

택지개발사업은 1989년 12월에 완공되었다.2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면 

적은 3， 530(천m') ， 택지개발사업지의 총면적은 2， 709 ， 802m'에 달한다. 두 

곳의 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지는 기종의 시가지에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하 

고 있으며， 5개의 택지개발사업대상지 중 구운지구는 기존시가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는 기존시가지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에는 2개 지구(파송1지구， 파송2지구)의 토지구획정라사업과 8개 

지구(우만지구， 권선1지구， 권선2지구， 권선3지구， 원천지구， 천천지구， 화 

서지구， 영통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0년 5월 완공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은 1999년 12월에 완공하였다. 두 

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면적은 1694(천m') 택지개발사엽지의 총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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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 197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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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970년 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 

5 ， 695 ， 493m'에 달한다. 두 곳의 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지는 기존의 시가지 

북쪽과 연결하여 북쪽으로 뻗어 있으며 8개의 택지개발사업대상지 중 천 

천지구는 기존시가지의 북서쪽에， 화서지구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 나 

머지 6개는 기존시가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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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198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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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980년 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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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3개 지구(일월지구 탑동지구 곡반정지구)의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6개 지구(정자지구， 원천2지구， 천천2지구， 정자2지구， 조원지구， 

매탄4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6년 

10월 완공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은 2002년 6월에 완공하였다. 3개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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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199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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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990년 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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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획정리사업의 총면적은 1. 523(천따) 택지개발사업지의 총면적은 

2， 957 ， 736m2에 달한다. 3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지는 기존의 시가지의 

서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의 택지개발사업대상지 중 천천지구， 

정자지구， 정자2지구는 기존시가지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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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2000 년) 

〈그림 14> 2000년 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 

개 지구는 기존시가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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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2개 지구(광교지구 호매실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 

행되고 있다. 광교지구는 2004년 6월에 고시된 이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 

며 ， 호매실지구 역시 2004년 12월에 고시된 이래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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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20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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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10년 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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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면적은 총면적은 14， 404 ， OOOm2에 달한다. 광 

교지구는 기존시가지에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매실지구는 기존시가 

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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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경제가 후진국의 위치를 벗어나 신흥공업 

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도시화가 가속되었다. 수도 서울의 

과밀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등 대규모의 공장들이 수원으로 이전되어 ‘화 

성’ 주변에 토지구획정리 등 도시개발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의 시가 

지가크게확장되었다. 

1980년대는 과거 1960~70년대 고도경제 성장에 수반하여 나타난 수도 

서울의 교통 · 환경과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었 

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수원도 이에 편승하여 당시 도심외곽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들이 진행되어 시가지 확산과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1990년 

〈그림 16) 수원 시가지 변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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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수도권의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200만 

호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영통지구 등 신도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이 

와 같은 도시화에 의한 개발연대에서는 시가지 및 도시인구 증가를 수반하 

며 도시성장이 지속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구증가와 개발 가용지 부족， 구시가지의 슬럼 

화，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광교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구시가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90년 

대 들어서 나타난 섬유산업의 쇠락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한일합섬의 중국 이전을 시작으로 선경， 금강， 연초제조창 

(KT&G) 등이 이전되거나 이전 예정에 있다. 이들의 공장 이전 부지 대부 

분은 주택공급 위주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원의 변화 

는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3. 거대도시 수원의 현주소 

1) 국토공간구조상의 입지 

수원시는 수도권의 중핵도시 서울의 남측 35km 지점에 위치한다. 수 

도권 지역은 201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추권 

역이다. 

행정 및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초하여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면 수도권은 인구규모 측면에서나 인구밀도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인구밀도는 비수도권지역의 아흡배에 이른다. 인구증가율 또한 전국 평균 

치의두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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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권역별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율 

면쩍(뼈 
2000년도 2010년도 연평균인구 

권역벌 
인귀천인) 인귀천인) 뭘도(인Iha) 층가옳(%) 

수도권 11,749.60 22,076 24,857 21.2 1.2 

부산권 12,354.40 7,931 7,985 6.5 0.3 

대구권 19,911.80 5,321 2.6 -0.2 

광주권 12,714.90 3,503 2.7 -0.2 

대전권 3,307 3.9 0.8 

전북권 1.999 2.3 -0.5 

정주권 1,498 2.1 0.3 

강원권 16,614.00 1.555 0.9 0 

제주권 1，없8.50 542 571 3.1 0.5 

전국 99,897.40 47.732 50.515 5.1 0.6 

수도권의 중핵도시 서울은 1992년 주민등록인구 1， 093만인을 기록하며 

최고의 집중도를 보였으나 이후 1. 030만명 내외의 인구를 유지하며 도시성 

장관리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서 있다. 

반면에 서울 인접도시들과 서울 남측에 위치한 도시들의 성장추세는 

2010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를 비롯하여 화성， 오산， 용 

인， 평택시의 인구성장추세는두드러진다. 

이 점에서 볼 때 수원시는 수원시 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들 전부 급 

격하게 성장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거대한 연담도시권의 중핵도시이다. 

수도권내에 입지하는 도시 중 성장추세가 뚜렷한 도시의 특정은 사회경 

제적 측면에서 수부도시인 서울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도샤들의 통근통학인구 중 서울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비율을 살 

펴보면 서울 내부 통근통행비율이 89.1%로 가장 높았으며， 40% 이상인 도 

시는 광명서 42.3%, 과천시 42.6%, 하남시 40.2%이었고， 30%이상인 도 

시는 의정부시 32.0%, 고양시 32.4%, 구리시 35.8%, 남양주시 30.0%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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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η 인구 규모별 우리나라 도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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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우리나라 도시별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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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우리나라 도시별 인구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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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수도권지역 도시별 인구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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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수도권 도시의 서울 통근통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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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수원 인접도시의 수원통근통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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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이상인 도시는 성남시 29 .1%, 안양시 24.9%, 부천시 24.0%, 군 

포시 22.0%, 의왕시 22.4%, 용인시 20.8%이 었고， 10% 이상인 도시는 인 

천광역시 10.6%, 시흥시 10.2%, 파주시 13.2%이었다. 수원시 ， 안산시 ， 화 

성시 등은 10% 미만이었다. 통근통학인구비율을 기초로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과의 사회경제적 의존성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상대적으로 자족성이 확 

보된도시라고할수있다. 

반면에 화성시의 통근통학인구 중 수원시로 유출하는 인구 비율이 

14.3%이고， 화성시로 유입하는 통근통학인구(자체 도착 인구 포함) 중 수 

원시에서 유출하는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22.7%에 이른다는점에서 수원 

시는 화성시의 중핵도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된다. 수원시 인접 도시들 

또한이와같은수치에서는수원시와의 연계성이 크다는것을보여준다. 수 

원시에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의 오산시와 용인시의 비율은 각각 

12.9%, 1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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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각 도시 유입인구 중 수원시 유출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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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시는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서울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핵적인 거점 도시 

로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수원시 여건분석 

수원시 1995년과 2010년의 동별 인구밀도 변화를 볼 때 지동， 고등동， 

매탄4동， 세류1동은 인구밀도가 감소한 반면 율천동， 정자동， 서둔동， 원 

천， 영통동 등은 인구밀도가 증가하였다.1995년에는 팔달구에 인구가 집중 

되었으나 2010년에 팔달구에서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로 인구가 분산되는 

모습을보이고있다. 

〈그림 24) 1995 수원시 동별 주민등록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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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10 수원시 동별 주민등록 인구밀도 

〈그림 26) 수원시 연평균인구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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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 

전국 서울 부산 수원 성남 

수립일 12006-04-27 1 2009-12-291 2009-07-01 12005-09-12 

목표년도 I 2020 

계획인구(천인) 9.798 

총계(h이 I 9.989.741 

m 
} m 
• 

댔
 

낀
 4
, -m 

2020 I 2020 

1,290 1,140 

76,612 12,101 14,171 

2,666 580 

2 268 

47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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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평균인구증가율은 권선구와 영통구의 경우 대체로 1. 21%이상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안구의 경우에도 표고가 높은 파장동과 

연무동을 제외하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팔달구의 경우 대체로 

-1. 22%미만의 연펑균인구증가율을 보이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수원시의 행정구역면적 12뻐f는 주거용지 44knf 중 시가화용지는 상업용 

지 5.8k야， 공업용지 2.7k바이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 양상은 그간의 지속적 

인 도시개발의 결과이다. 

3) 거대도시로서 수원시의 위상 

수원시는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팔달산(八達 

山:128m)이 솟아 있어 천연공원을 이루고 있다. 북쪽에는 300m 내외의 

광교산맥(光敎山뼈있고 서쪽에는 여기산(麗技山)， 남동쪽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지형은대제로동북에서 서남방면으로완만한경사를이루고 

있다. 

수원시 면적은 121,0lknf 이며 4개의 구에 42개 행정동과 56개 법정동으 

로 이루어져 있다. 총인구는 1， 095 ， 957명 (2010년 8월 1일 기준)이며， 세대 

수 406， 439가구이다. 

거대도시로서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도시다. 수원시에는 15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보유 장서는 

1， 584 ， 462권에 달하고 있다. 수원시에는 2년제 대학으로 동남보건대학， 수 

원여자대학 등이 있다. 두 개의 대학에 74개 학과가 있으며， 학생수는 

11， 603명에 이룬다.4년제 대학으로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 

퍼스，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4개가 있다. 네 개의 대학에 단과대학이 

28개 있으며， 학생수는 45， 927명에 이룬다. 대학원수는 2010년 기준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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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석사과정 5， 625명， 박사과정 560명이다. 

둘째，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수원시에는 공원수는 2009년 

기준으로 공원수가 224개가 있다. 공원면적은 3， 532(천nr)에 달하고 있다. 

그 중 어린이공원이 182개에 460(천m2)이고， 근린공원 39개에， 면적은 

3， 012(천rrf)이다. 그리고 역사공원 1개가 있는데 면적은 1(천m2)이며， 체육 

공원 2개가 있는데 면적은 59(천m2)이다. 

셋째，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이 매우 높다. 수원시의 문화재 보유 현 

황을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총32개가 있으며 그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는 11개 있으며， 국보급 문화재가 5개가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 과 행궁이 있는 

도시로 널라 알려져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은 수원시를 문 

화도시로소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 관광 

의 도시에 걸 맞는 다양하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 활동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고하고있다. 

넷째， 경기도청이 있는 도시이다.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 

에는 경기 도청이 있어서， 11， 815 ， 120명의 경기인의 행정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수행하고있다. 

다섯째， 지족 기능을 갖춘 도시이다. 삼성전자， 선경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어 수원시의 지족성을갖추는데 도움여 되고 있다. 

여섯째， 스포츠의 도시이다. 수원시에서는국제 · 전국규모에 각종스포 

츠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제8회 수원시 

장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제18회 세계 대학생 유도 대회 등 국제 규모에 

다양한 대화들을 개최하고 있다. 

수원시는 축구의 열기가 특히 높은 도시이다.2002년 FIFA 월드컵의 개 

최도시 중 하나로써 명성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수원겹 국제청소 

년 클럽축구대회 개최， 2006년 피스컵 국제 여자 축구대회 개최，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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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U-17 월드컵 등 많은 국제 경기를 치렀고 수원시에서는 대한축구협 

회와 함께 수원컵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제 여자 축구 대회인 피스권컵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K리그 수원 

블루원즈의 연고지이며， 내셔널리그수원시청 축구단(수원 FC)과 WK리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수원 FMC)의 연고지이기도 하다. 

일곱째， 광교신도시 건설로 더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영통구 

하동， 매탄동， 이의동， 원천동， 하동， 우만동 등 총면적 11， 282 ， 521따에 

31， 000세대를 수용하는 광교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광교신도시에는 종 

합행정타운과， 첨단연구시설， 종합휴양시설 신 주거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 

춘 21세기 국제적 신도시 건설로 수원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같은 거대도시로서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위상에 부합되 

지 않는 장애요인들이 있다. 

첫째， 구도심 교통문제이다. 수원시는 현재 심각한 교통문제를 겪고 있어 

대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수원시의 교 

통 환경을 보면， 경기도 남부도시(성남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교통 수요를 유발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원시 서쪽에는 서해안 고 

속도로，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 북쪽에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교통량은 수원시의 교통 환경은 물론 생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는 대도시로서 수원에 위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수원 공군비행장의 고도제한， 소음 등의 문제이다. 수원시 남서쪽 

에 수원공군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다. 공군비행장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한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행장이 도심과 

접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해 생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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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이 서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자리 자리를 잡고 있어 도시의 확장을 

가로 막고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행장과 철로가 접하고 있어 도시정비에 사각지대로 관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아 도시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리 소홀로 인 

하여 환경이 열악하여 우범지역으로 전략해 수원시의 위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구역이 작은 편이다. 수원시는 대도 

시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 중에 대도시아다. 현재 수 

원시의 인구는 광역시 승격의 기준인 11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면적은 

121. 01k뺀11 불과하다. 수원시의 입지를 보변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8개의 

도시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입지적 한계를 가지고 있 

다. 또 다른 요인으로 수원공군비행장장도 시가지 확장에 장애요인으로 뽑 

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구 110만 명이라는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좁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거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연대의 

도시계획 맞 도시정책의 유산이 도처에 산재하여 지속기능성 측면에서 취 

약하다. 

이상과 같이 수원 도시 성장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향후의 도 

시정책은 지속가능성에 입각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4.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원시 도시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봐고 있다. 이 

에 더하여 노년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년인구 국가가 되고 있 

다. 이것은 그간에 양적 부문에 의존했던 도시성장이 질적 부문으로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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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도시성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환경과 

안전， 문화와 복지가 도시정책의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볼때 인구 100만을상회하는거대 도시 수원은인구를양적으 

로 증가시켜 과밀을 초래하는 정책을 대반전시킬 펼요가 있다. 과밀은 환 

경， 교통 등 도시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산성 저하 및 사회경 

제적 부(-)의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 

으로 귀결된다. 수원시는 오히려 도시성장관리를 통하여 적정 밀도를 유지 

하고 거점도시로서 중핵기능을 보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거점도시로서 

수원시가 담당해야 할 중행기능은 일차적으로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광역 

행정기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기능이 기존의 계서적 행정 

체계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가 강조되는만큼 광역행정기능이 거점도시기 

능의 주류가 되기 어렵다. 결국 수원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부문 

은 산업부문이다. 수원시의 산업은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첨단산업과 화성 

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 관광 산업이다. 첨단산업과 역사문화 · 관광산업 

은도시의 양적 성장기에 보였던 인구집중에 의한노동집약적 속성과는다 

른 특성을 갖는다. 그간에 급속한 압축성장을 유지해옹 수원시가 첨단산업 

과 역사문화관광산업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 및 정주환경의 질과 어메니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도시는 서구의 도시들이 200년에 걸쳐 

이루었던 성과를 불과 40여년만에 이루었던 압축성장을 경험하였다. 물론 

이러한 압축성장은 도시의 인구규모， 인구밀도， 경제성장률 등 양적 · 외형 

적 측면에서의 양태에 국한되는 것이며 질적 측면이 배제되어 있다. 도시환 

경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삼분의 일 내지 절반에 불과 

한 체코의 프라하와 폴란드의 바르샤바가 우리 도시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역사문화 환경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향후의 

도시정책이 미래의 패러다임에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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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성장의 부(-)의 효괴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 

서구의 도시들이 근대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한 200여년 전부터 1950년대 

말까지 서구의 도시들도 ‘시민을위한도시계획’에 머물러 있었을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에 의한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는 못하였 

다. 레이첼 카슨(Rae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으로 대표 

되는 환경운동과 마르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이 맞물린 1960 

년대에 비로소 도시계획 부문에서도 옹호이론(Advocacy Theory)과 선택 

이론(Choice Theory)이 등장하면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어 프 

리드만(Friedmann)의 교환거래이론에 기초하여 주민과 함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연히 도시계획의 접근시각은 하향식 접근방식에서 상향식 접근방식으 

로 변하였다. 과거 성장거점 전략과 경제 성장이 강조된 하향식 접근방식에 

서 기본 수요이론， 주민 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의 분배가 강조 

되는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변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계획에서 주민 참여 

계획으로，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커뮤니티 단위의 접근방식이 선호되었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추구하던 것에서 지역의 제도와 지식을 활용하는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인구규모상의 거 

대도시 수원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간 

의 성장특성과 현주소를 토대로 수원시가 초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 

향하여야 할 향후의 도시정책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도시권 중핵도시로서의 중추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경기 

도 수부도시로서의 광역행정기능 이외에 첨단산업 및 역시문화 · 광광산업 

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히 화성 내외 공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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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뿐만 아니라 화성을 거점으로 산업과 문회관광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 

록한다. 

둘째， 도시환경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어메니티와 적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역사문화 · 관광기능을 제고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수변공간(Water Front)을 지속가능 

한 구조로 변화시키고 걷고싶은 거리와 삶터의 구실점인 광장， 정체성있는 

도시경관의 확보 등 다각적으로 어메니티와 적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삶의 터전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의 안정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생활의 안정성으로서 도시내 균형발 

전과 소득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삶터 만들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가지 접근은 범죄 및 재 

난 ·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연적 감 

시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환경을 창출하고 방재부문과 도시계획부문이 

결합된 공간계획을 수립할 펼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가 초일류 거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경 

제적，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도시정책이 구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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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대도시 규모로 성장한 역사문화도시 수원의 성장잠재력에 

부합되는 도시정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원시의 성장특성과 공간구조를 분석하엿다. 오늘날의 수원시는 18세기 

에 정조가 건설한 근대적 신도시 화성으로부터 기원한다. 수원시는 지난 

40여년의 개발연대에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도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초일류도시로서 성장할 수 잇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개발연대 

의 관성과 후유증이라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수원시가 초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거대도시권의 중핵도시로서 첨단산업과 역사문화관광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관광기능은 향후 수원시 

의 중추적인 도시기능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수 

원시의 역싸문화기능의 보강과 관련한 제반 도시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정주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어메니티를 보강하는 도시정책의 구현이 

펼요하다. 셋째， 시민생활의 안정성 즉， 범죄 및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필요가 었다. 

* 주제어 : 수원， 호냄， 역사문화도시， 도시성장， 공간구조 도시정책 



A Studly on the Urban Policy Based on the Growth 

Caracteristics of Suwon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Lee , Chang-soo 

π피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sustainable urban p이icy matching up 

to the growth potentials of Suwon metropolis. For this purpose we analize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growth p와tem and spatial sσucture. Suwon is a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which originated from Hwaseong built by King 

JeongJo in 18th century. Suwon has been seeing rapid growth for recent 

4어rears. There are plenty of growth po않n뼈s and diverse problems. 

In condusion, it needs to reinforce urban functions such as high-tech 

industr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toursim to play a pivotal role in 

metropolitan areas. And we should establish urban policies which ensure 

amenity and suitability of settlement environments. Finally Measur'εs to 

stabilize citizen’s livelihood are urgently needed. 

* Keywords : Suwon, Hwaseong,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urban 

growth, spatial structure, urb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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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홈쭉훌 李炳憲은 천도교인으로 3 . 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운반하였을 뿐 

만 아니라 만세시위에 직접 참여하였고 신간회운동에 참여한 민족운동가 

이다. 

이병헌은 서세동점기와 동학혁명이 일어난 이듬해 태어났다. 일찍이 동 

학에 입도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계대교인으로 동학사상을 수용하여 종 

*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벤츠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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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동학의 민좀주의사상에 

따라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병현은 유소년기를 평택에서 

생활하였지만 청년기는 천도교 수원교구에서 주요 교역자로 활동하면서 보 

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초에 천도교 3세 교조인 의암 손병희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진출한 이후 3.1운동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였고， 일 

제의 검거령을 피해 수원으로 피신하였다가 수원지역 3.1운동에 직간접 

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제암리학살사건을 목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7년 

2월 신간회가 결성되자 경성지회 설립준비위원 및 총무간사를 맡아 설립 

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조직부 총무간사로 활동하였다 ü 

해방 이후에는 한민당에 참여하여 정치인으로， 1949년 국립경찰전문학 

교 교장으로 공직에서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동안에는 부산으로 

피난하여 행정신문시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환도 후에는 시사시보사를 운 

영하는 등 언론인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밖에 민주당 창당위원， 신대한건설 

협회 부회장， 한족회 부회장， 3.1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한중협회 중앙 

위원 등 다잉t한 사회활동도 하였다. 말년에는 천도교로 돌아와 1955년 1월 

부터 7년간 부교령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천도교 최고 예우직인 종법사에 

추대되었다.1960년에는 민의원에 당선 정계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찌 

이처럼 이병헌은 수원과 서울을 넘나들면서 종교인， 민족운동가，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으로 다OJ=한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를받지 못하였다. 이는자료의 한계 때문이라할수 있다. 이병헌과관 

련된 자료는 아직 집적된 것이 없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 3) 그렇기 때문 

에 연구의 한계가 없지 않았을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과 관련된 

1) 이러한 공로로 이병헌은 1993년 8월 15일 정부에서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하였으며， 1995년 10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2) 성주현 r신앙보국의 화신 이병헌(李炳憲)J ， r신인간'J 575, 1998.7, 80-85쪽 
3) 이병현과 관련된 자료는 r천도교회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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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는 분산된 

조각조각의 자료를 모아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의 복원을 시도해 보고 

자 한다. 그리고 이병헌의 민족운동의 시기를 일제강점기로 한정하여 서술 

하고자한다. 

2. 천도교 입교와 수원교구 

이병헌은 동학혁명이 막을 내린 이듬해 1895년 11월 20일 아버지 李敏道

와 어머니 남원 양씨의 4대 독자로 경기도 진위군(현 평택시) 현덕면 권관 

리 445번지에서 태어났다 4) 본관은 함평， 도호5)는 챔華， 필명은 石雲이었 

다. 그가 태어난 권관리는 서해안을 끼고 있는 어촌마을이다. 서해안과 마 

주하는 마을 끝에는 닭 머리를 닮은 鎬頭뿔 마을 뒷편에는 玉女筆이 마을 

을 둘러싸고 있다. 이 두 봉우리는 3.1운동 당시 평택지역에서 최초로 햇 

불을 올리고 만세운동을 전개한 곳이기도 하다. 이병헌이 태어난 곳은 진위 

군 현덕면이지만 생활권은 수원에 속하였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중심지 

는 안중이지만 수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수도권과 더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이병헌의 아버지 이민도는 원래 한학을 공부한 유학자였지만 28세 되던 

해 동학에 입도하였다.히 수원지역에 동학이 포교된 시기는 1874년으로 

1870년대 중반이었다. 이 시기 호남인으로 알려진 안교선의 포교로 안승 

관， 김정현 등이 동학에 입교하면서 수원지역에서 동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7) 이민도는 수원지역에 동학이 포교된 지 5년 후인 

4) r함평이씨 대통보」 
5) 道號는 천도교인에게 내려주는 號이다. 
6) r환원일속」， r천도교회월보J 127, 1921. 3, 118쪽. 
7) r수원군종리원연혁」， r천도교회윌보J 191, 1926.11,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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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동학에 입도하였다. 이 시기 일반 민중들이 동학에 입도한 동기는 

시천주의 인간존중과 척양척왜의 보국안민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민도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학에 입도한 이민도는 진위와 수원 등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하였 

고， 그 결과 1년 뒤인 1880년 접주로 임명되었으며， 1893년 척양척왜를 기 

치를 내세운 보은집회에 신용구와 함께 수원지역 동학교인들을 이꿀고 참 

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1894년 동학혁명에도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 

학혁명 당시 기호대접주 안승관을 비롯하여 김정현， 김원팔 등이 수원지역 

에서 기포한 바 있는데， 척왜양을 기치로 한 보은집회에 참가한 이민도 역 

시 동학혁명에 참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후 이민도는 수원교구를 설립히는데 참여하였으며， 진위군 현덕면 종 

리사에 선임되는8) 한편 1912년 4월 15일부터 3년간 전개한 49일 특별기도 

에 참가하였다. 이민도는 수원교구장으로 활동하던 1913년에는 북수리에 

40여 칸의 교당을 마련하였다 9) 당시 마련한 교당은 정조가 수원에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전국의 부호를유치할때 지온유서 깊은 8부가중의 하나 

였다 1이 

이외에도 이민도는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때 3월 22일 

진위군 현덕면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중 예비검속을 당하였다 11) 이민도 

는 봉훈， 교훈， 교구장 등으로 활동한 후 1921년 2월 14일 71세를 일기로 

일생을마쳤다 12) 

이와 같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동학의 영향을 받은 이병헌은 16세 

때인 1911년 6월경 수원교구 제544 강습소에 입학하여13) 근대적 학문과 종 

8) r수원군종리원연혁」， r천도교회원보J 191, 31쪽. 
9) 수원교구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군 북수리 343번지였다. 
1이 수원교구의 규모는 互家 40칸이었다 
11) 이병헌， r3' 1운동비λb ， 시사시보사， 1959 ， 880쪽. 
12) r환원일속」， r천도교회월보J 127, 1921. 3,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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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소양을 쌓았다. 당시 천도교에서는 근대적 교육의 하나로 전국의 지방 

교구에 교리강습소를 설치하였다 14) 교리강습소논 본과는 3년， 특별과는 2 

년， 속성과는 3개월 과정인데， 이병헌은 속성괴를 졸업하였다. 당시 이병헌 

이수업한속성괴는 ‘천도의진리’， ‘교육의원리’， ‘교수법’， ‘학교관리법’ 

등 천도교 교리과 학교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수하였다. 

제544 강습소를 수료한 이병헌은 이듬해 1912년 6월 22일 중앙총부에서 

모집한 제1회 종학강습소 고등과에 입학하였다.퍼) 종학강습소는 “지방의 고 

등 강생을 모집 교수하여 종리의 發關을 기도하며 또한 각지 강습소의 교수 

할 자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병헌이 입학한 고등괴는 6개월 과 

정으로 敎書， 作文， 講解 등 3개 과목을 수학하였다.뻐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종학강습소를 마친 이병헌은 수원교구로 돌아와 종교인으로 활풍 

하였다. 1915년 4월 수원교구 현덕면 전교사로 첫 선임된m 이병헌은 이후 

1916년에는 공선원，1없 1917년에는 전제원，1잉 1918년에는 금융원，20) 그리고 다 

시 전제원으로 활동하다가 1919년 1월 교역자 활동을 그만두었다 2D 이병헌 

이 수원교구에서 활동을 그만 두게 된 배경은 당시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인 

손병희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병헌은 1914년 수원교구를 북수리로 

이전하고 입주식을 가질 때 처음으로 손병희를 만났다. 입주식 때 이병헌이 

사회를 보았는데，2잉 손병희가 그를 재목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만남 

을 계기로 이병헌은 천도교중앙총부로 진출할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13) r천도교회월보J 12, 1911. 8, 65쪽. 
14) r천도교강습소규정J ， 1911; r천도교강습소규정 부 소칙」， r신인간J 621, 2002.5, 104~111쪽 참조. 
15) r학사일반」， r천도교회월보J 24, 1912.7, 39-40쪽. 
16) r.종령 제94호J' 이동초 편저 r천도교회종령존안J ， 모시는사람들， 2005, 187~188쪽. 
17) r천도교회월보J 58, 1915.5, 43쭉. 
18) r천도교회월보J 76, 1916.11, 36쪽 
19) r천도교회월보J 82, 1917.5, 44쪽. 
20) r천도교회월보J 90, 1918.1, 43쪽. 
21) r천도교회월보J 102, 1919.2, 64쪽. 
22) r.수원교회 낙성식」， r천도교회월보J 292, 1936.12,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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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이후 일제는 강점 이후 유지하여 오던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로 

정책상 변경하였다. 문화정치는 한국인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적으 

로 허용하였으나 이는 기만적인 것이며 일제의 식민통치의 근본 목표인 동 

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였다. 국내에서는 일제의 이러한 문화정치를 최 

대한활용하여 언론·출판·교육· 결사·산업 ·문예 등각분야에서 활발 

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흐름에 천도교 청년들은 천도교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문회운동에 동참하였다.때 

3.1운동 이후 교단의 내적 위기와 사회상황의 변화에 교단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9월 2일 정도준， 손재기， 박달성， 

박용회， 황경주， 김옥빈， 박래홍， 최혁 등의 발기찌와교단의 청년들이 중심 

이 되어 ‘교리의 연구 및 선전， 조선의 문화향상 발전’ 을 목적으로 天道敎

춤年敎理講뼈3를 발족시켰다. 강연부는 지방 교구블 활용하여 전국 각지 

에 지부를 설치하였으며2딩 이를 기반으로 다OJ=한 신문회운동을 전개하였 

다 26) 그리고 이듬해 1920년 4월 25일 강연부를 天道敎춤年會로 명칭을 개 

정하였고，잉) 지방에서는 지회를 조직하였다. 3.1운동 이후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병헌은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를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병헌은 강연부가 청년회로 명칭을 변경한 직후 1920년 4월경 홍 

종각， 이연숙， 김유경 등과 함께 수원지회를 조직하였고， 초대 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28) 

이병헌은 수원지회 설립 후 첫 사업으로 5월 17일 천도교청년회 중앙에 

23) 천도교의 청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주현 r천도교청년당연구J ，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9 
를참조할것 

24) 閔泳純 r天道敎六十)年年讀」， r天道敎會月報j통권 116호， 1920.4， 32면. 
25) 講b뼈} 支렘R는 지방교구가 조직된 곳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1919년 11월까지 鎭南浦， 품1'1i， 定

平， 博JII ， 淸州， 江東， 三뿔 등 10개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부원 500여 명에 딜승}였다. (r天道敎會月
報」통권112호， 1919. 12, 41면) 

26) 趙基똥 r天道敎춤年黨←→賢表J ， 

27) r天道敎춤年敎理講b暗P의 名義改定」， r天道敎會月報」 통권 117호， 1920. 5, 114변. 
28) r.水原都宗理院핍華」， r天道敎會月趣j 통권 191호， 1926. 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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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하는 박용회， 이돈화 박사직 등을 초청하여 특별대강연회를 개최하 

였는데 5， 6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잃) 이어 이해 11월에 

는 역시 중앙의 협조와 강사 유희준의 열성으로 교리강습회를 설치하였 

다 3이 뿐만 아니라 1920년부터 1921년까지 이병헌이 지회장으로 있는 동안 

수원지역의 순회강연， 특별대강연회， 각종 강습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 

였다 31) 이후 수원지회 지회장을 그만둔 이병헌은 중앙으로 진출해 天道敎

中央總部 1921년 12월에 대종사종법원 1922년 9월에 경리과종리사로서 

활동하였다 32) 

1925년 들어 교단이 구파와 신파로 분회됨에 따라 천도교청년회도 구파 

계열의 天道敎줌年同盟과 신파계열의 天道敎춤年黨으로 각각 분화되었다. 

수원지역의 천도교는 구파계열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병헌은 구파에서 활동 

하였다. 이로 인해 이병헌은 구파계열의 천도교청년동맹에서 활동하였고， 

경기도연맹을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선 이병헌은 1927년 8월 11일 오후 8시 천도교청년동맹 경성부를 조직 

하는데 앞장섰으며， 이날 박영호， 곽완일 등과 함께 위원33)과 상무로 선출 

되었다 3찌 이듬해 1928년 2월 5일에 개최된 경성부 임시대회에서 임원을 

개편할 때 집행위원으로 이어 4월 6일 천도교청년총동맹을 결성할 때는 

전형위원과 개표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짧 그리고 1928년 4월 천도교청 

29) r中央總部醫IL. r天道敎會月報j 통권 118호， 1920. 6, 102면 
3이 「水原都宗짧l調華」， r天道敎會月報』 통권 191호， 1926. 11, 30면. 
31) r各支會의 狀況-覺」， r天道敎좁年會會報」 제3호， 1921. 12, 16면( rj韓國思想」저116집， 韓國思想冊

究會， 1978).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 昨年 二月 七日 本群地方各處에 띤뺑講演을 行함 
- 昨年 四月 十五B 本大敎區 內에 特別大講演會를 開함 
- 昨年 八月 五日 本群地方 各處에 센i델講演을 行함 
- 今年-月 四日 本支會에서 講習會를 開健함. 
- 同年 三月 三十-日 講習會終了되는 授與式을暴行하니 會員 總數 二十五A.“

32) r천도교중앙총부 직원록J. 
33) r天道敎춤年同盟 京城支部組織/件'J， 京鍾警高秘 第8914호， 1927년 8월 14일. 
34) r천도교회월보J 202호， 1927.9, 27쪽 
35) r천도교회월보J 208호， 1928.5, 4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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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총동맹 경성동맹으로 개편할 때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36) 

또한 이병헌은 경기도연맹을 결성하는데도 적지 않은 활동을 하였다. 이 

병헌은 자산이 회장으로 있는 경성동맹을 비롯하여 수원동맹， 시흥동맹 등 

을 규합하여 1929년 5월 30일 경기도연맹을 결성하였고， 이병헌은 대표로 

선임되었다 37) 뿐만 아니라 1930년 12월 20일 개최된 제3회 천도교청년동 

맹 정기대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기도 하였다.뼈 이어 12월 25일 개 

최된 청년동맹 확대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과 신파 천도교청년 

당과 합동을 위한 위원으로 선정되었다.잃) 1931년 2월 16일 구파계열의 천 

도교청년동맹과 신파계열의 천도교청년당이 합동하여 天道敎춤友黨을 창 

립하자 이병헌은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4이 

이로써 이병헌은 경성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청년동맹의 대표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그의 활동은청년단체뿐만아니라중앙조직에서도활 

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931년 신파와 구파가 다시 분화됨에 

따라 이병한은 구파의 천도교중영총부에서 금융관과 전제관에서 종무원으 

로활동하였다.찌 

한마디로정리하면， 이병헌은아버지로부터 동학적삶의 영향을받아교리 

강습소와 종학강습소를 수료하였고， 이후 수원교구와 청년회 수원지회， 천도 

교청년동맹 경성동맹， 그리고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교역자로서 활동하였다. 

36) r천도교회월보J 209호， 1928. 6, 25~26쪽 
37) r.중앙휘보」， r천도교회월보J 222, 1929.6, 38쪽. r天道敎좁年同盟京幾道聯盟組織二關7.)J.，件J ， 京
鍾警高秘 第7145號， 1929년 6월 1일.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도내 대표는 광주 한순회， 양주 윤원 
세， 포천 조규원， 수원 이연숙， 홍종각， 윤준흠， 용인 송재문， 시흥 최재원， 진위 박규희， 경성 박양 
신， 주종석， 이윤의， 김상집 퉁이며， 그리고 검찰위원에는 경성 유한일， 강화 강세희， 인천 이기정 
등이선정되었다. 

38) r集會聯꿈狀況報告J ， 京鍾警高秘 第17914號， 1930년 12월 22일， 
39) r集會a재젊狀況報告J ， 京鍾醫高秘 第18199號， 1930년 12월 26일 r天道敎춤年總同盟通文郵送二 
關7. )v件 J , 京鍾警高秘第62號， 1931년 1월 6일， 

40) r天道敎춤友黨通文郵送二關7.)l件」 京鍾警高秘‘ 第2008호， 1931년 2월 21일. 
41) r천도교회윌보J 269호， 1934.3, 32~33쪽 r천도교회월보J 291호， 1936.9, 38쪽 r천도교회월 
보J 295호， 1937.5 ，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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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운동 참여와 ‘제암리학살사건’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손병희의 부름을 받고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하게 된 이병헌은 3.1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병헌은 

1919년 2월 27일 밤 10시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의 인쇄가 끝나자 이를 가 

마니에 넣은 다음 그 위에 석탄을 담아 석탄가마니로 위장하였다. 그리고 

신숙과 함께 이종일 보성사 사장의 집으로 운반하였다 42) 당시의 상황을 이 

병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2월 27일 오후 10시 독립선언서의 인쇄가 끝나자 박동 오모(t웹同 吳謝씨 

집에 운반하기로 하였으나 오모는 돌연히 거절하므로 慶雲洞 88번지에 신축 

중인 천도교당 기지로 운반할 때 때마침 전기고장으로 전등이 꺼져 전 시가가 

암흑세계로 화하였다. 안국동 재동 두 피출소 앞을 무사히 지나 목적지에 왔 

었다 4잉 

이병헌은 신숙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옮길 때 다행히 정전이 되어 무사히 

이종일의 집으로 옮길 수 있었다.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는 당일 이병헌은 손병희를 따라 민족대표 33인이 

모이기로 한 태화관 현장에 참석하였다. 원래는 민족대표들이 이날 오후 2 

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기로 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 

방하기 위해 장소를 태화관으로 옮긴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병헌은 “태화관 

은 전일 민족반역자 李完用이 거주한 집으로 을사보호조약을 일본인 이등 

박문과 밀의하던 장소이며 서기 1907년 7월 17일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황 

태자 순종을 즉위케 한 음모도 이 장소에서 했고 合돼條約 준비도 이 집에 

42) 신숙 r나의 일생J ， 일신사， 1956 ， 48쪽. 
43) 이병헌 r日誌中 독립선언서 배포J ， r3.1운동비사J ， 시사시보사， 1959,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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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의하였다?'44)라고 하였다. 이병헌의 이러한 인식은 민족반역의 장소를 

독립선언의 장소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병헌은 학생 대표언 이규갑과 같이 탑골공원과의 연락책으로 활 

동하였다.33인 민족대표들이 피체된 이후에는 남대문에서 만세시위를 주 

도하기도 하였다. 이어 3월 3일부터 5일까지 만세시위대와 함께 서울 시내 

를 돌면서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이병헌은 

종로경찰서로부터 검거령이 내려졌다.쩌 이에 이병헌은 3월 15일을 전후하 

여 자신이 활동하였던 수원지역으로 피신하였다. 

수원에 내려온 이병헌은 수원교구에서 3.1운동을 논의하였고， 수원지역 

에서 3.1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병헌은서울에서의 만세운동상황을설 

명하고 수원에서도 만세운동과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논의하였다. 

이날(3월 16일-필지) 오후 11시경 북수리에 있는 천도교에서는 때 마침 장 

날이었는데 서울서 연락차 내려온 李炳憲이가 교구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교 

인이 집합하여 서울의 정세를 듣고 앞으로 독립운동비를 부담할 것을 의논하 

던 중 소방대와 일본인이 합세하여 소방용(消防用) 갈구리와 팽이를 가지고 대 

문을 파괴하고 침입하여 구타하였다. 이때 부상자 중 金正談씨는 노인이라 경 

상만 당하고 金正模씨가 나가서 무슨 일인가 질문하다가 중상을 입었는데， 중 

상지는 안종환， 안종린， 홍종각， 김상근， 이병헌씨이었다.뼈 

이병헌은 3월 16일47) 밤 수원 수원교구에서 교구장 金仁泰， 이문원 安政

玉， 전제원 金正淡， 강도원 羅天網， 순회교사 李星九 · 安鍾購， 전교사 洪鍾

표 · 安鍾煥 등 주요 교역자들이 모여 만세시위를 할 것과 천도교에서 전개 

44) 이병현 r日誌中 독립선언서 배포J ， r3.1운동비사J ， 65쪽. 
45) 이병헌 r.수원사건」， r신천지J 2, 1946 서울신문사， 72쪽. 
46) 이병헌 r3" 1운동비사"J ， 868쪽. 
47) r수원군종리원 연혁」에는 3월 31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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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만세운동 자금을 수원교구에서도 부담할 것을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날 모임에서는 천도교의 최고책임자이며 민족대표인 손병희가 일 

경에 피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4월 5일 서울로 올라가 구출하려는 비밀계 

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48) 

수원교구에서 이병헌이 중심이 되어 만세시위를준비한다는소식을정탐 

한 일제 측의 소방대는 일본인이 합세하여 소방용 갈고리와 팽이 등으로 교 

구를 난입하는 한편 교인들을 마구 구타하였다. 이로 인해 이병헌은 김정담 

· 김정모 · 안종환 · 안종린 · 홍종각 · 김상근 등과 함께 중경상을 입었 

다 49)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병헌은 수원과 진위 경찰서에서 계속 추적을 

하자 수원교구에서 활동할 때 절친하게 지냈던 향남면 제암리 金學敎의 집 

에서 숨어 지내면서 치료를 하였다 50) 이병헌이 김학교의 집에 머무는 동안 

우정면과장안면에서 만세시위가전개되었다. 이 시위에서 우정면사무소와 

장안면사무소가 불타버렸고， 화수리주재소의 일본인 순사부장 川端豊太郞

을 참살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는 수비대를 동원， 우정면과 장안면 일대 집 

에 불을 지르는 등 보복을 자행하였다 51)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우정면과 장안면 마을을 보복한 수비대는 향 

남면 제암리로 몰려왔다.4월 15일 12시경 뾰板는 有田를 앞세우고 제암리 

를 완전히 포위한 후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f참反는 

‘할 말이 았으므로 교회로 전원 다 모이라’ 고 하였다. 미을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이병헌은 탈출을 시도하던 중이 었다. 주민들은 金學敎의 집에 숨어 

있던 이병헌에게 통역을 부탁하였으나 이병헌은 자신도 검거될 상황이라 

48) 金正明 r朝蘇獨立運動 I 民族主義運動篇J ， 原書房， 1967, 349면， 
49) 이병현 r3 . 1운동비샤:1， 868면. 
5이 이병현 r수원사건」， r신천지J2， 72쪽. 
51) 이와 관련해서는 성주현 r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r수원문화사연 
구'J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 이통근 . r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우정 · 장안변을 
중심으로」， 「경기사학J 7, 경기사학회， 2003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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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 없이 거절하고 뒷산에 숨어서 동태를 파악하였다 5잉 이때 제암리학 

살사건을 비롯하여 이 지역에서 본 참상을 목격한 이병헌은 훗날 ‘水原事

件’ 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겼다. 당시 상황을 이병헌은 다음과 같이 기 

록하고있다. 

(전략) 金學校民힘에 숨어서 탈출을 준비하고 있던 중 4월 15일 정오에 발 

안장터 경찰관주재소에서 제암리에 와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에게 오후 한시 

를 위하여 수원수비대가 打合할 말이 있으니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당지 교인들이 필자를 보고 통역을 요구하였으나 필자는 자신이 체포될 염 

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거절하고 安政玉씨의 안내로 뒷산에 숨어서 그 동정을 

감시하였던 바， 예배당 정문 앞에 日兵과優쨌樹反才吉이가 섰는데 순한 양과 

같은 교얀들은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문 앞에 섰던 일병은 총 길이로 

사람 커를 비교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한후문을 닫아버리고 석유를 뿌리고 교 

회에서 방화를 하고 생화장을 하는 천인이 공로할참극을 연출시켰다. 그중에 

홍순진씨가뛰어나오다가총에 맞아서 넘어졌다.떠 

제암리에서 탈출한 이병헌은 마을 뒷산에서 ‘제암리학살사건’ 을 목격하 

였다. 그리고 이를 기록하였는데 이병헌이 제암리학살사건을 처음으로 기 

록한 것은 1926년 「수원군종리원 연혁」이었다 í.수원군종리원 연혁」에는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4월 15일에 本區 管內 獅南面 t是岩里傳敎師 안종환 외 김흥렬， 김기훈， 김 

기영， 안경순， 김성렬， 홍순진， 안종련， 김세기， 안응순， 안상용， 안정옥， 안종 

52) 이병헌 r，수원사건」， r신천지J2， 72연 
53) 이병헌 r수원사건」， r신천지」통권2호， 서울신문사， 1946.3,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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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안종화， 김세열， 안자순， 안호순 제씨는 그곳즉 야소교당에서 무고히 교의 

혐의로燒殺을 당하고 곳곳마다 심한고초가 있었다 54) 

이 두 기록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보고자 한다 55) 뿐만 아니라 이병헌은 팔탄면 고주리에서 있었던 김흥렬가 

의 학살사건도함께 기록하였다. 

그 憐洞(고죽골) 天道敎인 金興烈lí:: 집으로 가서 金聖烈， 金世烈， 金周男，

金周業， 金興福等 六A을 遭밟하여 結續하여 놓고 짚단과 나무로 덮어놓고서 

石油를 뿌라고 또 生火裵을 하였다.닮) 

이병헌이 제암리에서 목격하고 기록한 ‘제암리학살사건’은 이병헌 자신 

이 기록한 것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7) 제암리학살사건을 조명 

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제암리학살사건에서 학살된 희 

생자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뼈 이 

외에도 이병헌은 3.1운동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 1"3.1운동비사』를 남겼 

는데， 역시 3.1운동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54) r，수원군종리원 연혁」， r천도교회월보J 191, 30쪽 그런데 「수원사건」과 「수원군종리원 연혁」의 기 
록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55) 사실 이외에도 ‘제암리학살사건’ 에 대한 기록은 많다. 기회가 있으면， ‘제암리학살사건’ 에 대한 
기록을분석해보고자한다. 

56) 이병헌 r수원사건-l ， r신천지」통권2호， 서울신문사， 1946.3, 81변. 
57) 한편 ‘제암리학살사건’ 과 관련하여 이병현은 f3 . 1운동비써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의 학살사건은 천인이 공로(天A共옆)할 잔인무도한 사건이다 수원읍에 주 
재하고 있는 수비대는 4월 15일 발안 장날을 이용하여 발안주재소 순사를 앞장세워 가지고 제암 
리로 가서 좋은 말을 한다는 구실로 야소교인과 천도교인을 야소교 예배당으로 집합하라고 권유 
한 후 야소교인과 천도교인이 예배당으로 집합할 때 정문 앞에서 수비대는 오는 사람마다 커를 재 
어서 총 길이보다 적은 아이는 돌려보내고 큰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라고 하여 놓고 예배당에 불을 놓아 생화장을 하였다. 이대 그 비절참절한 것은 목불인견이었다. 
그중에서 홍순진은 밖으로 뛰어나오다가총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58) ‘제암리학살사건’ 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성주현 r，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r수원문화사연구A，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을 참조할 것 



2161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4. 신간회 경성지회 조직과 활동 

1927년 2월 15일 신간회가 결성되고 지방에서는 지회가 설립되었다. 경 

성에서도 1927년 5월 25일 30여 명이 조선교육협회에 모여 신간회 경성북 

부지회 설치준비회를 개최하였다. 경성북부지회 설치에 천도교 구파에서도 

적극 참여하였는데5밍 이병헌은 오상준， 박완， 최준모， 김영륜， 박양신， 이황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신간회본부가 경성에 지회를 

하나만 둔다는 결정에 따라 경성북부지회는 6월 3일 경성지회 설치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병헌은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6이 이병헌 등 

신간회 경성지회 준비위원들은 6월 10일 하오 8시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 

관에서 설립대회를 갖고 경성지회를 설치하였다. 이날 설립대회에서 이병 

헌은 간사로 선출되 었다 61) 

이어 신간회 경성지회는 6월 15일 오후 10시 관수동 본부회관에서 제1회 

간사회를 열고 서무부， 재무부， 정치문화부， 조직부， 선전부 등 5개 부서로 

나누고 총부간사 5명을 선출하였다 62) 또한 이날 간사회에서는 설립대회에 

서 선출된간사중김정기， 조완숙， 황신덕， 이시완등 4명이 제출한사임서 

를 수리하였고 이병헌， 이원혁， 이병의， 김홍진 등 4명을 간사 보선 전형위 

원으로 구성하였다. 간사 후보에는 이춘숙， 이용흡， 이관구， 신현익， 권태 

열， 김응집， 이창휘， 김상진 등 8명이 추천되었고 이들 중 이춘숙， 이용흡， 

이관구， 신현익 등 4명이 간사에 선출되었다. 

59) 조규태 r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활동」， 「국사관논총J 89, 국사면찬위원회， 2000， 238~239쪽. 
60) r신간회의 경생지회， 북부지회를 경성지회로 설치 준비」， r중외일보J 1927년 6월 3일자. r확충되 
는 신간회 경성지회 설치」， r조선일보J 1927년 6월 3일자. 

61) r신간회 경성지회 10일 夜에 설립대회」， r중외일보J 1927년 6월 12일자 r신간회 경성지회 성황 
리 발회」， r조선일보.J 1927년 6월 12일자 
이날 선출된 임원은 디음과 같다. 
회장 韓龍雲， 부회장 許憲， 간사 이원혁 김홍진 박의양 정칠성 이병헌 김항규 강인택 홍기문 이황 
이병의 이시완 이희춘 김정기 김영윤 박완 김익동 김동혁 이갑준 박영태 강상희 박일 김인수 조원 
숙신현구황신덕. 

62) r신간회 경성지회 간부 부서 작성」， r조선일보J 1927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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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날 간사회에서는 신간회 경성지회 약칙을 제정하기도 하였 

다 63) 다음날 16일 오전 11시 본부 회관에서 개최된 총무간사회에서는 상무 

간사를 선출하고 업무를 분장하였다. 이병헌은 이날 총무부 상임간사에 선 

정되었다 64) 이로써 신간회 경성지회는 설립대회를 개최한 지 7일 만에 조 

직이완료되었다. 

경성지회는 10월 29일 오후 1시 안국동 범어사 포교소에서 간사회를 개 

최하였는데， 이병헌이 상무간사로 있는 총무부는 8월 11일부터 말일까지 

회원 방문 및 회비 징수의 건， 회원 김동철 탈회의 건， 지회 규칙 수정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중앙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일임하였다 65) 이 보고에 의하면 이병헌은 상무간사로써 회원 

방문， 지회 규칙 수정과그리고중앙고등보통학교 맹휴사건 조사등총무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병헌은 1927년 12월 10일 개최된 정기대회에서 임원진을 개편 

할 때 간사 등 주요 직책에 선정되지 못하였다. 천도교구파에서는 이병헌이 

빠지는 한편 신태순， 손재기 등이 새로 참여하였다. 이로부터 1년여 후 제3 

회 임시대회에서 다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제3회 임시대회는 1929년 1월 

20일 오후 2시 15분 천도교기념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병헌은 전체 참가 

자 중 55표를 획득하여 간사로 선출되었다 66) 이어 1월 23일 간사회를 개최 

하였는데， 이날 이병헌이 참석하여 기존의 조직인 ‘선전부’를 ‘조사연구 

부’ 로 개편하는데 적극 찬성하였다 6끼 

63) r.新幹會京城支會幹事會件.J ， 京鍾警高秘 第67Q1!號-1， 1927년 6월 16일， 
64) r新후樓京城支會總務幹事會二關À)이牛.J ， 京鍾警高秘 제6833호， 1927년 6월 17일. 
이날 간사화에서 선정된 부서별 간사는 디음과 같다 
총무부 : 총무간사 김영륜， 상무간사 검홍진 이병헌 김인수， 재정부 총무간사 이용흡， 상무간사 
이갑준 박일，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이춘숙， 상무간사 이관구， 조직부 . 총무간사 검항규， 상무간 
사 신현익， 선전부 : 총무간사 이원혁， 상무간사 이황 김동혁 정칠성. 

65) r.新幹會京城支會幹事會二件.J ， 京鍾警高秘第12237호， 1927년 10월 30일. 
66) r新幹會京城支會第三會臨時大會續會二{추J ， 京鍾警高秘 第642-1號， 1929년 1월 21일. 
67) r.新幹會京城支會/幹事會二關)v치후.J ， 京鍾훌高秘第818號， 1929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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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회는 신간회본부의 정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신간회본부는 2월 초 3월 19일과 20일 정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3월 9 

일 오후 7시 50분 경성지회회관에서 정기대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대다수가 경성지회 회원들이었다. 이병헌도 대회준비위원으로 선정되었는 

데， 접수부 위원이었다.뼈 이병헌은 경성지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가능하면 간 

사회에 참석하였다.1929년 4월 11일 개최한 임시간사회에서는 부회장 김항 

규， 총무간사 민중식， 간사 김용기를 선출하는데 적극 의사를 표현하였다.뼈 

한편 1929년 3월19일과 20일에 개최하려고 하였던 신간회 정기대회가 

당국으로부터 불허되자 경성지회는 4월 11일 임시간사회를 열고 수개의 인 

접지회에서 공동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모여 정기대회를 개최하자는 복 

대표대회안을 제기하였다 7이 이에 따라 경성지회도 7월 21일 중앙집행위원 

회의 체제로 간무를 인선하기 위해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임시대회 

에서 조병옥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병헌은 집행위원으로 선정 

되었다 71) 이어 7월 23일 개최된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이병헌은 조직부 위 

원으로 선정되었다 72) 뿐만 아니라 1930년 1월 23일 개최한 경성지회 임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병헌은 본부 회관 건립， 회보 발행， 도연합회 조직， 

도내 지회 확장， 반조직， 회원 교양， 회비 징수， 공제부 설치， 차가인 문제， 

각 단체 연락 등 안건을 다룬 바 있다 73) 

이외에도 이병헌은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1930년 

68) r.新幹會大會準備委員會二關/'，)L-件.J ， 京鍾響高秘 第2951호， 1929년 3월 11일. 
대회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무부 검인수 김세진 김진태， 용도부 이원혁 홍명희， 접대부 : 박명환 박양선 박한경 박완 홍 
봉유 이청범 이병헌 조헌영 김원석 정칠성 박호진 정헌태 이기홍， 설비부 : 장수창 검응집 민중식 
최성원손재기， 선전부 : 박천 김성수조현식 조병옥안재홍 

69) r新幹會京城支會臨時幹事會二關/'，)L-件:1， 京鍾警高秘 第4681호， 1929년 4윌 12일. 
70) r신간경성지회 임시간사회의」， r조선일보J 1929년 4월 13일자. 
71) r신간회 경지대회」， r조선일보J 1929년 7월 26일자. 
72) r신간 경지 부서 결정」， r조선열보J 1929년 7월 26일자. 
73) r集會w:짧狀況報告J ， 京鍾餐高秘 第998號， 1930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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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성지회 설립 3주년을 맞아 기념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병헌은 이 

황， 이민행， 김세진 등과 함께 준비위원으로 선정되어 기념식이 원만히 진 

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였다 74) 그리고 기념식이 있는 당일 여흥 

부 책임을 맞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75)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 

친 이병헌은 기념식 후 개최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그동안 맡아오던 교육 

부7히에서 서무부로 교체되었다.깨 

이병헌은 경성지회뿐만 아니라 신간회본부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28년 7월부터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순회강연을 시작하였다. 각 지역별 

순회강연에서 이병헌은 이종린과 함께 함경도 지방을 담당하였다. 이때 이 

병헌은 강연내용이 불순하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78)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민중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었다. 이에 12월 14일 안국동 네거리를 중심으로 민중 

대회를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 

2. 시위운동을할것. 

3. 다음과 같은 표어로서 민족적 여론을환기할 것 

(,) 광주사건의 정제를폭로하자. 

(니 경찰의 학교 유린을 배격하자 

(-c) 포악한 경찰정치에 항쟁하자.떼 

74) r集會g재뼈치兄報告J ， 京鍾餐高秘第8253號， 1930년 6월 3일. 
75) r集會Jf;ij:휩t況報告J ， 京鍾醫高秘第8454호， 1930년 6월 5일， 
76) r신간 경지 상무각부엄원 결정」， r중외일보J 1930년 4월 20일자 
77) r集會聯船況報告J ， 京鍾警高秘 第8815호， 1930년 6월 11일. 
이병헌 r선간회운동」， r신동ob 1969년 8월호 ; 신용하 r신간회의 민족운동J ， 한국독립운동사편 
찬위원회， 2007, 169쪽 

78) 이병현 r신간회운통」， r신동。b 1969년 8월호 ; 선용하 r신간회의 민족운동J ， 한국독립운동사편 
찬위원회， 2007， 169쪽. 

79) 미개항의 슬러건， 12인이 결의 서명」， r조선일보J 1930년 9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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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격문으로 ‘來하라. 형제여 자매여 광주대연설회. 我等의 자질이 

희생되는 것을 묵시키 불능하다”를 채택하고 각 지회에 우송하였다. 학생 

들이 12월 9일 궐기하자 일제는 신간회본부를 찾아와 민중대회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간회본부는 이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하 

였다. 이에 당일 민중대회는분산시켜 진행되었는데， 이병헌은조병옥과함 

께 안국동 네거리에서 민중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일제는 민중대회 하 

루 전인 12월 13일 신간회본부를 급습하여 신간회 임원들을 체포하였다. 

이로 인해 이병헌은 안국동 네거리에서 가지려고 하였던 민중대회는 뭇을 

이루지못하였다 80) 

이로 볼 때 이병헌은 3.1운동과 신간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그는 종교인으로써 삶을 추구하였다. 

5. 종교인으로서의 이병헌 

이병헌은 자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평소 겸손하였 

던 그는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보다는 늘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해야 할 

일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병헌은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다. 자신이 주변 

에서 일어난 일이나 교회적 사회적인 사건을 일기 형식으로 일지(日誌)로 

남겼으나 불행하게도 분실되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 외에도 『천 

도교회월보」에 종종 기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그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특히 교단이 신구파로 분규에 휩싸이자 교회의 앞 

날을 걱정하는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병헌은 항상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철저한 종교인이기를 원했 

8이 이승복 r신간회소써 r한국일보J 1958년 8얼 11일자; 이병헌 r신간회운동」， r신동애 1969년 8 
월호; 신용하 r신간회의 민족운동J ，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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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사람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사람은 신 

앙심이 없어짐에 따라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도 역시 파멸상태에 빠진다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견고하기도 한이 없고 미약하기도 한이 없 

으므로 견고함으로써 집심(執心)이 되면 근본심주(根本心柱)가 자리를 잡게 

되니만치 밖으로부터 침입이 있을수록 더욱 견고하여져서 만효불발이 되 

며， 미약함으로써 방종을 하게 되면 근본 마음이 위치를 잃게 되므로 이성 

목색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신앙심과 각비 

심이 없으면 탈선된 그 마음이 한없이 방종에 빠져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사람은 “종교의 신앙 도덕의 주의에 입각해야 탈선 방종의 문제로부 

터 해방이 될 수 있으며 인생 생활상으로도 반드시 종교생활을 아니 할 수 

없는 것"3D이라고 단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병헌은 철저하게 종교적 수양을 

탐았다.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1933년 3월 10일 최제우 순도일을 맞 

아 49일 특별기도를 할 때의 일이다. 

이번 기도 중 기차 안에서 청수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기차가수원 군포장 

사이를 통과할 때인데 식당차에 가서 청수를 얻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차 

안 식당얘 들어가게 되면 뽀이(심부름하는 소년)가 무엇을 먹으려느냐묻고 제 

일 먼저 종이와유리곱부(유리컵)에 냉수를갖다주는것이 한예가됩니다. 그 

청수를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약 십분동안은 되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묵념을 하는 통안에 뽀이뿐이랴 그때 마침 만주출병으로 인하여 

군인도 식당에 다수였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나보고 종교신자냐고 물 

었습니다. 나는 서슴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얘 

81) 石雲 r생각나는 대로(독자논단)J ， r천도교회월보J 235호， 1930.7, 27~29쪽. 
82) 오압 r.공동식사가 곤란」， r천도교회월보J 264호， 1933.3, 16~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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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앙의 규제가 옴에 철저하게 밴 이병헌은 ‘기도는 영통이나 도 

통보다는 정신통일로 규모일치를 위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어 

디서든지 모든 교인이 기도식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병헌 자신도 감상적인 신앙인이기보다는 투철한 종교인이기도 했다. 단 

순히 종교적 수O.J=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하 

였다. 

이병헌은 종교적 수양을 위하여 주문과 기도를 주로 생활화하였다. 이러 

한 관점에서 마음의 쓸데없는 공상은 수양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 

고 공상은 마음을 조급하게 갖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급할수 

록천천히 하여야하고어려울수록참아야한다고하였다. 이러한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주문을 많이 읽기를 권하였다. 즉 생활에서 노여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주문을 항상 읽으라고 강조했다. 주문을 만 번 읽으 

려면한시간내에 천번씩 열 시간이 필요하게 되지만이 열 시간이 비록지 

루하거나 짧게 느껴지기도 하나 결국 마음의 병 즉 공상이라든가 잘못된 일 

을 바로잡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실례를 다음과 같이 하나를 들었다. 

수년 전 어떤 교인 한분이 오셔서 교를 믿은 지 수섭 년이라도 아무 소용도 

없으니 그만 두겠다고 하여 모든 것을 원망하는 것을 듣고서 그 때 나는 얼른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그만 두시겠다면 그만 두실 것이나 이왕지사 일 끝치 

는것이니 냐하고청수한번더모시고주문만번만더 읽고그만두시오’ 하 

였다. 그는 그러변 입교할 때도 청수를 모시고 교를 믿겠다 하였으니 그만 둘 

때도 청수를 모시고 그만 두겠다 하느냐고 반문한다. 나는 ‘그러히는 것이 원 

리라’ 고 하였다. 그는 청수를 모실 때는 반드시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 때의 그의 표정으로 보아 알 것이다. 주문 만 번을 읽고 나더니 한 번 웃으 

면서 ‘모든 것을 다 잘못으로 생각하였다’ 하므로 나는 한 번 물어보았다. 그 

는 대탑하기를 ‘그만 두겠다고 심고하고 주문을 읽는 동안 꼭 다시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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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먹지 아니 하겠다는 것이 자꾸 나옴으로 마음은 점점 단단하여져서 다 

시는 그라한마음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고함을들었다.뼈 

이러한 일화처럼 이병헌은 평소에도 주문을 일만 번씩 읽었을 만큼 철저 

한종교인이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이병헌은 한말 경기도 진위(현 평택)에서 출생하였지만 수원을 

기반으로 일생을 천도교인으로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운동에 참여 

하였다. 일생을 천도교와 민족운동에 매진한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을 

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는 이병헌의 활동무대는 수원이었다는 점이다. 이병헌은 한말 경기 

도 진위군 현덕변에서 출생하였지만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청년기는 

수원에서 활동하였다. 이는 이병헌이 태어난 현덕면은 그 생활권이 수원이 

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아버지 이민도도 동학에 입도한 이후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포교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원지역 동학교인을 이꿀고 보은 

척왜양창의운동과동학혁명에참가하였던것이다. 이후수원교구장을비롯 

하여 중요 직책을 맡으면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병헌도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수원교구에서 설립한 강습소에서 근 

대적 교육과 종교적 소양을 쌓았으며， 이후 수원교구 입원으로 적극 활동하 

였고， 이후 청년회를 조직하여 수원지역 청년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83) 石雲 r여러 동무들에게」， r천도교회월보J 207호， 1928.3,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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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학 및 천도교인으로서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병헌은 어 

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동학의 영향을 받아 이병헌은 천도교와 관련된 민 

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손병희의 부름을 받은 이병현은 독립선언서를 

운반하고 3월 1일 당일에는 태화관과 탑골공원과의 연락책으로， 그리고 만 

세시위 등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 또한 수원으로 피신하여서도 수원지 

역 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제암리학살사건’ 

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남긴 기록은 ‘제암리학살사건’ 에서 희생된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었다고 본다. 또한 이병헌은 천도교 구파에 

서 신간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경성지회 설립부터 참여하여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병헌이 이처럼 3.1운동과 신간회 등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천도교의 민족주의적 성향도 있었겠지만 아버 

지로부터 받은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아버지 이민도는 사회개혁 

운동의 일환인 보은의 척왜양창의운동과동학혁명에 참가하였던 사실은 그 

로 하여금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동기로 판 

단된다. 

셋째， 철저한 종교인으로 삶을 살았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동학적 삶은 

그를 평생 종교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계대교인 

으로서 이병헌은 아버지를 이어 수원교구에서 교역자로 활동하였고， 이후 

천도교중앙총부로 진출하여 주요 직책을 맡았다. 이처럼 이병헌의 종교인 

의 삶은 천도교의 종교적 수양에서 비롯되었다. 앞선 일화에서 살펴보았듯 

이 이병헌은 늘 종교적 수양을 위해 기도와 주문 그리고 수련을 생활화하 

였다. 

이로 볼 때 이병헌은 계대교인으로서 천도교에 입교한 이후 일생을 종 

교인으로써， 그리고 민족운동가로서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병헌은 서세동점기와 동학혁명이 일어난 이듬해 태어났다. 일찍이 동 

학에 입도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계대교인으로 동학사장을 수용하여 종 

교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동학의 민족주의사상에 

따라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어릴 적 수원에서 생활한 이병헌 

은 천도교 수원교구에서 주요 교역자로서 활동하면서 청년기를 보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초에 천도교 3세 교조인 의암 손병희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진출한 이후 3.1운동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였고， 일제의 검 

거령을 피해 수원으로 피신하였다가 수원지역 3.1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제암리학살사건을 목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7년 2월 신 

간회가 결성되자 경성지회 설립준비위원 및 총무간사를 맡아 설립 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조직부 총무간사로 활동하였다. 그의 활동을 간단히 정리하 

면 첫째는 이병헌의 활동무대는 수원이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동학 및 천도 

교인으로서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셋째는철저한 종교인으로 삶을 

살았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동학적 삶은 그를 평생 종교인， 신앙인으로 살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계대교인으로서 이병헌은 아버지를 이어 수원교 

구에서 교역자로 활동하였고 이후 천도교중앙총부로 진출하여 주요 직책 

을 맡았다. 이처럼 이병헌이 종교인의 삶은 천도교의 종교적 수양에서 비롯 

되었다. 이로 볼 때 이병헌은 계대교인으로서 천도교에 입교한 이후 일생을 

종교인으로써， 그리고 민족운동가로서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보냈다. 

* 주제어 : 동학， 천도교， 3.1운동， 신간호1 ， 수원， 제암리 



Life and Racial Movement of Byung-‘heon Le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Sung , Ju-hyeon 

Byung-heon Lee was bom the fol1owing year of the period of forces in 

the west to the east more and Don항1ak Peasant Revolution. Influenced by 

his father who entered Donghak, he accepted Donghak theories as a 

succee며ng believer and pursued the life as a man of religion 뻐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racial movement according to nationalism of Don양lak. 

Byung-heon Lee, who spent his childhood in Suwon, worked as a main 

religious worker at Cheondogyo Suwon Diocese during his adolescence. In 

the beginning of 1919 after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he 

was called by Uiam Byeong-hui Son, who was the third head of 

Cheondogyo, and experienced the site of the Movement himself in Seoul. 

He escaped to Suwon from the arrest of Japanese and then directly and 

indirectly participated in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 

Suwon 따ea. On the other hand, he witnessed Jeam-ri Massacre. Moreover, 
as Singanhoe was formed in February 1927, Byung-heon Lee created 

foundation funds as a member of preparatory committee and an assistant 

administrator of Gyeongseong Assembly and also worked as an assis때1t 

administrator of general a:ffairs of the organization. 

His activity can be sUll1marized as the fol1owing. First, Byung-heon Lee 



mostly worked in Suwon 따'ea. Second, 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racial 

movement as a member ofDon뺑ak and Cheondogyo. πrird， he lived a life 

as a strict religious m없1. 

Byung-heon Lee’s life ofDon양lak that he got from his father built the 

foundation to live as a religious man and a believer for his whole lif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after entering Cheondogyo, Byung-heon Lee 

sp없1t his life as a succeeding religious man and experienced the tough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잃 a racial activist. 

* Keywords : Donghak, Donghak Peasant Revolution, Cheondogyo, 
Suwon,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Singan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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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집 2 수원을 빛낸 항일독립운동가 

수원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이현경 

한 동 민* 

r “ 
1. 머리말 

2. 이선경과 수원지역 독립운동 

3. 잊혀진 사회주의 운동가 이현경 

4. 결론 

/ 

1. 머리말 

이선경(李善聊， 1902~ 1921)이 살았던 시기는 작가 홍성원의 대하소설 

r먼동」의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다. 즉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서 1919년 

3.1운동 시기까지 수원지역을 주무대로 한 소설의 시대적 배경과 거의 일 

치하는 삶을 살았다. 새로운 사상과 문물이 격렬하게 들이닥친 때였다. 외 

래적인 사상과문물의 수입과유통에 따른 격렬한 변화와외세의 간섭이 끝 

내 국망(國亡)으로 이어졌던 격통의 시대였다. 

경기도의 유관순으로 불려지는 이선경은 아직도 독립포상을 받지 못한 

*수원박물관학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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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다. 그의 생몰년조차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선경 

에 대하여는 언론인 김운성의 저널리즘적 저술에 처음 기술되었다 1) 그는 

이선경이 3.1운동 만세시위로 잡혀 순국한 것으로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일반인들에게 이선경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 더욱이 “옛일을 

더듬는 고로틀(당시 1O~15세)은 李여사를 곧잘 柳寬)1頂여사에 비한다. 비록 

옥사는 아니지만 숨을 거두다시피 하여 출옥한 그는 집에 닿자마자 숨졌으 

니 유관순 여사에 못지않은 순국열사라는 것이다"라고 당시를 기억하던 

사람들의 증언을 기초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술사적 가치를 지닌 

다고할수있다. 

그 동안 이선경에 대한 사실은 부정확한 것이 많았다. 특히 1904년 4월 

30일 태어나 1923년에 사망한 것으로 생몰년이 잘못 알려져 왔다 2) 그러나 

홍석창은 수원지역의 중요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이선경을 널리 알렸 

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암리 흥원식， 화수리의 정서송， 수촌교회의 김교철， 

사강의 문상익， 오산의 이성구， 발안의 이정근， 태안의 황창오 등과 함께 이 

선경을수원지역의 중요독립운동가로간략하게 서술하였다 3) 

그리고최근들어 이선경에 대한 연구는수원지역의 독립운동단체연 구 

국민단(救國民團) 등의 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4) 

따라서 「제적부縣籍繹)J와 경기여고의 「학적부(學籍繹)J 등을 통해 이선 

경에 대한 생몰년을 바로 잡고 그의 죽음이 명백한 순국@힘國)이었음을 확 

1) 金雲成， 狗國少女 李훨뺑 r三一運動小史 -j강훌山의 뼈聲"J , 金雲成， 쩌國한 19세의 꽃’ r水原五
十年"J ， 學友社， 1973 이름도 이선행李혐聊， 이선교(李善햇 동 부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대중적 
으로 그의 존재를 알린 점에서 의미를둘수 있다. 

2) 홍석창 r수원지방 3.1운동사J， 왕도출판샤 1980, 200쪽 생몰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선경의 생몰년(1904. 4. 30~ 1923)을 부정확하게 서술함으로써 이선경에 대한 이해에 혼란 
을가져왔다. 

3) 홍석창， 위의 책， 191~201쪽. 
4) 박환， 뎌920년대 초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혈복단과구국민단을중심으로」， r경기사학J 2, 1998 

; 조성운 r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J， 국학자료원， 2003 ; 한동민 r3.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 
과삼일여학교」， r수원지역 여성과 3.1운통J ， 경기도， 2008 ; 정명희 r신여성 林孝貞의 생애와활동J ， 
수원대 석사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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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자하는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더욱이 여성 사회주의자로 이름을 날렸던 이현경(李賢맺m이 그의 친언니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선경과 이현경， 그리고 동생 이용성(李容成)으로 

이어지는 가계와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나혜석의 형제들 

에 버금가는 근대 수원의 또 다른 빛나는 형제들 이선경과 그의 형제들의 

활약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이선경과수원지역 독립운동 

1) 이선경의 가계와 성장과정 

「제적부」에 따르면 이선경은 광주(廣州) 이씨이다. 광주이씨는 파장동을 

중심으로 세거해온 수원의 대표적 가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선경 가 

계는 파장동 광주이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아버지 이학구(李歸九， 1863년생)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지만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자식들 3남매를 고등 교육을 위해 

서울과 개성 및 일본 유학을 보낼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선경은 학적부에 아버지 직업을 단순히 ‘상업(商業)’으로 적고 있지만， 

이현경의 학적부는 아버지 직업을 ‘금대업(金貨業)’ 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 

라서 이학구는 변돈을 놓아 재산을 증식했던 대금업자(貨金業者)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상 수원의 상업적 번영과 독특한 특성은 대금업자의 폭넓 

은 존재에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성안의 웬만한 사람들은 변돈을 놓아 

돈을 버는 대금업을 부업으로 갖고 있을 정도로 대금업은 수원지역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수원사람을 ‘수원 각쟁이’ 로 부르게 만 

드는데 큰 몫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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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成(1896) + 홍보배 

a 

〈표 1) 이선경의 가계도 

| 李基휠 | 
μ 

좋짧九(1863) + 千f;í;(1874)

,[J,. 

昌根 康愛 時來 相來 榮愛 貞愛 鳳愛 BJl愛

μ 

容훌훌 [현경] 容淑 며午 E英 鍾錫

容成:(1906) + 김아가타 

α 

L궐愛德來貞子正-文子 | 

제적부를 통해 가계를 살펴보면 이선경은 1902년 5월 25일 경기도 수원 

면 산루리 406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서 2남 2녀 가운데 차녀로 태 

어났다.히 제적부에 첫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애기(愛基)’ 였으나 다시 ‘善

聊 으로 이름을 고쳤음을 알 수 있다. 언니는 f간난(看蘭)’ 이었다가 현경 

(賢맺p)으로 고쳤다. 이들 자매의 이름인 깐난’ 과 ‘애기’ 를 ‘현경’ 과 ‘선경’ 

으로 고친 것은 1916년 6월 3일의 일이다. 

당시 양반집 딸들은 처음 태어나서 ‘간난이’ 까기’ 등으로 불리다가 조 

금 크면 아래 사람들은 ‘아기씨’ 로 불렀고， 좀더 크면 ‘아씨’ 로 불리다가 

결혼하면 마님’ 으로 불렸다. 따라서 f간난’ 과 ‘아기’ 는 고유명사라기 보 

다 보통명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숱한 여성들의 이름은 간난이와 아 

기 · 애기 등으로불렸고， 이는 1909년 민적부가만들어지면서 집에서 통상 

적으로불렸던 ‘아기’와 ‘애기’는 ‘兒只’， ‘愛基’ 등으로등재되었던 것이 

다 6) 이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서 개명을 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5) 경기여고 학적부에는 원적이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70번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산루라 406번지 
에서 산루리 4701렌지로 이거한 것은 1916년 4월 5일의 일이다. 

6) 나혜석의 경우에도 처음 민적부에 오른 것은 ‘아기때只)’ 였고， 동생 지석은 ‘간난(看蘭)’ 이었다. 이 
후 진명여고 학적부에는 ‘명순(明}I圓’ 이었다가 다시 1913년 1월 ‘혜석傳錫)’ 으로 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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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독교의 영향으로 마리아 메리(예례) 애스터(애시덕) 등의 세례명이 

민적부에 올라 한동안 서양식 이름이 세상을 풍미한 것도 그 당시였다. 

기존에는 이선경이 1917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고)에 입학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7) 그러나 실제 이선경은 1918년 수원공립보통학 

교를 졸업차고 1918년 4월 30일 서울의 사립 숙명여학교(淑明女學校)에 진 

학하였다. 그리고 2학년 때인 1919년 3월 5일 서울 학생만세 시위에 참가 

하였다가 구속되어 3월 20일 무죄 방면되었던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숙명여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19년 9월 1일 경성여자고등 

보통학교 2학년으로 전학하였던 것이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는 언니 이 

현경이 이미 1917년에 졸업한 학교였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전학한 이선경은 2학년(1~3학기) 성적과 3학년 

1학기 성적만이 기재되어 있다.3학년 1학기의 경우에도 결석일수가 22일 

에 달하고 있다. 이에 1920년 8월 31일 학교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라 퇴 

학 조치를 당하였다. 이는 1920년 8월 구국민단으로 체포되 었기 때문에 생 

긴 결석이었다. 함께 체포되었던 이화학당의 엄순남 · 최문순 등도 똑같이 

체포되어 학교에 결석을 하였지만 그들은 퇴학조치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독부가 운영하는 관립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는 이선경이 독립운동을 하 

여 결석하였다는 이유로 퇴학 처리를 한 것이다. 

한편 학적부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평가란에 ‘表面으로 j圖l頂하지만 책임 

감이 강하다， 념己主A物)’ 로 표기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i圖l頂， 溫和 등으로 

적고 있는것임에 비해 책임감이 강하고주위의 친구들을 이끄는굳건한의 

지가 있었던 인물로 파악한 것이다. 

7) 김운성은 1917년 이화학당을 거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으로 파의F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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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선경의 독립운동과 구국민단 활동 

숙명여학교 재학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이후 이선경은 지속적으로 독 

립운동을 펼쳤다. 특히 수원에서 조직된 구국민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 

로써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가 심한 고문을 받아 집에서 순국하였 

던것이다. 

이선경은 수원에서 함께 서울로 유학하여 공부하던 이화학당의 임순남 

(林順男， 일병 林孝貞) . 최문순(崔文}I폐 등 여성동지들과 행동을 함께 했다. 

상해 임시정부와 또 다른 선을 대고 있었던 박선태(朴善泰) . 이득수(李得 

壽)를 통해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에 그들과 1920년 6월 7일 수원 서호 

부근에서 얀나 혈복단〔血復團)을 구국민단(救國民團)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후 1920년 6월 20일 구국민단의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는데， 이에 단장 박선태， 부단장 이득수(李得壽) , 서무부장 임순남， 재 

무부장 최문순， 교제부장 차인재(車仁載， 이선경은 구제부장을 맡았다. 이 

선경은 구국민단의 구제부장으로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수원에서 서울로 유학을 간 젊은이들 이었다. 

근대 수원지역사에 있어 구국민단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원최 

초의 비밀결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학생들에 의하여 주도된 비밀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구국민단은 혈복단과 연관이 있고， 혈복단은 

1919년에서 1920년까지 활동한 비밀결사 대한독립애국단과 연관되어 있었 

다. 대한애국단의 단장 신현구가 1919년 11월 20일 체포되어 조직이 와해 

되자 다시 혈복단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것이었다. 조선독립운동 자금 모집 

과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 단체였던 혈복단이 수원지부를 두었는데 

윤익중 · 서병철 등과관련되어 있다고할수 있다.에 

8) 박환， r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r경기지역 3.1독 
립운동사J382~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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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국민단 관련 인물 

성명 주족 1샤여 l' ‘ 학쿄， ι ’ '1:1 1고 "구팍민단란련 

박선태 *漫泰 | 수원면 산루리 I 20 I 휘문고보 4년 단장 

이득수 李f譯 1 일왕먼 하광교리 I 19 I 경성기독교정년학관 13.1운동때 20일 구류 | 부단장 
一 • ----------------_ • 1• • - • ---------- • -_- • - • ----------------_ 

이선경 李훨I~ I 수원면 산루리 I 18 I 경기고녀 3년 1 숙명여학교 전학 | 구제부장 

임순남 빼11男 1 수원면 북수리 I 17 I 이화학당 2년 ( 삼일여학교 졸 | 서무부장 
-----------‘-------------_ • - • ---------------------

최문순 崔찌뼈 | 수원면 남수리 I 17 I 이화학당 2년 ) 삼일여학교 졸 | 재무부장 

윤익중 尹益重 [ 鍾路通 2丁팀 I 25 I 휘문고보 졸 

당시 이득수(일명 李鍾神)는 이전부터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그것을 선전 

하고자 결심하고 1919년 3월말부터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차관호(車 

寬鎬)와 연락해 왔다. 이전에 한문을가르쳐 주던 이득수의 한문선생이었던 

차관호는 수원과 일정한 관련을 맺었던 인물로 보인다. 차관호는 상해 임시 

정부의 동정과 조선독립에 관한 기사를 실은 『독립신문(獨立新聞).1과 『대한 

민보(大韓民報).1 등을 이득수에게 보내왔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독립운동 

에 대한 생각을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이득수는 독립신문 등을 

동지였던 삼일여학교 교사 차인재와 함께 수원 시내에 배포하는 활동을 펼 

쳤다. 

당시 구국민단은 다음과 같이 2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나갔다. 1) 한일 

합방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 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하여 독립국가를 조직 

할 것， 2)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 등이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920년 7월까지 1주일에 한번씩 금요일마다 수 

원 읍내에 있는 삼일여학교(현 매향여고)에서 회합하여 독립신문의 배포 

등을 논의하고， 동시에 상해로 가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운동을 

도울 것을 맹세하였다. 이에 이선경을 비롯한 여학생 3명은 상해 임시정부 

적십자회에 들어가 간호원이 되어 후일 독립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그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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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고자 철저한준비를 하였다 9) 이러한상황으로볼 때 구국민단의 결성 

은 대한적십자회의 회원 모집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조직되었고， 여 

학생들의 간호원이 되어 독립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았던 것이 

다. 실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의 처지에서 상 

해임시정부의 적십자회의 간호원 양성소 입소는 식민지 조국을 탈출하여 

독립운동을 꿈꾸며 향후 독립전쟁을 대비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을 수 있었 

을 것이다. 이렇게 활발하게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 활동하던 중 1920년 8 

월 박선태 · 이득수 · 임순남 등과 함께 이선경은 체포되었다. 실제 구국민 

단이 결성되고 몇 달도 안되어 체포되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선경이 

1920년 8월 31일 경기여고를 퇴학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학적부에는 2학년(1~3학기) 성적과 3학년 1학기 성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1920년 8월 31일 본교 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라 퇴학 조치되었다. 

3학년 1학기의 경우 결석일수가 22일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1920년 8월 

31일 3학년 1학기를 마치면서 무단결석으로 퇴학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선경이 체포된 시점이 8월 10일 전후의 일로 추정된다. 한편 학교당국은 

이선경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김백순 등 8명에게 퇴학조치를 하 

였다고 한다 1이 따라서 이선경이 3.1운동 이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에 헌 

신해왔음을알수있다. 

수원 혈복단을 조직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은 이득수(이종 

상)였다. 그는 경성기독교청년학관학생으로수원 하광교리 출신이었다. 정 

동에서 하숙을 하였는데 이현경과 이선경도 정동의 성공회 성당에 있는 학 

9) 한통민 r3.1운동전후수원의 여성운동과삼일여학교」， r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J ， 경기도， 2008， 
95쪽. 

1이 이현희 r.한국근대 여성 개화사J ， 이우출판사， 1978， 228쪽. 
그러나 김백순(金百順， 1904. 5. 14일생)은 1918년 4월 입학하여 1919년 9월 30일 이선경과 같은 
이유(본교 규칙 제35조 제4항 위반)으로 퇴학당하였다. 이선경보다 1년 앞서 퇴학당한 것으로 김백 
순등과 이선경 등은 독립운동을 함께 모의하고 활동한동지였다고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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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기숙사를 이용하였던 점에서 가깝게 지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을 조직하는데 삼일여학교 교사 차인재의 역할도 중요하 

였지만， 이선경의 역할 또한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삼일여학교 출신인 

임순남(임효정)과 최문순을 소개한 것이 차인재 선생이었지만 이들 여학생 

들을 이꿀며 좀더 조직적인 형태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이선경이었다고 

할수있다. 

| 구국민단 조직 흐름도 | 

차관호(車寬鎬， 임정) 

* 
차인재(삼일여학교) • 이득수 •• 박선태 • 윤익중 

'" '" 、、 " 
임순남， 최문순， 옆경 ι 、 i 

“ ‘* 
길논절， 윤구섭(尹龜燮)， 김병갑(金秉甲)， 이희경 

(李熙景)， 김석호(짧없告)， 신용준順用劇 

이후 이득수보다 구국민단을 실질적으로 이꿀었던 인물은 단장 박선태였 

다. 박선태와 같은 마을 출신인 이선경이 그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며 여학생들을 이꿀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문만 남아 있고 예심조서 

등이 없어 정확한상황을파악하기 어렵지만 이선경에 대한고문의 강도와 

이와관련하여 순국에 이르게 되는상황을유추하여 보면 이선경이 구국민 

단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가 조직적 관계망 

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삼일여학교 출 

신의 여학생들 보다 1년 선배이기도 하고 처음 조직결성의 핵심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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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득수(이종상)와 서울의 인근 동네(정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던 점，1D 

이후 구국민단을 실질적으로 이꿀었던 박선태와 같은 마을 출신이라는 점 

을들수있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의 간호부 양성계획과 연관된 측면이 일제에 의해 집 

중적으로 조사받았을 것이다. 즉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했 

던 일제는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고리와 지점을 집요하게 추궁하였을 것이 

고， 이에 이선경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은 구국민단의 확인된 구성원 이외에 동조자 및 동지들 

이 김노적 · 김희경 등을죽음으로지켜냈던 것이라할수 있다. 

3) 산루리 사람들과 기차 통학생 

박선태와 김노적은 이선경이 자라난 산루리 사람들이다. 번화한 상점과 

상가 및 관공서가 위치한 성안의 신풍리와 북수리 및 남수리와 달리 산루리 

는 팔달산 아래쪽 성밖에 위치한 조선인 마을이다. 따라서 성안의 일본식 

건축물들과 번듯한 상점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변화에도 산루리는 여전히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마을로 식민지적 차별을 여실하게 보여주 

고 있었다. 더구나 수원역으로 대표되는 일본인 거주지와 팔달문의 남문으 

로 대표되는 조선인 상가를 이어주는 위치의 산루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근대적 문물이 유입되는 길목에 위치하며 남루한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이었다. 따라서 수원역에서부터 일본인학교와 수원향교， 그리고 성공회 

교회를 지나면 만나는 초가집들은 팔달문 앞의 변화한 상점을 만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곳이 산루리였다. 지금의 구천동과중동 일대였다. 

11) 언니 이현경은 정동 성공회가 운영하는 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지만， 이선경은 태평통 1정목 3 
번지에서 하숙하였다. 이득수도 정동에서 히숙하였는데， 이선경의 하숙집과 거리가 7까운 곳이었 
다. 그러나 이선경은 얼마 있다가수원에서 통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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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은 산루리 출신이 많았고， 일제강 

점기 수원청년동맹과 수원노동조합 역시 산루리 101번지에 자리 잡고 활동 

할수있었다. 

산루리 출신으로 김노적(金露積 1895~1963)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 

다. 김노적은 1895년 5월 12일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332번지 검용보와 

김용선 사이에서 2남으로 출생하였다. 1910년 商務夜學을 졸업하였고， 

1917년 수원상업강습소를 졸업하였다. 이때 상업강습소 소장은 김세환이 

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919년 3.1운동 당시 김세환을 도와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3.1운동이 일어난 기미년 즉 1919년 4월 1일 사 

립중앙고등고보에 입학하였고 이듬해인 1920년 7월 11일 수원진명구락 

부 창립총회에서 도서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진명구락부는 회장 김인순， 

총무 조용호， 운동부장 박선태， 그리고 도서부장이 김노적이었다. 따라서 

박선태와 관련이 있었던 구국민단에도 일정하게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 

해볼수있다. 

3.1운동 당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잡혔던 김노적은 이때 심한 고 

문과 구타를 당했는데， 머리를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머리 한쪽이 함몰될 

정도였고， 왼쪽 손목을 거의 못쓸 정도로 으깨놓았다고 한다. 김노적 선생 

은 평생 왼쪽 손을 거의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고， 선생의 사진은 항상 왼 

쪽손을주머니에 넣고찍은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당한고문의 상처를성 

공회 신부들이 극진허 보살펴 준 인연으로 성공회에 가입하였고 이후 진명 

구락부에서 활동하였다. 1920년 박선태 · 이득수 · 이선경 등의 구국민단 

활동이 발각되었으나 동지들의 보안으로 체포를 피했으나 중앙고보에서 퇴 

학처분을 받아 배재고보로 전학 4학년으로 편입하여 1922년 배재고보 제 

6회 졸업생이 되었다.1922년 4월 1일 수원 사립 화성학원 교원이 되었다 

가 1년 뒤인 1923년 4월 10일 화성학원을 사입하고 중국 長春으로 망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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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산루리 출신인물로 박선태를 주목해야 한다. 그는 휘문학교에 재 

학 중이던 1919년 9월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해로 가려다가 이종상을 만 

나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펴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1920 

년 7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애국창가집』과 「대한민보(大韓民報)J 수십 매를 

배포하며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이들은 이후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펴기 위해 1920년 6월 20일 임순남 · 

최문순 · 이선경 등의 여학생을 규합하여 비밀결사 구국민단을 조직하였는 

데 그는단장에 선임되어 동단의 활동을주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같은 산루리 출신이라는 점에 더하여 성공회와 관련되어 있 

다는 점이다. 김노적과 박선태는 진명구락부(進明f具樂部) 임원이었다. 즉 

1920년 6월 28일 오후 7시 남문 밖 성공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덕성 함양과 체력과 지식을 계발하며 부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 

었다. 명목상 종교 활동이었지만 내용적으로 피압박민족의 자주독립운동에 

있었다. 발기인은 영국인 구세실(具世實)을 비롯하여 김인순 · 김현필 · 허 

용 · 안영기 · 이인영 등이었다 12) 이어 같은 해 7월 11일 성공회에서 창립총 

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원이 40여 명에 이르렀다. 임원으로 회장 김인순， 총 

무 조용호， 도서부장 김노적， 운동부장 박선태 등이 선출되었다. 김노적과 

박선태도성공회와관련한인물이었음을알수 있다. 이선경이 박선태와김 

노적과 연결되는 것은 산루리라는 지연과 더불어 성공회라는 종교적 연관 

도밀접한요인이라할수있다. 

또 한펀 서울 유학과 기차 통학생이었다는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즉 

구국민단의 주요한 인물은 수원 출신으로 서울로 유학한 인텔리 청년들이 

었다. 이들을 묶을 수 있는 또 다른 고리는 서울로 기차를 타고 통학하였다 

12) 구세실은 쿠퍼(Alfred Cecil Cooper) 신부로 1908년 부재열(George Alfred Bridle) 신부의 보좌 
사제로 부임하였다. 1922년 김인순 신부가 수원 관할사제로 부임하면서 수원교회를 떠났다. 김인 
순은 1920년 조직된 진명구락부 회장이었다. 



수원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이현경 1241 

는 점이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 수원지역에서 서울로 통학 

하는 학생들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수원지역의 또 다른 특정을 보여준다. 이 

미 수원 거주자로 중등학교 정도 학교 재적생으로 조직된 ‘수원학생친목회 

(水原學生親陸會)’ 가 1917년 조직되어 있었다. 서울 유학생과 기차로 통학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었던 셈이다. 그 정확한 설립연도는 명 

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1920년 한국어 신문이 발간되면서 1925년 

수원학생친목회 8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되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페 따라서 

이를 역산하면 1917년 수원학생친목회가 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원 

학생친목회의 1924년 신입회원은 중동 3, 배재 6, 중앙 1, 선린 1, 일고(제 

일고보) 1, 양정 3, 보성 4, 이화 2, 숙명 5명 등 총 26명이었다 1띠 이후 서 

울로 기차 통학하는 학생은 점점 늘어서 1937년 3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기 

차통학생이 2번째로많은도시였다.삐 

당시 서울로 유학하는 학생들의 광범한 존재는 수원에 중등교육기관으로 

서 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원에 중등교육기관 

이 설립되는 것은 1930년대 후반의 일이다. 이는 수원지역 유지들을 비롯 

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등교육기관 설립운동이 펼쳐졌고， 이 

에 따라 사립 삼일학교에 고등과가 부설된 것이 1935년의 일이고， 공립 농 

업학교(公立農業學셋가 설립된 것이 1936년의 일이다. 따라서 당시 남학 

생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으로 농업학교와 삼일학교 고등과가 있었고， 여학 

생을 위한 수원고등여학교가 설립되는 것 역시 1930년대 후반의 일이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까지 수원지역의 학생들은 중등교육을 위해 수원 

을 떠나 서울로 유학하거나 기차를 이용한 통학으로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 

야했다. 

13) 野外歌劇公演， 水原學生親陸會에서 j\i圖年용IJ立紀念으로’ r동아일보J 1925. 8. 1. 
14) ‘水原學生親陸會組織’ r동아일보J 1924. 4. 22. 
15) ‘汽車 通學禁止로 三百學生 大打擊 r동아일보J 193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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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17년 결성된 수원학생친목회의 존재를 상정한다면 1920년 이 

선경을 비롯한 서울유학생들은 친목회 또는 기차 통학을 통해 이미 서로 잘 

알고 있었음에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조직적인측면에서 운동을함께 할수 있는사람을조직해내는 일 

은 이들 통학생과 수원학생친목회의 또 다른 지하그룹의 생성이었다고 할 

수있다. 

4) 이선경의 순국 

수원지역 3.1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김세환은 전국적인 거사 계 

획을 갖고 수원에서 金露積을 중심으로 박선태 · 이선경 · 임순남 · 최문 

순 · 金錫浩 · 金秉甲 · 李熙景 · 慣用俊 등이 김세환의 시위계획을 듣고 함 

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6) 그 구체적인 전거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1920년 구국민단의 조직 이전부터 이 

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점과 구국민단 조직 구성원 이외의 인물들과의 연 

관관계를파악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결고리에 대한함구는 이선경 

의 순국과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21년 4월 박선태와 이득카:는 징역 2년을 언도 받았고， 이선경을 비롯 

한 여학생들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미결 구류일수 140일 산업)을 언도 

받았다. 이선경 열사는 구류 8개월 동안 심한 고문으로 인해 재판정에 나가 

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결석재판에 의해 이선경은 임순남 · 최문순 등 여학 

생들과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받았다.140일 동안미결 구 

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약 5개월 가량이 된다. 

당시 변호사는 김우영(金雨英)이었는데 나혜석과 1920년 4월 10일 정동 

16) 이제재 r수원지방 독립운동의 선구자 金露積 선생」， r수원의 옛 문화'J ，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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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에서 결혼한 인물이었다 17) 변호사 김우영의 변론 내용은 “피고의 행 

한 일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이상에 될 수 있으면 무죄로 

하고 유죄의 판결이 있더래도 집행유예되기를 바란다”고 변론하였다. 그 

마지막 재판일은 1921년 4월 12일이었다. 이날 방면되어 수원으로 내려왔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옥중에서 풀려난 지 9일 만인 1921년 4월 21일 오 

전 8시 수원면 매산리 119번지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장소는 큰 오빠 이완 

성(李完成)의 집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완성의 3째 아들 상래야R來， 

1924년생)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시 이선경은 8개월 만에 풀려나서 부모가 있던 산루리 470번지 (85평) 

의 본가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가가 산루리에서 매산리로 

이사하는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즉본가는산루리에서 1921년 4월 17일 

매산리 67번지 (358평)로 이사를 했다. 따라서 이사 준비로 짐을 싸는 어수 

선한 상황과 아직 안정되지 못한 본가인 산루리 470번지에서 정OJ=하지 못 

하고 매산라 119번지 (502평)의 보다 넓은 오빠 이완성 집에서 죽음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1921년 당시 가장 규모가 있는 의원은 수원자혜의원이었 

고， 역전 앞에도 의원이 있었지만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병세가 심 

각한것이었다. 

구류 8개월 만에 석방되었으나 이선경 열사는 일제경찰의 혹독한 고문으 

로 석방되어 집으로 옮겨지고 난 뒤 9일 만에 19살의 나이로 순국하였던 것 

이다. 

1η 정동예배당의 나혜석 결흔식에 이선경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혜석과 이선정 및 이현경이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김우영이 변호사로 나섰을 수도 있다 물론 
당시 김우영은독립운동과관련한사건을도맏아서 변호하였던시기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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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잊혀진 사회주의 운동가 이현경 

1) 동경 유학과 이현경 

근대수원의 대표적 인 여성은 나혜석(羅惠錫， 1896~ 1946)으로 알려져 있 

다. 나혜석 만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수원의 여성으로 이현경(李賢聊， 

1899~ ?)을 꼽을 수 있다. 이선경의 언니이다. 그러나 이현경에 대한 기본 

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그의 삶을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이현경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여성운동 

과 근우회 활동 등의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이거나，18) 성적 스 

캔들의 문제적 인물로 그려지기도 한다 19) 최근 본격적인 연구논문은 아니 

지만 이현경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바가 있다 20) 

이현경은 잊혀진 인물이다. 실상 1928년 중국 망명 이후 국내 활동 무대 

에서 그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후 귀국한 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 

다. 잊혀진 여성 사회주의 운동가 이현경의 궤적을 따라가 보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적부에 따르면 이현경은 1898년 4월 25일생으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적부에 따르면 1918년에 생년을 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현경은 태어난 때를 1898년에서 1899년(광무3)년으로 정정 

하였다. 따라서 1917년 졸업한 학적부는 1918년 정정된 생년을 반영하지 

못한 셈이 된다. 그러나 실제 이현경이 태어난 때는 1899년 4월 25일로 바 

로잡아야한다. 

이현경은 수원 산루리(현 교동)의 성공회에서 운영하던 수원 사립진명여 

18) 남희숙， r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통전선론과 근우회J ， 서울대 석사논문， 1989 ; 박혜란， 
r1920년대 사회주의여성운동의 조직과 활동J ， 이대 석사논문， 1993 

19) 전봉관 r경성지잘클럽 - 근대 조선을 울린 충격적 지잘 사건J ， 살림， 2008. 
20) 소현숙 r잊혀진 사회주의 여성운통가 이현경」， r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J ， 경기도， 

2002 ; 박철하 r같은 길， 다른 선택- 혁명과 친일의 갈림길에 서다」， r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J ， 
경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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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健明女學校)를 졸업하고 1914년 4월 7일 관립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에 진학하였다. 이후 경성여자고보(현 경기여고)를 1917년 3월 25일 제7회 

로졸업하였다. 

이현경의 학적부 주소는 수원군 남부면 산루동(구천동) 9통 7호로 기록 

되어 있고 현 거주지는 경성 정동 약현 성모관 즉 정동 성공회 성당에서 운 

영하던 학생 기숙사였다. 그리고 보증인은 세실(Cesil) 수녀로 되어 있다. 

당시 성공회에서 운영하던 학교는 4개가 있었다. 수원 산루리의 진명학교 

를 비롯하여 강화 온수리 천안 부대동 목천 아우내 등이었다. 수원의 사립 

진명학교는 1908년 학생 80명이 남녀공학으로 시작되었고， 1909년 성당 

축성식을 거행하고 두 채의 부속 건물 가운데 하나는 진명여학교로 개설하 

였다. 교육은 세실 수녀와 한국인 교사 1명이 담당하였는데， 독서 · 습자 · 

신학 · 지리 · 역사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21) 따라서 성공회에서 운영하던 수 

원 사립진명학교를 다녔던 인연으로 정동 성공회 성당과 세실 수녀와 인연 

을이어갔던것이다. 

졸업 이후 잠시 경남 밀양에서 보통학교 교원 생활을 하다가 같은 여고 

동창이자 절친한 벗이 었던 이덕요(李德爛를 따라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선경이 수원에서 구국민단의 조직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다가 꿀내 일 

제에 의해 잡혀 혹독한 고문 끝에 사망하였을 때 즉 1921년 4월 21일 당시 

이현경은 일본 통경에서 유학 중 일제에 잡혀 있었고， 동생 이용성은 개성 

송도고보에 재학중이었다. 

언니 이현경은 1921년 3월 1일 3.1운동 2주기를 기념하여 도쿄 히비야 

(日比各)공원에서 140여 명의 유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 

를 펼쳤다. 이때 만세 시위를 한 20여 명의 조선인 학생들이 검거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현경을 비롯한 여학생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현경은 

21)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r수원교회 선교100년λb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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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비야 만세시위 운동의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이다. 

1921년 4월 21일 이선경이 수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이현경 역시 

일본 동경애서 일제의 경찰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렇듯 1921년 봄 수원 출 

신 두 자매는 용감하게 불의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온 붐으로 항거하 

고있었던것이다. 

이현경이 1917년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나혜석도 그곳에 있었다. 

적어도 나혜석이 학업을 마치고 1918년 3월 귀국할 때까지 서로 유학생으로 

서 만났을 기능성이 크다. 나혜석보다 나이가 3살 어린 이현경은 나혜석과 서 

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크지만 서로 삶의 지향과 방식이 달랐다. 

이현경은 일본여자대학 사회학부 여공보전과{女I保全科)에 입학하여 1927 

년 졸업하였다. 당시 일본여자대학을 동문수학한 인물들은 8명이나 되었다. 

일본여자대학 사회사업학부에 입학하여 박순천(전 민중당 당수) . 황선덕 

(중앙여중 · 고 재단이사장) . 이현경 · 김온순 · 오인숙과 동문 수학하였다. 오 

인숙은 어재명(李在明) 의사의 부인 오인성의 막내 아우다. 영문과 3학년에는 

최덕상(뒷날 서울 프레스 주필 김용주 부인)이 있었고， 가정과 1학년에는 민계 

식이 있였다. 우리는 일본여자대학 팔선녀로 불리었다.찌 

같은 과에는 이현경을 비롯하여 박순천(朴順天， 1898~ 1983) . 황신덕 

(1898~ 1984) . 최은희(崔恩喜 1904~ 1984) . 김온순 · 오인숙 등 6명이 수 

학하였고 영문과 최덕상과 가정과 민계식과 더불어 일본여자대학 8선녀로 

불렸다는젓이다. 

1926년 같은 괴를 졸업한 인물로 박순천이 있다. 최은희는 졸업을 하지 못하 

고 3학년을마치자마자조선일보의 여기자로취직함에 띠라먼저 귀국하였다. 

22) 崔恩喜 rj韓國開化女性列傳'J ， 정음사， 1985,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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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현경은 1925년 3월 동경에서 결성한 삼월회(三月會)의 핵심 인물 

이었다. 이현경은황신덕(黃信德) 등과함께 발기인으로참여하여 무산계급 

해방과 한국여성의 계급적 · 인습적 구속 및 민족적 압박의 철폐를 목적한 

삼월회 결성을 주도하였다. 삼월회는 일본의 조선노동총동맹과 일월회(日 

月會) 등 사회주의 단체와 연합하여 활동했다. 특히 1925년 10월 15일 일본 

북해도 오타루(/J轉)고등상업학교의 야외 군사연습에서 교관이 작성한 군 

사교안에 조선인과 무정부주의자를 가상의 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 

자， 동경에 있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 재동경무산청년동맹 · 조선인유학 

생학우회 · 무산학우회 · 후우회(黑友會) . 형설회(螢雪會) . 일윌회(一月會) 

등의 학생단체 · 사상단체와 함께 연합된 항의단체를 만들고 일본정부를 성 

토하는 선연문을 작성， 일본정부와 주요기관에 발송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 16일 동경에서 앞의 단체 등과 함께 가상적문제규탄 

대연설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삼윌회 회원 박경희(朴慶뼈 · 정칠성(丁七星j 

등이 연사로 연설하였다. 

12월에는 재일본 조선무산계급 여성사상단체임을 명백히 하고 “조선여 

성은 계급적 · 봉건적 · 인습적 압박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으므로 무산계급 

남성과 제휴하여 인류의 압력을 근본적으로 일소하고 민중 본위의 새로운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선여성의 해방’ 과 ‘무산계급 남성과의 

제휴’라는선언문을채택 강령과규약을발표하였다. 

1926년 3월에는 일월회의 이여성(李如星)이 조선 무산계급 해방운동 촉 

진을 독려하기 위해 관동 무산계급 단체에 기부한 2， 500원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아 ‘룩셈부르크 리프크네히트’ 라는 이름의 한글판 햄플릿 1， 000부 

을 발행하였다. 서무부장 이춘수(李春壽)는 여름방학에 이 책자를 국내에 

들여와 주요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자금 조성을 시도하였다 23) 

23) r.독립운동샤자료집」 별집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정세현 r항일학생면족운동사연구J ， 
일지 사， 1975 ; r한민족독립운동λb 8, 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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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국 후 이현경의 사회운동 

1926년 3월 동경에서 사회주의 운동과 여성운동에 힘쓰던 이현경이 일 

본에서 귀국하였다 24) 그리고 이듬해 1927년 4월 26일 근우회(樓友會)가 

이현경을 바롯하여 김활란(金活蘭) 유각경(兪표9웹) 등 40여명의 발기인단 

을 중심으로 발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현경은 근우회의 주도적 인물이 된 

셈이다. 이에 1927년 5월 27일 근우회 창립총회가 YMCA강당에서 개최되 

었을 때 21명의 집행위원 가운데 한명으로 선출되었다. 즉 민족운동 진영 

은 김활란 · 유각경 · 유영준(劉英f쳤 등이 참여하였고， 사회주의 운동측으 

로는 이현경을 비롯하여 황신덕(黃信德) . 박원희(朴元熙) . 정종명(鄭鍾 

嗚) . 정칠성(丁七星) . 주세죽(朱世竹)등이 참여하였다.잃) 

귀국 후 이현경은 조선여성동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경제상태의 

변천과 여성의 지위」를 「현대펑론』에 5회에 걸쳐 연재하는 등 언론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사회운동 

이 주업이었고 기자생활은 부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사를 남기지 못한 것 

같다. 당시 동아일보 여기지는 1924년 11월 경 허정숙(허헌 변호사의 딸， 

소설가 허근옥의 언니)이 처음으로 채용되어 활동하였고， 그 뒤를 이어 허 

영숙(나혜석의 친구， 이광수의 부인)이 맡았다. 허영숙이 그만둔뒤를이어 

이현경이 동아일보 여기자가 되었던 것이다.쩌 이현경의 후임으로는 동경 

여자사범학교 출신의 최의순이 뒤를 이었다. 

이현경이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접고 한때 수원에서 교원 생활을 했던 것으 

로보인다 27)그러나이에 대한기록도더 이상확보하기 어려운실정이다. 다 

만 그는 ‘영리하고도 이해 잘 따지기로 유명한 水原A의 특정’ 을 지닌 수원 

24) 김준엽.김창순 r한국공산주의운동사J 3, 청계연구소， 1986, 78쪽 
25) 박용옥 r.한국여성 항일운동사 연구J ， 지식산업사， 1996, 274쪽 
26) 최은희 r.한국개화여성열전J ， 정음사， 1985,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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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였다. 즉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은 고향 수원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아 

기 업은 조선인 아낙에게 무례한 행동을 보인 일본인 남자의 기슴에 주먹질을 

할 정도로 민족적 각성과 여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한 인물이었다 28) 

이러한 이선경에 대한 1935년 『개벽』지에 실린 짧은 평가는 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후리한 거와 반짝반짝하는 白金嚴에 영리하고도 이해 잘 따지기로 유명한 

水原A의 특정을 소유한 그는 기자밑네 남을 방문하거나 또는 무슨 기시를 취 

급할 때에 상대자에게 호감을 주고도 민첩하게 잘하였다. 그러나 그는 安光果

군의 애인이요 女 生同友會의 간부이니 만치 기자 직업은 역시 부업으로 하고 

사회 운동히는 것을 본업으로 삼엇기 때문에 기자로서 기자다운 성적을 내지 

못하고 그날 그날을 지나다가 安군의 뒤를 따라 국경을 탈출하였다. 그는 기자 

시대에는 아모러한 이약이거리가 없지만은 東京 유학시대에 작고한 여의사 

李德鍵씨와 열렬한 동성연애를 동}야 일시 지잘미수 소동을 이르카던 일과 水

原行 차 중에서 어떤 異服 입은 남자가 촌여자에게 모욕 행동을 하는 것을 보 

고 대분개히야 용감스럽게 달려드러 뺨을 친 일은 지금까지 그의 동지 여성계 

에서 이약이 거리가 되여 있다.쩌 

실상 이환경이 일본에서 1926년 귀국하여 1928년 봄중국으로 망명하기 

까지 활동은 2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간회 운동과 더불어 여성운 

동 단체의 좌우합동 조직인 근우회를 조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 

였다고할수있다. 

한편 막대 남동생 이용성(李容成 1906~1974)의 수원청년동맹의 활동도 

27) ... 李賢聊씨는 水原서 女敎員 노릇하다가 北平에 逃走한 安光果의 안해가 되엿섯고... r.令夫A學
力等級記」， r삼천리J 제7권 제5호(1935. 6), 202쪽. 

28) r義慣생實心觸具爽 痛快!! 가장 痛快하엿든 일」， r별건곤」 제8호(1927. 8), 59쪽. 
29) r女記者群像」， r開關」신간제4호(1935. 3),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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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의 영향과밀접한관련이 있을것이라는점이다. 해방후수원시의회 

2대 의장과 초대 산업위원장을 역임한 이용성은 일제강점기 수원의 대표적 

사회주의자였던 박승극 등과 함께 수원청년동맹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30) 

그러나 1934년 수원지역의 사회운동 단체의 활동이 휴면기에 접어들면서 

이용성은 수원체육회 등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해방 후 수원시 

의회 초대 및 2대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31) 

3) 중국망명과그후 

이현경의 남편이었던 안광천(安光果 1897~ ?)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본명은 안효구(安孝關)이지만 안광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안호우(安乎子) . 노정환盧正j뼈 · 삼각산인 .GH생 · 사 

공표(司空杓) . 임재일(林在一) 등 많은 필명으로 활동하였다. 출신지는 경 

상남도 김해로 부친은 시의(f좋醫) 안왕거(安往居)였다. 집안의 가업을 잇기 

위해 안광천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입학하여 졸업한 뒤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가 김약수 · 이여성 등 경상도 출신 유학생들이 조직한 북성회여t星會) 

에 가입하였다. 북성회 간부들이 귀국하여 국내 운동에 주력하자 일본에 남 

은 소장피를 중심으로 1925년 1월 일윌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일 

월회를 중섬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전선통일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론적 지 

도자로 성장하였다.1926년 11월 15일 안광천은 ‘정우회 선언’ 을 통해 정 

치운동으로의 방향전환과 민족협동전선 결성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주의 운 

동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1926년 9월 20일 조선공산당(ML당)에 가입 10월 선전부 책임자로 당원 

모집에 힘썼고， 12월 6일 제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가 되었다. 그리고 

3이 이동근 r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통과 인물」， 「훗택민족운동사연구J 51, 2007. 
31) ‘초대 2대 이용성’ r의원프로펼」， r水原市議會史J ， 수원시의회， 2002，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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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9월 20일 당 책임비서를 김준연에게 물려줄 때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27년 「신간회와 그에 대한 임무」를 발표， 프롤레타리 

아 헤게모니 전취론을 주창하였고， 그가 기초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논 

강」이 당의 공식방침으로 채택되었듯이 그는 당대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대 

표적 이론가로 활동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론이 청산파 등 반 

대에 직면하고， 제3차조선공산당검거 때에 일시 감금되었다가탈출한사 

건(1928. 2. 3)으로 안광천 밀정설이 유포되었고 더욱이 부인 이현경을 불 

법으로 복당시킨 사건이 문제되면서 1928년 5월 당 중앙집행위원에서 당 

규를 문란서켰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이현경의 복당문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알력주는자료는아직까지 없는실정이다. 여하튼이러한상황은당 

규 문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안광천을 공산당에서 추방하는 조치에 다 

름없었다 3잉 이에 국내에서 활동이 여의치 않자 안광천과 이현경은 1928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함께 국내를 탈출하여 중국으로 망명하였던 것이다. 

안광천과이현경은의열단의 김원봉(金元鳳j과함께 1929년북경에서 조선 

공산당재건설동맹을 조직하고 위원장이 되어 『레닌주의』를 발간히는 한편， 

‘레닌주의정치학교’ 를 운영하면서 1931년까지 20여 명을 교육하여 국내에 

밀파하여 당 재건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안광천은 국내 활동에서도 정우회 선언에서 민족단일당 주장으로 그의 사 

상적 심도와 전략적 수완을 보여준 바 있다. 이른바 공산주의자로서의 민족적 

임무라고 하는 민족주의와의 통일전선 결성의 ‘시범’ 을 보인 사람이다. 그가 

한때 열혈적인 민족혁명운동자였던 김원봉과 굳게 손잡고 조선공산당 재건활 

동을 전개한 것은 그로서는 어디까지나 민족주의와 통일전선이라는 전략사상 

에 복종한 기술적 문제였을 것이다.떼 

32) 김기승， r1920년대 안광전의 방향전환론과 민족해방운동론」， r역사와 현실J6， 1991, 113~114쪽. 
33) 김준엽 · 김창순 r한국공산주의운동사:.5 ， 청계연구소， 1988, 334쪽. 



2521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김원봉이 남경으로 이동 한 후 안광천과 

이현경의 활동을 알려주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단편적으로 알려진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한김성숙의 평가는눈여겨 볼만하다， 

안광천은 해외에 나와 있는 조선인들 가운데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빙­

면에서는 첫째가는 이론가로 꼽협지요. 일본에서 배워 갖고 왔지요. 그 사람이 

변증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했읍니다. 그래서 존경도 받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성격상 대단한 소극주의자였읍니다. 약하고， 세밀은 하면서도 강하 

지가못하고， 여러 가지로 타락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제 마누라하고 

윗을 했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하고만 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중국 사람이 

되고말았어요 34) 

조선을 대표하는 공산주의 이론가이자 당 대표였던 안광천이 대대적인 

일제의 탄압과 반대파에 의해 일본의 밀정이라는 설이 유포되면서 국내에 

서 활동기반을 잃고중국으로망명하였던 것은사실이다. 이현경이 남편 안 

광천과 함께 망명할 즈음 가장 절친한 친구 이덕요(李德魔의 남편 한위건 

(韓偉建)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한위건은 『아리랑」의 김산(장지락)과 갈 

등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였다. 

중국으로 망명한 이현경에 대한 소식은 풍문으로 떠돌 뿐이었다 35) 그들 

은 광활한 중국 땅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풍찬노숙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이현경은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34) 이정식 · 김학준 r혁명가틀의 항일회상J ， 민음사， 1988,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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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제적부」를 통하여 언니 이현경의 확인과 이선경의 정확한 생몰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선경 (1902. 5. 25~ 1921. 4. 21)은 1921년 4월 21일 오전 

8시 수원면 매산리 119번지에서 사망하였다. 구국민단 사건으로 최종 판결 

을 받은 날짜는 1921년 4월 12일이었다. 그날로부터 9일 만에 사망한 것이 

다. 순국소녀 이선경이라는표현이 적절한것이라하겠다. 

유관순 열사가 1920년 10월 독립운동의 제단 위에 거룩하게 바쳐지고 난 

지 6개월만인 1921년 4월 21일 이선경 열사가 꽃다운 나이에 또 다시 순국 

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수원이 낳은 

이선경 열사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살아왔다.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감옥에 

서 순국하였고 이화학당 교사 미쓰 월터 선생이 시신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 

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에 비해， 이선경의 경우는 

경기여고를 퇴학한 상태였고， 구류 8개월 만에 석방되어 나와 집에서 순국 

하였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던 인물들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하 

지 못한 때문이었다. 더욱이 일본유학을 했던 언니 이현경이 사회주의 운동 

을 펼쳤고， 일제의 검거를 피해 안광천과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 귀국하지 

않아 순국한 이선경을 조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었다. 동생 이용성 역시 

누나 이현경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사회주의적 사상을 받아 수원청년동 

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후 해방 공간에서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 일정한 시점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그딴 둔 것으로 

35) ... 李賢聊民는 水原出生으로 普校敎師， 東亞日報 女記者를 지낸 뒤 安光果을 따라 上海에까지 이 
르렷다가 요지음은 다시 故뺑P에 도라와 잇다든가 ... 草士 r，現代女流思想家들(3) ， 붉은 戀愛의 主
A公틀」， r프千里」저117호(1931. 7), 18쪽 . 
... 李賢聊동무는 北平에 가 잇다가 그 뒤는 엇지된 줄 모르켓고 ... 丁七星 r同志생각」， r삼천리」 
제7권 제3호(1935. 3), 100쪽. 



2541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보이지만， 여전히 누나 이선경을 현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 었던 셈이다. 

문제는 실상 3.1운동으로 일제에 의해 고통받은 숱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많은사람들이 일제의 폭력적 진압속에서 죽어갔던 엄혹한 역사적 사실 

과 이후 감옥에서 순국한 많은 사람들에 비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 소녀에 

대하여 널리 현창할 수 없었던 우리의 근대사가 갖는 핍진함에 었다. 해방 

후 좌우대립과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낳았고， 더욱이 먹고 사 

는 문제에 우선했던 지난날의 우리 삶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했던 시 

대적 환경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수원에서 3.1동지회 등이 조직되어 활동했지만 이선경의 의로운 죽음에 

대하여 역사 폭넓은 조명은 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뚜렷한 역사적 궤적을 

보여주는 순국열사 이선경에 대하여 수원은 기억하고 그와 그의 가족의 뜨 

거운 조국애를 널리 현창해야 할 일이다. 수원에는 불꽃같은 여성 나혜석이 

있고， 그와 동시대를 뜨겁게 살아갔던 이현경과 이선경이라는 특출한 여성 

독립운동기들을 가지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이선경과 이현경에 대하여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없었다. 어 

렴풋이 가까운 친척일 수 있겠다는 정도의 생각만을 해왔을 뿐이었다. 그러 

나 제적부를 통해 이선경과 이현경이 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생 

이용성은 이선경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현경과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발견이라 할 수 었다. 千里裡風 李賢맺P36)으로 표현될 정도로 

일천리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활동했던 이현경은 나혜석 이후 수원사람으로 

일본유학을 다녀온 최고의 인댈리 여성이었다. 더욱이 사회운동을 펼쳤던 

인물로 안광천(安光폈)의 부인이었다. 이선경과 이현경 자매와 이용성의 재 

발견은 수원지역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36) 石室居士，댔휩3錄」， r삼천리」저i17권 제9호(1935. 10),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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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이선경(李善聊 1902~1921)은 수원의 대표 

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선경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밝혀진 것이 거의 없었다. 기본적인 생몰년에 대하여도 정확하지 않았고， 

학교 관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선경은 수원 공립보통학교(현 신풍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4월 

30일 서울의 사립 숙명여학교에 입학하였다.2학년 때인 1919년 3월 5일 

서울 학생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15일간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19년 9월 1일 관립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였다. 언니 이 

현경이 1917년에 졸업한 학교였다. 이선경은 집안의 경제적 여유와 개명된 

아버지 덕애 언니 이현경의 뒤를이어 서울로유학할수있었다. 

이선경(1902. 5. 25~1921. 4. 21)은 수원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인 구국민단 

激國民團) 사건으로 체포되어 최종 판결을 받은 1921년 4월 12일로부터 9일 

만에 사망하였다. 혹독한 고문에 따른 순국이었다.19살 꽃다운 나이였다. 

언니 이현경은 일제시대 유명한 여성 사회주의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일 

본유학을 했던 이현경은 귀국 후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하였고， 여성단체 여 

성동우회를 이꿀고 근우회를 조직하였다. 조선공산당 당원이었던 이현경은 

일제의 검거를 피해 1928년 남편 안광천과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중 

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수원에는 불꽃같은 여성 나혜석이 있었고 그와 동시대를 뜨겁게 살아갔 

던 이현경과 이선경이라는 특출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가지고 있다. 

* 주제어 : 01선경， 이현경， 얀팡천， 구국민댄救國民團， 순국， 망명， 여성 독랍 
운동가 



Lee, Sunkyung and Lee, Hyunkyung, 
the Fema1e Independentalist of Suwon 

Han , Dong-min 

Lee Sunkyung(李善聊， 1902~1921)， known as the Yoo, Gwansun of 

Gyeonggi-do is a key female independentalist. However, there are almost 

no historical facts revealed about Lee, Sun야rung. πle basic dates of her 

birth and death are not accurately recorded, and her educational background 

is also not clear. 

Lee，SUI뼈띠ng graduated from Suwon Public Primary School (currently 

Shinpoong Elementary School) and entered the private Sookmyung 

Women’sHi양1 SchoolofSeoul in Apri130, 1918. On March 5, 1919, when 

she was in her 2th grade, she participated in the ’Seoul Manse Student 

Protest (Nonviolent Independence protest)’and was arrested for 15 days. 

Also, on September 1, 1919, she transferred to Kyungsung Girls’ 

Government Schoo l. This was the school that her older sister, 
Lee,Hyunkyung grad없ted in 1917. Due to the economic wealth of her 

household and the flowering of culture, Lee, Sun석rung was able to study 

abroad in Seoul, following her older sisteζ Lee, Hyunkyung. 

Lee,Sunkyung (1902. 5. 25~192 1. 4. 21) was arrested with her 

participation in the Gugukmindan (literally translated, the group of public 

sa찌ng the country), the indep없ldent movement group in the Suwon region, 
and received her finaljudgment on Aprill2, 1921. Nine days after which, 



she died. She became a ma띠If for her countty. She was at the blossoming 

age of19. 

Her older sister, Lee, Hyun셔rung was one of the famous female socialist 

during 안le Japanese Rule. Having studied abroad in Japan, Lee, Hyu때때19 

held a position as a reporter for Daily Newspaper, The Dong-a Ilbo after her 

return to Korea, and she led female associations and groups to organize 

Geunwoohoe, the anti-Japanese female group. As a member of the Joseon 

communist pa따f， Lee，Hyun석rung escaped her aπ'est by the Japanese to 

take refuge in China, with her husband An, Kwangcheon in 1928. Since 

then, she led independent movements in C뼈na and was never able to return 

to her home coun따. 

Suwon beget the fiery woman, Na, Hyeseok, and also fostered the 

outs때uling female independentalists, Lee, Sun석rung and Lee, Hyun석매ng， 

who lived with a fiery passion in the same era. 

* Keywords : Lee Sunkyung, Lee Hyunkyung, An Kwangchun, 
Gugukmindan(救國民團1)， martyr, refuge, female independent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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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집 2 ι수원을 빛낸 항일독립운동가1 

j共承河의 전도활동과 민족운동 

박환* 

1. 서언 

2 홍승하의 출생과 기독교 입교 

3. 경기도 남양에서의 전도활동과 사립 보흥학교 육성 

4. 하와이로의 전도 활동과 신민회 회장 홍승하 

5. 홍승하의 가족관계와 손자 홍가륙의 항일운동 

6. 결어 

1. 서언 

홍승하는 1900년도 전반기 하와이에 파견된 선교사로 알려져 있다. 아울 

러 그는 경기도 남양지역에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전도하여 많은 신자들을 

얻은 인물이다. 1912년부터 1914년까지는 수원교회(수원종로교화)의 담임 

목사로서 수원 및 그 인근 지역의 기독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목회자로서도 

수원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그의 아들洪亨俊도목사로서 오산， 이 

‘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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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장호원 등지에서 목회를 한 인물이다. 홍형준의 부인 김에스더 역시 독 

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즉 그의 집안은 구한말 및 일제시대에 기독교를 신앙 

하고 전도한 집안으로 주목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홍승하의 장손 洪加햄은 

기독교를 신앙하다가 중국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졸업하고 의열단원으 

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신앙을 포기하였다1) 이점은 흥미롭다. 

필자는 우선 홍승하의 전도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홍승하의 

기독교 입교와 더붙어 그의 남양지역에서의 전도활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홍 

승하는 당시 남양군에 소속된 영흥도 출신이었다. 그와 그의 4촌 동생 홍승 

민이 이 지역에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전도한 대표적 인물이므로 초기 남양지 

역의 기독교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큰 도웅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어서 홍승하의 선교사로서 하와이 파견과하와이에서의 신민회 설립과그활 

동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장에서는 홍승하의 하와이 파견 시 

기에 대하여도 밝혀볼 것이다. 그의 파견 시기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일정한 

논란이 있어왔다.찌 특히 홍승하는 외국에 파견된 최초의 한인 선교사로 알려 

져 왔던 것이다. 아울러 학계에서 그동안 주목해 온 하와이에 설립된 신민회 

와.3) 그의 상호관계에 대하여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귀국 후의 홍승하의 전 

도활동에 대하여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손자 홍가륙의 민족운동 참여에 

대하여도 밝혀보고자 한다. 기존에 학계에서 그의 항일운동에 대하여 살펴본 

D 홍가륙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주목된다. 이상일 r수원출신 항일청년투사 홍가록」， r수원문화 
사연구J2， 수원문화원， 1998. 

2) 기존의 설에 대하여 이만열 등이 이의를 제가하고 있다. 이만열은 그의 논문 「하와이 한인 이민과 
한국교회」， r한국기독교와 역사J ， 2002, 43쪽에서 홍승하는 r신학월보~ 1903년 10월호 437-439 
쪽의 기록으로 보아 1903년 말경까지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홍승 
하를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보는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유동 
석 r하와이의 한인과 교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00년λhC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2006) , 40 
쪽에서는 홍승하가 1904년 2월 18일에 하와이에 도착한 것으로 파익P하고 있다 하와이 최초의 선 
교사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신민회에 대하여는 그동안 김원용， 최창회 등이 주목하여 왔다. 김원용 r재미한인오십년λb (1958) ， 
최창회 r하와이 한인사회의 항일민족운동(1903-1908)J ， r미주지역의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J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하와이대학 효녁학센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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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기독교 관련 부분과 그의 말년에 대하여 집중적 

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결국 본고는 개화기 이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기독 

교집안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살피는한작업의 일환이라고하겠다. 

2. 홍승하의 출생과 기독교 입교 

홍승히는 남양홍씨이다. 그의 집안은 남양에서 살다가 고조부때 영흥도 

로 이주하였다고 전해진다.씨 홍승하는 1863년 8월 23일 경기도옹진군(당 

시 남양군) 영흥면5) 내통6)에서 아버지 洪允善과 어머니 평택 임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7) 홍승하의 집안은 영흥도에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 

던 듯 하다. 그의 손자인 의열단원 홍가륙8)의 다음의 신문 조서를 통하여9) 

이를짐작해볼수있다. 

4) 남양홍씨중앙회수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홍승재의 증언(2011년 11월 17일) 
5) 영흥도 魔興島 ] 네이버 백과사전 홍승하가 출생한 영흥도는 섬으로 면적은 23.4야마， 해안선길이 
는 42.2km이다 인천항에서 남쪽으로 26km 해상에 위치한다 최고봉운 중앙에 솟은 국사봉(國思 
峰:127.7m)이며， 동쪽에 대부도(大車島)， 북쪽에 무의도(舞衣島)， 서쪽에 자월도(짧月島)가 있다. 원 
래 명칭은 연흥도밸興島)였으나 고려 말 익령군(靈題君) 기(奇)가 정국의 불안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온 식구를 이꿀고 이곳으로 피신하면서 익령군의 영圍자를 따서 영흥도(靈興島)라 
고 칭하였다. 쉰팩시대에는 백제에 속하였고， 1018년(고려 현종 9) 수주(수원)에 속군되었으며， 뒤 
에 인주(인천)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양부에 속하였고， 1914년 3월 l일 경기도 부천군에 소속 
되었다. 해안은 대체로 굴곡을 이루고 있어 어장이 발달하였고 간조 때에는 넓은 개펄 위로 바지 
락 · 굴 • 소랴 • 낙지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게 채취된다. 산이 낮고 농경지가 많아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섬 전체에 상수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6) 홍승하가 태어난 내동은 영흥도 선착장에서 4km 떨어진 길이 lkm 폭 10m의 중앙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깊숙이 들어 앉아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내동(관청이 있는 마을) 이라 불리웠다고 한다. 즉 
관청이 있는영흥도의중심마을임을알수있다 

7) 홍석창r.한국감리교회를 섬긴 사람들J('에이벤， 1988) ， 26쪽. 
8) 호적부에 따르면 홍가륙의 이명은 洪勝緊이다. 
9) 국사편찬위원회 r，韓民樹뽑立運動史寶料集J 31(義烈關爭 4), 1997, 경찰신문조서 문서제목 洪加햄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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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정과 생활상황은 어떤가 

답} 부친 亨俊(당 47세)이 호주이고 모친 金愛西德l이(당 4해D， 누나 水옮 

(당 24세)， 누이 玉옮(당 1양~D ， 아우 性達(당 16세)， 누이 石옮(당 13서D， 아우 

性萬(당 10서D ， 나와 8인 가족이다. 

조부 시대는 상당한 자산이 있었다는데 대대로 기독교에 열중하여 자선사 

업 등에 재산을 탕진， 부친 대에 와서는 거의 무자산이었고， 나도 중학은 고학 

으로마쳤다.(중략) 

문) 경력을대강진술하여라. 

답) 나는 대정 二년(1913년 펼지주) 10월 19일 京城 水原都 險惠面 南陽里

에서 호주 洪亨俊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당시 조부 승하는 기독교 목사였 

고， (중략) 

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홍승하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으나 목회 활 

동을 하면서 자선사업을 하여 가난하게 된 것 같다. 아울러 홍승하의 며느 

라 김에스터도 기독교 선자이며 손자인 홍가륙의 경우 경기도 남양에서 출 

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승하는 11세(1874)부터 19세(1882)까지 내동 사 

숙에서 한문을 공부하였다고 전한다11) 

홍승하가 언제부터 기독교를 신앙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r기독신보.1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에， 

씨는 1899년 10월에 서울 남감리교회에서 비로소 믿기를 작정한후1잉 

10) 성정에 나오는 여성 에스터의 한문식 표가엄. 
11) 홍승하의 집안， 어린시절 및 그가 기독교를 접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발견 
되지 않고 있다. 수원지역 기독교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수원 동탄 교회 원로 목사인 홍석창의 글이 
있어 이를 주로 참조하였다. 홍석창 r감리교회와 독립운동JC에이맨， 1998), 317쪽. 

12) r기독신보J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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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99년 10월에 남감리교회에서부터가 아닌가 추정 

된다 13) 

전하는 바에 의하면， 홍승하는 영흥도에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일본인을 

만나 따귀를 때리고 도망하다가 안전하게 피하기 위하여 당시 치외법권 지 

역인 정동에 있는 아펜첼러의 집 담을 뒤어 넘어 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 

고 이를 계기로 아펜첼러와 인연을 맺어 기독교와 접하게 되었다. 원래부터 

그는 커가 크고 몸이 건장하고 씨름도 잘하여 성격이 불같아서 자녀나 친구 

를대할때， 따귀를먼저 때리고말하는습관이 있어서 그를가르켜 홍따귀 

또는 홍몽둥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를 접한 이후부터 

는 聖江홍승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씨 

3. 경기도 남양에서의 전도활동과 사립 보흥학교 육성 

1) 남양에서의 전도활동 

홍승하의 본격적인 전도활동은 그가 신학공부를 정식으로 하고 난 후 남 

양에서부터 시작된다. 홍승하는 한국최초의 기독교 지도자 양성소로 1899 

년에 설립된 감리교회의 신학회 안에 있는 권사와 지방전도사 양성반에서 

1900년 경 전도사 교육을 받았다 15) 

13) 서울의 ‘남감리교회’ 는 교회명칭이 아니라 남감리회 교피를 뭇한다. 하지만 수원지역은 북감리회 
소속이므로， 한변 소속 선교회를 비꾼 것 같다 윤지호와 남궁억이 남감리회 소속이다 (광주대 한 
규무 교수 교시). 안희선 r수원종로교회사(1899-1950)J ， 수원종로교회， 2000, 117쪽에 따르면， 
홍승하는 1900년에 개종하고 존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14) 홍석창 r감리교회와독립운통J(에이맨， 1998), 317쪽 
15) 유동석 r하와이의 한인과 교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00년사 J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2006), 40-43쪽. 이점은 홍승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그의 기독교 및 근대적 
인 교육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지 않아 앞으로의 자료 발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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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하에 대한 기록은 『신학월보』l6)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위의 기록을 

보면， 홍승하는 1900년 12월 인천항 우각동 감리교회당에서 행해진 예수 

탄신 경축예식의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17) 이를 통해 홍승하가 본격적 

으로 기독교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홍승하는 1901년 2월에l에 양성반 1년 과정을 수료한 후 그의 고향인 경기 

도 남양구역의 담임전도사로 파송되어 일하였다 19) 홍승하가 전도사로 고향 

으로 떠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r신학월보』 

1901년 7월호에 실린 홍승하의 연설문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작년얘 사경회가 달성회당에서 모인 후에 그 초L례한 형제 중 남양 속장 홍 

승하씨가 작별하는 연설을 만들어서 연설하라고 하였더니， 마침 그때 사경회 

는 작별회로 모이지 못하였으니 그 연설을 못하였으나， 그 연설의 문서를 본 

즉， 말이 기회와잘합한말이니， 죄에 기재하여 형제들이 그와같이 문제와관 

항을 자세히 하고 기회와잘합하여 연설하기를 바라노라.때 

16) 신학월보는 감리교 선교사 존스가 주도하여 창간한 한국 최초의 신학 잡지이다.1900년 12월 창간 
이후 1904년까지 월간으로 발행되고 2년간 중단되었다가 1907년 7월 복간되어 1910년 기을까지 
격월간으로 발간되었다. 이 잡지는 신학 교회사 성서주석 설교학 등에 관한 논문과 논설， 신앙고 
백， 교회 관련 기사등을 섣고 있다. 신학 전문 잡지이지만 순한글로 되어 있어 일찍부터 한국 신학 
의 형성에 공헌하였다. 또한 신학서적이 거의 없던 기독교 초창기에 신학교의 교재 역할을 함으로 
써 목회자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7) 구세주 예수그리스도씨 탄신에 인천항 우각동 미이미 감리교회당에서 경축예식을 행할 때， 예배당 
안과 밖에 찬란이 단장하였는데， 상오 9점에 종경을 울리매， 남녀교우 2백여명이며， 서국 손님 4 
분과 청국영사 내외분이 오섯더라. 목사 조원시씨는 누가복음 2장을 전도하고 만당제인이 기쁜 마 
음 한량없어 구세주 오신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 찬송하니 노래곡조 더욱 기쁘더라 또 저녁 불노리 
에 색등이 백여개 산천도 응하여 기뻐하는 듯， 관광연 합 300인인데， 그중에서 회탕에 들어가 함 
께 예배하는 인가 50여인이요， 또 금광회사장께서 각색 설과와 과자 한짐을 선물하고 사랑하는 형 
제 김경선씨와그부인 이라사멧씨는통화 18원을선물하였더라홍숭하 

18) r기독신보J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써에는 건901년 2월에 남OJ군에 가서 전도 
하여 교회를 9처에 세우고， 교우는 272인에 달하였으며”라고 하여 1901년 2월에 홍승하가 남양군 
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19) 유통석 r하와이의 한인과 교회-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00년사 J ,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2006, 40~43쪽. 

20) r선학월보J 1901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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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별논설 

문제는 서로 떠나는 일이라. 

우리가 몇 날 안에 장로사와목사들에게 모여 보배로운 이치를 얻어 새롭게 

다라 아는 것이 많은데， 지금 각기 저의 고향으로 돌아가 전도하겠사오니 작별 

하는데 말이 세가지 있노라 

일관은 감사하고 서로 떠나옴， 2관은중한부탁 서로 받고 떠나옴， 3관은 영 

흔 교통함을 언약하여 서로 떠나옴이다. 

일관은 감사할 일이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 

악에 거하고 사망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심을 급히 아니하시고， 오 

히려 불쌍히 넉이(이하 생랙 

라고 하여， 각자 고향으로 전도하러 떠나면서 감사， 영혼 교통함을 서로 약 

속하며 떠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때 남양은 1898년 이래 가정집에서 

신도들이 모이고 있었다， 거기서 어머니와 부인 김살로매외맹 장남 형준 등 

온 가족이 함께 기독교를 신앙하게 되었다 22) 

남양으로 전도하러 떠난 홍승하는 그곳에서 큰 성괴를 거둔 것 같다 r기 

독신보J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에 

1901년 2월에 남양군에 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9처에 세우고， 교우는 272인 

에 달하였으며 1903년에 하와이에 건너가서 교회를 10처에 세우고 신호에 와 

서 이민회시에 전도하다 그후 1905년 3월에 다시 남양에 와서 전 할세 암자와 

판데사당집을 남학교에 부치게하고잉) 

21) 홍숭하호적등본 
22) 홍석창 r한국감리교회를 섬긴 사람들J(에이벤， 1988), 26~27쪽 
23) r기독신보J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λ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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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그가 교회를 9곳에 세우고， 교우 272인을 전도한 것으로 기록되 

어 있는것이다. 

홍승하의 남양 구역 전도 활동 상황은 여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었 

다 r신학월보J 1901년 9월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양교회흥왕황함 

우리 사랑하는 남양 속장 홍승하씨가 성신 도와주심으로 남양 모든 마귀와 

마귀에 일을 다익이고， 지혜로이 전도하여 교회 일을 힘써 보시는데， 일년 통 

안에 남양 등지에， 일곱 교회를 일으키시니， 님향읍 양철이， 포막， 매호}동， 용 

두， 영흥섬， 선감섭이라. 그 외에 여러섬 과 여러 촌을 일일이 셀 수 없으나， 이 

일곱교회는특별히 큰교회될 여망이 있더라 24) 

라고 있듯이， 홍승하는 속장으로서 남양읍과 영흥도， 선감도 등 일곱 교회 

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가 전도에 나서기 이전인 1900년 10월까지는 남양 

을 통틀어 남양읍과 포막동에 2개의 신앙공동체가 있었으나 1901년 홍승 

하가 남양선교에 전적으로 나선 후부터는 불과 1년 사이에 5군데 신앙공동 

체가 더 생겼던 것이다 25) 아울러 홍승하의 사촌 동생으로 남양교회 속장인 

홍승문 역시 기독교 전도에 매진하였던 것이다 26) 

홍승하 고향인 영흥도 전도활동은 『신학월보.1 1901년 10월의 「성신임하 

심」에 더욱 자세히 보이고 있다. 

24) r신학월보J 1901년 9월호 
24) 김진형 r사장교회 50년사」μ}강교회， 1997), 50쪽 
26) r선학윌보J 1901년 9월호에 역시 디옴과 같이 기록히고 있음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남양교 

회 속장 홍승문씨는 홍승하씨의 종제인데， 일찍이 주를 믿어， 이 세상 영화와욕심을 등지고， 다만 
천국일을 힘써 구하는데， 노지를 자비하고， 여러섬과 촌에 다나며， 예수를 힘써 간증하며， 천국이 
가까이 옴을 반포하여 주 믿는 사람이 날로 흥왕한다 하니， 우리가 듣기에 심히 기쁘고， 또한 이 
형제 두분을 대하여 치하할 염이로다. 이 소식을 든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 형제의 본을 떠서， 전국 
일을힘쓸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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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7월분에 영흥섬에 전도 갔었더니) 그 후에 E세된 남자가 병이 있는 

데， 본읍 속장 홍승하씨가 그 집에 가서 기도 찬미하는데， 도원씨 부인 기씨는 

방에 있다가본즉， 공중으로광채난불빛이， 호박꽃모양 같이 방중에 다려 혜어 

지는 지랴. 이상히 여겼더니， 일후에 병든 아이가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박하고 섭섭하오나， 부모님께서 슬퍼마시고， 서l수하시고 

기도햄+하매， 그 부모가닭이 울도록 기도한후에 보던 불끗모양이 이상한 것 

을 이야기힘에， 그 아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일마다복을주실려고 성선이 나리 

심이라고 하고 잠자는 모양으로 별세하였으니 이 아이는 천당에 있을 줄 믿사 

오며， 또한그부모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 

오니 참 감사하오며， 영광을하나님께로 돌리나이다. 전도인 복정채쩌 

1902년 홍승하의 활동은 『감리교선교회 연례보고서J를 통하여도 짐작해 

볼 수 있다， 1902년 「서울 서지방j <남양〉에 따르면 디음과 같이 보고 되고 

있다. 

남양 

현재 여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구역은 권사자격 갱신에 추천받 

은 홍승하 형제가 대부분 만들어냈다， 3년간의 전도로 이곳에 계삭회가 편성 

되었고， 현재 12명의 입교인과 75명의 학습인이 있다. 그들은아직 아무재산 

도 없으며， 기근 때문에 큰 비탄에 잠겨 있다. 그러나우리는 홍씨를 매우 전도 

27) r신학월보J 1901년 10월의 「성신임하심」에 홍승하와 사촌 동생 홍승문의 고향인 영흥도 전도활동 
은 더욱 자세히 보이고 있다 남양교우 홍승문씨가 음력 7월분에 영흥섬에 전도갔었더니， 그곳 하 
도원씨집에 19세된 여인이 병드러 누은지 양삭에 음식을 전폐하여 피골이 상련하고 말을 못하여 
죽을 지경이더니 승분씨의 전도를 듣고， 곡 그날로 사선과 신주를 소화하고 기도하였는데 3일후에 
병인이 말하되， 내가 이제 집에 있을수 없으니， 뒤문으로 나가서 개구멍으로 나가 정한산에 가 있 
다가， 내곳으로 가겠다고 하고， 새 옷을 엽고 나와서 부엌에 누우며， 나를 엽고 나가자고 하거늘， 
그 부친 도원씨가 업고 밖에 나갔다 드러오매， 곡 밥을 찾으며 음성이 똑똑하여 짐짓 귀신이 하는 
모양같으되， 그 부모 이상히 여겨 음식을 주매， 곧 충실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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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를 권사자격갱신에 추천한다. 일년 동 

안 이 구역에서 45명의 성인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지급을 위해 한국돈 

으로 110불을 거두었다.뼈 

라고 하여， 홍승하가 3년간의 전도로 이곳에 계삭회를 편성하였음을 밝 

히고 있는 것이다. 계삭회란 선교 초기 한국감리교회 의회로서 일년에 4차 

례 모였다.1902년 3월 6일 남양구역 최초의 계삭회가 남양교회에서 열렸 

던것이다.쩌) 

1903년 홍승하의 활동은 r감리교선교회 연례보고서』를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다.1903년 「서울 서지방'J <남양〉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남양 

이 구역은 홍승하 형제의 유능한 지도로 매우 성공적인 한해를 보냈다. 이 

곳에는 8개의 담당지역이 있으며， 명부에는 131명의 입교인과 학습인이 올라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대개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가치있는 일꾼들을 확보 

해야한다.떼 

즉， 홍승하의 유능한 지도로 131명이 입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 

고 『신학월보J 1903년 2월 「남양교회 진보함과 마귀를 승전함」에 홍승하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8) 홍석창， r1885-1930 제물포지방 교회사자료집J(에이벤， 1995), 145쪽 
29) r.사강교회 95년사J ， 54쪽. 
30) 홍석창， 위의 책，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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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장원근 

4년 전에는 남양 등지에 주의 참 이지를 아는 자 하나도 없더니 주강생 1천 

구백년에 주의 택한 종 홍승하씨가 비로소 주의 빛을 전파한지 지금 3년인데 

교회가 일곱곳에 설치되고 믿는 형제가 날로 흥왕하는데 교회가 케블 목사와 

함께 십월초 5일에 남양읍 내려가서 제2차 계삭회를 모였는데 각 교회 속장에 

보단을 보니， 성도가 날로 흥왕한다 하였고， 또 재미있는 말이 많은 중， 하나님 

께서 권세를 주사 흉악한 사귀들인 남자 하나와 여언 하나를 고쳤는데， 남자의 

이름운 홍소원이다. 나이 지금 30세인데， 7년전부터 사귀들려， 점점 미친마음 

이 더욱 빌F하여 밤낫 잠도자지 않고 낫을 가지고 그 바지와 안해를 해하려 하 

며， 음식은 밤에도 두세번씩 먹고， 낮에는 수업이 먹어가며 사람을 보면， 낫으 

로 해하려 하더니 권사홍승하씨가 믿는 형제 두어분과 같이 가서 참신 하나님 

의 말씀을그 귀에 들리매， 점점 머리를숙이거늘모든 집안을모으고 기도하고 

왔더니， 몇일 후에 다시가서 엇더함을 물으매， 홍소원씨 말이， 밤에 꿈을 꾸니 

설신할때부터 항상같이 있던 여인 셋이 울며히는 말이， 오늘은 홍소원이가읍 

내 회당에 가겠으니， 우리는 피하여 가노라 하고， 도라보고 가더라 하며， 말하 

는 것이 분명하고， 행사가 성한 사람과 같으며， 그후로 항상 회당에 와서， 기도 

도 하고， 찬미도 하니 이었지 주의 권능이 아니리요. 참 감사하오며， 또한 여인 

의성은리싼대과부라.흉악한사귀가둘녀 밤낫으로야단하고제몸을제가상 

하더니， 믿는 형제들이 불쌍히 여겨 잡아다 놓고， 한곳에 모여 찬미 기도할 때 

에 그녀인이 크게 소리지르고무섭다하고 도망하거늘， 즉시 붙잡아앉히고홍 

승하씨가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인의 

게서 나가라하매， 삭귀가 악한소리로 거역하여， 갈아대나도 예수만하다. 하나 

님이 나를보내셨다하고， 자기 몸을심히 처싱F하거늘， 홍승하씨께서 다시 꾸짖 

어 갈아돼， 예수의 이름으로 사귀야 나가고， 여인아 거기 없데어라. 내가 하나 

님기도하겠다하니 여인이순종하여 업대이고기도할동안에，조용하더니 기 

도를마치고 이러보매， 정신이 깨끗하여 손으로 스스로 따림대를만지며 3D 

31) r신학월보J 1903년 2월 「남양교회 진보함과 마귀를 승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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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윌보J 1903년 4월호에도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남양교회왕성함 

남양교회 재미있는 것을 다말할수 없음으로그 중에 요긴 한것만뽑아간 

약하게기재하노라. 

권사 홍승하씨의 보단을 거한 즉 남양교회가 매우 흥왕하여 믿는 이가 날 

로 많아지고， 또 교회를 여러 곳에 새로 설시하였는데， 두곳은 신설이요， 또한 

곳은 복설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날마다 성신으로 인도하사 교회 

에 들어오F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병든 자는 낫음을 얻고， 사귀들여 미친자는 

그 사귀가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고로 모든 민는 형제자매틀 

이 이런 증조를 보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여 믿는 자들이 처자 권속을 데리고 

교회에 들어 오는자가 많다고 하더라. 

r신학월보J 1903년 10월에 또 전도사 홍승하는 남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보고하고있다. 

〈시험은 믿음을 나타냄〉 

남양 송동 김더현의 셋째 자부 김씨는 지금 19세인데， 연전에 영흥 친가에 

가서 예수 도리를 듣고 깊이 믿어 성신이 충만하여 여인들을 만나는 대로 예수 

를증거하더니， 시집에 돌아가니 그 집 사람들이 크게 악하여 성경창미를 뺏아 

서 감춘자라. 김씨가 간구하대 책을주변 두었다가 친가로 보내겠으니 달라하 

니 마지못하여 주거늘， 의짚연f에 감춰두고 밤이면 몇절 보아외우더니 집사람 

이 알고 기름을주지 않는지라. 자기 머릿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않고 설심지에 

한방울 시켜놓고 성경 몇절 보아 외우고 깨지면 기도하고 매달 달빛있는 날이 

면 집사람 잠든 때에 탈빛에 나가 읽어 외은 것이 여섯장인데， 교회부인이 가 

시면 강을 바치더라. 또 그 남편에게 돈 몇푼씩 구청하여 예배전을 모으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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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그 동서가 엇지 악한지 몇일 만큼 김씨의 의장을 뒤지는 고로 땅을 파고 

모아서 동화 18전을 읍내 회당으로 전하며 하나님께 바쳐 달라 하였더라. 이 

김씨는 방금 아파륜같은 마귀와 가시덤불 같은 시험에 들었으니 여러 형님 자 

매는 이 김씨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벤 전도사홍승하 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1년 2월에 남양에 전도하러간 홍승하는 

1901년부터 1903년까지 큰 성과를 거두었다 3히 이처럼 남양에 파견되어 활 

발한 전도활동을 하던 홍승하는 1903년 가을 하와이로 전도활동을 떠나게 

된다. 이는 『감리교선교회 연회록.J 1904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남양-지난 기을 이 구역은 낙원 즉 하와이로 떠난 홍씨의 능력있는 지도력 

을 잃었고， 박세창 형제가 대신 사업을 맡게 되었다. 

라고 하여 홍승하가 1903년 가을에 하와이로 떠났음을 밝히고 있다 3씨 물론 

전도대상은하와이에 이주한한인들이었다. 한편 어떠한과정을통하여 홍 

승하가하와이로떠나게 되었는지는정확히 알수없으나그가영흥도라는 

섬 출신인 점과 아울러 그의 탁월한 전도능력이 그가 선교사로 뽑힐 수 있 

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와 

이로 파견되기 전 그는 전도에 대한 보다 다양한 교육과 일정한 영어교육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5) 

32) r신학월보J 1903년 10월호 
33) 홍숭하는 1902년 권사 2급이었으며 1902년 5월과 1903년 5월 사이에 서한국지방회에서 전도사 
직첩을 받았다 (r사강교회 95년사J ， 63쪽) 

34) 홍석창， 위의 책， 162-163쪽 
35) 독립기념관 김도형 박사의 교시에 따르면 당시 선교사로 파견되는 인물들은 통변(통역)을 담당하 
므로 영어에 능통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자료틀이 발견되지 않아 앞으로 좀더 검토하고 
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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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양에서의 보흥학교 육성 

『남양백년사」에 따르면，36) “1908년에는 홍승하씨가 육성하던 남양보흥학 

교를 편입하고”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구한말 남양지역의 대표적인 

사립학교인 보흥학교37)와 홍승하의 상호관계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지 않 

을까한다. 

r대한매일신보.J 1907년 11월 28일 「南校落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남양군 사립보흥학교 부교장 이창회의 진술에 의하면， 본교는 1901년에 미 

국인 조원시의 기부금 매달 6원으로 기금섬아 학교륜 설립하여 학부의 인허가 

프르 。i Ol rl.. 38) 
금 Eλλ「

라고 하여 1901년 미국인 목사 존스(G. H. Jones)의 기부로 학교가 만들어 

졌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주목해야할 점은당시 이 지역에서 전 

도사로서 활동한 인물이 홍승하이며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인물이 

바로 존스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그가 전도사로 간 1901년 이 

후 사립 보흥학교의 육성은 바로 홍승하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있지않을까한다. 

보흥학교 즉 남양매일학교가 연회보고서에 처음 언급되기는 1906년부터 

이다， 이 학교에 대한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06년 우리는 크게 번영히는 매일학교 하니를 남양읍에 가지고 있습니태:9} 

36) 남양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동문회 r남양백년사J (1898-1998), 1998, 121쪽. 
3η 李↑弟宰 r남CJ군의 사회와 교육-인물을 중심으로」， r화성의 얼J 3, 화성문화원， 1998. 
38) r대한매일신보J 1907년 11월 28일 「南校落成」
39) 홍석창 편저 r제불포지방 교회사자료집J(에이맨， 1995),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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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님양의 학교는 현재의 건물에서 불편을 느껄만큼 성장하여 새로운 

학교 건물을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뼈 

1908년 큰 학교 건물이 남양리에 제공되었고 70명의 소년들이 2명의 기독 

교교시들의 지도를 받고 있고 이들 모두가 그 구역 목새필자 주-이창회 권 

새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씨 

이 학교의 부교장으로 학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李昌會.42) 역시 기독 

교인이었다 r대한매일신보.l 1906년 12월 2일자 잡보 「햄養校土」에 다음 

과같이기록되어 있다. 

남래얀의 전설을 들을 즉， 남양군 사는 이창회는 야소인이라. 본군에 설시 

학교뒀施學찌하고， 본교 향교 교토(校士)를늑탈하여 찬성한다 칭함에갱) 

라고 하여 그가 기독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그는 1904년 남O~구 

역 권사 1년급 명단에 들어 있는 초기 남양구역 개척자였다고 할 수 있다. 

1906년에는 남O~군에 영어학교를 설립한 인물로44) 1907년에는 권사로서 

김우권 전조사와 함께 남양순회구역 사역자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1913 

년에는 남양구역장으로 부임하였으며，45) 1915년 집시목사， 1917년 장로목 

사안수를받았다. 

40) 위의 책， 201쪽. 
41) 위의 책， 209쪽. 
42) 이창회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조성운 r일제하 수원지역 사립학교의 성장과 활동J ， 

r일제하수원지역의 민족운동J( 국학자료원， 2003), 130쪽. 
43) r대한매일신보J 1906년 12월 2일자 잡보 「햄養校士」 
44) r대한매일신보J 1906년 3월 1일자 
45) 안희선 r수원종로교회사(1899-1950)J ， 수원종로교회. 12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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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r감리교선교회 연회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이창회의 

활동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남양구역은 작년에 두 가지 일들로 고생했다.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변에서 

의병들과 그들을 추적하는 일본군의 잦은 습격 때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영적인 면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우리가 유능한 한국인지도지플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16개 교회가 있는 이 큰 구역은 이창회 권사 한 사람의 감 

독을받아오고 있다. 그러나비록그가혼자서는굉장한힘을갖고 았다하더라 

도 ‘누가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겠는개’ 큰 학교 건물이 남양시에 제 

공되었고， 70명의 손녀들이 소년들이 두 명의 기독교 교사들의 지도를 받고 

있고， 이들 모두가그 구역의 목사의 감독을 받고 있다. 쩌 

특히 이창회는 홍승하가 1918년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 홍형준과 가까운 

사이었던 것 같다 r왜정인물사료.!I 1권 「李昌會」에 

사회관계 D 洪亨俊， 洪識杓

라고 있는 데서도 이를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이창회는 『왜정인물사료.i 1 

권의 다음 기록을 통하여도 그가 친기독교적 인물이며， 홍승하와 가까운 인 

물이었던 점을추정할수 있다. 

46) 홍석창， 위의 책，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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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872년 7월 17일 

출신지 京幾道 水房행P 陰德面 南陽里(원적) 

학력 1920년 京城天然洞 聖經學院끼에 들어가 3개월간 수업 

경력 및활통南陽普通學校長을지낸일이 었음 

1911년 7월 장호원으로 이사하여 사립 기독교 制倚學校의 藍理를 히는 한 

편농업을영위함 

그후 경성 인천 등지에서 약을파는행상을하거나혹은토지 매매 중개를함 

1919년 3월 보안법 위반으로 禁鋼 4개월에 처해짐 

1923년 默肉 판매， 히숙업 영업 등을 함 

1923년 고려공산당 선전원 李처뿜과 공모하여 富川업~에서 공산당 선전비 

모집을 하다 검거되어 처벌됨 

1924년 경성지방법원에서 공산당 선전자금 모집 때문에 징역 3년에 처해 

집 계통 소속단처1 : 고려공산당 

인물평외모키 5척 4촌 

둥근 얼굴형에 빨간 피부. 얼굴에 하얀 천연두의 자국이 있음 

배일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공산주의에 찬성하여 그 주의를 고취 선전할 

우려가있음48) 

즉， 이창회는 남양출신으로 기독교적 인물이었던 것이다. 

47) 현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전신임 
48)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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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와이로의 전도 활동과 신민회 회장 홍승하 

1) 하와이로의 전도활동과 신민회 참여 

1902년 가을에 하와이 설탕회사에서 한국정부에 이민 노무자 고용을 제 

의해 왔다. 원래 하와이에는 중국인을 비롯하여 포루투갈인， 일본인 등이 

일찍부터 사탕수수 경작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임 

분쟁이라든지， 동맹파업 등이 빈번해지자 옹순 근면하다는 한국인 노무자 

를 희망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한국정부는 하와이 설탕회사 측과 이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일을 담당할 기관인 緣民院을 설립하였다. 이민 모 

집사원을 동아개발회사가 맡고 데슐러(D. W.Deshler)라는 미국인이 실무 

자로 뒤었으나， 일의 진척이 여의치 않자수민원에서는존스목사에게 이민 

모집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49) 이에 홍승하 전도사는 존스목 

사에게 남양구역을 책임 맡은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일한 부분이 인 

정되어 하와이 전도사로 선태되었던 것 같다 50) 이에 홍승히는 14세인 그의 

이들 형준을 데리고 1903년 기을 고국을 떠나 호놀롤루에 도착하였다 51) 

당시 하와이에서는 1903년 8월 1일부터 한인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시작 

하여 동년 11월 3일에 정식으로 안수정과 유병길을 대표로 하여 감리교회 

감리사 피어슨과 한인전도회 조직을 교섭하였다. 그 결과 같은 달 10일에 

49) 기독교 대한감리회 r인천 내리교회， 내리백년사J(1985). 142~ 143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r독 
립운통사'J 4, 120~ 121쪽. 

50) 이만열은 그의 논문 「하와이 한인 이민과 호뉴국교회」， r한국기독교와 역λb ， 2002 ， 43쪽에서 홍승 
송보 r신학월보 J1903년 10월호 pp. 437~439의 기록으로 보아 1903년 말경까지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홍승하를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보는 문제에 대하여 재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유통석 r.하와이의 한인과 교회-그리스도 연합감리교 
회 100년사J ，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2006, 4C쪽에서는 홍승하가 1904년 2월 18일에 하와이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1) 오인철 r하와이 한인이민과 독립운동， 한인교회와 사진신부와 관련하여J(전일실업출판국， 
1999)‘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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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 스트리트에 집을 얻어 한인전도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5잉 바로 이 

러한 때를 전후하야 홍승하는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에 1903년 11월 홍 

승하의 지도아래 하와이 여러 섬의 우수한 청년들이 호놀룰루에 집합하였 

다. 임치정， 이교담， 임형주，잃) 윤병구， 그리고 박윤섭과 그의 부인 등이 호 

놀룰루로 모여 들었다. 이때 감리교 목사인 피어슨(George L.Pearson)의 

지도 아래 한인 감리교회가 호놀룰루에 설립되었고 홍승하가 전도사를 담 

당하게된다.떠 

피어슨救師의 指導下에 韓國地方傳道會가 호노룰루에 設立되고 洪承河가 

地方傳道師로任命되었다.닮) 

한편 홍승하는 피어슨과 협력하여 『포와 한인교보J(하와이의 한인 소식 

지)라는 최초의 하와이 한인신문을 발간했는데，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판매 

되었다. 불교도들과 성공회 신도들 중의 일부는 대부분이 감리교도인 신민 

회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 윤치호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 반감리교 파벌 

은 1904년 3월부터 1905년 5월까지 『新i朝』라는 신문을 한달에 두 번 발간 

했다고한다 56) 

52) 홍석창， 위의 책， 28-29쪽. 
53) 1904년 귀국해서 안식교인이 되고 임기반으로 개명한다. 
54) 홍석창 r.홍승하」， r감리교화와 독립운통J(에이멘， 1998), 318쪽. 재미사학자 이덕회는 “호놀룰루 
시내에는 안정수와 우병길이 피어슨 감리사와 의논하여 1903년 11월에 한인선교회를 조직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1904년 2월 18일 홍승하 지방전도사가 호놀롤루어l 도착하여 이 한인선교회를 
맡아 아끌어 가다가 1905년 4월에 정규교회로 인정받았다 명단에 20명의 교인이 았다. 홍승하 
전도사는 제1대 목회자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한국밖에 창설된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교회이다" 
라고 하고 있다(이덕희， [하와이 한인 감리교회와 초기 교인들]， r한국기독교와 역사J(한국기독교 
역사학회， 2003), 288쪽. 즉 씨는 홍승하가 1904년 2월 18일 하와이에 도착하였다고 보고 있으 
며， 1905년 4월 경 목회자로 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홍송하의 도착 시기 및 그의 한국 
으로의 출발 시점 등을 고려하면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55) 현순 r玄植업史J ， p.64: Soon Hyun, MY AUTOGRAPHY,(Yonsei University Press, 2003), 
276쪽. 

56) 정대화역， 웨인 패더슨 저 r하와이 한인 이민 1세J(들녘， 2003).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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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민회 회장홍승하 

1903년 11월 홍승하와 尹炳球， 文鴻錫， 朴允燮， 林뿔正， 林炯住， 김정국， 

安正洙， 송현주 등 주로 기독교 감리교 계통의 인사와 유학생들은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57) 그리고 홍승하는 신민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얹) 신민회 조 

직자 중의 한 사람인 현순은 신민회의 설립과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았다. 

1903年 11月에 布n圭群島의 優秀한 춤年들이 모두 호노룰루에 洪承河 指導

下에 集合했다. 韓國에서의 危險한‘1靜흉를 討論한 後 우리는 新民會률 f짧缺하 

고洪承河는 會長으로被選되었다 59) 

현순의 언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와이 도착한 홍승하는 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기독교인들과 젊은 유학생들을 다수 모았을 것이고 이를 하나 

로 묶는 조직체를 만들 것을 구상하였을 것이다. 이 계획은 하와이에 살고 

있던 당시 기독교 계통의 윤병구 문홍석 등 여러 유력인사들이 갖고 있던 

구상을 고국에서 홍승하가 도착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 아닌가 추 

정된다. 

홍승하 등 신민회를 조직한 인사들은 기독교 전도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현순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인들의 교육과 경제적 이익을 통하여 지금 

보다 더 나은 새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려고 이를 위 

5끼 신민회의 조직시기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김원용은 r재미한인오십년사J ， 85쪽에서 1903년 8월 
7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창희교수는 현순의 기록을 따라 1903년 11월 경으로 파악하고 있다(최 
창회 r하와이 한인사회의 항일민족운동(1903~ 1908)J, r미주지역의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 2003), 66~67쪽. 필자의 생각으로는 홍승하가 
1903년 가을에 하와이로 갔으므로 11월경에 조직되었다고 판단된다. 

58) r현순 자전J(연세대학교， 2003), 275~276쪽. 
59) 현순 r玄植엽史J ， 64쪽 : Soon Hyun, MY AUTOGRAPHY"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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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무엇보다도 한인들을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 중요함을 

깨닫고 단체명을 “신민”이라고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홍승하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동년 12월 2일에 

홍승하， 安lE洙， 尹炳求 등은 가와이섬 갑파지방에도 신민회지회를 설립하 

였다. 당시 이 지회의 회장은韓柱東， 부회장張永煥， 서기 횟購相， 회원梁 

天泰， 高錫柱， 趙炳玉 등이었다 60} 

신민회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인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점은 당시 신민회 창립대 

회에 참여한 방사겸이 쓴 그의 『평생일기J 1권의6D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방사겸은 1905년 12월 9일 조직된 大同敎育會와 1907년 3월 2 

일 조직된 大同輔國會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6잉 

하와이 신민회에 참섭(참석)하여 본 관경 

이 농장(길노이 농장--필자 주)에 몇 주일 있는 동안에 평양 사람 송원숙 

씨의 부인과김진하씨 두분이 나에게 친절히 할뿐아니라맛있는음식도종 

종 먹게 한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아직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냐는 

불가불 매부를 찾아야 되겠는 고로 이곳에 이같이 사랑하는 이 두 분을 작별하 

고 하와이섭 힐로햄1 나와서 호놀룰루로 가는 배를 잡아탔다. 이 배에 일꾼들 

전부가 하와이 토종 가나까인들인데 처음 보기에는 무서웠다. 나는 수질을 몹 

시 하므로 배 웃장 한편 구석에 탐요를 펴고 새로 사 선은 구두를 벗고 누워서 

잠시 잠을 들었다. 깨어나니 벗어 놓은 새 구두가 없어졌다. 그러나 찾을 도리 

가 없어 잃고 말았다. 배는 벌써 호항(호놀룰루)에 도착하여 하륙하게 되는 때 

에 팔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웃을만하다. 

6이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r독립운동사자료집J 8, 460쪽， 658쪽 
61) r방사겸 평생일기J(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 
62) 독립운동사펀찬위원회 r.독립운동사자료집J8， 6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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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커다란 가죽 가방을 메고 맨발로 내려서 호한H호놀룰루) 한인의 신민회 

관을찾아갔다. 나는마침 신민회 개회하는 때에 들어서게 되어 회식에 같이 참 

례하여 회무 결정을 구경하고 있었다. 신민회 회장은 홍승하 씨요 회에서 지금 

일어난 변론의 문제는 역적도모라는 문제로 정론을 히는 것인데 역적도모라는 

그 이유는 어디서 생기였는가 한다면 신민회 회장 홍승하 씨가 말하기를 우리 

가 장차 독립하게 되면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누구는 총리 외무 군부 통상 

공부 사엽대신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역적도모라는 명사를 지어 가지고 홍 

승하 씨를 공격하는 기회였다. 이 문제로 홍승하 씨를 공격하는데 고수자는 이 

교담 씨였다. 이교담 씨는 미주공립협회 사람이었다. 나는 일찍이 사회에서 연 

단(단련)도 없고 교회에도 다녀보지 못하다가 졸지에 이런 사회에 참례한 것이 

스스로징쾌한생각을가지고이사람들의변론하는것을취미있게들였다. 

나는어렸을때부터 큰상냉에서 여러 가지 계급의 사람을많이 상종하여서 

사람들의 시비와 변론히는 것을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것은 판단할 수 있었 

으므로 그때 홍승하를 역적도모를 하였다고 공격하는 이 사람들을 신민회 반 

대자로 나는스스로 인증하게 되었다. 

위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민회 회장 홍승하 씨가 말하기를 우리가 장차 

독립하게 되면누구는대통령이 되고누구누구는총리 외무군부통상공부 

사업대신이 된다고 하였다”라고 한 부분이다， 홍승하는 정부를 개혁하려는 

의지로 서재필을 수상으로， 윤치호를 외무장관으로 하는 하나의 정부를 구 

상했는데， 이것은 현 정부를 타도하고 임시정부를 획책한다는 인상을 주었 

다.없) 신민을 바탕으로 소박하나마 새로운 나리를 꿈문 홍승하에 대하여 

“역적도모”란 딱지가 붙여졌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 같 

다. 한편 윤치호는 이러한 명단을 만든 홍승하를 보고 바보라고 비웃고， 반 

63) 정대화역， 웨인 패더슨 저 r.하와이 한인 이민 1세J(틀녘， 2003) , 95쪽 . 



洪承河의 전도활동과 민족운동 1283 

대파인 김규섭은 홍승하의 이러한 행동을 이용하여 홍승하와 그의 동지들 

을 역적이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반대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忠義會를 

조직하였다 64) 

홍승하의 정치적인 주장은 기독교인으로서 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 

로서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홍승하 개인의 의견이라는 측면보다 

는 당시 신민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감리교계통의 하와이 현재 한인 지도 

자들의 구상이 더욱 반영된 형태가 아닌가 판단된다. 국민보J1949년 11월 

30일자 「국민회의 사명」 중 신민회 관련 부분은 신민회의 성격을 잘 보여 

주고있다.즉， 

하외이에 그같이 피난을온사람들의 첫 조직은 신한회짧韓슐에 혹 신민회漸 

民會)니， 그 회의 목적은 일변으로 부패한 우리 정부를 개혁하고 포악한 왜적의 

세력을 항거하려 힘이었다. 그 회는 민주제로 된 해외조직의 처음인데， 회장 이 

외에 총무 내무 외무 재무 군무 등 임원을 둔 것이 정부의 부괴를 둔 것과 같고， 

그회를조직하던 지시들은 스스로그 회를가르쳐 무형정부라고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위의 기사는 1949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재미한인들이 신 

민회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민회는 하와이 이민 

사회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한인단체 나아가 정부적인 체제를 갖춘 “무형정 

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설립목적은 부패한 조선 정부를 개혁하고 

포악한 일제에 항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여 정치적인 단체의 성격을 지 

닌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신민회의 설립 목적은 좀더 정치적인 조 

직으로 과장되어 조선 정부에도 알려져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위의 신문에 

이어서 서술된 다음의 기사는 이를방증해 주고 있다. 

64) 위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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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이 유전되고 오전되기도 하고 혹은 고의로 곡해와무소로 소식을 보내 

어， 광무(jt武)의 조정은 크게 경동되었으니， 그 이유로 윤치호(尹致횟 박희병 

등을 특사로 보내어 하와이와 멕시코의 이민사회들을 조사하였으니， 멕시코 

조사에는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었으나 하와이 조사는 「역적도모」가 있다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다. 죄가 있고 따라서 겁이 많은 광무의 정부(대한제국)는 

왜통감과 협의하여 한인의 일반 외국이민을 막은 것이다. 

즉， 조선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문에 경각심을 갖고 특사를 파견하여 하와 

이 사회를 조사하였다 65) 아울러 이민사회의 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외국으 

로의 한인이민을 막는데 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홍승하는 귀국하게 된다 〈국민보> 1949년 11월 

30일자 〈국민회의 사명”에 잘 나타나 있다. 즉， 

하와이에서 그렇게 시작된 사회조직이 그 조직자들의 떠나는 것을 따라서 

잠시 침삭되고 말았다. 그 조직의 창시지들은 누구이냐‘ 홍승하 안정수윤병구 

임치정 이교담 등인데， 그들은 내지에서 일찍이 독립협회@월立協會) 그 후에 

보안회(輔安會) 등 내지사회에서 직접 간접의 경력으로 신공기 흡수의 초등훈 

련을 받은 이들이다. 그들이 하와이에 첫 조직을 시작하였으나， 홍승하는 산병 

으로 귀국하고 그 나머지는 대륙으로 옮기게 되는 때에 자연히 그 조직은 침체 

되었으나， 그 정신은 하와이에서 계속되고 미국과 멕시코에 전파되고 내지와 

원동에까지 여단의 연락이 있게 되었다. 그 정신으로 된 단체들이 지방적으로 

조직된 것이 초정(짧定)이요 그것을 통일한 것이 그 다음이다. 그 통시 국세가 

점점 기울어져서 5조약 7조약 합병조약의 치욕을 당하는 고로， 해외의 민족적 

단합이 더욱속성된 것이다. 

65) 이 부분은 좀 혼란스렵다. 윤지호가 멕시코교민 학대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가던 중 하와이에 들른 
것은 1905년 9월이며， 멕시코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r윤치호일기J 6(국사면찬위원회， 
1976. ) 145~172쪽， 김원용 r재미한인50년사J. 86~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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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민회 주요 구성원은 국내에서 독립협회， 보안 

회 등에 참여하여 조선의 국권회복을 강력히 주장하던 인사들인 것으로 묘 

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회장인 홍승하의 경우 경기도 남양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활 

동을 열심히 전개한 대표적인 전도사였기 때문이다. 

한편 신민회는 일부에서는 감리교인만의 조직이 아닌가하여 주변의 반대 

에 부닥치가도 하였다 6히 신민회는 구성원들의 정치의식 부족과 종교적 분 

파 등으로 인하여 1904년 4월 20일 해체되고 말았다 6끼 그러나 이 하와이 

신민회의 활통과 역사는 1907년 국내로 들어와 신민회 성립에 참여하는 임 

치정에 의해 국내 신민회 조직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판단된다 68) 다만 

하와이 신민회와 1907(1908)년 국내에서 조직된 신민회와의 직접적인 상 

호관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3) 귀국 후 국내에서의 목회 활동 

홍승하는 1904년 2월 18일뼈 도릭 (Doric)호를 타고?이 일본 고오베를 거 

쳐，7D 귀국하여잉) 1905년 3월 경부터 남양에서 전도일을 시작하였다 73) 1"기 

독신보J 1918년 4월 24일자 「고홍승하목사의 약사」에 

66) 홍석창， 위의 책， 28-29쪽， 
67) 최창희， 위의 논문， 66-67쪽 
68) 국내로 귀국하는 홍송하의 경우 기독교활동 외에 정치적인 활동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으 
로의 연구 검토가 요망된다. 

69) 김택용 r재미한인75년^b에는 1907년에 귀국하였다고 하고 있다. 홍승하 독립유공자평생이력서 
에도 1907년에 귀국하였다고 하고 있다 Early Membership of Korean Methodist Churches 
in Hawaii 참조 

70) Early Membership of Korean Methodist Churches in Hawaii 참조 
71) r기독신보J 1918년 4월 24일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 
72) 안희선 r수원종로교회λ]-(1899-1950)J ， 수원종로교회， 117쪽에서는 1904년 11월에 귀국하였다고 

한다. 
73) r.국민보J 1949년 11월 30일자 . r기독선보J 1918년 4월 24일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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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2월에 님양군에 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9처에 세우고， 교우는 272인 

에 달하였으며 1903년에 하와이에 건너가서 교회를 10처에 세우고 신호에 와 

서 이민회사에 전도하다 그 후 1905년 3월에 다시 남양에 와서 

라고 있음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홍승하의 귀국 후 국내에서의 활동은 『기독신보J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05년 3월에 다시 남양에 와서 전 할세 암자와 판데사당집??을 남학교에 

부치게 하고 6월에 강화도로 파송되어 1년간 전도하다가 익년 6월에 인천 교 

회에서 1907년에 연회에 입회하고 충청북도의 36교회를 치리하다가 그 구역 

은 장로회구역으로 바꾸게 됨으로 1909년 11월에 공주교회로 파송되어 전도 

하였고， 1911년에 신학졸업하고 12년에 장로성품을 받았더라. 동년 연회에서 

수원지방으로 파송하여 60교회를 치리하다가 14년 여름에 순행하던 중， 병을 

얻어 수년 한양 치료하던 중， 16년 3월 2일에 그 처상을 당하였으며， 씨는 본 

년 2월 11일 하오 십시반에 엄연히 이 세상을 열결하였으니 오호 애재라 씨의 

서거함이여. 하느님의 성역에 종사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니 교회를 세운 

것이 20여처요， 인생 구원한 것이 924인에 달하였더라. 그 가족은 80노모가 

생존하였으며， 3자 3녀와 손자 2, 손녀 2인이 있으니， 모두 13식구더라. 우리 

는그가족을위하여 하느님의 위로와은혜가풍족해1기를삼가비노라 

라고하고있다. 

홍승하의 귀국 후의 보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1905년『감리교선교 

회 연회록J r서울 서지방.J<남양〉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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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향〉 

이 구역은 숫적으로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루지 못했지만， 사업의 다 

른 방면에서 고무적인 발전이 있었다， 2년 동안 하와이에 있던 홍승하 형제가 

다시 그의 옛 일로 돌아왔고 그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가 하와이로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 

였으며 그 일로 인해 전 구역에 걸쳐 많은 실망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귀향 

이 이 실망의 구름을 몰아내었다. 나는 그의 유능한 지도력 히에 그 사업이 활 

기를 띠며 앞으로 니아갈 것을 확신한다. 홍씨는 청년들을 매우 잘 다루어서， 

그협l게 주목할 만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가남양으로돌아온 이후에 에쁜새 

교회가 건립되었으며， 현재 봉헌식을 기다리고 있다 74) 

홍승하는 하와이를 출발하여 일본 고오베에 있다가 귀국하여 1905년 3월 

다시 남양으로 가서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그는 동년 6월 강화도로 

파송되어 1년간 전도하였다，75) 1906년 3월 제물포의 케이불 목시는 「본처 

전도인 그룹」이란 제목 하에 홍승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홍승하는 2년 전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동포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도했다. 

그는 병이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 병이 매우 호전되 

어 여기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며， 능력 

있는 지도자이다. 그는 스스로 믿는 것을 설교하며， 죄의 고발에 두려움이 없 

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구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 

는금주금연운동의 가장강력한옹호자였으며 담배를술과같은범주로취급 

하였다. 현재 홍씨는 강화도의 여러 구역들 중 하니를 맡고 있다. 여넓교회와 

500명 이상의 영흔들이 그의 관할 하에 있다. 지난 몇일간 홍씨는 고통과 슬 

74) 홍석창， 위의 책， 170~171쪽. 
75) r기독신보J 1918년 4월 24일자 「고홍승허목사의 약λ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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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의 깊은 바다를 지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는 히늘에 계신 아버지 

에 대한 꺾이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 주었다.때 

즉， 홍승하를 “그는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며， 능력있는 지도자이다. 

그는 스스로 믿는 것을 설교하며， 죄의 고발에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죄 

에서 떠나 구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 그는 금주 금연 

운동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으며 담배를 술과 같은 범주로 취급하였다" 

라고 하여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지도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홍승하는 1906년 6월 29일에는 연회에서 인천항교회(현 내리교회)와 영 

화학교징F으로 파송을 받았다. 한편 동년 그는 전도사로서 인천항 감리에게 

인천항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77) 1907년에는 남양구역으로 가 지역의 전도활 

동을 도왔다.뼈 아울러 동년 집사안수목사를 받고 공주지방으로 파송되어 

충청북도의 감리교 선교를 개척하였다.1912년 장로목사가 된 후 홍승하는 

수원종로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되었다. 그 후 1914년까지 수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새로이 교회를 건축하는 한편 중구역 구역장으로서 수원교회와 

인근교회를 맡았다 79) 

1915년에는 병중에 광주 이천 여주 등지를 다니면서 설교사 양성을 위 

한 강좌를 하였으며， 1916년에는 수원 북， 시흥 남， 부천동 지역을 순방하 

였다. 1918년 2월 11일 지병인 폐결핵과 그리고 치질， 각기병 등의 합병증 

으로 수원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수원 버드네(현 세류동) 공동묘지에 안장 

되었다.뻐 

76) 홍석창 r제물포지방 교회사자료집J. 257~258쪽 
77) r황성신문J 1906년 9월 12일 「전도죄수」 
78) 홍석창 r.제물포지방 교회사자료집J ， 21O쪽. 
79) 안희선 r수원종로교회사(1899-1950) J , 수원종로교회， 2000, 200-204쪽 
80) 홍석창， 위의 책， 29-3C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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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승하의 가족관계와 손자 홍가륙의 항일운동 

홍승하의 손자 洪加朝(1913-?)은 1933년 9월 중국 남경에서 의열단 가 

입과 동시에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한 후 1935년 4월 동교를 졸업한 후 

동지 규합을 위해 국내로 잠입하였다가 동년 5월 중순 체포되어 징역 3년 

을받았다. 

홍승하의 손자 홍가륙의 신문 조서를.8Ü 통해 그의 집안과 생활상태를 살 

펴보기로략자. 

문) 가정과 생활상황은 어떤가. 

답) 부친 亨俊(당 47세)이 호주이고， 모친 金愛西德(당 48세)， 누나 水옮(당 

24세)， 누이 玉옮(당 1해D， 아우 ↑펌좋(당 16서D， 누이 石옮(당 13세)， 아우 性萬

(당 10세)， 나와 八인 기족이다. 

조부 시대는 상당한 자산이 있었다는데 대대로 기독교에 열중하여 자선사 

업 등에 재산을 탕진， 부친 대에 와서는 거의 무자스센었고， 나도 중학은 고학 

으로마쳤다. 

현재 부친 亨俊은 예수교조선감리파의 목사이며， 그 교파의 온천리예배당 

에 근무하고 월급은 30원이며 모친 金愛西德도 그 예배당의 전도부인에 봉직 

하고 월액 m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누나 水옮은 利川읍에 있는 그 교파 利

川교회당 부속 유치원에서 보모로 근무 별거하고 있는데 냐와 아우 性達은 무 

위도식하고 있다. 누이 玉옮은 현재 京城의 찢花여자고등보통학교에 또 누이 

石옮， 아우 性石은 溫果공립보통학교에 통학하고 있다. 

부친의 급료는 선자들의 출연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정 금액도 못받을 때가 

흔하며， 누나도 전에 월 35원 봉급이었으나 그 급료도 전도비에서 지출되는 

81) r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J 31G義烈關爭 4) 洪加動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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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으로 근년 미국의 전도비가삭감됨에 따라 월급도 감액된 듯， 근래는 그전 

처럼 누나의 보조 송금이 없으므로 찢花여고보에 다니는 누이 등은 고학하고 

있는 정도라서 생활은 어렵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부 홍승하에 이어， 부친 역시 목회를 하고 있으 

며， 어머니는 전도 부인으로， 누나는 이천 교회 유치원 보모로서 가족모두 

가 기독교 전도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선문조서에서 

홍가륙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문) 경력을 대강 진술하여라. 

답) 나는 대정 二년(1913년 펼지주) 10월 19일 京城 水原鄭 陰德面 南陽里

에서 호주 洪亨俊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당시 조부 承河는 기독교 목사였고， 

부친은 농사에 종사하던 바 내가 어릴 적에 조부는 별세하여 부친이 대신하여 

목사가 되었고， 나는 9세에 부친이 기독교조선감리파의 烏山예배당으로 전임 

하게 되어 열기족은水原那 城湖面 烏山里 소재 烏山예배당으로 이사했다. 나 

는 소화二년 三월， 烏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四월부터 京城培材고 

등보통학교에 통학하고 있던 바， 중학 二 · 三학년경 부친은 또 利川郵 長湖院

예배당에 전임됨으로써 집을 옮겨 갔는데， 당시 나는 운동을 하다 척추를 좀 

다쳐 앓게 되었다. 목사 집에서 별로 할 일도 없으므로 집에서 정양 겸 쉬고 있 

었다. 그러던 중 京城府 天然洞에 살던 전임 목사로 내 조부의 친구 鄭在寬의 

소개로 소화 七년 八월 하순인지 9월 초순경 당시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한지 

얼마 안되는 京城府 橋北洞(번지미생 거주 金횡享 댁에 그의 외동딸 恩惠의 

가정교사가 되어 입주 근무하던 중 그 해 끄월 초순경 金횡享이 黃藏훌安돕鄭 

(이하미상)에 토지를 구해서 이사하게 됨으로써 실직한 나는 귀가하지 않고， 

그냥 혼자 만주 奉天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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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홍가륙의 부친인 홍형준은 오산 및 이천 장호원 교회의 목사로 

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부와 부친이 모두 목사인 집안에서 태어 

난 홍가록은 오산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32년 3월에 기독교학교인 경성의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기독교 집안 출신인 홍가록의 민족의식의 형성 또한 기독교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홍가륙의 다음과 같은 신문조서에서 짐작해 볼수 있다. 

문) 어째서 조선독립운동을할 마음이 생겼는가. 

답) 그것은 일시 작심이 아니라， 오랫동안에 걸쳐 조선을 독립시켜야 하겠 

다는당위성이 내 자신의 심정으로온양되었으므로 그 경위를 진술하겠다. 

전술한 바도 있지만， 우리집은 조부 시대부터 기독교에 열중 귀의한관계로 

나도 유년 시절부터 성서를 배웠다. 유년 시절은 그저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익 

히고 있다가， 철들 무렵이 되고서는 자신이 사회적으로는 불우한 처지임을 알 

았고， 이어서 일본인이나 외국인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는데， 반대로 조선민족 

대중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극히 불우한 처지에 있음을 깨달았 

다. 이 부자연한 사리를 갚이 궁리해 본 결과 조선민족이 그러한 불리한 지위 

에 있는 것은나리를 빼앗긴 탓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 한구석에 싹터오고부터는 성서를 공부해도 그 때까지 

는 그저 정신적 히늘나라를 설교히는 것으로 교리 그대로 순종하며 해석했으 

나， 그 뒤로는 현실사회에 비추어서 성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馬太」 「馬可」 「누가J r요한」의 四복음 중 아마 「마태」의 어느 절이라고 생각하 

는데， 그중에 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구하여라」하는구절에서 교의의 실제 

는 그 나라 즉 「천국」의 뭇， 즉 「대의명분」을 구하여라 r그러변 사람 세상의 

만사는 해결되리라」라고 한 것이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하여， 이것은 조선의 현 

싱벼l 비추어 조선민족은 지상천국을 먼저 건설힘에 있어서 빼앗긴 조선국을 

탈환독립케 해야한다고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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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나의 조선에 대한독립운동의 정신적 조짐이었고， 그것은내가培材 

고등보통학교 二 · 三학년생 때의 일이었다. 

라고 있듯이， 배재고등보통학교 2.3학년 시절에 성경공부를 조선의 현실사 

회에 비추어서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그는 「마태」의 「먼저 그 나라 

와 의를 구하여라」하는 구절에 대하여， 이것은 조선의 현상에 비추어 조선 

민족은 지상천국을 먼저 건설함에 있어서 빼앗긴 조선국을 탈환 독립케 해 

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형성하게 되였다. 

그 후 그는 1933년 9월 6일 간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만주 봉천을 출 

발， 상해， 남경을 거쳐 9월 16일 i工蘇省 江寧縣 江寧鎭에 있는조선혁명간부 

학교에 도착 즉시， 의열단 단장 金元鳳을 면담하고 의열단에 가입한 다음 간 

부학교 2기생으로 입학하였다.없 이곳에서 그는 6개월에 걸쳐 정치과목으로 

철학， 유물사관， 변증법， 경제학， 중국혁명샤 삼민주의， 사회과학， 의열단 

사， 조선정세， 공산당 조직론， 세계정세 등을 공부하였다. 정치괴목의 하나 

인 당조직론에서는 당조직방법으로 먼저 노동자 농민 등 최하층 속에 파고 

들어서 동지의 획득에 힘써 3인의 동지를 얻고 이를 기본조로 하여 순차로 

상부조직의 결성에 힘쓸 것을 교육받았다. 홍가륙을 포함한 2기생 53명은 

1934년 4월 20일 졸업하였다. 졸업 후 3일 뒤 홍가록은 학교에 「입학후의 

감상」， 「금후 조선혁명운동에 관한 의견」， 「농촌운동에 관한 의견」， 「조선농 

지령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논문을 제출하였다 83) 이들 논문틀을 통해 볼 

때， 기독교 신자였던 홍기록의 생각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변화한 것 같다. 

홍가록은 1935년 국내로 입국한 후 평양을 거점으로 활동하다가 동료의 

자수로 온양에서 체포되었다.없) 그는 징역 3년을 언도받고85) 서대문 형무소 

82) 이상일， 위의 논문， 142쪽 
83) 이상일， 위의 논문， 145쪽. 
84) 동아일보 1934년 11월 20일， 23일 r사상휘보J 1935년 8월 31일 
85) 동아일보 1935년 2월 16일， 조선중앙일보 1935년 2월 16일， 홍가륙 판결문(국가보훈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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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옥고를 치루다.1936년 9월 11일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 86) 

홍가륙의 조부， 부친은 모두 기독교 목사였다. 홍가륙 역시 기독교인이었 

다. 그런 그가 의열단 가입을 통하여 의열단원으로서 그 사상적 성향을 달 

리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즉， 그는 신문조 

서에서 

문)종교는무엇인가 

답) 기독교였지만， 지금은 신앙이 없다. 

라고답하였던것이다. 

해방 후 홍가록은 출감 후 요통이 재발하여 2년간 투병 생활을 하였다， 

그 후 군관학교 재학 당시 김구와 친분이 있어 해방이후에도 김구를 도와 

충북 진천 지역에서 간부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수감되어 서대문 

형무소를 거처 청주형무소에 이감되어 었다가 6.25발발 1주일 전에 청주형 

무소 근처 청원군 남성면 호정리에서 죄수들과 더불어 집단 처형되었다고 

전해지고있다 87) 

6. 결어 

홍승하의 생애와 그의 신앙과 사상은 『기독신보J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그가 죽음을 앞두고 지은 찬 

송시를 보면 다옴과 같다. 

86) 김방우 가출옥 문서(국가보훈처 소장) 
87) 홍기록의 후손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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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시에지은창송」 

감사하신천부님 

크신사랑찬송하세 

없는천지만물들을 

나위하여지으시고 

죄악덮인더러운세상 

한량없는크신사랑은 

독생성자예수씨를 

날위하여주셨도다 

2. 

반가울사우리구주 

크신구원찬양하세 

무죄한붐십자가에 

날대선해못박혔네 

사망권세이기시고 

은혜나라세우셨네 

끝날심판구주처럼 

날위하여오시리라 

3 

기쁘옴신보혜사께 

크신권능감사하세 

바위냉수같은세상 

날위하여임히셨네 



멸망같은완폐한마음 

권능으로감화시켜 

천부자년만드심은 

날위하여히심일세 

4 

어화우리동포들아 

어서속히나아와서 

천부님의크신사랑 

성자님의속죄구원 

성신남의감화능력 

값없어도가난해도 

오면영생주시리니 

의심말고곧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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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하는 남양군 영흥도 출신으로 1900년대에 남양 등 경기도 일대의 기 

독교 전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03년에는 하와이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가 하면 귀국 뒤에도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기독교 전도에 기여한 인물이 

다. 아울러 그의 사촌동생 홍승문 그의 아들 홍형준과 며느리 김 에스터 역 

시 감리교 기독교 전교에 큰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승하는 1903년 하와이로 건너가 그곳에서 설립된 신민회 회장으 

로서 하와이 한인사회의 교회 설립과 전도활동 그리고 사회정치적 활동에 

도 기여한 점은 높게 펑가된다. 그런데 그의 하와이 전도활동과 관련하여서 

는 그의 하와이 도착 및 귀국 시기 등 여러 문제가 혼선을 빗고 있다. 아마 

도 자료의 제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본고에서는 기독신보 및 선교사 기록 

들을 통하여 그가 1903년 가을경 하와이로 출발하여 도착 후 전도활동 및 



2961 수원역시문화연구 창간호 

신민회 조직 및 회장으로 활동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홍승하는 1904년 2 

월 18일 도릭 (Doric)호를 타고 일본 고오베를 거쳐，1905년 3월 경 귀국하 

였다는 점도 밝혀 보았다.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한 홍승하의 장손인 홍가륙 역시 기독교 신자가 되 

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 망명한 후 사회주의 사상을 접한 그는 기독교도에서 유물 

론자로변화하게된다. 

홍승하 집안의 사례를 통하여 조부와 부친이 목사 및 전도사였던 한 집안 

의 손자가 어떻게 항일운동에 참여하고 기독교도에서 사회주의자로 변모하 

는 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은 물론 한 사례에 불과하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한 가문의 사상적 변화의 한 단편을 살펴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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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하는 남양군 영흥도 출신으로 1900년대에 남양 등 경기도 일대의 기 

독교 전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03년에는 하와이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활동하는가 하면 귀국 뒤에도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기독교 전도에 기여한 

인물이다. 아울러 그의 사촌동생 홍승문 그의 아들 홍형준과 며느리 김 에 

스터 역시 감리교 기독교 전교에 큰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승하는 1903년 하와이로 건너가 그곳에서 설립된 신민회 회장으 

로서 하와이 한인사회의 교회 설립과 전도활동 그리고 사회정치적 활동에 

도 기여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그런데 그의 하와이 전도활동과 관련하여서 

는 그의 하와이 도착 및 귀국 시기 등 여러 문제가 혼선을 빗고 있다. 아마 

도 자료의 제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본고에서는 기독신보 및 선교사 기록 

들을 통하여 그가 1903년 가을경 하와이로 출발하여 도착 후 전도활동 및 

신민회 조직 및 회장으로 활동하였음을 밝혔다. 이울러 홍승하는 1904년 2 

월 18일 도릭(Doric)호를 타고 일본 고오베를 거쳐，1905년 3월 경 귀국하 

였다는 점도 밝혀 보았다.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한홍승하의 장손인 홍기록 역시 기독교 신자가 되 

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 망명한 후 사회주의 사상을 접한 그는 기독교도에서 유물 

론자로변화하게된다. 

홍승하 집안의 사례를 통하여 조부와 부친이 목사 및 전도사였던 한 집안 

의 손자가 어떻게 항일운동에 참여하고 기독교도에서 사회주의자로 변모하 

는 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은 물론 한 사례에 불과하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한 가문의 사상적 변화의 한 단편을 살펴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 주제어 : 홍승하， 홍형준， 홍가록， 이창회， 하오f이 신민회， 보흥학교， 홍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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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ary works and national movement of 

Hongseungha 

Park, Hwan 

Bom in Namyang gun, Youngheung do, Hongseun방la led the mission 

activities around Kyunggu province during the 1900th. He was sent to 

Hawaiì as a missionary and returning to Korea, he devoted himself to work 

for missionary works in Kyunggi and Chungchung provinces. 

Besides 퍼m， his cousin Hongseungmoon, and son Hon양1yungjoon along 

with daughter in law, Kim Ester contributed to missionary works of 

Methodist church in Korea. 

Among his works, his achievements of building Korean church in 

Hawaiì, missionary works, and social-political works as a head of Shinmin 

association in Hawaii-Korean society were most highly evaluated these 

days. 

However, some confusing issues were generated from his missionary 

works in Hawaii, especially about the period of his arrival to Hawaii and 

return to Kor，εa， due to lack of data. 

π피s paper found 난lat Hongseungha left for Hawaiì in the fall of 1903 and 

worked as a head of Shinmin association and a missionary to Hawaii, by 

researching Kidockshinbo and records of missionary works. This research 

also found that Hongseun밟1a returned home around March of 1905 via 

Kobe, Japan, departing on 18산1， Feburuary 1904 by Doric lin앉 



Hongseun양la’s 파st SOn, Honggareuk who led an anti-Japan movement 

was also a Christian. However, he later turned to be a materialist after 

studying socialism in China where he exiled. 

πlfOU맹 researching the case of Hongseun양la， it is discovered that how 

the son of strict Christian 굶mily tumed to be a socialist from a Christian. 

Although this finding is from one case study, this research shows the 

ideological changes of one 없mily tlrrough the trend of the times. 

* Keywords : Hongseungha , Honghyungjoon , Honggareuk, 

Leechanghoe, Hawaii Shinmin association, Boheaung school, 

Hongseung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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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확집 2 ' 수원울 빛낸 항일독립운동가 

일제하 전시체제기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과 역사적성격 

1. 머리말 

2.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결성 

3.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상황 

4.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 

5.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역사적 성격 

6. 에필로그 

1. 머리말 

닙} 천 늦~* 
-. ë걷 V I 

、

/ 

1941년 9월 14일 한 청년이 수원읍 공설운동장 동쪽 성벽 소나무숲 속에 

있다가 수원경찰서 사찰원의 검문을 받았다. 그 청년은 수원공설운동장에 

서 개최된 수원군청년단 결성식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는 검 

문 중에 사찰원에게 ‘민족의식이 농후’ 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결국 임의동 

행 형식으로 수원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 수원시사편창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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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완 중요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편지 때문이었다. 그 편지는 

1941년 8월 25일 다른 조직원에게 보내기 위해 썼던 것으로 우표까지 붙이 

고우체통에 넣으려 하다가내용이 너무노골적이라생각되어 그대로자신 

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없애버리려 했는데 그만 잊었던 것이다. 편지를 

가지고 있던 청년은 누구이고 그는 누구에게 보내려 했으며， 무슨 내용이 

라서 보내자 못한 것일까. 편지 소유자는 바로 수원호연예술구락부의 책임 

자 최용범(崔龍範)이고， 그 편지는 당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 

있는 조직원 최태종(崔泰鐘에게 보내려던 것이었다. 

최용범은 당시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위해 비밀리 

에 결성된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지도자였다. 그는 각 동지들과 연락을 직 

접 담당했으며， 멀리 있거나 활동이 어려운 동지들에게 편지로 동지로서의 

약속을 잊지 않고， 투쟁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최태종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도 그와 같았다. 

최용범은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 입소 중인 최태종이 지원병 

에 지원한 동기가 “황국신민 사상 때문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열망을 위한 

것”이라 믿고자 했다. 그러니 “훈련소에 입소하고 있지만 조선인이란 정신 

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맹약을 실행하여 달라”고 하는 내용을 편지에 담아 보 

내려했던 것이다1)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 최용범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 

수원경찰서에 검거되고 말았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관련자들은 모두 치안 

유지법 위반， 불경죄， 육군형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정신 

총동원운동’ 을 실시하였다. 1940년 10월에는 ‘총력운동’ 즉， 조선총독을 

총재로 하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조직되었다. 특히 미나미(南次郞) 총독 

1) f(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제7회)， 194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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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8~ 1942.5)은 ‘내선일체론(內蘇-體옳)’ 에 입각한 식민지 통화정책 

을추진하면서 창씨개명， 징병 · 정용제등을실시했다. 

한편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 

다. 1938~1939년에는 특히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장고봉 

사건’ ‘노몬한 사건’ 등 일본과 소련의 충돌이 발생했다. 1941년 6월 독일 

과 소련의 전쟁이 일어났다. 점차 일본과 소련 사이의 전쟁 가능성도 매우 

높아갔다. 이러한 가운데 1941년부터 조선 내에서는 일제의 패전과 조선독 

립의 호기가 도래했다는 ‘불옹언론범죄’ 가 격증하였다 2) 

바로 이라한 격변의 시기에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941년 9월 14일에 발각된 이 사건의 연루자 최용범 외 8명 모두 서대문형 

무소 구류 기간을 넘겨가면서 취조를 받았다.3) 1942년 1월 10일 경성지방 

법원 검사국으로부터 공판청구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해 7월 27일 경성지 

방법원 법정에서 최종판결이 언도되었다. 

2.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결성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은 최용범 차준석(車權哲)， 김길준(金吉 

倒， 최태종， 홍종철이共鍾哲)， 맹승재(짧f在)， 강성문(康聖文) 등 7명이다. 

모두 예술에 관심이 많은 20세 전후의 청년들이었다. 특히 영화나 연극， 음 

악을 좋아했으며， 음악 가운데서도 성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들은 수원극장을 자주 찾게 되었고 더욱이 홍종철이 수원극장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원극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2) 변은진 r일제 전시파시즘기(1937 ~ 19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J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118~ 162쪽 참조. 

3) 수원여l술호연구락부 관련자 9명 모두 경성지방법원 형사 제2부의 구류기간 갱신결정에 의해 1942 
년 7월 27일 최종판결 때까지 구류기간이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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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예술호연구락부 결성에서 최용범은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가 조선 

의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에 적극 나세게 된 데는 홍종철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1939년 봄 수원극장에서 이뤄 

졌다. 최용범은 연극이나 영화를 매우 좋아했고， 그래서 수원극장에 지주 

관람하러 갔다. 홍종철은 1931년부터 수원극장에서 일했는데， 처음 기수를 

거쳐 1937년 6월부터는 선전부에 근무했다 4) 

, 최용범은 수원극장에 가면 홍종철과 여러 가지 예술에 대한 것을 시작으 

로 사상가， 공산주의자， 조선독립운동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 

들에게 ‘사상캐란공산주의자나조선독립운동을하는사람이었다. ‘공산 

주의자’ 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없는 평등한 사 

회제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조선독립운동’ 은 일본의 속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조선을 독립된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최용범은 홍종철과 교 

류하면서 반일 독립의식과 공산주의 사회제도 실현의 의지를 점차 강화시 

켜나갔다. 

최용범， 차준석， 김길준， 강성문은 축구를 매우 좋아했다. 당시 경성전기 

수원지점 안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다. 그틀은 이곳에서 자주 모여 축구 연 

습을 했다. 최용범과 차준석의 만남은 이곳 축구장에서 이뤄졌다. 이후 두 

사람은 수원극장으로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가면서 더욱 친해졌다. 

차준석은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성씨 가운데 하나인 연안 차씨의 후손이 

었다. 치준석과 김길준， 강성분은 1937년 3월 신풍공립보통학교를 함께 졸 

업한 소꿈 친구였다. 이들은 축구를 좋아했고 경성전기 수원지점 내 광장 

에서 축구연습을 하면서 최용범은 차준석을 통해 이들을 소개받았다. 그들 

은 경성전기 수원지점 내 광장에서 축구연습을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조선 

4) 수원극장은 1933년 12월 26일 수원읍 궁정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그 전에는 수원읍 본정 l정목에 
위치하였는데 1941년 현재 그 자리는 수원봉급자소비조합이 자라하고 있었다 「홍종철 저11회 피의 
자 신문조서(1941년 11월 l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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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 의 필요성을 서로 주고 받았다. 이후 이들은 자주 만나서 조선의 

독립에 대한의지를다져갔다. 

또한 치준석은 1939년 6월경 수원읍 궁정에 위치한 주식회사 부국원(富 

國園)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비슷한시기에 맹승재도함께 일하게 되면서 친 

해졌다. 직장 내에서 일본인의 차별대우로 일본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맹승 

재는 차준석의 조선 독립운동에 대해 얘기 듣고 그에 찬성하였다. 그해 8월 

경 맹승재는 차준석을 통해 최용범， 김길준과도 알게 되었고， 결국 통지가 

되었다 5) 

최태종은 최용범이 한 때 수원읍 남부정에 살 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 

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수원극장에 자주 가면서 친해졌다. 뿐만 

아니라 최태종은 차준석과도 친했다. 차준석의 아버지와 최태종의 아버지 

가오래전부터 친했기 때문에 1938년경부터 두사람은가까운사이가되었 

다고한다.히 

1939년 7월경 최용범과 차준석 김길준 강성문은 친구들과 함께 경성전 

기 수원지점 내 광장에서 축구연습을 했다. 휴식시간 중에 최용범과 김길준 

은 친구들에게 조선독립에 대해 얘기했다. 당시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 

별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일본인으로부터 노예취급을 받지 않 

기 위해서는 조선을 일본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여 독립된 나라를 건설해 

야 한다는 주장에 모두 동의했다. 

이후 자주 만나 조선의 독립 문제를 얘기하던 최용범과 김길준， 치준석 

등 세 명은 1939년 10월 초순 오전 11시경 당시 팔달공원 팔달사진관 옆으 

로 오르는 휴게소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길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조선인은 참으로 비참하다.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정 

말 가엽다. 조선도 일본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조선의 나라를 건설하 

5) r(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J ， 1941.11.5. 
6) r(최태종) 피의자 신문조서」‘ 1941.12.9. 



3081 수원역시문화연구 창간호 

는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최용범은 “언젠가조선도독립할시 

기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도 조선인이란 정신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조선인이란 정신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곧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도 조선인의 정신으로써 그 운동에 

참가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세 명의 친구들은 예술을 연구하 

면서 ‘동지’ 를 모집하여 조선인으로서의 정신을 주입시켜 나가는데 마음이 

합치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동지를 모으고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휴해서는 단체가 펼요하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7) 

그 결실은 곧바로 그 다음 모임이었던 1939년 10월 중순 치준석의 집에 

서 이뤄졌다. 당일 오후 4시경 차준석의 집 건넌방에 최용범， 차준석， 김길 

준 세 사람이 다시 모였다. 곧이어 최태종도 합류하였다.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이전부터 수원극장에서 영화블 관람하면서， 또는 경성전 

기 주식회사 수원지점 내 광장에서 축구연습을 하면서 조선의 독립과 사유 

재산제도의 부인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온 동지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최용 

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t우리들은 예술에 정진함과 동시에 동지를 모아 동지의 결속과 예술연구를 

하자. 이를 위해서는 예술연구단을 조직할 펼요가 있다. 명칭을 붙여야 하는데 

예술호연구락부(藝術互b재具樂帥라고 이름 하는 것이 어떤가” 

7)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제2회). 1941.10.17. 이때 경찰 신문과정에서 최용범은 ‘동지洞志)’ 란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이란 정신으로 그 운동에 참가한다는 돗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 
다고 대답했다. ’동지에 대하여 홍순철은 ”나와 같은 뭇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조선인 독립된 후 조 
선에 평등한 사회제도를 실현시키려는 뭇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1941.11.4. 

8) 최태종은 이 자리에 나중에 합류했다 최용범은 최태종에게 “우리는 예술을 연구하면서 언젠가 조 
선이 독립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조선인이란 정선을 잊지 말고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도 이에 
참가하자’고 제의했고， 이에 대해 최태종은 창성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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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 함께 한 동지들은 모두 최용범의 말에 찬성하였다. 최용범은 

곧바로 폭 20cm, 길이 80cm 정도 되는 백지(롤紙)에 묵펼(뿔筆)로 <(수원)예 

술호연구락부〉라고 썼다. 명칭 우측에는 함께 한 동지 최용범， 차준석， 김 

길준， 최태종의 이름을 썼다. 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차준석의 방벽에다 

붙였다.잉 마침내 1939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무 살 전후의 청년들은 예술연구와 조선의 독립운동 준비를 목적으 

로한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탄생시켰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조직했을 때 그들은 예술을 연구하면서 조선독립 

운동을 하고， 조선을 공산주의 사회제도로 하기 위하여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특별한 규약이나 강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엄수하기로 약속하였다 1이 

1. 우리는 서로 예술을 연구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여 독립운동 

의뭇을굳게할것 

2. 우리는 서로 비밀을 엄수하고 친형제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을 누설 

하지 않고 돈벌이를 하면서 구락부의 자금으로 하고 최용범에게 맡길 것 

3. 최용범이 모임의 지도자이므로 최용범이 말 한 것을 실행할 것 

4. 서로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동지를 획득하면 최용범에게 소개할 것 

5. 일본인이 조선인을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을보면 최용범에게 알릴 것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사건 관계자들의 신문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술호 

연구락부의 지도자는 최용범이었다. 함께 한 동지들은 하나 같이 최용범이 

지도자였음을 말하였다. 간부로는 김길준과 차준석이 그 역할을 맡았으며， 

그외 최태종， 홍종철， 맹승재， 강성문은동지이자구락부의 구성원이었다. 

9) r(차준석) 피의자 신문조서i제2회)， 1941.10.30. 
10) r(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제6회)， 1941.11.8 ; r(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i제2회)， 1941.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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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 관련자 현횡{1941년) 

껴|룹 j 생년월앓나이 '1 γ ι 주소 ιι ’ 비고 
최용범 I ______ .. _.. I 본적/경성부 신길정 229") I 

1923.8.20/19.서1 _ ~ .. _-:_- ~._-:-_-:-:. -::::~ ___ 1 Ã 도Ãf 
崔융뚫Îí .---.-.--.. - .. 주거/수원군 일왕면 정자리 287 

차준석 ._-- .- -- . __ ... 본적/수원군 수원읍 영정(산루레 28 _，~ 
1922.12.23/20서I -.. .-- ,-- --,-, ,,-- I {l부 

車홉쩔 ---.--,--. -- " 주거/상동 • 

준
 
俊

긴
t
 
土
口

키
D
 
A파
 

1923.6，18/19서| 
본적/수원군 수원읍 영정(산루리) 38 

주거/합남 함주군 흥남읍 흥덕리 52 
간부 

강성문 
1애924.10，15/18서1 

본적/수원군 수원읍 영정 30 

주거/함남 함주군 흥남읍 흥덕리 52 康聖文

최태종 

崔泰鍾
1920 ，10.23/22세 

본적/수원군 수원읍 남부정 11 

주거/수원군 수원읍 궁정 114 

맹승재 ._-- .- -_, .. _ .... ̂ . 본적/충남 당진군 순성연 봉소리 45213
) 

1925.(5.27)/17서 l'낀 j 
효升在 주거/상동 

_______ L ______________ L____ • ••• ____________ J •----

홍종철 I ______ , __ " I 본적/수원군 수원읍 인계정 813 
1920,3,26/22Áil") ._--,-,--,-- .. I 주거/상동 

종
 
鍾

인
 
·
仁

바
「
 써
시
 

1922，12.28/20서| 
본적/평택군 북면 야막리 5615

) 

주거/만주국 신경시 길야정 3정목 6 
(제외) 

용헌식 
1915， 1 2. 29/27서1 

본적/수원군 일왕먼 송죽리 408 

주거/상동 
(제왜 

움홍憲植 

11) 최용범은 용인군 구 읍내에서 태어났다. 출생 직후 서울로 이사했다가 7살 때 수원읍 남부정(당시 
안용면)으로 이사했다. 이후 부모님은 수원읍 지야정 93번지에 살았다. 

12) 호적에는 1925년 5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923년에 출생하였다고 한다， r(맹승재)피의자조 
서i^116회)， 1941.12.13 ， 

13) 맹승재는 충남 당전군 탕진면 사기소리 출생이다， 1939년에 수원읍 남부정 22번지 OJ금산(매형)의 
집으로왔다. 

펴 「본적조회서」에 따르면 홍」종철은 1920년 3월 26일 생이다. 그런데 조회서에는 1941년 11월 현재 
23세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회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22세가 되어야 맞다. 

15) 박인종은 용인군 남사면 완장리 출생이다. 어머니를 따라 수원읍 본정 1정목 209번지 작은아버지 
댁에서생활하였다. 



일제하 전시체제기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과 역사적 성격 1311 

〈표 2)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 관련자 학력과 취미 

1930~1935.1 삼일학교(1941년 현재 팔달학교) 6학년 1월 전학 1 

| 성악， 언극， 영화， 축구 
1936.3 영등포공립보통학교 졸업 1 

1937.3 신풍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했IJ劇16) 음악， 축구 

I 1937.3 신풍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김길준 I ____ :-:::-.~~._~ --~_~~ _._. __ . 성악.축구 

I 1938.7 사립 삼일학교 고등과 2학년 1학기 중퇴 I ’ 

강성문 I 1937.3 신풍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영화， 축구 

최태종 
1934.3 신풍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1936.4~1938.7 수원공립농업학교 3학년 중퇴. 

맹승재 I 1939.3 충남 당진군 순성면 순성소학교 졸업(6년). 

홍종철 

박인종 

용헌식 

1927.4~1928 경성부 관철동 관철공립보통학교 2학년 전학. 

1928~1930 수원 신풍공립보통학교 4학년 1학기 중퇴 

1930.4~1933 수원 사링 삼일학교 4학년 2학기 전학. 

1933~1934.10 평택군 북면공립보통학교 5학년 2학기 중퇴. 

1931.3 수원 사립호냄학원 졸업(6년) 

1934~1938.3 수원공립청년훈련소 졸업 

성악，음악 

영화，운동 

음악，무용， 성악 

성악 음악 권투 

검도，영화 

3.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상황 

수원예술호연구락부는 수원지역의 18세~22세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비밀결사이다. 음악이나 영화 등 예술을 좋아하는 청년들로， 신풍공 

립보통학교 또는 삼일학교의 동료이거나 직장 동료였다. 당시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와 경기도 도회의원을 지낸 최재엽의 아들인 최태 

종을 제외하고는 생활이 넉넉지 못했다.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 

본인과 차별대우를 받으면서도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직장을 옮겨 다니 

16) 검극은 일본의 시대극의 하나로 일명 창바라 영화라고 하며 사무라이 영회를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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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고향을 떠나 함경도로 심지어는 만주로까지 가야했던 고통 받는 식민 

지 청년들이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 관련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같다. 

이를 

최용범 

차준석 

〈표 3)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 관련자 경력 

경력 

영등포 기린비루회사 인부í1937.5~11). 수원에서 토끼와 계란 행상(1939). 경성부 서계정 경성철 

공장 旅앓工 견습(1939). 아버지 농사 도옵1940.1~1941.6) 용한식과 앙축업 경영(1941.7~9). 

近廳인쇄소 문선공(1938~1939.6). 주식회사 부국원 임시고원(1939.6~1이. 주식회사 부국원 

정식 사원(1940.6~19띠.9). 

일왕면 광교리 수원천 개수공사 땅고르기 작업(1애) 수원농씨험장 7짧 見習夫(1떼) 및 

手藝햄 (1939.2~4). 금중(今中)약방 점원(1939.4~6) 주식회사 부국원 종묘발송부 임시고용 

김길준 j 인(1939.7~11) 매일신보 수원지국 배달뷔1939.11~1940.2) 중국음식점 일흥루 우동배달부 

(1940.8~1941.3) 수원농기구 주식회사 목공부 건습공(1941.3~끼 함남 함주군 흥남읍 흥덕 

리 52번지 林山出S통Ii!i 수도공사 직공(1941 .7~9) 

수원읍 본정 3정목 今中棄店 접원(1937.10~1938.6). 아버지 경영 해물상 도움 

강성문 I (1938.6~1939.3) 수원읍 본정 3정목 B밟爛工場 기계직공 견읍1940.1O~1941.7) 함남 
함주군 흥남읍 흥덕리 52번지 林山出張所 수도공사 직굉1941.7~9) 

최태종 
아버지 최재엽 경영 경남택시 업무 도움(1940.11"'1941.7). 조선육군특별지원자훈련소 

(1941.8"'11). 山뼈 저11보충병 편입. 

주식회사 부국원 종묘발송부 임시고원(1939.6"'7). 수원읍 본정 1정목 수원앙조주식회사의 

맹승재 | 술상자 판매업하는 매형을 도융1939.8"'1940.1)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순성이발관 건습 

(1940.6"'1941.2). 순성이발관 직접 경영(1941 .2"'1941.9) 

수원읍 남창정 음식점조합 주류부 주류배달부(1931‘가을"'4개월). 수원묵장 기수(1932.5 

홍종철 I "'1937.5) 수원극장 선전부 직원뼈5.6"'19띠 3) 경성적십자병원 식당 보이건습 

(1941.4"'5). 수원읍 영화정 水原?'<:t 주식회사 제1부 ￥빼i工(19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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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륨 경력 

수원읍 신풍정 화신백화점주 이기현 집의 점원(1936) 近廳인쇄소 문선공(1936~1936.1이. 

아버지 농사일 도융1936.1O~1939.1). 경부선 오H'격-병점 간 복선공사 노휠1939.2~6). 경성부 

박인종 | 삼판행|서 아버지의 고물상 도윌19떼~8) 繼繼주식회사 總저앉 직굉1939.8야9때 2) 
경성역 檢事區 備Á(1940.3~8) 수원읍 본점 1정목 백호{원(음식점) 흩Á(1940.1H2). 만주 

국 新京 및 哈爾寶에서 문방구 · 카페 등의 흩人(19띠.3~9)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정 집달리 사무소 급^K1933.5"'1935.3).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정 廷丁

(1935.4"'1937.12). 수원학교조합 임시고원(1938.3"'5) 강릉읍 종앙소학교 강릉공립정년훈련소 

용헌식 | 보도원(1938.2"'19잃 1)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정 임시고원(1939.2"'3) 강릉읍 재무계 임시고원 

(1939.4"'5). 중국 간도섭공서 농사시험장 인부(1939.6"'1이 중화민국 전진에서 아이스케키 판 

매점 점원(1940.5"'11)‘ 형 농사일을 도융19띠.3"'6). 최용범과 앙축업 경영(1941.7"'9). 

최용범은 자작농인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생활상 곤란하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용인군에서 태어났으나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했다가 수원에 정착하였다. 사립 삼일학교에 다 

니다가 중학교 진학을 위해 영등포로 전학하였으나 결국 공립보통학교만 

졸업하고 학자금이 없어서 중학교진학을 포기했다. 15살 때부터 일급 50전 

을 받고 영등포의 맥주회사를 다녔다. 1939년 경성철공장에서 일급 70전 

을 받고 일하다가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다시 수원 

으로 내려오+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 종축업을 경 

영하였으나 실적 없이 운영하다가 일제 경찰에 처l포되었다 17) 

차준석은 아버지가 소장사를 하며 우시장이 설 때마다 30원 정도의 이익 

을 남기고 있어 가족의 생활상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자신 명의의 자산은 

없으나 일찍 주식회사 부국원에 취직하여 월급 4원 19전을 받았다. 신풍공 

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직후 수원 근등인쇄소에서 문선공으로 일한 바 있다.뻐 

17) r(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 1941.10.15 
18) 땅딴석) 피의자 신문조서J. 1941.10.28 



3141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김길준은 신풍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사림 삼일학교 고등과에 입학했 

으나 가정 형편상 2학년 1학기때 중퇴했다. 이후 아버지를 따라 땅고르기 

작업， 수원천 개수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며， 수원 농사시험장， 약방， 주식회 

사 부국원 등에서 잠깐씩 일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활동을 하면서 1939 

년 끄월부터 1940년 2월까지 매일신보 수원지국의 배달부로 근무했다. 

1941년 3월 수원읍 평정의 수원농기구 주식회사에 견습공으로 일급 80전 

을 받고 일하다가 회사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되었다.1941년 7 

월 함경남도 흥남의 경성 구산출장소(秋山出張所) 수도공사장 직공으로 일 

급 1원 20전을 받고 일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 아버지는 수원목 

재배급통제조합의 장작배달부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강성문은 14살 때 수원읍 본정의 과자점에 일하다가 부모님의 해산물시 

장을도왔다. 아버지가툴아가신 뒤 1940년 소화직물공장의 기계직공 견습 

으로 월급 15원을 받다가 흥남으로 갔다.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처지로 

1941년 7월 함경남도흥남에 있는 경성 구산출장소(秋山出張所) 수도공사 

장 직공으로 일급 1원 40전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다 20) 

최태종은 아버지가 중추원 참의와 경기도회의원을 지낸 최재엽으로 생 

활이 매우 여유로웠다. 1938년 7월 수원 공립농업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경남택시 일을 도왔다. 1941년 8~11월 조선육군특별 

지원자훈련소를 마치고 산포(山6包) 제1보충병에 편입되었다. 훈련소 입소 

중에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1941년 11월 30일 훈련소를 마친 뒤 경찰에 제 

포되었다 21) 

맹승재는 아버지가자작 겸 소작을하고 있어 생활상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았다. 공립보통학교를졸업하고주식회사부국원에서 일하면서 차준석과 

19) r(김길준) 피의자 신문조서J ， 1941.10.30. 
20) r(강성문) 피의자 신문조서J ， 1941.10.30. 
21) r(최태종) 피의자 신문조서J. 194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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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하였다. 이후 수원에서 1년 6개월 일하다가 1940년 1월 고향인 충남 

당진군으로 내려가 이발 기술을 배워 아버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발관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22) 

홍종철은 가족들이 모두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생활상의 곤란은 없으나 

여유롭지는 않았다. 형들은 수원극장의 영화기사와 미쓰코시백화점 점원， 

남동생은 화성철공장 직공견습 여동생은 소화직물공장 여공으로 일하는 

등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홍종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가계가 

어려워 11살 때 신풍공립보통학교 4학년을 중퇴했다.12살에 음식점조합의 

주류배달부를 하다가 13살에 수원극장에 취직하여 1941년 3월 인사정리로 

해고될 때까지 근무했다. 그로 인해 수원극장은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동 

지들의 주요 비밀회합 장소로 이용되었다 23) 

4.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 

1) 현실인식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관련지들의 신문내용을 통해 그들의 현실인식을 재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일본인의 민족적 차별행위에 대한 분노가 매우 컸다. 예술호 

연구락부 구성원들이 느낀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차별(민족차별) 내용을 정 

리하면다음과같다. 

22) r(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J ， 1941.11.5. 
23) r(홍종철) 파의자 신문조서J ， 19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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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용범 

16살 때(1938년경) 부모님은 수원군 수원읍 남부정에 가옥 한 동을 소유하 

고 있었다. 그 집의 부지는 신기애빼d홉H수원읍 본정 3정목)라는 일본인 소유의 

토지였다. 아버지는 그 집을부수고 새로 지을 생각으로 부지를 빌리고자 했으 

나 토지주인의 반대로 빌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크게 손해를 보았 

다. 이후 일본인은 조선언을 완전히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개했다!(최 

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 ， 1941.10.15 

0 치준석 

나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볼 때마다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 

변， 어느 관청이나 회사에서도 일본인은 상석을 차지하고 조선인은 항상 아래 

쪽에 있다. 또한 월급도 일본인은 많이 받고 조선언은 일본인에 비해 항상 적 

게 받는다. 따라서 나는 내선인의 차별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한 때는 

수원읍 본정 3정목 근등인쇄소떠購印메所)에서 문선공으로 일급 17전을 받을 

때였다 rσ딴석) 피의자신문조서A제2회)， 1941.10.30 

。김길준 

내선일체(內蘇냉劃라고 하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는 차별이 있고 일 

본인에 대한 반감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농사시험장에 고용되었 

을 때의 일이다.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인의 급료는 월 45원 정도인데 

우리는 일급 25전 정도였다. 그리고 일도 우라 조선인에게는 상당히 무리하여 

우리를 노예취급 하였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적 대우라고 생각한다. 

r(김길준) 피의자신문조서J ， 1941.10.30 

。맹송재 

부국원에서 일본인의 감독자에게서 업무에 대해 크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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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사람은 “조선인은 눈을 피해 몰래 훔치고 놀기만 하므로 안된다”고 모 

욕을주였다. 그래서 나는 일본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r(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J ， 1941.11.5 

。최태종 

수원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하고 2.3개월 지나서 학교에서 조선인 학생이 일 

본인 ÀJ-급학생에게 결례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 이때부 

터 일본연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를중퇴한 뒤에도 항상 내선인의 

차별에 관하여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r(최태종) 피의자 신문조서」 

1941.12.9 

이상과 같이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또는 근 

무 현장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대우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반일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족적 차별에 대한 인식은 독립운동과 계급해방으로까지 인식의 

확장을 보였다. 구락부의 구성원들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이 독립하게 되면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평등한 공산주 

의 사회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홍종철의 경우， 10여 년 

동안 수원극장에서 일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적은 급료 때문이었다. 그 원인은 조선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었 

고， 더욱이 자본가들이 “우리와 같은 빈핍한 사람의 노력을 착취”하는 사회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24) 

김길준은 동지들을 만나면 “현재의 조선인은 정말 참혹하다. 내선인의 

구별이 너무 심하다. 우리는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조선을 속히 

24) r(홍종철) 피의자 신문조서J(제2회). 19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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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시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다. 치준석 

또한 조선이 일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조선인만으로 정치를 집행하면 일 

본인에게 조선인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고 이른바 부유한 사람도 가 

난한 사람도 없는 세상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은 중일전쟁이 점차 장기화되면서 일제 

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용범은 1939년 12월경 동지들 앞 

에서 당시 일본의 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재 일본은 지나(중국-필자)의 장개석購介石)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 일본군이 일찍이 남경(南京)과 한구(漢口)를 점령하였다고 신문이나 

라디오로 보도하고 있지만 지나의 장개석은 미국과 영국의 원조를 받아 일 

본에 항복하지 않고 있다. 지나사변이 장기화되면 일본 병력은 약화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일본은 소련과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소련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군은 패배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조선독립운동을 일으커면 조선 

의 독립도 일찍 실현될 것이다"염) 

또한 최용범은 1941년 3월 20일경 시국에 대해 얘기하면서， 당시 『매일 

신보』가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획득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다 

음과같이벼판했다. 

“일본군은 한창 승리하고 있다고 신문에 쓰여 있다. 일본군이 일찍이 남 

경(南京)과 한구(漢口)를 점령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중경(重慶)까지는 이 

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경을 재삼 비행기로 폭격하고 있지만 장개석은 

중경에 머물러 었다. 신문은 정말 엉터리다"찌 

즉 구성원들은 일본이 『매일신보』나 라디오 등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보 

25) r(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 (제3회)， 1941.10.22 ; r(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제9회)， 1941.12.5 
; r(챈석) 피의자신문조서J (제2회)， 1941.10.30. 

26) r(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제4회)， 1941.10.25 ; r(용헌식) 피의자 신문조서J ， 19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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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된 보도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전쟁은 장기화 될 것이며 소련과도 전쟁이 진행되어 일본은 점차 

약화되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 활동 내용 

(1) 통지 획득활동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들은 수원극장， 맹승재의 집， 차준석의 집 등 

을 오가며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계속했 

다. 그들은 치준석의 집 건넌방에서 자주 모여 예술 이야기를 나누고， 검극 

이나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때 치준석의 아버지에게 소란스럽다고 꾸중을 

들은 이후 맹승재의 집으로 회합 장소를 변경하였다. 

1939년 12월 중순부터 1940년 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은 1주일에 서너 

번씩 맹승재가 임시로 거처하는 수원읍 궁정의 일본인 집에서 비밀회합은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용범， 김길준， 차준석， 홍순철， 최태종， 맹승재 등 6 

명이 함께 했다. 하지만 이곳도 집주인이 돌아오면서 비밀회합 장소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었다. 이후 그들은 수원극장과 그 주변， 연무대， 수원천 

주변 저수지 등 야외를 오가며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하고， 동지 획득을 위 

해노력하였다. 

조선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 획득에 있어서 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 가운데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에 

함께 하려는 청년들이 대상이었다. 특히 최용범은 동지 획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락부 구성원 이외에 최용범이 동지로 획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박인종(朴仁鐵과 용헌식(龍憲뼈이다. 박인종은 사립 삼일학교에 

다닐 때 최용범과 동급 학생이었다. 최용범은 1939년 12월 20일 맹승재의 

집 모임에서 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들에게 박인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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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박인종은 “현재 내선일체를 부르짖고 있지만 어떠한 회사도 같은 일을 

해도 일본얀은 상당히 많은 급료를 받고 있는데 반해 조선인의 급료는 일본 

인에 비해 적고 일에 있어서도 무리한 일을 주고 조선인을 노예취급 한다. 

현재의 조선의 제도는 무리가 있다”고 현재의 사회제도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는 만주로 가서 김일성 부대와 결합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 

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용범과 그의 동지들은 박인종에게 수 

원예술호연구락부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박인종 또한 그 존재를 

모른 채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 실현에 찬동하여 그들과 함께 했 

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박인종은 일자리를 찾아 1941년 3월 이후 중국， 

당시 만주국 신경(新京)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최용범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후 만주에서 활동할 것에 대비하고자 했다.찌 

최용범은 1940년 초 수원읍 영화정에서 수원군 일왕면 정자리로 이사했 

다. 일왕면 송죽리 출신의 용헌식은 1939년 6월부터 1940년 후반까지 중 

국 간도와 천진에서 일하다가 늑막염으로 1940년 11월 고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1941년 2월 중순부터 알고 지냈다고 한다. 특히 1941년 3월 수 

원극장에서 조선 영화 〈집 없는 천사〉를 관람하고 돌아오면서 조선의 독립 

에 대해 얘기를나눈이후동지가되었다. 두사람은집 없는사람이나고아 

들을 대상으로 야학회를 개최하고 종축업(種좁業)을 경영하며 그들에게 

‘조선인의 정신을주입’시키며 민족의식을앙양시키고자했다 28) 그러나최 

용범은 용헌식에게 수원예술호연구락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동지들과 연락의 중심은 최용범이었다.1941년 7월 예술호연구락부의 동 

지 김길준과 강성문은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 흥덕리의 구산출장소(秋山 

出張所)로 가서 수도공사장의 직공으로 일했다. 최용범은 그들과 편지를 주 

27) ，(박인종) 피의자 신문조서J ， 1941.11.22 ; ，(박인종) 피의자 신문조서J(ÀlI2회)， 1941.12.1 
28) ，(용헌식) 피의자신문조서」‘ 1941.11.5 ; ，(용헌식) 피의자 신문조서þl12회)， 194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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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으며， 멀리 가 있더라도 동지들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29) 앞에서 언급한 박인종과의 연락도 최용 

범이 담당했다. 최용범이 동지들과 주고받은 통신연락에 대해 다른 동지들 

은전혀알지못했다. 

(2) 독립운동방략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일제의 언론보도가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체로 일본의 열악한 군사력과 일본군의 사기 저하， 일 

본 국내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대립 등을 통해 일본의 패망을 전망했다. 

이러한 인식은 곧 조선독립의 시기와 연계되어 이해되었다. 그들은 일본이 

중일전쟁과 소련과 전쟁으로 약화되어 곧 패망할 것이며 이때 조선독립운 

동을 전개하면 조선의 독립이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독립운동방략을논의하며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동지들은 일본의 굴례에서 조선을 독립시키고， 조선 

에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략들을 가지고 논의 

했다. 그들이 처음 제기한 것은 해외의 무장투쟁 세력과 결합하여 독립운동 

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1939년 12월 중순경 맹승재의 임시거처에서 최용 

범， 차준석， 김길준， 홍순철， 최태종， 맹승재 등 6명의 동지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차준석은 만주로 가서 조선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29) r(김길준) 피의자 신문조서i제4회).1941.11.19. 최용범은 편지에서 “김군! 투쟁하라! 이상의 낙 
원， 가면이 없는 세상을 건설하자. 김군이 가기 전날 그 성스러운 마음을 잊지 말아주오 ”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 복수의 붉은 피 힘차게 뛰는 고구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입술을 깨질 정 
도로 말하려 한다"라고 하는 등 조선인의 정신을 잊지 말고 독립의식을 굳게 갖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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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은 지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 국내는 올해 한발이 와서 쌀 

을 취하기가 곤란하다. 소련과 마주국의 국경에 국경경비를 위해 일본의 군대 

와 만주국의 군대가 많이 집결해 있고 또한 만주국 내에는 마적이 왕성하게 

출몰하여 곤란한 지경이므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좋은 기회이다. 우 

리는 만주에 가서 마적이 되어 마적의 대장 김일성과 연락을 가지고 조선독립 

운동을하자"떼 

같은달 12월말에는같은장소에 앞의 6명 외에 박인종도참석하여 비밀 

회합을 가졌다. 이때 최용범은 일본의 패망을 전망하면서 김일성 부대에 들 

어가 일본과 전쟁을 하면 조선의 독립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영회에서 보면 일본군의 행동은 매우 원기가 없다. 조선도 김일성(金 

日뼈이라고하는사람을대장으로하여 군대를조직하여 일본군과전쟁을하 

더라도충분히 일본군에 승리를 예상할수 있다. 현재 일본은 지나의 장개석을 

상대로 싸워 일찍이 남경(南京)과 한구이葉口)를 점령했다고 하지만 장개석은 

중경庫慶에 있으면서 쉽게 항복하지 않고 있다. 사변이 길어지면 어느 정도 

일본군은 약화될 젓이다. 또한 일본은 다시 소련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런 즉 조선의 독립도 빠르게 실현될 것이다 "31) 

그들은 만주를 가기 위한 방법도 논의했다. 먼저 여권과 여비 마련을 위 

해 논의를 거둡하였으나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걸어서 압록강이나 두 

만강을건너갈까생각했으나이 또한일제의 엄중한단속이 걱정되었다. 실 

제 차준석과 김길준은 주식회사 부국원에서 일하면서 여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들은 만주에 가는 도중 헌병이나 경찰관에게 취조를 받더라도 조선 

30) r(박인종) 피의자 신문조서J ， 1941,11,22; r(검길준) 피의자 신문조서J (제3회)， 1941,10.31, 

31) r(김길준) 피의자 신문조서J (제3회)‘ 194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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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의 목적이라는 것과 동지들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 것， 심지어 자기 집 

이나 친족， 지언에게도 일제 통신을 해서도 안된다고 다짐했다 3밍 

하지만이 계획은실행에 옮기지 못하고결국만주행은중지되었다. 이러 

한 만주행의 목적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조선에 빈부귀천의 구별이 없는 이 

른바 공산사회제도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낮은 단계나마 마을 주민들과 함 

께 폭동을 일으키고자 했다. 1941년 5월 초 김길준은 최용범， 차준석 등과 

함께 수원천 저수지로 가는 도중 공동묘지 옆 커다란 바위 밑에 구멍을 파 

서 ‘군용품’ 을 숨기고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 

다. 하지만이에 대해 최용범은농촌으로들어가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의 

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선독립운동을 실행할 때 주민들과 함께 

호미와 팽이를 들고 씨우는 것이 좋은 방책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두 최 

용범의 의견에 찬성했다 33) 

같은 시기에 최용범은 소련군의 군대와 연락을 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전 

개하는 방안도 생각했다. 최용범은 김길준 치준석과 함께 수원천 저수지 

제방에서 “우리는 조선독립을 거듭 얘기 해왔다. 소비에트로 가서 소련의 

군대를 빌려 조선독립운동을 일으켜 빨리 실현하는 생각은 어떨까’하고 제 

안했다. 최용범은 소련에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도， 만일 갈 

수만 있다면 스탈린을 만나 현재 조선의 고통 받는 사정을 얘기하고 소련군 

대를 빌려 조선의 독립운동을 실행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34) 

한편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은 일본 도쿄(東京)에 동지를 파견 

하여 일본의 국내사정을 파악하고자 했다.1939년 12월 말 최용범은 동지 

들에게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 먼저 일본 국내의 정세를 탐지해 그 기회를 

32) r(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j (제3회)， 1941.11. 7‘ 
33) r(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 (제5회)， 1941.10.25. 
34) r(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제5회)， 194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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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보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설명했다. 그 임무는 도쿄의 음악학교에서 공부 

하기룰 원했던 맹송재에게 부여되었다. 이 또한 여비가 여의치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3히 

결국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조선의 독립과 조선에서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위해 일본의 중심부인 도쿄에서는 일본의 정황을 살피 

고， 중국의 만주지역에서는 김일성의 무장투쟁 세력과 연계하여 독립운동 

을 전개하고자 했으나 모두 계획을 논의하던 중 일제 경찰에 검거되어 실행 

에옮기지못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지도자 최용범은 직접 농촌으로 들어가 마을 주민 

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고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들을 독립운동 

으로 이꿀기 위해 야학회를 개최하는 한편 종축업을 경영하였다. 

최용범은수원군 일왕면 정자리로 이사한뒤 이웃미을송죽리에 사는용 

헌식과 동지가 되었다. 두 사람은 1941년 3월 수원극장에서 조선 영화 〈집 

없는 천사〉를 관람하였다 36) 이 영화는 당시 서울 밖의 홍제리에서 부랑아 

및 고아들의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 방수원(方洙源) 목사의 향린원 아이들을 

주제로，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었다. 

최용범과 용헌식은 영화를 보고 나서 집 없는 사람이나 고아들을 보살펴 

주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깨우쳐주어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용헌식의 제안으로 먼저 야학회를 열 

기로 했다. 야학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35) 수원예술호연구락부 동지틀과 논의하여 도표로 가기로 했던 맹승재는 경찰 신문과정에서 동지들 
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즉 아버지가 면장의 현직에 있으므로 일본 도항증명서를 쉽게 임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버지는 면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최용 
범， 용헌식과 종축업 경영을 함께 하기로 했으나 고향 당진에 내려왔다가 어머니의 반대로 어려워 
지자 자신악 형이 일본에서 돌아오던 중 연락선에서 급사찮死)하였다든가 충북으로 이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r(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J(제4회l. 1941.11.20. 

36) 1941년 2월 19일 개봉된 〈집 없는 천사〉는 일본인 니시가메 모토사다(西龜元貞)가 자선의 원작을 
각본 각색하고 조선인 최인규 감독이 만든 영화로 출연 배우는 모두 조선인이었다 수원극장에서 
는 3월초에상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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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야학회에서는 일본어， 조선어， 산술， 수신 등을 가르쳤다. 야학선생에는 

최용범과 용헌식 외에도 일왕면 정자리의 조재헌(홉載憲)과 조상호뼈商鎬) 

두 사람도 함께 했다. 조재헌은 수원우편국 보험과 권유계에서， 조상호는 

수룡수리조합 사무원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두 사람은 야 

학이 조선독립을 위해 시작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대체로 용헌식은 

일본어와 수신， 조상호는 일본어와 산술， 조재헌은 한문과 수신을 담당했 

고， 최용범은 조선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야학은 교사 두 사람씩 교대 

로 매일 밤 7시부터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3끼 

야학에 나오는 아이들은 6살에서 14살까지의 남녀 어린이 40여 명에 달 

했다. 이들 가운데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8명 정도 되었다. 통일한 교실 

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구별하여 앉도록 했다. 

학교에 다니 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산술의 경우 숫자 읽는 방법과 쓰는 방법 

또는 더하기와 빼기를 가르쳤고 일본어는 가타가나 이름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거나 다음 

날 배울 것을 가르쳐주었다. 특히 최용범은 어린이들에게 조선 민족의식을 

일깨우고자 조선어를 가르쳤다. 일정한 수업료는 없었으나 석유비와 백묵 

비용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어 유지비를 충당했다. 그러나 5월 

하순농번기가시작되면서 일시 중지되었다. 

또한 1941년 8월 중순 최용범과 용헌식은 종축엽(種좁業)을 경영하였다. 

용헌식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집 없는 사람이나 고아들을 수용하 

여 조선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최용범은 비용 250원을 마 

련하고， 용헌식은 일왕면 정자리 285변지의 집과 부지를 제공했다. 맹승재 

도 준비과정에서 함께 하기로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먼 

37) r(용헌식) 피의자 신문조서ß'113회)， 1941.11.25 ; r(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제4회)， 194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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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토끼 20마리와닭 20마리를사육했다. 이어 종축업에 경험이 있는사람 

으로 수원읍 북수정의 김영복(金永福)이 함께 했다. 하지만 김영복에게는 

그들이 목적하는 조선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실현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 

하지 않았다. 이 사업 또한최용범의 검거 이후수원호연예술구락부구성원 

모두가 일제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중단되었다. 

5.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역사적 성격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에 연루된 최용범 외 8명의 최종 판결은 1942 

년 7월 27일에 가서야 이뤄졌다. 그들은 모두 치안유지법으로 처벌받았다. 

최용범과 차준석， 김길준 3명은 각각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 맹승재와 강 

성문은 각각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 박인종은 단기 1년 장기 3년， 홍종철 

과 최태종， 용헌식 3명은 각각 징 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최용범과 김길 

준， 치준석 3명은범죄가추가되었다. 김길준은불경죄가， 최용범은불경죄 

및 육군형법위반이 추가되어 각각 단기 1년 장기 2년이 더 중형되었고， 차 

준석은 육군형법위반이 추가되어 단기 1년 장기 2년이 중형되었다.뼈 

수원예술호연구락부는 예술에 대한 연구를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질 

적으로는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 

밀결사였다. 수원예술구락부 구성원들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민족차별에서 

반일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민족차별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라는 현실에 

기인한 것임을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이는사유재산제도의 현 사회제도때 

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독 

립 이후에는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38) r昭和17年 께公 第9號 판결」 및 「昭和17年 뻐公 第10號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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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비밀 회합을 통하여 일제의 패망을 전망 

하면서 몇 가지 독립운동의 방략을 계획하고 실제 추진하였다. 

먼저，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나아가 소련과 일본의 전쟁을 예견하면서 

결국에는 일본군이 약화되어 패망할 것이므로 이때를 대비하여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독립이 되면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의 패전을 확신한 그들은 비밀결사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결성하고 예술의 연구를 표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동지를 획득하기 위 

한 위장전술이었으며， 실질적인 목적은 조선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사회제도 

의실현에있었다. 

둘째，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1939~1940년경부터 중일전쟁이 점차 태 

평양전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들은 만주의 

‘김일성 부대’ 에 환상을 가지고 직접 만주로 가서 그들과 연락하여 일본과 

전쟁을 통해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또한 일본의 중심부인 동경 

에 동지를 파견하여 일본 국내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했다. 

셋째，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으로 틀어가 마을주민들에게 조선인이란 정 

신을 잃지 않도록 하며 민족의식을 일깨워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이들 

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이꿀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폭동’ 의 형태 

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야학회를 조직하고 

민족의식을 앙양시키고자 하였으며 종축업을 경영하여 집 없는 사람들과 

고아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이 전개한 독립운동 방략은 당시 독립과 

민족해방운동에서 제기되고 있던 ‘무장투쟁’ 의 흐름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전국적， 통일적으로 지도할 중심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수원이라 

고 하는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조직화하 

여 조선의 독립과 계급해방을 전망하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 

의를찾을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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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필로그 

사건 관련지들은 수원경찰서 최종 신문과정에서 조선독립과 공산주의 사 

회제도의 실현을 위한 자신들의 활동이 찰못되었음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래에는 일본의 ‘황국신민(皇國昆民)으로서 열심히 일할 각오’ 임 

을 밝혔다. 그러나 일제는 그들을 선처하지 않았다. 관련지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던 것이다. 

지도자 최용범은 1941년 10월 25일 제5회 신문 때까지도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조선 

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독립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주의사상 

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9) 그는 다른 어느 동지들보다도 독립에 

대한의지가강건했다. 

한편， 최용범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원 공판 전 1942년 3월 20일부로 

판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즉 60여 세의 아버지가 중병으로 생명이 

위독하니 가족의 유일한 보호자인 자식을 집행유예로라도 관대하게 처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국 최용범은 1942년 7월 

13일 경성지방법원 공판 법정에서 집에 계신 노모를 염려하며 ‘훌륭한 황 

국신민으로 갱생할 각오’ 라는 표현으로 관대한 처분을 원해야 했다 4이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용헌식과 최태종은 일제의 전향정책에 따라 전향 

문을 제출하고 가출옥했다. 용헌식과 최태종은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 

었는데， 대구형무소장은 1944년 4월 16일 잔여 형기 2개월 정도가 남은 상 

태에서 조선총독에게 최태종과 용헌식의 기출옥을 신청하였다 41) 이미 최태 

종은 1943년 1월 8일자로 〈감상문〉을 제출하였고 용현식은 1942년 9월에 

39) r(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J(재5회)， 1941.10.25. 
40) r공판조서J ， 1942.7.13 
41) 대구형무소장， r(大邱쩌秘 第123關 假出짧具申J ， 1944년 4월 16일; 대구형무소장， r(大邱께秘 第

124號) 假出짧執行濟/件報쁨J. 194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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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록〉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두 사람은 1943년 4월 29일자로 가출옥 하 

였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전향서를 썼을까? 마지막 

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들이 

마지막 경찰 신문과정에서 이어 최종 공판 판사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 

회하고 ‘황국신민’ 으로 살겠다고 대답했던 그들. 그럼에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야했던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우 

리는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할까? 



일제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정신 

총동원운동’ 을 실시하였다. 1940년 10월에는 ‘총력운동’ 즉， 조선총독을 

총재로 하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조직되었다. 특히 미나미(南次郞) 총독 

(1936. 8~ 1942.5)은 ‘내선일체론(內蘇一體5倫)’ 에 입각한 식민지 동화정책 

을 비롯해 창씨개명， 징병 · 징용제 등을 추진했다. 

한편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조점을 보이고 있었 

다. 1938~1939년에 특히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일본과 소련 

의 충돌이 발생했다. 1941년 6월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과 

소련 사이의 전쟁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1941년부터 조선 

내에서는 일제가 패전할 것이고 조선독립의 호기가 도래했다는 ‘불온언론 

범죄’가격증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1941년 9월 수원에서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이 발 

생하였다. 모두 9명의 청년들이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다. 수원예술호연구 

락부는 1939년 10월 최용범 차준석 김길준 등 20세 전후의 청년틀이 중 

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단체이다. 표면적으로는 예술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 

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추 

구하였다. 구성원들은 연극과 음악을 취미로 하고 있었으며， 특히 운동으로 

축구를매우좋아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비밀 회합을 통하여 일제의 패망을 전망 

하면서 몇 가지 독립운동의 방략을 계획하거나 실제 추진하였다. 

먼저 그들은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나아가 소련과 일본의 전쟁을 예견 

하면서 결국에는 일본군이 약화되어 패망할 것이므로 이때를 대비하여 독 

립운동을 준비하고， 독립이 되면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의 패전을 확신한 그들은 비밀결사 수원예술호연 

구락부를 조직했다. 예술의 연구를 표면에 내세웠으나 이는 동지를 획득하 

기 위한 위장전술이 었으며 실질적인 목적은 조선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사회 



제도의실현에있었다. 

둘째，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1939~1940년경부터 중일전쟁이 점차 태 

평양전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은 만주 

의 ‘김일성 부대’ 에 환상을 가지고 직접 만주로 가서 그들과 연락하여 일본 

과 전쟁을 통해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셋째，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으로 들어가 미을주민들에게 조선인이란 정 

신을 잃지 않도록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이들을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이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야학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앙양시키고자 하였으며， 종축업을 경영하여 

집 없는 사람들과 고아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하 

였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틀이 전개한 독립운동 방략은 당시 독립과 

민족해방운동에서 제기되고 있던 ‘무장투쟁’ 의 흐름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전국적?통일적으로 지도할 중심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발생 

적으로 형성된 수원지역 20세전후의 청년들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조 

직화하여 조선의 독립과 계급해방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찾을수있겠다. 

* 주제어 : 수원예술호연구락부， 독립， 공산주의， 민족의식， 김일성 



단le activit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Suwon 

Yesul Hoyeon gurakbu(水原藝術互陽멸樂部) in the 

period of war footing under Japanese Imperialism 

Park. Chul-ha 

The Japanese Empire, with the Sino-Japanese War as a momentum, 

proclaimed the nationa1 mobi1ization act in 1938 and enforced the so-called 

’Nationa1 Spirit Mobilization Campaign.’ In October, 1940, ’Tota1 Strength 

Campaign’, i.e. the Nationa1 Tota1 Chosun-Federation with the governor­

genera1 ofKorea as its president was organized. Particu1ar1y, the governor­

genera1 of Korea, Minami(1 936.8~1942.5) promoted a name-changing 

po1icy and compu1sory service and impressment inc1uding the co1ony 

assimi1ation po1icy based on ‘Naeseon Ilche theory’(內蘇一體論:theory of 

oneness ofKorea and Japan). 

In addition, with the Sino-Japanese War extended, 삼lere was a sign of its 

esca1ation into a wor1d war. Particu1ar1y, there occurred a collision between 

Japan and the Soviet Union centering on the border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June, 1941, there broke out a war betwee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There was a1so a hi향1 probabi1ity of a war betweε:n Japan 

and the Soviet Union. In the midst of such a turbu1ence, 당'Om the year 1941, 

단lere upsurged a ‘seditious PreSS crime' in Chosun that the Japanese Empire 

wou1d be defeated and subsequently there came a propitious period of 

Chosun’s independence. 



1t was no other than this period that there occurred Suwon Yesul Hoyeon 

gurakbu(水原製함互冊{具樂部:Suwon Art Mutual Research Club) accident at 

Suwon in 1941. 9 young men involved in the accident were arrεsted by the 

polic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Suwon Yesul Hoyeon gurakbu was a 

secret organization led by the young men somewhere about the age of 

twenty including Choi, Young-beom, Cha, Jun-seok, and Kim, Kil-joon, 

etc. in Octobeζ 1939. on the surface, it aimed at doing research on art, but 

practically, it pursued the realization of Chosun’s independence and the 

communist social system. Its members did theatric art and music as 

hobbies, especially in soccer as a sport. 

The members of Suwon Yesul Hoyeon gurakbu mapped out some 

schemes for an independence movement and actually promoted them while 

predicting the Japanese Empire ’s collapse through thεir c1andestine 

meeting. 

First, they judg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ealize the communist 

social system if they prepared an independence movement in preparation 

for the time of the Japanese Empire’s fall because of the eventual 

weakening ofthe Japanese 따my， and Chosun achieved independence while 

predicting that the Sino-Japanese War would be prolonged and further 

foresaw the war between the So꺼et Union and Japan. Convinced of Japan’s 

losing war, they fm따ly organized a secret society-Suwon Yesul Hoyeon 

gurakbu. They brought the art research to the fore, but this was just a 

camouflage tactics for securing like-minded comrades and their practical 

purpose lay in the realization of Chosun’'s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communist social system. 

Second, on the basis of the judgment as above, the members of Suwon 

Yesul Hoyeon gurakbu,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Sino-Japanes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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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gradual1y headed for the Pacific War from around 1939 and 1940, 

intJεnded to deve10p the Chosun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the war 

against Japan in link with the ‘Kimilsung Troops' in Manchuria with their 

illusion of the Troops. 

πlird， on the other hand, they went into the rural areas to awaken the 

vi1lage residents to the national consciousness lest they should lose the spirit 

of Korean people and would intend to lead them into the independence 

movement should the Chosun independence movement actually arise. For 

this purpose, they organized a ni밟11 school targeting c퍼ldren in an effort to 

exalt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also πied look after the homeless 

people and orphans, as well as to instill the national consciousness into 

them by running a breeding stock business. 

It might be possible for us to find a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the 

scheme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developed by the members of 

Suwon Yesul Hoyeon gurakbu went with the flow of ‘Armed Struggle’ 

raised by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liberation of the people, and the 

club members made efforts for Chosun’s indepεndence and class libεration 

by organizing the spontaneously formed national consciousness and class 

consciousness of the youth somewhere about the age of twenty at Suwon 

district under the circumstances 잠않 of the central organization which could 

guide the people on a national, unified scale. 

* Keywords Suwon Yesul Hoyeon gurakbu, Independence, 

Communism, National Consciousness, Kim, II-sung 



일제하 전시체제기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과 역사적 성걱 1335 

〈부록〉 사진으로 본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관련자들 

강성문{康聖文) 김길쥔金힘썼 멍승재(효升在) 

차준석(車滾첼) 홍종철(洪鍾哲) 최태종{崔泰鐘 

박인종(:1'H갱휠 용헌식(움흩憲뼈 최용범(崔움뚫í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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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수원역사문화연구J(이하 “연구지”라 약칭한다)는 경기도 수원지역의 역사와 문 

화관련논문， 서평， 자료소개， 연구동향및학술정보， 논단， 기타학술활동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작성 : 연구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의 작성은 본 연구지의 원고작성 방침에 따른 

다. 

3. 분량 :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70매 내외로 하며 경우에 따라 170매를 초과 

할 수 있다. 비평논문， 논단의 경우 100매 내외， 서평 등 기타 글의 경우에는 50 

매를기준으로한다. 

4. 제출요령 : 출력된 원고 2부와 디스켓(CD) 1매를 제출(다만， 디스켓을 대신하여 

E-mail로 전송할 수 있다)해야 한다. 제출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국문초록， 

영문초록(300단어 내외)， 국문주제어， 영문 Keyword를 포함해 집필자의 소속， 

투고일，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rr. 원고작성 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한글’ 로 작성한다. 

2.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본문，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키워 
드의순서로작성한다. 

3. 원고양식 

1)글 몰:바탕 

2) 기준크기 : 제목/16p， 본문/l1p(저자표시， 목차 포함)， 본문 내 인용문 및 각주 

/9p 

3) 줄간격 : 160 

4) 장평 : 100% 

5) 자간 :0% 

6) 정렬방식 : 양쪽혼합 



7) 첫줄들여쓰기 : 1pt(키보드의 스페이스를사용하지 않음) 

8) 용지방향 : 좁게(세로) 

9) 용지여백 :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15mm, 왼쪽， 오른쪽은 25mm 

4. 원고는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인명 · 지명 · 사건명 및 

기타 역사술어는 한자로 표기할 수도 았다. 외국어의 경우 한글발음으로 표기하 

되 처음에만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다. 

5. 논분에 대한특별한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표시하고그구체적 내용을각주로 밝힌다. 

6.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소속 기관)을 기재한다. 

예) 홍길동(수원박물관힐예연구새 

7.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 

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홍길동(제1저자)] 

8. 국문주제어 및 영문키워드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 

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9. 영문 초록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용지 1매를 념 

지않도록작성한다. 

10. 단행본의 제목은동양서의 경우 r 」 서양서의 경우 이댈릭체로 표기한다. 

11. 논문의 제목은동양서의 경우 「」 서양서의 경우 “ ”로표기한다. 

12. 본문이나주에서 간접인용과돋보임 등에는 ‘ ’ 직접인용에는 “ ”를사용한다. 

13. 모든 도표에는 제목을 붙이고 표 내의 자구(字句)중 긴 것은 적절한 약어로 대치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따로 붙인다. 도표 밑에는 출전을 밝힌다. 

14. 목차는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1→1션(1) 

→@→가순으로한다. 

15. 괄호의 표기는 [ ], ( ), r J의 순으로 한다. 

16. 모든 인용문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금석문 등 번역에 불기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17. 인용문이 긴 경우에는 별행(別行)으로 처리하며 인용문에 가하는 필자의 설명 

은 [ ] 안에 넣는다.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18. 원문에 았는주석은( )로처리한다. 

19. 연대의 표시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며 연호(年關나 왕력(王層)으로 표기할 경 

우 ( ) 안에 서기를 표기한다. 

20. 수치는아라비아숫자로쓰되 이해하기 펀하도록한글을섞어 쓸수있다. 

21. 강조할 부분은 고덕체로 표기하고， 누가 강조하는 것인지를 밝힌다. 



22. 주註) 표기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행본과 논문의 표기방식은 앞의 10， 11조에 따른다. 

2) 편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 뒤에 ‘면’ (서양서의 경우 ‘ed.’ , 편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eds.’ )을 기입한다. 

3) 동일한 문헌이나 자료를 여러 변 인용할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한다. 

4) 단행본의 경우 저자 혹은 펀자， 책제목(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의 순 

으로표기한다. 

예) 홍길동 r수원지역사J(수원， 박물각， 1999) ， 120쪽. 

홍길동 편 r수원의 일상J(수원， 박물각， 2000)， 205쪽 

T. John, European Historyα..ondon， Routledge, 199끼， p.122. 

T. John, 따， αierr떠1 History{New York, Duke UIÙV. Press, 1996), p.251. 

5) 단행본에 실린 논문의 경우 펼자， 논문제목， 편자， 단행본제목(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f화성의 건축미J ， 박물관 편 r한국문화.(수원， 박콸-f， 1999), 51쪽. 

T. John, “Orien떠lism' ， C. M없η， ed. , World HistOIy(1ρndon， lρngman， 1997), p.12. 

6)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제목， 수록된 정기간행물의 제목과 

호수， 발행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홍길동 f，수원의 일상;」， r수원역사문화연구J15， 1999, 120쪽. 

T. John, ‘'European Historyη Histori，떠l Re띠ew， Vol.12, 1997, p.12. 

7) 페이지 표시는 동양서는 ‘쪽’ 으로， 서양서는 'p.’ 로 한다. 복수의 페이지 표시는 

가운데에 ‘-’ 를 넣고， 앞뒤 페이지 전체를 표기하며， 서양서의 경우 ’ pp.’ 로 표 

기한다. 

예) 31-2쪽(x)， pp.245-7(x) : 31-32쪽(0)， pp.245-247(0) 

8) 바로 위에서 인용한 문헌을 곧바로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동양서는 ‘위의 책’ (단 

행본의 경우) 혹은 ‘위의 글’ (논문의 경우)로 표기하고， 서양서는 ‘위의 책’ , ‘위 

의 글’ 로 표기하거나 1bid.’ 혹은 1bid.’ 로 표기한다. 

9)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나중에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동양서는 저자(필자)의 이름 

을 쓰고 ‘앞의 책’ (단행본의 경우) 혹은 ‘앞의 글’ (논문의 경우)로 표기하고， 서양 

서의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을 쓰고 ‘앞의 책’ 혹은 ‘앞의 글’ 로 표기하거나 ‘op. 

cit.’ 혹은 ‘Op. cit’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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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原η地名變選 李在範

. The Traditions of ‘Respecting Martial Arts and Military Readiness’ 

in the Su’ weon/水原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Su’ weon’ s Reputation 잃 the ‘Town ofMartial Arts(武엠)’---- Chung, Hae-eun 

. The moving of administrative office and socio-economic 

σ'ansition in Suwon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Jeongjo -•--- Lee, Jeong-ill 

. Suwon’ s industrial development under the Japanese rule time --- Kim , In-ho 

. A Studly on the Urban Policy Based on the Growth Caracteristics 

ofSuwon 없 aH엽torical and Cultural City Lee, Chang-soo 

. L피e and Racial Moveme:nt of Byung-heon Le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Sung, Ju-hyeon 

Lee ， Sun애ung and Lee, Hyunkyung, the Female Independentalist 

ofSuwon Han, Dong-min 

Missionary works and national movement of Hongseungha Park, Hwan 

. The activity and historical si뿜ificance of Suwon Yes띠 Hoyeon 

망때kbu(水原흉術효빠f具樂홈ß) in the period of war footing under 

J apanese Imperialism Park, Chul-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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